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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민 교 육 헌 장

_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 

빛 난 얼을 오늘에 되 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 하고，밖으 

로 인류공영에 이 바지 할 때 다. 이 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 i 

의 지표로 삼는다. !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 i 

고 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i 

삼아，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 i  

을 이어 받아, 명 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 i 

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i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 I
I

스로 국가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인다. !
포

반공 민주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 i
I

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 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 광된 통일조 i
I

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 I 

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새 역사를 창조하자. i

1 9 6 8 년 1 2 월 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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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2 52부대一

진중 합동 결혼식 거행 <3 . 16) 

— 제 5726부대 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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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482부대 군 인 가 족 들 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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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운동 전 개 〈3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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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목행사 거 행 〈4 . 5> 

_  제 8639부대一

장병 위문 공연 <4 . 10 

부대 창설 기념행사로

— 제 2695부대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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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ᄉ 의  길 ◊

나는 築光스러운 치 좋 ᄉ 이 다 .  

하나，나의 길은 편1£에 있다.

^■ 에  몸과 마음을 바친다.

하나, 나의 길 은 에  있다.

꾸원의 l l l志와 뿔 닦는다. •

하나，나의 길은 향一에 있다.

■ ；£：、코 브쭙，을 쳐 부순다.

하나, 나의 길 은 ，병에 있다.

엄숙히 과 寶또을 다한다.

하나, 나의 길은 ■면에 있다.

指S 音을 병스으로 또저를 같이 한다.



M , m

fe iiis  호，，편 ^

벌써 20■부 해의 일이다. ft많 찾 우리의 m 을 옳게 자리잡게 하기 S  

해 들이 으로 밀려갔을 때 한 젊은 가 "뉴올린스”의 14

If ®C達浪妻室에서 9유와 “메트로폴리탄 오페라”德會 들 앞에 소

홍된 얼굴로 서 있었다. 그리도 ;t한 인 줄도 모르노 “오디션”을 끝마

친 짜않는 ，행에 ’왕해서 묻 는 들 의  물음에 및，요、에 가득찬

가슴을 펴고 m m 을 ，sis를, 그리고 모 보 의  “오페라” 「- 흡 » 」을 말 

하고 있었다. 함을 감출 수 없는 눈으로 그러나 « m 하고 깊은 마

' 음이 온 방안에 가득찬 속에 나눈. 한 달，의 황령는 그 路枝에게 의

成殿과 힌§,_ 를 그리고 혔용까지를 느 끼게，하였음을 이제까지 ffii；으

로 간직하게 하고 있다.

이제 Jtfi■이 된、그 젊은 ；(허5는 가끔 그 용교이 어디서 우러나는 것일까 

생각해 본다. 해，년유 # 햇임을 자랑으로 . 여 기 던 의  때해에서 

일 까 을  해보고, “보스턴” 의 와 의 사이에서 태어났다

■ 의 에게서 을 m# 해 보기도 하면서，그래도 _ a  일에一

에一 ᅳ보을 바친 ᄉ，의 達觀을 가장 물 #할  것 같아 이것이 옳은 ⑫ 

출일까 생각해 본다•

4310부의 ISi)&를 이으면서 우리의 합불에서는 3〇!삵@의 S 햇■ ■ 들이 보



멋강손하여 갔단다. 그리고 남은 나라는 별과 별뿐一!! 최겄으

로 해 버리려 했던들 그리 어렵지 않았을 이 K 표을 무엇이 지켜왔을 

까, 또 가끔 생각해 본다. 아침해가 돋아 오르듯 맑은 ©[합, 위

，않을 이은 끈질긴 |3기 ，밝은 하늘과 깨끗한 물이 밴 아름다운 또바, 그 

러 나 이런 모든 것이 한 효다;틀 이룩하려는 ^방 가  없 었던들 iiffi로까 

지 f i t t지워 질 수 있었을까一!?

편» 大 國 으로 발돋움하고 보과의 학하에서 많편를 앞세워 이겨내고 있는 

우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成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 탕m 原來 

의 호 ^를  우리가 지키고 있기에 합파가, , ，가 치 ！■  못을 IE해떠인 ®  

못별이라고 생각해 주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봄직도 하다.

SB  갓을_道 德 , « 쨀 , 헤 » « ,  없K 까지一오래 오래 간직하면서 

탄代에 맞춰 發S 시키는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것이 바로 불문이라고 못ᄉ 

이 말함을 ta« 한다. .

수#아_ 를 일으키 면서 도 쇼쇼떠으로 룹방하지 못하는 떤려수의

하나를 피®가 지닌 오랜 ■또 를  ■ 해 이어온 오{1： 해인 ■ 향해 “ 이미 

지” 라고 말하는 의 얘기가 찢원가 갈 것 같다.

이제 뾰 #가  다 그리 아는 표ᄉ의 만을 m i 하고 살 우리는 아

니다. 우리 원，의 찾 {[：를 우리만이 간직하고 키워가는 혔교있는 또 ■으 로  

누구나가 그리 알도록 눈을 안으로 돌려 좀 더 우리를 알자.

(@ᄉ이 나 랜 *나  s 햇이나 서로의 사이를 가장 오래 잇게 하는 것이 바로 

그가 지닌 요, 歌養이요, Sife라는 것을 이제는 알고 지’ 내자.

혔표은 평용도, 면월도, 枝 » 도, 까지도 모두 하고 있기 때문



近총에 와서.는내 • m  현송하불가 쓸 

쓸할 정 도로 간소하게 치루어 져 8 .15직 

후 덴풀은 서 울 행 에 서 ,  도 ^ 은

령띠에서 서로가 #께 ᄉ ，^ 를  향종하 

면서 혔화를• 올리다가 드디 어 는 에  

서. 流ifil® 촛불와을_ 빚어 내곤 하던 

과는 아주 대조적이다. 그 때처럼 법석 

을 떨 것 까지는 없 겠고 그동안 향저이 

홀러 0 유로부터 렇땅된지 어언 30，짧 

부이 자났으며， 0초과의 관제가 랬왔 

해이라기보다 앞으로는 또또황의 

으로 되어 갈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는 하나 너무나 쓸쓸한 것 같다•

3 • 1® 행의 불 ■는  날이 갈 숙록 더 

욱 더 강조되어야 하고, 3 ,  은 더 

욱 굳게 다져져야 한다. 그것은 발 찰 ^7 

인 이 야 기 자만， 다시 는 3 • l® f j 같은 

것이 일어나지I 않게끔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면 3 • l 進■ 은  어떻게 한®되어야 

할까 ? 「3처 1H 단 하루에 끝나버 락 일 

종의 코메 디 (Comedy) 」라고 지금으로 

부터 10여년전 향■ ! ： 연구한답사는 어 

떤 철부지 카■ ，총가 말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國更，의 후 박사

는 1773년의 보스턴 티이 •파이티나 

1789년에 있었던 프랑스의 바스티우 •  

혔 훌 유 도 「단 하루에 끝나버린 일종의 

코메 디」냐고 말하고 있다..’



과國人의'그런 fF Il는'모르긴 하거니 

와 » & 直 後  ■  분자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 1 에선 앞서도 

말한 것처럼 3_ m  ♦ 를  너무나

도 거창하게 치르곤 했다. 무슨 @2않을 

준다고 순박한 시골 « 땅들을 甘 t 利氣 

로 꼬여 서는 트럭에 실어 날라. 廣 

및을 꽉 메 우곤 했다. 그러나 그들은 

■의  .«옳를 인정해서가 아니었다.

다만 S K R i# 의 紀 ± 行 •에  맞서보기 

위해서 설쳤을 뿐이다. 자기네들 _퓰 의 . 

ᄉ ±라 숀  한 사람도 끼 지 않았던 3 • 1 

에 대해서 그들은 순수한 

으 로 *® 하 기 보 다 는 1 이데올로기 w  ®  

보에서 토라져 있었던 것이다. 특히 꿋 

道tk ᄉ ±  내ᄉ, s 會紋 ᄉ ± 내ᄉ, m 
x±  2ᄉ으로 구성되었던 봉혀代表 

33ᄉ에 대해 서는 을 서슴치 않았다.

병 «초 홍 #일  뿐 아니라 S 표 ᄉ ±들  뿐 

이었기 때문이 4 .

가_ᄉ들의 W II에 » ® 을  쓸 필요는 

없올는지 모르나 3 . mm  당시 그 모습 

을 지 켜 본 표■ 의 新間IE春 맥켄지f t는 

「1919부 봄 선향에 항거하여 일어난 m 

의 평화적인 는 숲 방류의 유 a 

을 놀라게 했다. 그 때까지는 온 합하의 

들이 꿈M하고 ^불 한  W tt이라 

고 松印찍고 있었던 그 렇못몇이 오늘 

날에 와선 아주 S 했한 珠;^: 아래 영웅 

적 향 1，을 전개하고 있다，)고 향했다.

「3져 10 단 하루에 끝나버린 일종의 

코메디」라고 하는데도 ᅳ원가 있어 호 

인다. 특히 33ᄉ 몫햇소총#들의 ^ ♦ 이 . 

그런 1¥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그들의 는 단 하루에 끝나버리고 말 

았다.

당시 예으론 말할 것도 없고 0 ：않

S9 社會6H 로 완전히 못황되어 있던 황 

g •으 로 서 는  國內에서는 어면 形 ■, 어 

떤 燒模의 것이건 했기하후이란 생각할 

숙조차 없었다.

방된 築l 次치 ^의  과 월슨大 

의 수의 S K g  왔±張  혹 ■

.© 떼 을  감안해 서 을 각오하고 평 

화적 인 서 리 자는 ,L、황이 었 다. 혔

에 있는 그 대 로 「̂거 의  시 대」 

는 가 고 의  시 대」가 왔다고 했 

던 것.이다. 또 당시의 는 0 ®

의 에서 어면l 形!S 의 것이든 

■호행14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다/

1825부에서 30후에 걸쳐 떠된의 자바 

을에서 당시 체 *을  으로 삼는 랜겼 

S * ± «  諸國의 을 4 대해서 권

기한 大街gL이 있었고 1850추에서 64부 

에 걸친 의 또 1857부

에 있었던 태몇의 세 포키 (Sepoci) 의 飯 

a # ft , i9〇〇부의 수， 타 m 아 

직 s u t i i 은 박약하고 도 모자

2.

5



라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一■의  못 

■  이 연이어 일어났고, 특히 1917부 유 

표러 시 아를 뒤 엎 은 볼세 비 키 후한은 숲 뾰 

뷰에 커다란 , ，향를 일으켰다. 특히 

아시’ 아:te城 의 몹 햇 렇 않 ■■을  크게 

하여 1920후:궁 려몇의 후■혔 원 했 을  일 

으켰고 또 의 향혈ᄉ，，보들이 궐 

기한 주주， 뾰총원했인 5•4遠，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 런 ，향하 에

서 황몫■이 아무리 「*11하 고  홧총한 

W했」이었다 할지라도 3 • l 遠f ^ i： 일으 

키지 않고는 못 배겼을 것이다. 그런데 

쇼、었츠황로 일어날 수 밖에 없었던 3 - 1 

■향 을  좋게 말 해 서 「주채때」이 고 나 쁘  

게 말 해 「코메 디」인 종成通，으로. 끝내 

려 M던데 문제가 있다. 앞서도 말한 바 

와 같이 혔기겻[불은 도저히 불가능했던 

당시로선 0 향에 대한 道 _ 해 MHL、이 

야 있었건 없었건 로 될 수 밖엔

없•었는데 또향의 i^M는 그것으로 그치 

려 -하지 않았다.

이것은 분명코 33ᄉ 병 : 불 홍 들 의  

mmk  엄 청나게 웃도는 불■였다. 그리 

하여 3계 10 서울 파고다요國에서 i 닌C 

된 료향의 했향는 3, 4계 두달 동안에 걸 

. 쳐 숲_ 의 향향떠떠을 와 향교

으로 뒤덮어 숲 보류의 유 g 을■ 놀라 

게 했다. 주?*0해 동랬에 대한 향®이 얼 

마나 처절했던지 「0초 은 장 차  아무리 

을 편다고 해봤자 과거의 솟불에 비

추어 볼 때 을 다스릴 않거이

^하 다 J 고 어떤 련#ᄉ은 K5했다. 어떤 

시골 아주머 니는 황—종成 에 참가했다 

가 체포되고서는 심 문 하 는 에 게  이 

렇게 대들었다고 한다. •

「너는 닭을 못 봤냐? 닭이 새벽에 우 

는 것 도 누가 시 켜 서 하느냐 ? 나라가 

^호 할  ^곳 이  비치니 내가 저절로만세 

를 부른 것 이 지 .」또향의 용기은엄청 났 

다. 누가 이 몫햇을 ■해이라 하

였는가? 安 ffi居은 때로 환 이 긴  랬 

다. 가령 高■朝 행옆이 균나라에 대해 

완전히 따이었던 에는 있지만 못， 

은 있향 摩:大를 아랑곳 없었다.

의 의 였 향 "±  할버트는- 원̂  

래가 !^또불의 셨_ 로 구차하게 보유한 

다는 것은 _ * 해에 비추어 죽는 것만 

같지 못한 일이라 H 몫불은、그런 하스이 

있,었기 에 그렇게 ^천 할  수가 있 었던 것 

이 다」라고 3 • l ® Sf을 하하고 있는데 .차 

ᄉ들의 I f ® 도 @에서 @이라 할 정도로 

혀텐되고 있다는 사살에 우 리 는 ，편하 

지 않을 수가 없다.

3.

여기서 ⑫찰一■이런 말이 있는지는 모 

르겠지만一을 좀 늘어 놓올까 한다. 4 래 

출훈도 아니요 - 솟를탄도 아닌 사람이 

이 글올 쓰겠노라:i  즉각 수락한 것은 

사실인즉 이 이야기가 하고 싶어서였다.



10않추해 일이다. 당시는 함， 이 

1 , 2 , ■에  걸쳐서 강의되던 시절이다. 

여 름않을 숙 제 로 「또현않이 짙은 책 한 

총씩 읽 고 됐 을  2〇〇푸 원고지 몇 장 

씩 써내라」는 과제를 내주고 하던 때였 

다. 2 _행  개 강 후 레 포오트를 받아 서 울 

정하다 보니 까 어 떤 .토 이  를 읽

고 그 諫後했을 그것도 아주 한 m 

짧로 적어낸 것이 눈에 띄었다. 사실 말 

이지 당시 나는 판 물보을 혼자

담당하고 있었으니 레포오트같은 것을 

읽어본다는 일은 거의 없었다. 평소에 

관심을 두었던 를호, 특히 것이

면 한 두 장  뒤지면서 눈이나 스치는 것이 

고작이었고 또 m 혔올 한 일은 한 번도 

없었다.

다 한 들 에 겐  미안'했지 

만 오 직 ， 용해향만 가지고 trite하곤 했 

다. 그러나 했만은 몇장 읽

었다. 枝 시절에

틀를 배웠기 때문에 약간은 이해할수가 

있 었 다. 얼 마쯤 읽 어 7]•다 화가 났다. 효 

가 안 되었던 때문산지 ?

다음날 그 몰뽀올 ^ ■ 관 間中에 불러 

세웠다. 또 *라 는  서울 草橋를枝 벼불 

•또 이 었 다 . 교수의 혹해 왕 ^도  없

이 ，토 자신의 합，졸로 레 포오트를 작 

성해 낸데 대해서 심하게 꾸짖었다.

「너 이 자식 같으니 라구. 이 거 날 죽으 

라구 쓴거야 살라구 쓴거야 ? ……네놈의

자식이 다른 나라, 가령 미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에 쨀• 을 가서도 이 따위 짓 

을 하겠어 ? ……너희들 걸핏하면 했물 

수，^ ᄉ  어쩌구 하지만 호래 하ᄉ

이 도대체 무엇인가 생각해 보 자 .」 

그러고 나선 내 그 장한 솜씨로 . 없  

아시아의 체 ®를  그리고서는 향혜를 그• 

려 넣고 그 流城에 조그마한 동그라미를 

그 렸 다 .「몇햇은 과연 우수하고 두려워 

할만한 레햇이야. 그런데 원래 그들은 

불혜 센꼈에 모속 살면서 에 피

달려 오다가 때 힘을 모 아 、■ 防 을 

쌓고서는 國용를 닦았어. 그런데 무서운 

없별이거 든. 東西南北 펴가에 있는 

햇들과 싸;^오는 동안 & 함 »

철 *때 으 로  평s 많에게 점복되기도 했고 

정복하기도 했는데 때으로나 交<t 

ffii으로 꾸준히 정복해 왔단 말야. . 실로 

무서운침이었어. . 그런데 꼴또들 ! 잘 

들어봐요. 그토록 엄청난 

이었지만요 ?1 .또 과  켱해또은 넘지 못 

했더라 이거야. 이 두 또만 건너서ii  모 

든 것이 싹 달라져. 알기 쉽게 부터 

가 전연_달라 못 ■이 건  찾®이건 ® 랄 

은 방뷰 어느 곳을 찾아보아도 비슷한 

것을 찾아 볼 수 없는 3S 향한 거야. 전 

문적인 W잘* 들이 볼 때엔 우리의 |g«  

도 다른 나라 것의 물 ，을 많이 받았겠 

지만 놀랍도록 무•리의 것을 많이 지니고 

있어 도 그래. 鳴條江만 건녀



면 마올의 하함이 그토록 달라질 수가 

없어. ■땅들의 모양이 체복하지. 우리 

나라 國寶 1많인 이 보향의 어떤

■ 혈 ，을 닮았다고 해 서 이 러쿵 저러쿵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 

느 정도의 模備탄을 지니교 있다는소리 

인지 모르나 싸태 의 f i ® 을 전연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해 ■  

_ 때 했， 로 때으로 루雄間 ■  

m또를 혔할 수 없을 것이야. 특히 흄■용 

의 경 우를 본다면 우리 가 세 계 에 서 가장 

우수한 호추 한글을 ■꽃해서 쓰고 있다 

는 사실도 훌륭하지만 바로 4〜5담부해 

까지만 해도 우리 交半 없 이 의  

그 무섭도록 렸거한 » ■ 올  받아오면서 

도 우리 를 꿋굿하게 지켜 왔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가령 을 예로 든다면 그들도 자기

네 1 •풀를 가 졌 었 어 . 투 #  후 용호 

교수한테 듣자니 지금도해쌔의 山間® 

쌍에 갈 것 같으면 를 얻 어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야. 그렇다면 램께햇 

보다 더 i 위 中原 안쪽에 있던 했구 혹 

은 勢W 아 니 의  태농들이 해쌔 

불과 마찬가지로 자기네 1 •졸를 잃어버 

리 고 「됐물 수뻬않ᄉ」 어쩌구 하무 있는 

게 아닌가 말이다.

해 쌔 ■은  최근까지 大橫향 國으로 수편 

을 랐않하 불휭선；으로 완전히 하고 

있 었으균서도 그 꼴이 ..된 걸 생각하면

실로 퍼쫏로운 W않들이 아닐 수 없다. 

그 러 니 「창울 中國曲人」하곤 하는 치들 

가운데 99% 이상이 바로 그 피'숏로운 

로관이 라고 보아 마땅할 것 이 다.

4.

. 사실이 지 ^땅 홈 의  엄청 나게 강한 i  

M 않은 ■⑮ 의  .예 을 끝끝내

막아내고 말았다. 또 * ，보의 ■ 과 〒 ， 

後惠향으로 몹 ■예  i H 않을 강조하고 

나서 오래 찾에 또 놀란 일이 있었과. 

越南에 가서 그들의 이 앞서 말

한 해>11햇의 ■ 별 ^  못지 않은 것을 알 

고 놀랐다. 그_놓의 쭈함뤘은 홈래 ，의 

그것과 마찬가지 였다.

나중에 또 말하겠거니와 

ᄉ의 ■봉 이  西寒帶池方男：의 그것과 같 

다는 것 은 실로 놀라운 일 이 다. 그 마 

저 왜 똑같이 검은 현인가? ffi熱帶와 

西寒帶의 혔봉이 말이다. m 품도 m i  

팖또으로선 늘M道新이었다. 들을

인솔하고 뾰원북못을 위문하러 간답시고 

하는 배 안에서 우리가 배운 첫 평된 

말 은 「깜온꼬오」라는 것이었다. ^우 로  

쓰 면 그  뜻 은 「아가씨 고맙습 

니 다」라는 것 이 다-

원래 풀햇이 같았던 탓도 있겠지만 그 

래도 中原 원졌에선 가장 이 강했

던 비에트(원)햇이 그 자랑스럽던 i 뽑 

않을 그토록 잃어버리고 말다니 참 놀라

8



_ 운 일이다. 혔원에 에 들렀을 때.엔 

앞서 과 해쌔의 M짧에 관해 놀랐던 

것과 꼭 마찬가지 ® s !올 •받았다. m後 

의' 해알과 滿洲의 그것 이 커4.5은 똑 같 

• 았다. 다시 말하거니와 西熱帶池方의 

이 西寒帶池方의 그것과 어떻체 같 

을 수 있겠는가? 이것은 治陽의 것이었 

건 요혀의 것이었건 탬一한 것을 똑같이 

模飯한 _그 ■ 의  #大 曲  根te이 빚어 

낸 라 할 수 밖에 없을 것 이다.

5.

「輕 國 良 *의 _ ± 와  나아가서는 

을 꿋꿋하게 지켜내려는 5SR[한 «  

해은 3 • 과 멀리는 花S15ffl̂ 神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심 히 

a i t 하게 생각되는 점이 있다. 그것.은 환 

” 가 내려오면서 평 1»1과 . 의 사 

이 가 점 점 더 크세 벌어져 왔다는 사실 

이 4 .

花部들의 떠R 에는 편평®이 S * 의 

앞장을 서서 國■ 을  nss해 냈다. 우리 

가 다 아는 宮g , S B 의 아들이

면서 에 前5E한 에  관한 이야기 

나 또 金座^t 의 아들인 5 5 ® ® 에 관한 이 

야기는 다 그 당시도1 않평®의 병환를 

말해추고 있다. 그런데 高廣朝에 내려오 

면 벌써 의 소ᅮ 사이가 크게 벌어지 

기 시작한다. 좋은 예가 高宗 때

몽고의 원수 살리타이 ( « ■뽑 )가  «왔해

왔을 때의 志 州 «國 의 경우라 하겠다.

그 때 또베는 와

가 지?1고 있었는데 평땅들로 구성된 ^  

±들 은  다 도망쳐 버리고 紋諫雄S 別砂가 

의 지휘아래 끝까지 하여 

7〇i ；H 에 걸친 몽.교e 의 맹렬한 을 

이 겨 냈 다. 후에 다시 돌아온 들

은 牧諫別砂가 자기 들와 밝 ®을  축냈다 

고 ：트집을 잡아 전1$틀 부렸다■고 한다.

3 '_1 » ®  당시의 M3E 1 은 어떠했는

가. m ■ B 合保後 들 못지 않게 m
\

iff들도 괴로움을 당했다. 總 t 府가 워명 

요천한 으로 인해 을 ，

成할 수 있는 길은 막혔다. 藏道, 편,정, 

通 « , 병은 에서 하게 되었

다. ■ 은  뽀유의 떠 ^^방를 채 

울 수가 없었교 을 ^포 할  方達가 

없었으며 몹;찰종께의 를 받아야 했

지만 그런대로 뽀점의 짧 ，■은 안 받으 

니까 I I ,숑해버리고 말았다.

3 • i a s 은 않，에 와서 라는 |® 

성을 쓰게 된 때부터 指 •居 에게서는사 

라져 버렸던 이 못m의 가 못 ^  속

에서는 히 이어져 왔다는 사실을 우 

리 의 꿈ᄉ들이 스스로 ffiS하고 방평평 

체에 I홍균한, 우리 편 *소  가장 빛나는 

s * 通 ■이  었다. 앞으로-의 우리 짧 ®는  

평창들에 의해 이어져 온 

송 해인 것으로 삼는데 있다고 하 

겠 다.



il# _  • 의 과 우리의 렇，

새 의 ■렇과

쫏■ 풍  향

< ^ ■ 0 ®  출 향 # S 〉

77년과 더불어 몇개의 發屋병이 새로 우뚝 솟아올랐다. 분명히 우리 

의 前進을 상징하는 것 들이다. 또 장차 역시 계속 뻗어나감과 동 

시에 우람한 열매를 행하할 수 있는 그런 편들이다.

< 1>
그 첫째는 하 IE명대통령 間下의 부합 

에서 밝하진 환;1버찾«81(1원■이다. 

지금의 40〜50대들이 어렸을 때부터 맛 

보 아 온  0]많점ᅮ의 우리 ■ ♦ 은  대부분 

이 조, 보리，밀, 호밀 그리고 어쩌다가 

쌀을 대하는 실정 이 었 다. 메 밀 이 나 기 장， 

옥수수，수수，피같은 것으로라도 하루 

만 하면 다행 이었으며, 그것도 모자 

라 끼 니를 걸렀던 가정은 수두룩했었다.

2차 치 i 來葉은 특히 그러했다. 그나마 

의 농사소출은 모두 강제공출로 0 i않에 

빼앗기는가 하면 그 대신 ⑮K 인 해쌔 

m 호좁쌀이나 심 하면 콩깻묵같은 것을 

오히려 비싼 으로 바꿔먹어야 하는 

판이었다.

렇표향라 하여 우리가 양곡이 넉넉했 

던 시절은 별로 없었다. 6 • 25 때를 제 

외하더 라도 나 를 상당_

받아 먹었는가 하면. ᄉ〇，해와 비례시’ 

키면서 비싼 가，로 해마다 초 *감 을 4  

들였고 봄철이면 이 른 바 「보리고개」의 

농가」문제로 Jilt# 는 한바탕 골머 리 

를 않게 했었다.

이는 웬 만한 사람이 면 다 아는 사실 이 

자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그 때문에 

평 A 특’히 초 ® 에  소요된 싸 : 은  

부풀어 오르기 만 한 추세 였다. 또 우리 의 

이런 사청을 놓칠세라 北備홍 ■은  이를 

꼬투리 잡아 럼많을 . 헐뜯으며 「거 지의 

소굴」인양 과장선전 나팔을 하와로불어 

대기 일쑤였다.

■ ■ 편 의  총떠은 이 같 은 ^



농에 대한 훌륭한 이고 을 뜻

하는 데서 올 참을 수 없게 한다. 

그저 같은 평■인 또못의 딱한

기근올 人道曲인 관점 에서 찾護하겠다는 

취지 또한 흐뭇할 따름이다.

뿐만 아니라 평■이

캉를 요쪽 여 러 지방 토굴 속에 備養한 

•실정을 잘 알면서도 그를 초월하교 내려 

진 그런 빨꽃이기도 하였다. 이는 北輪 

들에 대한 허，愛의 절실한 표현임 

과.동시에 후의 문제를

십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寶方務향라 

하여- 큰 잘못은 없을둣 하다.

실제 그 않치은 ⑷ 했#:에인 풀이 

로써.정밀하게 뒷바침되고 있다. 우리 

의 분 ■은  76년말 현재 모두

5 천8백3〇만7천섬으로서 _ 짧，은 80%에 

달한다. 아직 옥수수나 콩, 밑같은 것 

은 약간 모자라 도입 에 의존하고 있으나 

쌀과 보리는 그 련|&， 이 각각 108.6% 

•와 103. 6% 나 되며 75년부터 아미 

’■  을 _충족시키고도 훨씬 남는다.

쌀은 작년에도 8백88만9천섬이 먹고 ' 

남아 올 부해의 전 은  4천5백만섬으 

로  불었다. 그 중 3천3백 만섬 을 금년 안 

째 먹는다 해도 1천2백만섬이 또 남는 

과. 보리는 1천85만섬이 올해로 넘어와 

우 *  께 는 1천 1 백 45 만섬 의 여 분 이 생 기 게 

될  전망이다.

그러므로 근 2천5백만섬 이나 되는 쌀 

과 보리쌀의 여분량올 가지면 1천6백만

또K 들 전부를 1년 이상 먹 여살릴 

수 있다. 우리피 평해제 의가 허

술한 것이 아님은 잘 알 수 있게 한다.

예상했던 대로 주 ®향 國은 수ᅵ m&jm 

했를 지난 2월 1일 않품으로 s 장하는 

첫 •반응을 보였다. 악랄한 욕설과 . 함께 

오히려 럼 않 에 서 는 『여기 저기서 굶어죽 

는 참상이 빚어지고 있다』는 따위 왜곡 

중상을 곁들이기도 하였다.

그들의 사방이 말이 아닌 것은 작 

년부터 계층별 15짧i 을 一 » 때 으 로 1백 

당씩 줄인 조처에서 잘 알 수 있다. 고령 

자는 종래의 4백요에서 3백우로 노동자는 

8백에서‘ 7백, 사무원과 경노동자는 7백 

에 서 6백, 5〜14,세 후수총는 4백 에 서 3 

백요으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SB짧 또 한  아주 나빠져 쌀은 불과 

3P%뿐 나머지 70%의,]소， 이 잡곡이다. 

특히 옥수수의 분량이 대부분을하지하 

늣 데 서 그 닭 *에  서 오는 필라글라， 이 

란 행 왔 륭 .못 調，총가 많 다 는 소 4 마저 

들려오고 있다.

사랑의 뽑패를 그래도 M장ᅳ«•하

는 北備의 속셈은 여기 긴 풀이를 하지 

않더라도 알고 남는다. 줄여 말하여 m 

황않의 총된이자 최후 몸부림의 發봉이 

다. 그러나 옛날처 럼 오 히 려 「와 럼 ■하 j  

를 하겠다는 식 의 주제넘은 ■은  전혀 

못해 오고 있다. 그만큼 꿀리는 데가 있 

어 스스로 되 지 않을 수 없는 ® 행 

를 하는 셈으로 함께 간주할 수 있



는 징 조라 하겠 다.

< 1>
發s 의 두빈째 새 원 역시 함보맛황에 

서 뚜렷하다. 後 룻 

의 새 평 해 볼 밝 히 고  ■ 그 

꾸 험 를  협의키 위한 對話 

를 곧 시작하자는 였다. 또 그 

을 하는데 ¥ « « 이 서울을 꺼 려한다면 

板門e  또 는 「제3의 - 하 」에서 해두 좋 

다본 여유있는 ^ 령 를 . 보이기도 한 것 

이다.

이는 輕半島문제와 南北관계 그리고 

을 다룰 때마다 平 ® * 國 이 

물고 늘 어 지 는 「s ® * ，품 # 」 

를 제압하면서 그들의 * * * 와 s t _ f t  

을 세계에 널리' 시키게 될 것이 틀 

림 없다.

동시'에 의 S ® 이 주해를위

한 향h  이외에 달리 없음놀 향，시키고 

그 K ® 에 '그릇된 ©텔 과  -호 올  보이는 

일부 차태ᄉ±들에게 우리의 똑바른 *  

© 와  초코을 소리 없 이 _천명한 다른 -  

젊 또한 없지 않아 있어 .보인다.

이제껏 北備는 아려 일부의 이런 

을 악용하면서 이 땅에 투허보다 많張 이 

감돌고 이 안 되는 모든 탓은 마치 

「• *  때문」인 것처럼 떠들어 대 왔다. 

멋대로 파탄시킨 對話를 계속 거부하는 

핑 계 를 「서울의 분위기」에다 둘러대기도 

하였다.

렇 이  란 두 말할 것 없 이! 

쭈치와 향張後和를 보장하는 장치이다.. 

서로가 치 않올 .것을 만천하에 선언 

하고 s ® 젖을 방지하는 현실적 체제-로 

서의 을 유지하며 상대측

에 피차.〒향치 말자는 것이 그 주요골 

자이다.'

따라서 정말 이 주하를 바라고

왕터와 쭈하떠 « —을 원한다면 그런 꾸 

해떠 향 ®를  먼저 만들고 - 원을물러가 

게 하자는데 록많은 있을 수 없을 것야 

다. 그런데 그들은 이 미 지난 1월 왜알 

이 a 꽃을 거부하면서 소위 

됐 # # 」소집을 다시 들고 나왔다. j i v  

의 iHSfr  철수를 실현시킨 후 

HJ SI불으로 을 하겠다는

을 한 번 더 떼 써 ..보려는 것 이다.

상대 방의 K K 이 야 어 찌 됐든우리 K 

병로서 光平和 • 않없¥짧체에 의한 S S t 

•을 ^S京한 것은 

방 ® 이래 24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對北金S 邊S)攝 ig 

와 함께 우리 엿유에 대한 成寶과 

이 좀 가중되는 一 을 띠고 있는 것 

도 부인하기 어렵다.

꽃®만 물러서면 을 떡주므르듯 

할 수 있는 것처럼 어처구니 없는 치»  

과 에 사로잡힌 보 ® 화 절 *，이고 

보면 장차 그 무슨 g 發을 하려 들지 아 

무도 간단하게 대답할 수는 없는 명 .« 1  

사항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ᅳ련을 헤아리면서도 

m 꾸못와」의 편째을 천명한에서 우리의 

새로운'발돋움과 무르익는 方童發■ 을  

잘 알아차릴만 하다. 對北安保에 상당한 

과 험기이 그 속에 돼 있는 것

이다

아 긴요한 대목을 I땅못하면서 #  IE^  

대통령 間T 는 에 따끔한 •을 가

해 두 었 다 .『北備는 에서 훙m만 철

수하면 모든 t  이 그들 뜻대로 척척 해 

결될 것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이는 

환상이요, 명백한 MU：이라는 것을 깨달 

아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허세를 부리 

기 위 께 서 말하는 것이 아니 다.

우리도. 보유을 위하여 자난 1〇여년 동- 

안 ， 끝에 피나는 청가으로

을 배양해 왔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 길밖에 없었다. 는 이 사실을 알 

고‘ 평에 ᅳ이 라도 올 해 서 안 된 다 .』

딸 막 한 ，솜 속에 萬숲의 하，와 g f t  

이 서렸음을 충분히 읽을 수 있다.

< 1>
세째번의 發，총은 럼 ±國 防 의 불빛 이 . 

매우 가까와졌음을 ■행해 주고 있다. 

68년 1 .21 사태 뒷마무리에 자극되면서 

$래?가 자주국방의 ■않 를  택 했을 때 과 

연 그 進 요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는지 은 적지 않았다. 또 기년 

이 防街블을 숲 ^케  됐을 그 무렵에는 

한쪽에선 좀 주쫓하다는 듯한 낌새가 전

혀 없지도 않았었다.

이제 그런 소요、̂들 은  확실히 가셨다.

하면•으례 홍쭙：이나 유엔m 이 떠오- 

르던 쳐 다 보 는 보 다 「_  초」라는 새 

과 연결시킬 줄 아는 우리로 변모한 

실태는 얼마든지 발견된다. 그렇다면 과 4 

연 우리• g 生國防의 짚 은 어느 정 

도일까.

후 때  하 대 통 령 는 『國 

또 여러분의 관심많은 防街童평W成, 뻬 

현 용 .현 대 화 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國防달성은 그만큼 되 게 되었다』고 

말하고 국군장병과 국먼의 황쏨를 치하 

하였다.

■⑮ 태  원 ■에 선  그 궁금증에 대한 보 

다 있는 뽐황이 나왔다. ① 우리

나라의 防街■ ，은 그 쳤학분야가* 대략 

78년말쯤 가면 끝맺 어 지어 질 것이나②

은 間發하지 않 고 개 발 도  보류 

한다. 반면 ③ 나머 지 분야는 우리 SOI 

와 기 ■올  총동원하여 하고 80년 ^

말까지는 짧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④ 우리 럼 은 사 실  

상 완성되고 ⑤ 올 소 우 ■엔  의 M 

■ 이  완전히 없어져 으로 ■ ■

를 개발, 증강함과 동시 에 m 의 ^한 도  

케 되는데 ®  이런 상황에서 볼 때 

北備와의 왕하은 거의 가 끝난 것이 .

나 다름 없으며 0  아제부터 우 리 의 ，겨 

이 ⑪뽑를 앞지를 단계에 들어섰다는 게 

그 큰 줄거리이다.

— 1 3  —



■또의 한 이나 를 점

령한듯한 과 농할 수 없는

이며 이것이 _곧 우리 @초향떠의 

(■요, ttW 라 할 .수 와을둣 하다.

현재 우리가 추구하뇬 §.± _떠 은  어 

떤 커'*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 그보다 

의 못®을 못버린 채 _ « ® s ； 

을 거롭하고 았는 아닌 해 * 北備 

와 1대 1로 맞싸워 능히 이길 수’ 있는 

스스로의 «겻 . 防街方의 확보를 I®하 

로 하고 있음은 모를 사람•이 없다.

이 런에서 는 어제까지 우리보다 

한발 앞서.있었다. 그들은 60년대초부터 

혔경를 _ 절해 왔으며 _ . 를  빙자한 럼 

태세에서 우리를 한4_ 될씬 능가 

하뉵 지경이었다. 70년에 이르러 모든 

빨후_ 備 의 분T 를 •한 한 배,경이 여

기 있기 도 한 것 이 었다■

그 렸을 i& iS하던 우리가 이제 상대를 

제친 참이다. 또 이를 & M하고 

한데서 77년 새봄은 잊올 수 없는 ■  

의 _ ^ K 을 하였다. 동시 에 그 했

에서 다시 뒤지는 일이 없도록 새 

다짐 이 철석같아야 할 B# 점의 언 덕을 우 

리는 지금 맞고 있다.

4차5개 년 e _ M發 계 획 에 될쳐진 _  초 

■  ⑯의 설계와 기대는 그래서 여 러 모 

로 우리 의 눈길이 끌리 지 않을 수 없다. 

그 WMX을 하 대통령IMT는 _대략 이렇 

게 WBA시키면서 ■ 초 國防의 해 ■을  우 

리에게 흰히 비춰 주었다.

은 4차5개 년 계 획의 평요、사 

업으로_ 힘들여 할 방침 이다. 그것은

防街s * 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 

한이다. 보 령 * 들 은  이 '방.위산 

업에ᄌ서 우리보다 먼저 발전했었지만 80 

년대 초에 가면 우리가 월등히 앞설 수 

있을 것이다.』

그 향 를  4차5개년 »+«!의 큼직한 

s a 에서 찾고 있음은 긴 말을 보탤 필 

요가 없다.

『80년대 초에 가면•우리 는 럽호을

달성하여 I ，은 정a 으로 바

꿔 질 것이고 ■떠 향 황 는  g 초 이  완 

비된다. 헤하불때은 별 .차 없이 도시보 

다 오히려 농촌이 더 한 란 *를

이룰 것이며 그때 보 렇 # « ± ■ 봄 들 은  

을 재고하게 될 것이다.』

i t 의 을 부수는 § 포 _ 떠

fh i 方의 위대한 이 눈 앞으로 바 

짝 다가 서 있는 것이다.

< ¥ >

4 次 _ l i 發 5개 년계 획 의 횃불을 올린 

것은 77년도 제4의 발전상이자 가장 우 

람한 레절의 _현發 이라 하지 않을 수 없 

다. 목i 는 다 알려진 것처_럼 폰게 3가 

지이:다- 의 達成, 구조의

흉호{t와 않 «58량, 그리고 社會間發의 

^ — 이 바로 그것 이다.

좀더 평 ^를  간추리면 지난; I 5년간 활 

m한 3차례의 5개년 « « is發 성과를 발

— 1 4  —



판으로 잘면서 이 계 획을 성공적으로 수 

행하여 80년대 초 의 1 ᄉ 않  GNP 1

천5백달혀, . 번  2백억달러, I I 쳤의 뎌 

，소득 2백 만원을 돌파케 하고 새 로 2백 

10만명의 일자리를 얻 게 한다는 것이다.

이런 _ » 를  점령키•위하여 

효 *으 로 는  © S W if의 _ 方 調 達 ,，향 

* 호의 화■ ， 꾀하고 

② 의 울또<1；와 _쳤 ««량 에

있어서는. M l * ,  B X *  특히 ■시:월 

m i t ® 의 枝， 人方양성,

m, 의 w

학공업의 육성에

.또” 하게 되어 있다•

③ 분야에서는 우리 S 혜사정

에' 알맞는 福社E 東을 추구하여 

» 으로부터 토록 하며 그 첫 으

로서 ® 향 유 -, 를 단계적으

로 실시하고 보훈 및 上水道의 보급률 

확대와 국민학교 의 습 없 텔 #보

조 에 대한 혜 택 등을

늘려간다는 줄거 리 이다.

이런 사업을 구체화하면서 4차개 

발 1，부 *인  을해엔 의 을

계속하면서도 얏또기반을 공고히 한다는 

아래 탄 * ，®  및 福社s 盛攝 

면, Rf■증 대 와  t i S l 약,_ 향廣

끓과 7IE 충：!:올  비롯한 여 러 

의 S ® 추구, 육성, 에 .너 지 **

의 확대， 환경개선과 증대에

* *  떠혔을 집중토록 짜여져 있과.

타오르기 시작한 4차 5개 년 밂' ffl을 바_ 

라보면서 우리 앞에 동터 오는 은 두 

가지로 집 약된다. 하나는 에 서

튼튼해질 _초 또 의 훼 1 이라 할 수 있겠 

고■, 또 하나는 우리 역 시 보다 낫게 살 

수 있는 福社社會의 비®이라 할 것미다.

_± 않 의  이란 곧 나라와 국민의

센않터소으로 ■ 하고, 福社社會 

의 구현이란 속에 자리잡히는

나라의 K 賀예 와 을, 포이게

마련이다.

앞대 목은 다른 사라나 우리 *  이 잔히 

념볼 수 _없는 의 51유를 뜻하며

뒷대목은 남에게. 양보할 수 없는.나라의 

를 깊이 ® 뚫시켜ᅳ 의 *t

년과 護國의 길로 國료을 더욱 않 •시 키  

게 된다. 여 기 램떠에 공 헌 하 는 4차 5개 

년 밝#1의 구숲같은 무게는 있다 할 것 

이다.

( V 〉

을해 들어 한충 寶 ® 이 젖어드는 이상 

4가지의 發屋황향은 하나처 럼 모두 _  겄 

과의 _했»8표 위에서 비로소 포착할 수 

있는 것들이다. ★ ■표 패 와

의 천명은 60년대 이후 

한 우리 의 없인 상상도 

할 수 없는 童大^l 護 이다]

■ i 國防의 밝은 전망이나 4차 5개년 

f t ■의  응대한 병 ^  및 역시 마찬



가지다. 이 s a 과 합하는 단지 힘의 ■  

* 뽀 « 에  의학 영11로서 그치는게 아니 

라 보다 摩大하고 5M大한 새 國方을 잉 

래한 것임을 더욱 잊을 수 없게 한다.

무섭게 뻗고 해， 될 그 치촬은 새로운 

을 우리에게 « mj해 줄 피텔이 '없지 

않다 ._ 주채와 숫영을 유도해 줄 것이다. 

지금의 총上國 자리를 中進, 또 . { ( ：

시켜 줄 것이다.

우리의 또초쌍워와 ■에  이끌리

는 로의 며체따 향ᅳ을 앞당기

게도 될 것이다..남들이,우리 일에 간섭

하려는 엄두는 감히 못낼 .것이며, _  ±  

의 한  * 光 이 앞길을 .푸르게 빛 

내 갈 것이.다.. .

그 모든 를 지키는 것이. 우리 ■  

If  이다. 차질 없는 進行을'보장하고 온갖 

하 #을 _ 조성하는 中橋며 않 #이 다 . '그렇 

기에 * 은 「_ 치  중의 _ 겄 」으로서

의 앞을 끌고 뒤를 민며 4련을 훌륭 

하게 護 * 하려는 ?S » 과 «혔 를  세차게 

불태워 올려야 한다. 發M의 새 *대<를 

한 올해엔 더욱 그렇 지 않을까.

_ 박 대통령각하 말씀 중에서一

〇 난관 극복의 길은 난관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의 

의지 속에 있는 것이다.

-1967. 제5대 대:'통령 취일사에서一ᅳ'

〇 누구의 도움을 바라기에 앞서, 그리고 그 누구를 허물하기 전에 나의 운명 

을 내 손으로 개척한다는 자 립 (§효 )의  의지를 꿈게 할 때 비로소 보람찬 

결실을 거둘 수가 있을 것이다.

—「원호의 달」에 즈음한 당화문에 서_

〇 .한 개인의 생명과 명예는 짧지만 민족의 생명과 역사는 길다. 자신의 안일 

이나 소아니、됐)와  a 도나, 소위 출세 등에 집념하여 적당히 •처세하려는 

;  따위의 사고를 가진 자는 우리의 현실 앞에 아무런 필、요도 없으며 길이 후 

세에 욕된 이름i  씻지 못할 것이다.

— 1964. 제2회 지방장관 유시에서一



의 發居像과 우리의

추 ■  요
<^|^(]해ᅳ짜찾하 W 찾S M 〉

1980半代 있않의 의 米來像을 ®  

a 하는데 있 어 「l ±國 防 」은 반드시 m 

I■해야 할 가 된다.i

§ ± _ 편  또는 그 으로서의

防街놓®은 현재 & S 의 현 *를  하 

n  속에서 해많하는 경우에도 보®의 ^  

§§i ，과 한 * ，에 원達되어 있는 

것으로 f f (M되고 있으며, 1980취K * 에. 

는 e ®  꽃멘소될이 웃 한 다 고  하 

더라도 보® 의 못§§；[：，을 훨씬 능가하는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_있다. 

못램뽀■의 s 廣能方으로서의 뚜 해 겄 - 

이 우리가 북한에 대해 E 因벼쇼 까닭에 

우리가 북한보다 늦게 짧,했어_도 era 

I I 에 북한을 앞지를 수 있다는 I r a 가 

해 a 된 #i i H 요 ® a 인 것이다.

우리의 이 북한을 한다는

에 대한 출® 은 됐떠의 햇 #일  것 

이다. _

초융는 1 9 8 0 ,농 우리의 ■ ，이

북한을 ESI하게 될 경우 80부A  또는 

그 있않의 의 을 해따히 &m

할 수 있 겠느나 하는 문제에 불 ®을  맞 

추고자 한다.

의 에서 볼 때 .80푸&엔 

며젊에 - 성 이 . 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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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날 것으로 ® a 된다.

그 은 ■  him 7〇_” 농까지 m 

치의 ■ 을 계속 장악해 _온 

평향없이 무너지고 됐 *을  주

장하는 이 을옳하는

것으로 나타날 소황이 크다고 본다.

못 뽑 에 서 의  의 M S 를

IM i l i« 의 성융으로 내 세워 온 ® ® ®  

들의 ®々、K  Raison d’etre가 될

뿐만 아니라 이 꼴철할 수 있는

이같은 러의 生觀W 표 #의  표포

은 수 *까 지 를  포함， 숲»4에 

보편화되고 있는 의 올월이라고_

하는 S IS 떠 와 SS® , 북한의 S ®

향치의 進進을 하는 렇橋로 될.것이 

거'의 f̂ l寶®■된다.

» » 의 이같은 模相은 南北間 겻 » «  

유으rfflS i으로 정한 표했®인 ■점로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어떤 다른 ^ ， 이 주 

피않■되는 SR« 에서 했하게 되는, 유 

을 S 한 것훑의 R 좋으로 받아들이지 않ᅭ 

을 수 없고 따라서 이것은 우리의 보®

에 대한 의 면꽃의 점봉라 하여 마_ 

땅할 것이다.

3.

8〇후& 는 -보 밝 령 의  « 面 에서는 우리 

와 ¥ 체 « ᅳ R * 의 제1단계인 뚜 체 로 # 

.이 되는 단계로 되리라고 판단된다.

즉 80부” 에 북한에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은 南北間에 유 ff

«6없를 평평할 표S 를 16평하여 우리가 

이미 7〇부& 전우부터 '혔 ®해  온 럼；&  

과 UN| ^ 탄 께 '을  홧 

諸할 가능i성 이 크다고 전망된다.

80부& 에 이처럼 했 우 .의  안과 밖에1 

서 南北間에 對話l 保 의， 령# 이 성: 

숙되어 이 실현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枝E—西C東의 제2단계인 본격적쇼 

얏향와 많겄은 90_&에  이르러서야 실 

현되리라고 본다. 북한이 80부&를 쭸 

:£로 종태의 못몸:1 3  초평펜의 « # « :  

^ 를  주히놓，으로 하지 않은 방화 

에 서 南北間에 본격적인 交m 등을 실， 

할 경우에는 럼보탄，의 f t S 의ᄉ ᄉ스의V 

- A：가 보 .에  후혜하고 우리에게 융졔、 

한 방향으로 기울 것이 및습하며 또 한 _ 

座葉橫進의 f»gl을 용해서는 최소'한도: 

1〇후 정■도는 필요할 것 이끼 때문인다.

« ᅳ 0 ：병의 최종단계 (*3단 제 )인  

은 9〇부$ 의 본격적인 찾않와 

이 어느 정도 —JS되느냐에 따라 그 때) 

에 가서 평;단해야 할 •훈제.이다._ .

4.

8〇부& 는 황려하으로 의 ± 훌

까지가 다져지는 apg로 된다는 데에 m . 

평한 s 방를 갖는다,. " ■

이것은 1980부꿈에 @立國防이 마무라 

되는 경우느L 後模ffiJ인 결과로 나타1i  

것이 거의 ^파 하 다 .

원 향 의  탄 는 ( =  ) & ± 0 떠 의  f향



m 4고로 총또할 수 있다.

과거에 우리가 _ ± _ 였 을  추진하지 

않았던 것 은 「E .S、」가 없었기 때문이 아 

니 고 「험겻」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j 리가 럼±國 防 올 추진 

하는 것은 과거에 i t 해 않겻의 합규이 

그만큼 더 많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 

다. 이 않겻은 해 *(1 )한  『못꼼토절의 

용 으 로 서 의  「平和方童」』을 의미 

한다.

현재 ⑮⑶술옳像賀:=國防像寶:一a•나씻 

로 된다. 6•는 불의 용 

이고 산는 황 • 효防街條⑮에 한

■이 다 .

國防像황은 ■ 近  향부間 國용 ■홈 總 ■  

의 30%〜3 5 % ^ 올 해 왔다(께통 1

향⑮). ,

<mm 1〉

추몇 國寒1i 萬; 國防像흡 it  m
75 1 뾰 2 〒 . 3 ¥  상 m i» 30%

76 2 % 7〒m 35%

77 2 뾰6千德 9〒2W{f 35%

(위 은 ■흑 을  않와한 
， 을 으로 한 것임)、.

78，, 79부, 80후의 ■흉에서도 T« #  

總■이 많* 됨에 따라 같은 i t ，(3〇〜 

35% )이 원편됨으로써 부間 國防]i 황 ■ 

模가 내드〜⑵디떻에 _ 편할 것으로 ■ ■  

된다.

험초-⑮이 총맛된 198〇주 있後 즉 80

부R 해우(가령 築5次 IS하 행 부  | f  

flj 해데인 1애2〜I 986부에 이르는 ■間 ) 

에 이르러 國防像홈의 國寒像寒總없에 

화한 또총이 1〇%〜20%블 으  

로 를 보이게 된다고 (탑영할 경우

해홋■황행협 원않와 많 *와  이에 

폐하는 의 사이에서

生成되는 흥 *한  총■이 원 내 지  

社會調發 분야로 $|펴 않:ᄉ될 것은 

하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80，^를  와하럽 

에서 의 소■가 다져지는 왔면

로 보게 되는 이‘ 인 것이다.

5.

80부代는 특히 80부& 後半은 

유교에서 종래의 9 해해인 0 ：향를 더욱 

렸^하면서 많 • 룰보다 교함때인 

효탄주볼의 로 정寶f (：시키는많！향로

된다는 데 에 큰 볼■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m • 는 本寶에 있어 이데올로기

해 ■ 面 에서보다는 해 봤 ■ 面 에서 편 

^ ，■를"더 먼저, 그리고 더 많이 지닌 

다는 H 렇에서 않없될 때에 그 E 당를 

우리가 보다 히 떤렇할 수 있다는 

도 成立할 수 있다.

빨우불의 탄빨은 맨®:，에으로 

海않과 大輕을 용화 초병하던 -  • ■  M 

國의 「，향별평」를 초규으로 하는 그들 

_불의 인 충돌가능성을 회피



하기 용 한 「표g j 의 하 *으 로  평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헙-들의 입 창은 

위와 같은 S 뚫에' S ■한 다 고  볼 수 

있다.

평컨•대 쫓  • ■ 가 요 »에  〒•봉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에서는 그 

들 이 았빨에 원한 寶 ffi만큼에 벼 

i •하는 의 寶ffi도 _s 諸해야 한

다관 주장할 수 있을 것 이며 따라서 ⑪ 

m의 6 • 25럼 «으 로  병"한 우리 «의  정 

훔 도 이 자기들 몫의 ® 理 寶 ffi을 諫  

^ 、히 한데 서 혔호한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에 하 i n 있來 美 « 의 우리 에 했한 *  

m 및 e 평은 우리 의 에 황한 어 떤

새로운 향광를 요구하는 유이 아

니고 오히려 寶은 K 1l 桶廣의 i t ® 을 띠 

는 즉 의  평봉를 하는；

출#이타고도 볼 수 있을 것 이다.

었 임 에 도  후 梅하고 는

그 후 (방 ® m * )  지 금 까 지 의  

에 학한 m봄 및 s s 의 i i « 이 획 ，의 

美國에 황한 어떤 새 로 운 _ 향 ^를  

하는 의 形효 으 로 ，홧되 어 온

됐이 주•  하다는 것 이 들의 코

면이다. 그 - 혔가 무 • 에서

우리 에게 학 바 «인  주체효을 점봉시키는 

경우도 추찾했다는 그들 들의- 호 .  

에서 본다변 과 § 호 ® ^의  *

편으로 美國의 적극적인 더 .JJU：의 

과 e 뽑의 :별불를 t fs i할 수도 있게 될

80半代 後半1. M後에는 행， 가 보.다 

a 寶떠인 효유주촉의 «병 르  發S  될 수' 

있다고 s a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총는 않 # «ᄉ 떠  창현에서는 위의 

들의 효현를 차面하지 않는 호 -에  

있음을 g E 한다. . .

가 S 近 }i 進中인 . 와전 _±國 防  

의 勢方과 황자 

의 쳤 도  년#때으로는 80부R

있않의 졌 .S fl：에 크

게 축:1현하게 되리라고 생 작하는 이유도 

여 기 있는 것 이 다.

6. 、

80부R 는 또한，료 ! « 련 에 _ 서 는  

이 걸어1온 ■近世 ■부*의 얼특 

진 ® SJ과 ^뽑 을  으로

할 수 있게 되는 또의 새로운 향®

Ih湯의 ，이라는 15에서 더욱 더 큰 ^ 또 - 

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 # 농  없，의 

과_ 6향은 우리가 _ 의 않차 

과 의 겻■을 했던 데에，

혀이 있다고 하여 ■이 아닐 것이다,

知출 그러■한 國防方과 을 AM 할

수 있는 불한 ， E 봉들의 굳건한

과 그 왕바® 총®으로서의 가춧 

쳐이 f t p 했던 것 이 보다 ■ a iw 인 —표 

가 된다는 * S 은 S h 위 향®가 없다.

아물든 7〇부&  찾쑤에 _ 초 이  분 

成되고 80부& 당우에 의 소 »

가 다져진다는 것은 a 代國寒가 지녀야



할 이 두 가지 용 의  왔®로 온갖 

평빼과 려황을 해야만 했던 ®近世 

의 또햇또를 S K 의 _ ，과 Mf요을 스 

스로 유협하는 •의  로 회

■ '( Aufheben) 시키는 a * 한 * 땅를 지 

닌다는 * *  앞에 우리는 ffiit를 * 하 

할 표꽃가 있다.

를 유 *하 는  이러한 條 f t의 호 

모의 E 또및，따으로 對北M保面에서는 

보쪽의 好 ®勢 方 이 iS S 하고 렇보와럼떪 

•에서는 우리 ±?T F 의 쭈히영#이 

되며 對 美 ■保 面 에 서는 寶寶平원 0 ;없 1  

혔가 5S{ t；되는 등으로 정J© 될 것을 iffi로 

할 때 오늘날 우리 모두가 평절하는 _ 

±평 떠 과  원 » § 효 을  효한 마무리 作築 

은 인 라 하여 마땅할

것이다.

8〇부& 않우은 법쳤곳유의 ®HS에서는 

mn  있찾 8o半代 해 우 까 지 의 「요짧 ■ k  

왔엿유」가 iJ J f되는 바탕 위 에 서 「답ᅳ 

• 가 새•로이 US?되는 '

유의 高湯a 留로 될 것이라는 않에 많.« 

할 표、봉가 있다.

이것은 80부代 수우 있해에 의 이

데을로기» 인 왕 림 «，이 滿수되고 그만 

'큼은 거꾸로 덴 ®:^없  의

에 서 우리 초평T 의 태一을 조]®

하는 소련, 중공 등 년 들 의  와® 

半鳥 짜 ■이  편i t 에해서 g u  )#ᄎ되리

라는 을 해a 로 한 판단

이다.

®JtU 80후& 수우 y 後 요®의 황령® 

없이 무너지고 ■ ■ 렸 ;d이 들어 선 

다음 南北間 쭈하로출의 af탕 위에서 우 

리 ±평〒에 •사± t t ， 등 않~ » s 이 寶 

S 되는 경 우 에 는 소 련 '_중공은 이것을 

통««1 Bg_ 에서 ©우을려 南北間 황거 

된« 이 에 조제한 겨떠으로 .기울게

» 되는 용으로 « » i하여 어떤 향원로든 

지 波富하고 나설 가능성 이 매우 크다고 

아니 할 수 없다.

이 ■ 0흐  역시 행，이 소련

• 중공을 자극하면서까지 結一S 近을 추 

진해 들어가는- 것히 도리어 과

총면勢方間의 港« « I  ® 못 을  滑大시 

키 는 럼 *로  되 리 라는 판단에 서 우리 의 

향一g 西務方을 또는_ 間많으로 防

•하 고  나설 가능성도 짧않할ᅭ수 없다.

겹 . 「당짧 - 못 *숏 왕 」의 마무리 

로서의 80부代 해우 없해의 는

지난날의 때 꽃 *의  을 거울

삼아 a t ，* 들의 때®에 새로이 와법 

해 나가는 80부R  있않의 「« -  •

K K 安保」의 次5E으로 高場되어야 할 

럼유해인 ^ ^ 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에 왕 .하 기  ©한  우리 의 寒方은 첫 

째 에 서 는 등  ■

浮方部張大國寒들에 게 우리의 행떠이나 

0 » 를 ，평하게 s a w 으로 f t현시키는.



\

일을 iW f하는 § ± § 호 의  경해으로 (H 

표하여 그들의 우리 에 대 한 향 ® *  유향 

의 퍄 않 & 을 ®  시 켜야 할 것이고, 

둘 째 ffl面에 서는 소련, 수왔 등 *

원 들이 우리'의 iffiᅳg 近勢

겨을 란 *하 기  불하여 항할 모든 形■의  

成寶에 황®할 수 있는 인

유에 f t t t 해야 할 것 이다. 의

두 차례 (75후, 77부) 에 걸친 요리 SSS 에 

도 주땅하고 까- 의 一젊 觀jp.lj通들이 I ' 

，아 은밀히 ffi進하고 있

다는 료으로 ■  ■하 고  있는 것도 그 ■ 

J1H  옳고 그르고를 따지 기 해에 그들 

의 그러한 觀浪l이 80부”  수우 있않에 ' 

있어서의 의 對55大國 良K 安保間S  

를 그들 나름대로 한데서 나온 것이 

아니냐 하는 원이'든다. 요컨대 枝M發 

間 ® 는 그 출 *! _IS  가 K  화곳유의 

을 념어 선 의 찾%에.서 ■혈 될

때에야 * 양가 있다고 본다.

8.

■ 위에서 우리는 a *  가 강력하게 

하고 있 는 「g 生國防」작 「a 행 §호 」 

시'i 흔히 있을 수 있는 어 떤 현 에

있어서의 한 » « 의 通常«I인 소위 「*  

東」정도가 아니고 19〇5부 조ᄅ유，* 화  

무너졌던 K K 의 향=«•을 회복하고 

의 와 後遠s 으로서의 단짧의 

면봉을 « » :코자 하는 봉 * * « 인 명오 

짧램임 을 ffiig해 보았다.

»ᄉ 의  _SI1諫의 S f f  도, 교또의 혀5«：의 

도 모;두가 다 8 0 # ^  M後의 築光 

된 해ᅳ8행으1 앞날을 겨냥하는 g 生國 

떠과 앞 » § 호 을 ，및키 ■ 한 R * I !1S  

외 「보람」변 *_ » 을  s ; * 한다는 at에 서 

우리는 우라 몫정®의 어느 다른 앞 

에 뽀을 블■ 했던 이 나 保F次 우리의

勢方으 로 될  쭈해와 f i ® 를 누리며 

살게 될 않 ■들 보 다  우리 손으로 지난 

의 «짧 를  滑S 하고 새 ，을

연다고 하 는 「보람」과 「긍지 J 와 「신념」 

을 가지고 R ® ® 寶 에 輪進해 나아가야 

할 것아다.

우리 가 살고 있 ■&「오늘」은 5i 寶히 「K 

* 」가 우리에게 EI■ 해 _준, ■ 과  * 發

을 E 한 「模會」라고만. 느짜진다.

는 ® 함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77후의 불땅도 이 런 ■ 1 5 에 서 뗘■땅되어 

야 하리라고 본다•

X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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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國 의 과  우 리 의

1 . ，면의 씀 평 〜많 ■과  ■ 쌓

어느 ■또에도 發M 없는 ，보는 학 

다. ■또는 이와같이 않될의 개념을 이 

미 그 안에 담고 .있다.

^보 와  떠날 수 없는 개 념, 그러나 그 

發屋의 개 넘은 특히 近代또에 와서 더욱 

、강조되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다른 어느 ■못단 

계보다도 그 ■또의 發屋座몇가 빨랐던 

近代更 그 자체의 ■편해 사실에 연유하 

는 것 이 었다. 즉 전” 보에 서 걸려 야 

이루었을 ■또의 을 近代는 토우에 

이루었고 다시 수방보에서 w 부 걸려야 

이루었을，못의 헬불을 단 1〇¥에 이루 

어야 했을 때 近代 그 자체는 분명 

이 란 이름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 었 

던 ■또의 너무나 많은 혈을 가지고 있 

었다.

여기서 진정 發屋은 近代또의 총아가 

되고 있었다.

그런데 그같은 향®에도 S 보해으로 

문제는 있었다. 즉 했봉은 분명히 ■보  

의 한 ，행였지만, 그 發M이 가져 

오 는 ，보■ {(:으} 결과가 반드시 바람직 

하냐에 대한 회의가 있었기 때문이 었다.

여기 아무 것도 없던 허허벌판에 커다 

란 I ；■이 하나 생겨 났다.

아무 것도 없던 빈 허허벌판에 아같 

이 커다란 이 하4  들어섰올 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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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은 분명히 하나-의 요 그래서 그 

것은 ■보 에 서  의 한 모습으로 연결 

되었다： 그 러 나 ，또는 이 제 불:명히 거 

기에 들어선 의 내용이 무엇이냐? 

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즉 똑같은 규모위 이라호 거기에 

생겨난 그:및이.，，그 :및 이 냐 ?，했그:■  

이냐 ? 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를 것이고 

똑 같 은 ，했 이 라 도  그것이 직접 _ 

_ ■헬좌의 일 경우와 렇

표의 일 경우는 그 의미는또한

사뭇 다를 것이다.

이 럴 경우 ■또 는  부득이 이 같은 

들 가운데에서 어떠한 형식의 가 가 

장 바람직하냐 ? 를 구체 적으로 묻지 않 

을 수 없는 것 이다..

mit 가운데에서도 가장 바 람 직 한 ， 

it , 그래 서 령봉이라 하여도 ■보 의  봉 

^에  가장 유평때일 수 있는 發屋 이것 

을 가리켜 우리는 보통 ■ 술라고 다시 

부른다.

' 여기서 과 ■  향는 서로 떠날 수 

없는 개념이지만, 그러나 그 떠날 수 없 

는 發M과 ■ 양의 사이 를 올바른 개 념으 

로 구분할 수 있•을 때 ■보 는  비로소 올 

바른 _ B 前進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보의 ■ 놓는 반드시 發廣이 

지만 그렇다고 모든 짧■이 곧 進당는 

될 수 없기 때문인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바로 ■ 향의 개념으로 

서 ■또 의  發，을 논하지 않으면 안 되

는 것이다.

그렇다면 M보의 가운데에 서 무

엇이 그 임을 결정해 주는 것일까?、 

그 많은 혔 ® 가운데에 서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 방를 추출하고 그래서 ^ 또  

의 發 ■  앞에서 그 ■ 향의、 을 세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 우리는 부득이 ■보 의  i M 라 

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다-

K * 의 그것은 물론 ■ * 發 ® 의-

책임을 지는 原 i !;方이지만, 그러나 그것 

은 다른 한 편 으 로 의  發 ®  앞에 서 무 

엇 이 가장• 바람직한 發S 의 방향인가 ? 

를 다시 말하여 자기 E 또에 서 그 

의 방향이 무엇인가 ?를  결정해주는 궁 

극적 ±11가 되는 것이다. .

그렇기에 우리는 K *  앞에서 결코 i ： 

I I  없 는 란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 나 만약 ± ®  없는 K * 의 發S 문 

제를 여기서 생각해 보자:

의 발전에 있어 그 현실적인 팔 

요는 물론 이 지만, 그것 의 궁극적

규범은 어디•까지나 '幸福이란 ® ffi임이1 

분명 하다.

이 경우 R ® 는 그 필요한 «1별겻이 누 

-구의 M S ” 인 가를 굳이 묻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나 그것의 궁극적 규범인 

幸福이란 ■廣ffi 앞에서 반드시 「누가 •  

福하냐 ? 」하는 그 의 초험를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_

왜 냐하면 幸福이 란 ■ ■ 는 그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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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 '「누구의 이 고」또 「누구쪽으로 

幸福하냐 ? 」하는 그 초 ^와  혔혀않을 묻 

는 i 범적 가치이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또의 몇 ^에 서  그 i 뽑와 경 

확인된 進놓가 되지 못하i  그 

대로 의 충격과 그 결과만이 나

타나는 發 ® 으로 끝날 경우, 거 기 서는 결 

코 그 ■ 솟 에 서  얻어져야 할 幸福이 

란 가치 나 그 幸福을 확인하며 향유할 

수 있는 ±뽑의 의미가 전혀 밝혀질 수 

없는 것이 다.

여기서 우리는 오 늘 의 ，■보에서 밝 

혀질 수 있는 모든 發M 이 바로 5천만

못，이 그 i ■ 가  되고 그래서 그 發 

교의 결과는 그대로 5천만 온 했R 햇의 

幸福으로 직결되어야 할 저 표햇，총며； 

의 개념으로 설정되어야 함을 분명 

히 확인하게 된다.

 ̂ 2. 렇■의 된，과 R 농예 초 

빼

우리들의 못 ■면  속에서 가장 많은 ■  

망 향 ^의  _ 을 담았던 것은 역시 저 II 

港(1876부) 이후 近 代 -W부이 었다 하 

겠다.

.실로 우리는 그 코추 등안에 서

저 이 전 의 ，보에 서 라면 수백년 아니 누 

우 이상에 해당하는 벅찬 ■보변화의 충 

격을 동시에 치루어야 했었다.

그것 을 놓고 ^ ■ 이  냐 ? 냐 ?를  

평 가하기 에는 아직 녀무나 빠르기 도 하

고 또 거기에 얼룩진 상처도 너무나도 

많았다. 여기서는 그대로 近代라 녔I 놓 

고 우선 살펴보기로 하자.

우리는 램향 W부을 이같이 近代라 해 

놓고 살펴보았올 때，우리들에게 나타나 

는 ᄏ• 近代 코주의 모습은 우선 한 마디 

로 대단히 주루한 近代였다는 특징으로 

결론지울 수 밖에 없게 된다..

그것은 1876추 으로 시작된 우리 

들의 보가 그만 30년 뒤인 1905년에 

초혈의 * 못 ( 조 이 란  문■보 최대 

의 비극으로 나타났었다는 한 가지 사실 

만으로도 충분하다.

사실 1 8 7 6 뚜 의 은  그것이 든 

센■든 우리들 近代또에 있어 최대의 충 

격이었고 그 충속 뒤에서 입어야 했던 

諫國近代또의 ■{[：도 그만큼 크고도 충 

격적인 것이썼다.

우선 1876추 間港은 별이 5천년

■ 또소 최초로 해 와 없;g 때으. 

로 결합하였다는 점에서 실로 ，보해인 

변화였고, 다시 1880년대 滑을 본받아 

세운 成 理 _務 街 門 의 설립과 같은 온건 

한 해S 3 ：후이나(1880부) 비록 드단굿 

T 로 끝났지만 B 의 영향으로 일어났던 

저 과 같은 과격한 현 ] 등

은 (1884부) 모두 그것들이 궁극적으로 

는 저 됐의 향"” 와 연관되는 것 이라는 

점에서 의 ，이 그만큼컸던 것

이다.

여기에 18야년 여하튼 랐않, 란 *  전



반에 걸친 近代떠 많후으로 나타났던 저 

〒쑤 의  행f t도 큰 것이었고, 다시 

1897년 비록 « 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 

'었지만 五代W 개념을 가지고 선포 

될 수 있었년 저 의 출현도 E

* 의 큰 임 에 틀릴 없었다.

그런데 이같이 큰 g * 의 ，하:가 연속 

되 었다는 데도 그 18^를  체 험하고 그것 

을 i의식한 의 .■ * 떠 꼬 ■나  W®

는 여전히 本幸이라는.한결같은 비극일 

수 밖에 없었다.

즉 1876후 M港은 ||렇*에_.최초로 권 

합를 결합시킨 近代에의 충격이 었을지는 

몰라도 그 내용은 한 마디로 B 후의 S 國 

에 대한 는 없이 오직 의 

에 대한 만을 묶어놓은 심 각한 꾸투 

월의 후루이 ᅳ경전으로 들어 있었고(그 

것은 이미 0초에서 BS_ 은 하나도 없이 

에서의 間港만을 나열한 條好條 

*9 1 3 « ^많  자체가 잘 말해준다), 1880 

년대 졌¥ 에서 에게는 최초로 ®

« 따 近 代 ^라는 의미가 있었을지 볼라 

도 그 결과는 분명히 SIS * 이 B€ 의 

더 무서운 밑에서 속박받아야 하는

■후푿으로_떨어졌;고(닳城條해), 다시 18 

'90년대 졌¥ 에서 S S K 은 近代WIif!IS 

를 최초로 '실천해 보% 했®을’ 가졌을지 

몰라도 그 결과는 처음부터 끝.까지 B 유 

의 황” 에 의하여 의 전®：이 흔!:리 

는. 심각한 후쏟으로 연결되고 있었다 

( 0 초 * ®  의 위협과 조 * # 향 ) .

이 같은 모습은 W〇5년의. !M* 로도 그 

대로 연결되고 있었으니 저 조£옳전에 

의 한 최 대 의  비극도 여하튼 혔■  

의 에서는 그 形S：에 •있어

최 대 의 ，사:임에 틀림 없었다. ,

우리 는 여 기 잠시 살펴 본 우리들 변산：' 

® 의 때에서, ■또 의  이 혈f t하면 

한만큼'우리들 월또불이 따라서 그 

만큼 주 곧 해 했 던  쓰라린 경 험들숀 확 

인하였다.

이때 했던 의 _t t « 은 한 마디 

로 원 의  近代라는 t t '« 이 었무 그* 속 

에서 후，해야 했던 은 여하튼 그

近 代 *의 였다. •

따라서 近代로의 가 진행되면 될 

부록 그 近代의 는 그만큼

더 조후해야 했던 이 의 이것

을 놓고 과연 오늘의 형S K 은 近代® 

의 됐®이 나 _進，룰 이야기할 수'있을 

것인가? .

. 우리는 여기서 솔직히 發 ® 이나 

는 커녕 꾸중숲한 近代, 한 만 

을 이야기할 수 있으리라.

그렇다면 우리들의 그같은 는

왜 후현한 _ f t였고 그 가 가져 온 

K * ' 의 점북는 왜 주중승한 近代이어야 

했 을까 ?

여기시 우리는 모 든 에  있어 

서 그 發 ® 의 ± a 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즉 우리들의 경우> 장근 s 부이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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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 게 ，하여 온 환& 라는 방창의 ± §s는 

한 마디로 우리들 많이었다.

그런데 그 폭넓은 아니 그 심각 

한 찢사: 속에서도 했못농은 계속시달터 

기만 하였고 후루하기 만 하였을 때 그같 

은 상황 속에서 적어도 n 또많은 그 루 

福 와 i 혈는 될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아같이 훈히의 초 ■가  될 

수  없어서 쓰라려 하는 은 사실상

근본적으로도 우리 의 그 近代를 이끌어 

오 는 ，또의 ±11가 처음부터 되지를 못 

하였다. .

즉 1876년 이 그것을 강요하던 0

* 과 거기에 저항하던 해병:⑫ 사이에•서 

0 * 의 렇균대로 그것이 실천되어 나왔 

을 때, 이 미 그 ■보의 초®는 향 • H 

팀 ■ 이 아니고 0초이란 一 》해 초않였 

교, 그같은 않않은 그 뒤 에 따라온 ^ 동  

m d fb 의 모습에서도.여전히 한결같았 

•었다.

즉 1880년대 초 우리들이 ■을 모 델 로  

하여 fij호 ®:¥을  하였을 때 (成理城務街 

H  둥) 그 의 ±웹 는  아미 정신적으 

로 이었고, 다시 내해년 쭈 _ 0 ：，에 

서 0 * 을 기 대하고 그것을 모델로 하여 

•해 ^를  시보하였을 때 그 i ；進間代：의 호 

법는 여하튼 결과적으로 a 꿈의 세력으 

로 뚜렷이 나타났었다.

그같은 모습은 1890년대 H향가 직접 

우리들 間 {l：의 대신 초웹가 되어 우리의 

近代를 인도하고 간섭하는 어이없는 모

습으로도 나타났고(1894년 뚜쑤更 張 )，

그같은 우리들 초원없는 近代의 은 

드디어 우리들 近代의 노릇을

하려던 滑 • H 사이의 전쟁에서 행못및 

이 대신 희생되어야 하는 비극으로도 나 

타났었 디-.

월뜻■이 이같이 자기 의 초 ■노  

롯을 하지 못하였을 때 그것은 곧 우리들 

의 近代가 그 올바른 ■보초텔와 만나지 

못한 것을 의 미한다. 그것은 . 곧 i ■없  

는 近代로 이름할 수 있 었 다 /

그렇기에 우리는 여기서 近代보에 담 

겨 온 모든 봉별며; 을 할 마디로 초

법없는 近代의 비극으로 결론 지울 수 

있는 것이다.

3. 편&{1：와 않 〜 ■ 놓의

±11와 光德의

우리는 이 제까지 i l l 없는 표f노，아니 

없는 ■ 또 ■<(：의 후• 에 대하여 뼈 

저리게 살펴 보았다.

여기서 우리는 1M또의 보 ■가  얼마나 

소중한 것 인가 ? 를 새 삼 느끼 게 되 었 다. 

그런데 그 ，.또의 초헙는 ■ 또  앞에 오 

직 하나 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은 1M보 앞에 그 올바른 초，가 사 

라질 때 그 ，못가 아무리 절박하다 하 

여도 그것은 대신 살아줄 수 있는 ■ 보  

의 ” 않 #는  결코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옷햇이라는 는 아



무리 괴 로 와 도 ，보앞에 반드시 살아남 

아야 한다는 ±봉 을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같이 ■보앞에 오직 하나 

밖에 없어 남이 결코 대신 살아줄 수 없 

는 이 K 햇이란 가 ■또앞에서 사

라지거나 ■보앞에서 밀려날 때 M 솟는 

여하튼 해란되거 나 준때될 수 밖에 없 

는 것이다. - .

보렇기에 우리는 우리들의 近代更 속 

에서 초 월 가 되 지 는  않았지만 계속 

밀려남으로써 준_ 당할 수 밖에 없었던 

비극을 지금 이같이 「초월없는 

「주윳숲한 近代」의 후투 등으로 

다시 되새기고•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 별못햇은 비록 저 후운 

숲한 近代속이었지만 그 近代보의 生人 

자리를 그대로 물러나거나 또 월:전히 

빼앗기지는않았다. 거지에는실로 피눈 

물나는 그리고 끊임없는 혔⑪이 따랐었 

다. 그것은 곧 近代更 속 에 서 도 ，또의 

±ᄉ  자리를 끝까지 지키려는 향옷햇의 

무서운 초월탄이었던 것이다.

즉 1876년 에는 R 농의 e 유을 외

치는 무서운 /?치나 $ 께의 물결이 맞섰 

고 ，1880년대 않 ^에 는  포 +훈 황 과 같 은  

，봉의 l 次하인 불國板好[이 일어났다.

다시 1890년대 B향가 직접 조정하는 

졌¥  뒤 에 서 는 ，，，» 과 ^ 료 ■ ■ (렇  

l 次 황료)이 계 속 일 어 났고，저 1905년 

間港이래 3〇년의，사:가 종결되는 즈E 

■  ̂ 의  충격 뒤에서는 드디어 저 ■료 ⑪

#(築 2次 築 3次 ) 이나 과 같은

본격적인 겻[불의 물결이 일 어났었디、

여 기서 우리는 ■보의 i A  자리가 동 

요되던 1876년과 그 초ᄉ자리를 일단 빼 

앗기 게 되던 1에5년의 비극 사이 에 서,그 

초ᄉ자리를 끝내 지키기 위하여 항거하 

던 우리 들 ^루 목 의  ± ^않 의  숨결을 장 

시 들어보자.

「지금이 출표，⑦ 은 우 리 가  원해서 

맺으려는 것입니까? 저들 ( ■ )  이 원해서’ 

맺으려는 것입니까? 우리들이 원하여 

맺으려는 것아라면 ■보 의  수스、은 우리 

에게 있어 믿을 수가 있지만 저들이 원 

하여 맺으려는 것을 우리가 힘이 없어 

그대로 따른다면 당장의 은 될 수 

있을지언정 앞으로 구렁텅이같은 저들 

의 욕심을 두엇으로 채워줄 것입니까? 

•••그러니 이같은 체⑫을 한 번 맺는 날 

그것은 바로 이 나라 또해의 지올 닫는 

의 날이 될 것입니다……」 (1876^ 

；?해 ， 표꾸피⑯).

이같은 호소는 다시 30년 뒤 ^료에서: 

다음과 같이 바뀌 어 나타났다.

「우리는 당당 大輪福，의 나라, M S 

이 래 4천년 M 보에서 일시 中國의 

이 된적도 있었지만 그 소맨와 ᄉ못과 

가 모두 우리의 럼호이었고 g ± 였 

다. … 이 제 저 의 부림 을 받고 살가 

보다는 차라리 의 명초봇으로서 죽 

으려 한다…」 (1'906년 째령정효의 하송 

A 道士또)



이것은 모두 ® 또의 몇 ^  그 자체를 

거부한 많$ 의 못밝가 아니고 모든 

의 ，^에  있어서 ■이  스스로 그 

± ■ 가  되어야 겠다는 어디까지나 g i  

의 s ■및이었던 것이'다.

이같은 _ ± 의  요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저 0 유에게 강탈당하였던 

의 초ᄉ자리를 다시 찾아내는 그 

이 나타，날 수 있었던 옳이다. 이름하여 

1945년의 효， …

여 기 서 우리 는 1876부에 서 •시 작된 _ 

초의 상처가 1910부까지 만 36년 계속되 

었다고 보았을 때 그같이 입혀진 _ ± 의  

상처를 벗어버리는데 1910년에서 1945년 

까지 다시 정확히 36년 소요되 어야 했던 

_  초에 대한 K 면의 무서운 을 바라 

보게 된다. 、.

즉 그것은 초텔에게 일단 입혀진 상처 

는 그 ± l i 에 의하여 쏟아지는 그와 똑 

같은 회복에의 노력이 있을 때 비로소 

치유될 수 있다는 럼 초에 대한 녀무나도 

명징한 논리였던 것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저 던향에 의하여 M 

솟의 ±ᄉ자리를 강탈당하였던 B류 36 

부 동안 거기서 0꿈가 초텔가 되어 진 

행되어 왔던 일련의 는 그것이 發m 

이든 進 # 든 속하튼 렇R 햇의 그것은 될 

수 없였다.

따라서 H향 36부 동안에 대한 우리들 

의 近代보해 표M는 H유가 우리의

를 대신 주진해 주고 도와준 의 연 

속이 아니라 H유에 의하여 ■보으ᅵ 초ᄉ 

자리가 바법으로써 향못;^의 近代가 36 

' 년이나 당한 어디 까지나 해 近 

R 의 廣^紀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여 기 서 우리는 ■보 는  결코 남이 대신 

살아줄 수 없다는 ± ■ 쌍 의  짙은 논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

꿈부이면 그 토후전 와 직접 만남 

으로써 ^몹 햇 이  스스로 이루었어야 할 

近代보가 그 사이에 대신 끼어든 H류로 

하여 이같이 근 半世紀 이상이나 단절 

당하였을 때 우리가 새로이 맞이한 1945_ 

년 光後의 보에는 필연적으로 그만큼 

표” 에서 늦 어 진 ，보의 책임 이 따 를 수  

밖에 없었다.

그것이 바로 모， 된 렇봇목의 ，또에1 

붙여진 저 「後進國」이라는 달갑지 슬은 

이름이었다.

여 기서 뭇 ®된  월북햇에게는무엇유다 

도 後進國이 라는 그동안 센，로 수，당 

> 하였던 近代의 상처I  벗 어버러기 위한 

붓廣發屋에 대한 논리가 긴요할 수 밖 

에 없었다.

여기서 오늘의 별몫별은 옷잘發廣을 

이루기 위한 近代f(:i ■로서의 사명과 

함께 그러기 위하여 S B ■보 를  먼저 되 

찾아야 한다는 저 호 « ± ，로서의 무거 

운 그 ■사 명 을  아울러 짊 어지고 있는 것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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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과 우리의 !!■

SH _  의 發 M •  과

우 리 의  ^  험

바 寶 욱
< 수 * 쇼 했 S 〉

1. 분  w

사람에게는 g a 를 돋보이려고 

하는 차퍼예인 탄환과 못화로 될 수 .있 • 

으면 그늘에 가려지기를 1털하는 하터해 

•인 않I&이 편?량에 유전한다고 말한다.

해 #는  오랜 헨호 아래에서 시달

린 향몹별이 또다시 0*ᄉ 들 의  ■경에 

서 g B 룰 받자못한데서 온 못 짧 해 ”

이 며 는  우리 용:찰의 호으로

서 오랜동안 홍철으로서 내려온 한 

■효 가  험판에 發， 되는 하장라고 말한 

다.

그런 가운데 서 나타난 명깼한 m立  § 

초，_ 은 다른 몫；⑥의 進松을 : 후I수하는 

우리들의 셨소、하 s # 가 되었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굳건히 초유해 나아가 

는 흐표을 익히게 되었다., 겉으로는 나

약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나 우리들에 

게는 언제, 어디서, 어떤 혔표으로 찾， 

해 온다 하더라도 혔을 무찌를 수 있는 

가 뿌리깊게 향과되어 있는 못햇이 

다. 、

그러나 우리 의 _소 는  너무나 협소하 

며 전균한 m ii도 갖지 못하고 있다. 여 

기 에 방뷰해인 못 잘 은  우

리 의 勢方의 크기와는 병또된 혔려으로 

활짧되는 향향까지도 i t 종하고 있다. 향 

봅 모두가 바라는 發M된 맨，을 藝歌할 

수 있는 원 #이  하루 빨리 멋했되기 위해 

서는 寒方한 만큼의 RIM가 나타나지 않 

는다고 의 나약한

，에 빠질 것이 아니라 을 기울이는 

■몫 해  勢方이 살을 에이는 아픔 가운데; 

서라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模M交明社會 내지는 흉쁘 屋築{l:社會

— 3 0 —



에 젖a 하면 人間은 e 했 ,§.총

를 갖게 되어 « ᄉ ± « 해  을 나타내 
게 된다고들 하지만 평짧를 움직이는 )、 

間 ,. i t 葉 ^社 會 를  ⑯방시킨 張本人으로 

서의 人間이 지녀야 할 ffiK는 좀더 나 

속 # * 를  a 많하기 위하여 w 했하고 ra 

發하는 향®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ᄉ해또을 원 ft할 수 있는 M

k k  찾%에서의 勢方 또한 ^t 寶히 進行 

되어야 한다.

는 總 ■ a 板에 나타난 ® 海 發 ® 의 

려 향 을 ，총하면서 우리 의 !3 {b와 

향 0 의 을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않의 묻

우리 나라는 지난 홍 l ,2,3次  

發_5® 후하8!1이 되 어 오는 i동안 i

«  정궁뿐만 아니라 많■ 도 가져.왔 

다. 우리가 좀더 빠른 땅해에 輕流間發 

f )•■을  추진했더라면 편한많에 있어 H 

와 맞먹는 fit® 에 ，■여쳤을 깃이 

라는 생각을 갖게 할 S ® 로 놀라운 發 

S 율 이룩했다.

또파 IB인 총이 부 5% 에 머물

고 있던 1%2부에서 1976부 사이의 우리 

g 편는 10%라는 인 을

나타냈으_며 황 », 水屋葉中,L、의 後進W 

座葉橫通는 의 ' 으 로  光進

K  It 葉，達로 하기에 이르렀4 .

또한■ 은 1975부 주
«

한으로 1%1부에 5 4 ^ 랜 이던 것이 1975 

우에는 188德• 로  추주병 9. 3% 와 

을 보였으며 1ᄉ발 ■못 보 꿀  역시 1961 

추의 83•에 서  1976부에는 690해로 if 

패하였다.

이와욥은 한 輕행成• 울  이룩할

수 있었던 것 은 、®:떻야 과 의

勢方 그리고 枝 ■人 方 의 ■붐에서 생각 

할 수 있으나 가 과  ■못향좋의 장 

려에서 온 않S 의 가 뒤따를 수 있었

기 때문이다. 해 가 부쭈병 17%,

씩 함께하여 ■ 몫봄토별에 대한 J t卑面 

에서도 1%1부의 13“ 가 1975후에는 27 

%로 되었다는 않에서 되어 진 

다.

그러나 아무리 평 : 이  된다 하 

더라도 의 등귀가 극심했다면 이런 

輕 _成 長 을 기대하지는 못했올 것이며, 

그 준거로서 I% 5부에서 I973부까지, g|j 

우리 원» 가 그,용않을 중숲히 ’ 굳히는 

해間中 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

던 것을 평 ■할  수 있으며 또 한 가지 

國⑬牧安：面에 있어서의 톳모의 졌- 이라 

는 와이다.

19(31 부의 .벼 은  ■ 못 의  .2%인 

41료萬해이던 것이 1976후에는 30% 에 

해 당하는 7, 560로 을  ^■하 였 다 는 데  

에서 우리 현해가 얼마나 成長해 왔고 

많• 되었는가를 알 수 있다.



< ， 1〉 로美指深의 lift:

부 m
하 m 1961 1973 1974 1975 1976

國s 總生s (w 萬해) 생, 124 12, 306 16, 680 18, 761 24,811

41 3,271 4,515 5,003 17, 560

83 361 481 532

n n  ： 편 행 쇼 행 ⑪ 「한국 통계연감」1976과 「총 4次 원»調 發  5{림부
에서 편집 정리

3 . 찾 * ■ 의  평교

우리는 總 童 ■模 에 서 의 ， ^ 를  총 •해  

보았으나 國 :b■ l ：이라는 병#교에서의 

，^ 를  보고 회확의 .「1 0 *  ■광 하 ，」과 

보®해 보기로 한다.

1961주까지의 우리나라는 향께한 ■ 광  

I'Jff 없이 가 이루어야 할 용초예인 

활옳으로서 활치, 시엔트, r 좌라는 S  

하■ ■ 미 몇 개 .광 되 어  운영되고 있는 

데 조평하였으나 ^  2次 5형우

If■■이 -향 되 는  동안 우리의 _소 는  몇 

•fb하기 했다.

^꽃 의  현대화에 따르는 찬: 개간 

사업이 이루어지기 했으며 숲ᄎ옳 

의 ■유 를  위한 댐 ■ 많 :!:*  그리고 

I 홍와 을 위한 ! ：■ _ 맨의 ■ 맛 *  

홍이 그 수으、이라고 하겠다. 그 쓸봉 

내에는 견해{1：，콤비넷이 되었고 려

■향ᅳ출에는 새로운 大草保 불소가 ^  

« 되었으며 룹써, 초뮴댐이 ^많 되 었 다 .

1972부에서 1976부의 ■  3次 

■  間中 이와같은 은 계속되어 뷰용

間 高遠道路와 류ᄃ, 攝東, 째 _ ，* ，를 

비롯한 東海高遠道路가 중방되어 절용정 

15을 신속하고 !■■하게 하았으며 우리 

의 왔■면만에 의하여 「t 비독크」의 괄 

WC, ■ 川 王 葉 國 池 의 과 %  개£의 ■ 

m 그리고 및혔 및 |?비의 몇

를原 ■ M l봉國해의 ，합은 우리 _  

이 發屋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찰벼하 

여 준 것이라 하겠다.

모든 水滿에는 .새로운 I 표에 향한 n  

* 한 댐이 ^13：되었으며 來海，럼총 그 

리고 련，를 잇는 海岸 Belt께 X  

월이 .그 ■ 홋를 나타내고 있4  모습은， 

2〇후해만 해도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던 

용 *이 라 고  총및해도 좋을 것이다.

1975부을 천많으로 하여 련 

_ )  에 서는 l〇A  ■향 하 ，을 하여 부

間 1,300토 총 ^ 땅模로 않 '  5부，에 

6 ,597토흉，을 창A 함으로써 1980후에 

는 물총된 ■행 을  ■참하겠다고 한다.

그 If  ■ 은

(1) 南北 橫 i  ̂ 高遠道路의 ■광

(2) 혔道의 함했<[：



(3) 蘇浪〜花達間 했■  의 부설

(4) 에 촐 걸 港의 짧많

(5) 의 ^ 참

(6) 의 철광

(7) 했 향 ■■의

(8) 의 몇권모총

(9) 의 間發

(1〇) 의 ^ *그 = ，

로 되어 있어 및로 혹가 정;^히

■  찬되^! .있다.

물론 1976부의 랜옷하원 850해은 우 

리의 경우보다 아직도 앞서 있기는 하지 

만 우리가 닦아논 I 옳國생와 거기에 ^  

향되어 있는 ：D_ 의 원模는 ■ ■이

지금 -뷰 수 에  있 는 「1〇* 이

끝이 남으로써 우리외 을 따라올 수 

있으며 우리의 량다보다 좀더 나은 지난 

60부 에  시킨 이 에

있어서의 않 ■를  나타내고 있긴 하지만 

國또봄보봉해으로는 우리 가 럼 보 

다 원쏠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 

ᄉ다는 1976우총에 1，600불성을 홋 m 

했 다 .).

4. 80후R 의

앞에서도 평}§한 바와 같이 어려운 _  

의 ，{[：렇 #에 서 도  우리 은 

» 寶 히 發M하여 아시아에서는 다 

음으로 렸겻한 을 하 게  되었으

며 림보밝하이라는 럼유해펴寶을 감안한 

다면 우리의 務方은 합유 어느 나라 원

평보다도 ■ 총히 높은 많롱을 해 왔다고 

하겠다.

1977후부터 하여 1981부세 끝나는

m 4次 원，間發하 ■은  總 ■ ■ 模 에 있어 

國 료 總 生 _觀 이 1975부의 9 ^  8 0 3 .원 

에서 1981후에는 1 6 ^  214카#원으로 

1 .8 ^  해 *되 며  ᅳᄉ많 ■ 몫 |§보 ■은  

1975부의 257〒원에서 1981부에는 732+ 

원이 되 어 5 3 얘 & 에 서  1 /5 1 2 , 

로 향령되어 있다.

또한 출 葉橋邊面에서도 * ■ ，과 

m im  그리고 社會間봤 의  보，이 

25.4%, 29.7%, 4 4 .9% 에서 81부에는 

18.5%., 40.9%, 40. 6%로 되며 그

가운데 ^사：•그:움의 보 -은  42.:4 %에서 

49. 5%로 i t 大되 며 의 ■ 꽃 와

같유 을 띠게 된다.

더욱 ■ 렇한 혔봉은 2,3次 ffilj했間中 

에는 ■  찾 의  50%에 ■ # 하는 

이 - 싸답옳과 가 으 로  표않되었으 

나 ^  4 ^  | f•■ 했 間에는 92. 4% 에 해장 

하는 16상는 6 ,4 5 1 .원을 國內향 ■으 로  ■  

達하게 된다는 1H  다. 이는 그만큼 우 

리의 이 되어 명호에인 

광을 할 수 있다는 올 우리에게 안 

겨주는 ⑦®:이라고 하겠다.，

또 하나 향 ia할 수 있는 것은 ■민 과  

輪A 의 원調理t 을 웃숲히 밝못하여 1981 

부에는 14외1편의 ■번 에  138(■해 輪入 

이 라 는 무 혓 ■ 을  나타내게 되어 있 

어 來H 의 ■ 國 은 밝은 M il을 갖게한다



으 '__________________ 치 ife

행 될 초 (4ha)
않 ， ^  寶(100萬원) m 間

P3 . % 차 S

유 If 172.1 2S7,621
1

207,730 495,351

와 ^ 1 ( 1 ) 34. 5 50, 243 22,757 73, 000 1972〜78

24. 7 48,089 24,895 72, 984 1975〜80

築山江(I[ ) 22. 0 27,374 30,869 58, 245 1975〜79

럼 • 또 12.2 18, 164 11,824 29,988 1977〜82

-  째 써 12.7 9,641 15,730 25,371 1977〜82

次 실〒 11.6 7, 938 10,524 18,462 1980〜83

(표) 40.0 94,500 74%)〇 168,600 1983-85

(K ) l 〇Tha 는 않하

이와같은 ftp ! 이 분엿될 때 우 리 ，소 

의 « » % 교 » 은  및 *보 다  1_72.1〒핵타 

가 하며 ■〒 ：[：- ,  숲 ®；!：* ,  «1 «

I *  및 나t ¥ ：[ ， ■， S i t P I * 의

놀라운 및통을 가져와나S까에 프랜트를 

■  번할 수 있는 균용한 않치이 通成될 

'뿐만 아 디 라 ，« « 유 를  위한 國廣間의 

M 후에서도 결체한 를행를 차지하게 된 

다는' 것을 말하여 둔다. ■

國 t 를 으로 연결하는 高座道路網' 

과 혈道 의 그리고

의 M 호으로 혀 ® 能方은 불해하여 ᄎ?황 

뱀 , 댐 등의 , ■합 로  숲 ■ ' 온  

이후어지고 < *  3〉 1 울 _ % 와 ，표 ：&  

S ： 등 5 *0 않 으 로  이루어 지는 國土間發 

#꿍 이  마무.리되는 S P i에서는 우리도 

잘 사는 나라와 國S 으로서의 긍 지 를 ， 
편에 과시하게 될 것은 균벼하다.

■ 속  3〉 예 댐 i■ 향 ItM

혹，유 im 해행 불 평 ^ 
(로흉원) mM/r

M
펴 I  

(뀜흉배/부) (꿈 흉 _/후 )
m it

(ha)
켰향혈^  

(kw)

ff 173, 05쯔 55. 0 5,757 931 127, 300 53. 3

댐 75 〜79 59,714 14.9 1,649 250 66,300 、9. 0

，， 댐 mm 79 〜 83 1 27, 560 2. 7 274 9 - 15.3

_11댐 80 〜 84 12,605 7.9 524 72 1,100 8.0

방 세댐 、방 써 78 〜 83 73,177 29.5 3,310 600 59,900 21.0

ᅩ 3 4



5.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러나 소!5한 바와 같은 뽐울한 

을 이룩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 80부R 의 

«國 올  路 * 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I t ■만 으 로 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그를 

밀고 나아가는 國S «) 15였된 힘이 요구 

된다. 1

얼마 전 에서는 輕國

가 한  병식 5갔 e _ ^ n 5 i+ « l과 

태않 1S부 間의 을 ±훑 로

하여 輪國輕해의 長 » !® a 에 대한 원솜 

» 를  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1990 

부 & 의 國s 總生J■에 차지하는 의

유 *는  의 a

'향을 l保成한다면 ：E座1a 輪出

의 25%를 담당하게 될 것이고 사 ：1편께 

#^보다 이 앞질러 웃

을 達成할 뿐만 아니라 은 병

와떠 « 수가 파험하‘다고 W® 하고 있4 .

그러나 이 *몸 » 에 서 도  指滿하고 있' 

는 바 을 떠별하기 위하여 c s

로 하는 :^^8»«(!|유1+]1!1인 ■려 면 ■이  

피않할 것인가의 間S 와 輪出：̂t 大를 위 

한 王室1S 의 _M |$ 과 어려운 행델« » 최 

유 아래에서 9% 의 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間S 가 놓여 있다.

■ 우리는 지난 I 5후間l의 에서 우리

가 지니고 있는 한 윤기을 한

다. 더욱이나 과 의

a ffi指■에 서 도  슬기롭게 행편하여 부주 

원 10%의 넷틋을 sp© 한  별겄올 지니고 

있다. 찾 *보 다 도  더욱 령차한 려 ||패 «  

와 輪出장려를 s 렇®:®으로 밀고 나가 

면서 國s 들의 1«슛®향의 용 ®만  보® 

^한 다 면  우리의 wsij은 그대로 達成될 

수 있다는 可能t t 을 가지고 있다.

6.

지금 우리 의 5,000부의 ，또 가운데 

가장 해행해이고 한 의 ®

★ 를 -전 시 키 고  있다. 가난'했기에 비쿨 

어진 마융을 풍요한 또험뚜왔으로 훈훈 

하게 편{ t 시키는 의 ᅳ철인

새마을운동이 S& ® 에 이르고 있다.

■ 남에게 쌍호하지 않고 스스루 생각하고 

間發하여 나아가는 _  ± ,  __ 쪼을

위한 굳건한 령환의 을 해야 하는 

병소했® 아래 규tij의 관間 » 도 향 

점할 수 없 는 이 다 . 은  원향에 

황요해야 하며 요 평 *은  國또의 요■ 으 

로서의 않®!을 城寶히 達行해야 하고 r  

ᄉ은 國봉保街의 f 城으로서의 보평를 

다해야 하는가 하면 은 맡은 바

을 위한 勢方을 균??하게 進行시 

켜 나아갈 때 교령은 좀더 發 ® 의 5SK 

를 더해 나갈 것이고 찾f 된.

을 後世에 물_려줄 수 있다는 as을 

하:E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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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농

못 햇 후 또 에 서  이 가장 뚜렷;

이 부각된 시기는 무력에 의해 국권을 

강제로 강탈당하고 만 일제치하의 불운 

한 시기였다. 중병을 앓아 본 사람만아 

건강의 중요성울 새삼 깨닫듯이 국가를 

빼앗겼던 일제치하의 선조들은 조국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껴야 했다. 한 용 

운의 다음 글은 피맺힌 절규에 가깝다.

「저녁거리가 없어서 조나 감자를꾸라 

이웃집에 갔더니 주 인 은 「거 지는 인격 아 

없다. 인격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너를 도외^주는 것은 죄 악이다」라고 말하, 

였읍니다.

그 말을 듣교 돌아 나을 때에 ‘ ■아지 

는 눈물 속에 당신을 보았읍니 다. 나는 

집도 없고 겸하여 민족이 없읍니다•

「민족이 없는 자는 인권이 없다. 인권‘ 

이 없는 너에게 무슨 정조냐」하고 능욕 

하려는 장군이 있었읍니다.

그들.항거한 뒤에 님에게 대한격분아 

스스로의 슬픔으로 화하는 찰나에 당신- 

을 보았읍니 다.

아아, 온갖 윤리, 도덕，법률은 칼과 

황금을 제사지내는 연기인 줄을 알았읍 

니 다 .」

5천년 역사 속의 술한 이 민족/ᅵ 외참1 

중에서도 꿋굿이 지켜상 민족의 절개가 

꺾이어지고 만 일제치하이'기에 억압에 

도전하는 민족 저 항 정 신'도 세 계 어 느 

나라보다 더 강하고 뭇굿한 것이었다.

이 꿋꿋한 저항정신은 민족분단의 쓰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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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린 경험과 그 극복의 과제를 안고 있 

는 우리 에 게 밝은 횃불과 명확한 지표가 

될 것이다.

10월 유신은 국민총화에 의해 국력을
I

배양함으로써 이 민족의 지상과제를 해 

결하려 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 그러나 

아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도산 안 창 

호선생의 구국운동의 정신을 그 교훈으 

로 삼을 수 있다. 안. 창호선생은 일제의 

무력에 민족이 절탈을 당해야 했던 이유 

를 힘의 부족에서 찾고, 교육과 경제력 

확보에 그 해결책을 찾았던 것 이다. 그 

에 의하면 하 H ■향 이  단순한 비분강개 

에 그치지 않으려면 하루 속히 국민적 

자각, 민족적 자각, 역사적 자각, 사회 

적 자각을 도모하는 교육과 민족자본을 

조속히 실현하는 길 뿐이라고 강조했던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비단 안 창호선 

생만이 아니라 일제치하에 저항운동을 

벌였던 대부분의 애국지사의 공통된 견 

해였다.

이제 58周후 3 . 1® 을 며칠 앞두고 B 

초 이 ， 블를 § 5 ■나라의•원소라고 말도 

안 되는 보봤을 하는 현 시점에서 우리 

민족의 일제치하의 저항운동을 다시 한 

번 되 새 겨 보는 것은 민족정선을‘ 고취하 

기 위해 매우 의의 있는 일이 될 •것이라 

믿는다.

19〇5년 11월 굴욕적인 을사보호조약이

알본의 불법 적인 강권으로 조인되자 전 

국의 애국지사들은 비로소 일본의 침략 

정책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미 일본은 

치밀한 침략계획을 수립하고 진행 중이 

었으나 동방예 의 지국의 선량한 선조들은 

설마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으！도를 우방 

국의 호의로만 여겨왔던 것이다. 이 착 

각위 에 서 일본은 1904년 8 월 한•일 협 정 

서를 체결케 하여 한국내정 에 깊이 관여 

하여 왔고, 마침내 국정 전반을 사실상 

장악하고 만 보호조약을 체 결한 것 아다.

당시 장 지 연이 쓴 「둘 H世fe© 大 못」 

에는 당시 설마하는 조상들의 심 정을 노 

정해 준다.

「11# 가 한국에 * 함에 통참ᄉ

또이 ■ 는  주 0 東병드， 의

패또의 을 명德周能하던 ᄉ이라 하 

S 향원함이 묘、 을 랗 HI히 못 

■ 할  꼈빠을 ■솜 하 리 라  하여 _卷 玉 京  

에 ，용소ᅮ가 합행함을 주，하였더니 

곳ᅮ홍가 i 해 용 하 도 다 .  흥하에

하이 하로 S 하여 혔떠하였는고…」

한국올 일본의 속국으로 만들기 위하 

여 건너 온 이등방문을 동양 3국의 

의 주숫을 도모하고 한국의 독립 을 공고 

히 해 주기 위한 방략을 권고하러 온 사 

람으로서 쌍수를 들어 환영하였던 것 

이다.

1906년 1월 일본은 한성에 총감부를 

두교 초대 통감으로 이등방문이 취임한 

다음 그해 7월엔 경찰권까지 빼앗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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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합방이라는 대목표로 추진시켜 나갔 

다. 국운이 기운 것올. 비로소 깨달은 애 

국지사와 전 국민은 맹렬한 저항운동을 

벌였다. 의병은 날이 갈 수록 한층조직 

화되어 강원도를 비롯한 경기，전라,함경 

남북,경남,평안남북으로 퍼져 서 5년여 에 

걸치는 치열한 일대 무력항쟁을 일으켰 

다. 당시 의병장' 중에는 ■ (홍 성 ), 

德益했, (순창), •통 좌 (경 상 도 ),

« ] ^ ‘히(강원) 등이 유명하며 주로 

. 이 수스、이 되어 전 민중이 가담한 것 

이다 •

그러나 한편 이러한 비극의 원인이. 국 

민의 무지와 참，의 에 있음을 깨닫 

■고 교육진흥，경제부홍 등으로

국권을 회복하려 나선 애국지사들이 있 

었다. 그 당시 그들의 눈물겨운 투쟁은 

아직도 우리 민족의 뇌리에 우국충정의 

민족애와 동포애의 상징 이 되고 있다.

1. 언론의 ■하쟁 : 19〇5년 을사보,호조 

약이 체결될 당시 우리나라엔 

\을 부 르 짖 어  민중의 지지를받아오던 신 

문이 셋•있었다. 이른바황성신문(사장: 

뽐 농 ®), 대한매일신보(사장：•* 영국인 

Ernest T. Bethell) 그리고 상기 두 신 

문에 비해 논조가 약간 온건한 제국신문 

이 그것이다.

그 중 황성신문은 9월 5일 「0 ^ « 히  、 

|^체 」이 조인된 뒤부터, 보호조약의、체 

결같은 불길한 일이 있을 것올 예측하고 

논설과 기사로 정부와 민중들에게 주의

와 경교를 하여 왔고, 마침내 짧 ^ ^ 이  

강제로 체결되었다는 것을 알자, 11월 

2〇일자의 신 문 에 다 가 「융 a m 많향大張」 

이라는 비통한 논설을 싣고, 잡보란에는 

「五 f牛 條 이라고 하여 국권이 

앗'긴 경과를 자세히 보도하였다.
A •

황성신문의 강경한 논조에 당황한 일 

본은 이 날짜의 신문이 사전에 검열’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장을 구금하고 

신문을 정간 시켰다 . 이것은 일본의 불법 

적인 언론탄압이므로 대한매 일신보는 절 

연히 일어나서 11월 끄일의 1면 논설4  

서 「황성의무」라는 제목으로 현홍， 황 

성신문을 열렬히 옹호하였다. 이에 이어 

서 뿐後武宮長 ^ 방 ^ 을  비롯한 순국열 

사의 자결이 속출하고 민심 이 흉흉하여 

지자 이듬 해인_ 1애6년 1월 장 지연을 석 

방하고，2월에는 신문의 정간을 해제하 

였 ^ 1.

이와같이 당시의 신문들은 일제의 총 

검의 위협을 무릅쓰고 의연히 항일구국 

의 논진을 폈는데, 신문의 체제도 독립 

신문의 간행으로부터 1〇년 밖에 안 되지 

만 괄목할 진보를 보여 주었던 것 이다. ’

2. 사회단체의 합법적 저항 : 사회단

체로서는 렸슬를 비롯한 [히 호 *，

치 !■ 별 젊 , 등이 일어나서

교육진홍과 증산홍업 으로 국권을 회 복하 

자고 주장하노 다. 사회 단 체 로 가장 강 력 

한 것이 대한자강회인데, 윤 치호를 화 

장으로 하고 당대의 지사블이 총망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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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교육의 진흥과 국력의 부강을 기도하 

여 ¥ 원 독립의 기초를 닦으려 했다.

안 창호선생은 미국에서 돌아와 자주독 

립을 혹적으로 하는 비밀 결사인 짧 또 * 

룰 조직하고, 그 합법 운동으로 청 년학우 

회, 마 산 大成，枝,

않 등을 설립 하여 교육과 산업 진홍에 주 

력하는 문화운동율 일으켰고, 최 남선은 

일본에서 돌아와 출판사 新交館을 설립 

하교 소년잡지와 계몽서적을 발간하여 

민중을 깨우치는데 힘썼다.

기타 교육에 의한 구국운동을 꾀하여 

각종 사립학교가 도처 에 세 워졌고 천도 

교 및 기독청년회 등 종교단체도 모두 

구국운동에 앞장섰다. 

r  이러한 선각자들의 맹렬한 자기 회생 

적 봉사에도 불구하고 1911년 8월엔 한 

일힘;병조약이 매국;노에 의해 드디어 조 

인되고 대한제국은 되고 말았다.'

I .

조선총독으로 부임한 일본의 

현역 육군대신: 제도상으로

헌병과 경찰을 일원화시켜서 각도의 헌 

병 대장에 경 찰부장을 겸무하게 하고 이 

련 조직체계가 했，물, 젊의 말단 행정 

구역차1 까지 이르게 하였다. 、

. 는 언론출판과 집회 결사의 자유 

를 걸저히 박탈하고 우리 민촉의 애국정 , 

신과 독립사상을 뿌리채 뽑아버리고 유 

구한 역사와 문화에 대한 긍지를 말살하

는 것을 통치의 기본방침으로 삼았다. 

그래 서 한 가닥 남은 민족정신의、거점인 

사립학교와 교회를 탄압하였고 이런 정 

책 은 보의 후임자에 계승되 어 3 • 1운동 

으로 그 후임 자가 퇴 임 될 때 까지 계속 

되 었 다 .、이 무단정치는 너무나 포학무도 

해서 한민족은 인간의 모든 권리를 박탈 

당하고 비참을 극한 식 민지의 노예 생활 

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 나 탄압올 가하면 가할 수록 강해 

지는 것 이 우리 의 민족혼이어 서 1919년 

엔 마침내 남녀노소 전 민중이 일제의 

총검 앞에 맨주먹으로 항쟁하여 민족의기 

를 드높이는 3 • 1운동아 발발하였다. 이 

운동은 비록 독립을 쟁취하지 못하여 실 

패로 끝났지만, 상해에 임 시 정부를세 워 

서 민족정 기 를 북돋고 세 계 만방 에 일 본 

의 폭정을 규탄하였으며, 국내에서는일 

본의 총검 에 ᅪ감히 궐기 한 장렬한감투 

정신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것은 전 민족이、 

크게 각성하여 독립올 달성하는 길은 민 

족 자체의 실력을 양성하는 것밖에 없다 

고 생각하게 된 점 이다. 일본은 헌병에 

의한 무단정치가 사실상 실패 에 돌아가 

자 제3대 총독의 부임을 계기로 소위 문 

화회유정책을 폈다. .언론출판, 집 회 결사 

의 억압이 완화되자 전국 방방곡곡에는 

민족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을 진 

홍시켜 '곳곳에 사립학교와 사립강습소 

등 아  속속 설립되었고 마침내 민족의



으루 대.학을 건립하겠다는 못효ᄎ， 

했成원潮까지 일어나게 되었다.

일방으로 및홍을 위하여 국산품을 

많이 생산하고 또 이것을 널리 애용하자 

는 물산장려운동이 일어났으며 농촌의 

조합운동까지 생겼다.

또한 봉건사회를 탈파하여 근대적 민 

주주의 사상이 보급되어 조선사화의 최. 

하위 계급이던 백정을 각성, 인%운동을 

일으키게 하였고，소년 소녀를 쿠대하고 

선도하자는 소년운동，아성올 규방과 부 

엌에서 해방하여 남녀동등의 신생활을 

건설케 하자는 여성운동이 활발히 전개 

되었다. •

국어를존중하고 문법을 체계적으로 

정 리하며 국어사전을 편찬하자는 한글운 

동이 지식계급의 선각자에 의해 일어나 

조선어학회가 창립되었고 근대문학이 비 

로소 시작되어 신파조를 벗어난 신극 운 

동이 소겨솔를 중심으로 발홍하였으며 

.기타 영화, 체육활동 등도 전까되었다.

기미독립운동이 갖는 의의는 그 운동 

이 정치적으로는 실패하였다 하더라도 

민족문화의 근대화를 촉진시키는 한 계기 

가 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실로 한민 

족은 이 운동을 계기로 표연히 각성해서 

구각을 벗아 던지고 민족근대화에 박차 

를 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오늘날 우리 

가 향유하는 신문화가 모두 이때에 싹을 

튼 것임을 명심해야겠다.

3 • 1운동은 우리 민족에 게 민족의 긍

지와 함께 신생의 활기를 불어넣어 세 계 

사의 진행에 일익을 담당하려는 의욕적 

민족신생의 계 기가 된 것 이다.-

I .

0초의 소 위 「분화회유정책」은만주사 

변 이후 아시아대륙 침략정책으로 포악한 

무단정 치로 다시 전환되었다. 한국을 그 

들의 대륙침공을 위한 병참기지화 하기 

위하.여 그들은 소위 ■의  [허사:B：

^ 을  추진시켜 오다가 2차대전 발발이후 

엔 노 골 적 으 로 「홑 ，토봉{C」達■을  강행 

하 고 ， 없 스변 철해를 확립하는

데 광분하였다. 우선 민족정 신을 말살하 

기 위 하 여 「4 國 E 몫，해」룰 . 만들어 명 

혀로 제창시키고 일 방 으 로 「행불®한또 

保護觀총♦ 」올 랭향하여 사상탄압올 더 

욱 가혹하게 하였다..그러나 이보다 더 

치욕적인 것은 ■ 보 ■ 별 를  선포하여 일 

본식 성명으로 전부 고쳐 부르게 하고

의 분펴을 금지케 하였으니 5천 

년 민족사의 최대의 굴욕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은 소위 내선일체로 시작하는 황 

국신민화 운동에 도전하는 세 력을 여 지 

없 이 짓 밟기 위 해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민족색？!의 신문과 잡지를 모조리 폐간 

시키며 1941년 에 는 「원류，、■또  

■  숙」을 선포,우리의 애 국 ^사 들 을  하시 

하처에서 구금할 수 있는 발악적 행위를 

자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1942년에 부임



한 제8대 조선총독인 小藏國梅는 「짧류 

성 께 ^봤 숙 」과 징 병 제도를 실시하여 

장정올 죄다 전쟁터로 끌어갔다.

그러나 이같은 가혹한 탄압 속에서도 

^민족문화유지의 161않를 타개하여 국학을 

연구하는 雲境，會가 탄생하였고 < 원1  

발 숲■ 〉나 문고본으로 된 우리 고전이 

발간되 어 간신히 민족의기의 명맥을 이 

어 왔다.

는 1934년 5월에 발족된 것 

으로 우리나라와 그 인접국가의 문화를 

연구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며 사학가 20 

여 명 의 발 기 로  결정되었고그해 9월에 

간 행 된 「원 ® 발 숲 .」는 총비 의

at，로서 간행목적은 두말할 필요 없이 

용햇슷하：의 창달이다.

또 으 로 도  표현되는 일본의 

식민지화정책의 이 시기에 우리가 주목 

할 만한 것은 한글운동이다.

1931년에는 소 위 「비상시국」이 아직 

초기 에 있었으므로 0 활의 취 체는 다소 

여유가 있었다. 이 틈을 타서 東西江렇 

는 한글 보급운동을 일으켜 우선 제1회 

로 1931년 7월 25일부터 8월 3〇일에 걸. 

쳐 조선어학회의 저명한 한글학자들을 

동원하여 순천, 여수, 목포 등 남북 각 

지방을 순회하면서 한글 강습회를 열게 

4 였다. 조선어학회에서는 수시로 지방 

인사와 요청에 따라 한글강습회를 개최 

한 바는 있었지만 이처 럼 3, 40별가 동시 

에 강습회를 열어서 수십명의 강습생을

낸 것은 한글 역사상 최초의 일이었던 

것 이 다.

그_ 다음 해 인 1932년에는 강사도 늘었 

고 개최지역도 더 늘어나 자못 성황을 

이루났는데 3년째인 1933년부터는 일경 

의 불허로 많은 지방해 서 강습회 가 중지 

되땄고 그 이듬해에는 완전히 중지되었 

다. '이것은 일경이 한글운동을 일제의 

식민지화정책에 도전하는 일종의 민족운 

동으로 본 때문이다.

그러나 일늘의 강력한 금지에도 불구 

하고 한글지지운동은 다방면에서 일어나 

일경은 이들 일일이 저지할 수 없었다.

정 기간행물인 잡지 東光, 짧보

이 새 찰차법 을 사용했고, 東 西 0■는- 

아동란， 소설, 사설 등을 한글로 썼고, 

조선일보도 일부를 한글■로 .써 서 신활자 

준비의 완료를 기다리는 형편이었고 기 

독교측의 모든 문서 가 새 칠자법을 사용 

하게 되었으므로 한글운동은 대중적으로 

실용하는 단계에 들어갔었다. 이때 발 

표된 (193,3. 10. 29)<한 글  맞춤법 통일 

안〉은 한글역 사상 획 기 적'인 업 적 이 아 

닐 수 없다.

이상에 서 보았듯이 병참’기지로서 한국 

을 완전 식민지화 하기 위한 정책을 노 

골적으로 추진하고 갖은 잔학행위를 일 

삼던 일제의 암흑시대에 민족저항운동은 

다분히 움츠려 들 수 밖에 없았지 만 그 

대 신 광복 이후의 민족 새역 사를 창조하 

였던 해 외의 임 시정부와 그 활약은 눈부



신 것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은 1944년 이

붉뇨”  총독으로 부임할 때에는 그들의 

운명은 풍전등화의 최후에 도달하여 있 

었으나 그러면서도 압박과 착취를 여전 

히 가혹하게 하다가 마침 내 194’5년 8월 

15일 천 황 이  항복을 방송하여 한 

민족은 비로소 해방의 기쁨을 갖게 되 

었다.

한국사는 수난의 역사이나 그 때마다 

수난을 극복한 슬기의 민족사이다. 그러 

기에 민족사의 단절을'초래할면 했던 일 

제 치 하의 민족저 항정 신은 그만큼 치 열 하 

고 빛난 것 이었다.

세 계 역 사상 3 • 1운동만큼 강렬한. 민 

중운동이 있 겠는가. 일제치 하 속에 기 록 

된 각종 배 일운동ᅮ정치, 사상, 경제, 

문화운동一은 때로는 강력.한 일제의 탄 

압에 움츠려 들 기 도 했 으 나 그  때마다뿌 

리는 더욱 튼튼하게 아래로 뻗어간 것을 

잊 어 서는 아니 될 것 이다.

이 저항정신은 앞으로 닥쳐올 어떠한 

시련도 극복해 나갈 민족의 저 력으로서 

우리 의 민족혼을 감동시 키고 있다.

지금 우리는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속 

에 서 민족의 활로를 개척하고 나아가서

는 민족중흥의 계기가 될 유신체제를 지 

속해 가고 있다. 그러나 유신의 진정한 

성 공은 우리 모두가 민족사의 단절위 가 

에 서 선조들이 보여 주었던 슬 기 와 투 재  

그리고 수난을 당해야 했던 원인을 경건 

히 반성하고 선조의 빛난 얼을 오늘의’ 

유신과업들에 반영해 나갈 때만이 기약 

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일제치하의 민족수난에 서 우리 

가 배운 중요한 교훈은 국가와 내가 둘 

이 - 아닌 하나라는 것，국가 없는 나와 나 

없는 국가가 있을 수 없다는 것i 곧 국 

가관을 확호히 다질 때만이 민족의 번영 

이 약속된다는 것이다. 좋건 싫건 내 부 

모 내 형제이듯 나는 국가의 아들이요 

일 원인* 것 이 다. 곧 국가의 발전은 나의. 

，발전이요 공익은 나의 이익인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은혜에 보국하는 길은• •

우리 자신의 맡은 바 소임을 훌륭히 완 

수하는 길이므로 우리는 北保와의 황또 

에 있어서는 을 S 한 접유으로 

생각하고 고유한 fl|紋 交 {t와 의 I  

'結 t t 을 하 고  용，된 a 國結一을 하. 

루 속히 이룩하며 합편 속에 하는  

의 햇 ♦을  다하는 보라

매가 되어야 하겠다.



서 론

1917년 봄까지만 |해도 러 시아에 서 사 

회주의 혁명이 가능하다판 믿는 사람은 

없었다. 아마 1883년 런던에서 객사하고 

만 마르크스가 遠生하여 그 사실을 알 

았다면 매우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사회주의 혁명은 자본주;、
의가 고도로 발달•된 선진 공업 국가에서, 

그것도 일국적 조건에서가 아니라 선진 

공업국가들에서 동시적으로 혁명이 일 

어나는 조작에서만 승리할 수 있다고 본 

것이 마르크스의 견해인데， 어게까지 

황제의 나라였던 본건적 러 시 아에 서，주 

민의 90%가 농 민끼며「프롤레타리아」라 

고는 근소한 수에 불과한 농업국 러 시 

아에서, 또한 교육수준이 극히 낮아 과 

도한 문맹인구를 안고 있는 후진국 러 

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 역사 

상 최초의 공산 사회주의국가가 건설되 

었다는 것은 마르크스에게는 청천의 벽 

력같은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당시의 지배적이었던 마르크스의 이론 

올  뒤 엎고 러 시아에 공산국가를 설치한 

자는 니코라이 레닌이요, 그의 당조직 

이론이다. 지구상에 있는 오뇰날의 모 

든 공산국가는 레 닌의 당 조직 원칙에 

따라 당을 조직하고 독재를 행하고 있 

다고 보아 과언이 아니다. 뿐만 까니라 

— 4 3 —

보

i®
#

*
*

»

la

s
■
 

n
 
과



자기세력을 확대하려 애쓰는 모든 붉은 

무라들은 레 닌의 전략전술을 모방 내 지 

는 변형하여 적용하고 있다. 레닌이 없 

었다면 오늘날의 공산주의라는 유령은 

자취를 감추었거나 미미한 것으로 그치 

고 말았을 것이다. 또한 마르크스라는 

환산적 우1론가가 없었다면 레닌의 그 

모든 것도 없었을 것이다. 레닌은 마르 

크스의 손, 발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수 

행한 것이다.

이 글은 레닌의 당 조직의 이론을 살

펴보기 위해 첫째, 당조직의 근거라 할•*
수 있는 마르크스의 계급투쟁설과 폭력 

혁명론을 음미하고 둘째, 레 닌의 당조직 

이 어떤 원칙 위세 전개되는지를 보고 

마지막으로 러시아 공산국가의 괴좌에 

불과한북괴노동당의 조작이론이 러시 

아 공산당의 그것을 그■대로 모방한 것 

임 을 살펴보려 한다. -

뷘많과 ■거

，유 ftl

을 하고 # ;께하는데 

있어서 제일 먼저 다루어야 할 때®는. 

r® ® —혈」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왔 ® 들 이  소위 「모든 역사는 n  

후의 E ® 」 (유물1 ;선언에서)로 m 

효하면서 ®飯_草♦ 을  生張하고 있끼_ 때 

문이다.

량의 에서 ' 마르크스는 지

금까지 존 재 한 '모든 탄 # 는 盛jfe發S 에 

따라 S S A 과 과 젊초

와 * 紋 , 와 E i ᄂ등의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으로 나누어져 대립해 왔으며 

오늘날 자본주의 ■ 시 대 에 있 어 서도 부르 

조아계급과프롤레 타리아 계급으로 나 

누어져 서로 황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 두 계급 상호간의 투쟁을 평，하는 

것은 사회의 경제적 구조 또는 사회제 

보라고 하였다.

의 이 에  대한_ i t 충을 뱐 

하해 보면 ■

가 . 「역사적으로 원덮된 .초®

의 ♦에서 _그가 차지하는 해& 」

나 . 에  와한_그의 M保上 

다 - 「닭술따 폈속에 서 의 역할」

로 보아진다. 다시 말해 서 「일 정 한 않 *  

S ^ fijK T 」에서 그가 차지한 를 

S ® 로 하 여 「그 중의 한 편아 다른 한 

편의 노동력을 자기의 것으로 할 '수  있 

는 인간의 » ■ 」을 I천®이라고 하 

고 있다•

「마르크스」는 을 노동자계급

에만 m is시 켜 져용하였는데, 즉 자본 

주의가 성숙하면 극소수의 부르조아와 

절대 다수의 프롤레타리아로 밝효 찼했 

되고 프롤레타리아의 좨훑는 社會 숨|§ 

의 편 ®와  ᅳ&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의 이익을 위해서는 극소수의 

부르조아계급의 ©을  社會때 펴



잡로 전환시켜야 하며 이를 達成하기 위 

해서는 욘직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 충  

만이 있을 뿐이라고 히:고 프롤레타리아 

계급만이 한 ，향해 별했임 을 면調

- 하였다.

또한 마르크스는 이 소위 한 P&M 

이 부르조아와의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 

해야 한다는 희망을 나치 과학적 표었사 

실인양 사회과학의 지식을 총동원하여 

IB® 하고 있다.

in, 자본가들이 발달시킨 我I寶해 또총 

겻이 에서 소비할 수 없을.

정도로 증대되어 스스로 파괴작용올 일 

으키는 경제공황이라는 현상이 일어나 

자본주의 사회전체를 혼란에 빠지게 하 

여 자본가의 재산소유를 위태롭게 한다. 

한편으로 I 葉이 發達함에 따라 향행총- 

는 그 향가 많 *되 어  mm을 공고히 하 

며 그들 스스로의 힘을 자각하게 된다. 

모든 계급은 정치투쟁 이며 노동자들의 

계 급으로서 의 M핵은 정 당으로 발전하고

*• 폭력 으로 ■초 봉 를  무너뜨림으로써 마침 

내는 노동자들이 지배하는 때가 도래한 

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노동자들이 

을 장악하게 5] 면 寶本寒陽않은 이 탄， 

에서 없어지게 되어 寶本과 소행는 지배 

계급으로 조직된 노동자들의 추수에 별 

수되어 새로 생기는 탄솔는 I법왔의 학호 

이 없는 과놓초||탄술가 되고 계급도 권 

력도 국가도 필연적으로 소멸하고 만다.-

— 그릴듯 하다. 그릴듯 하지만 진 

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마르크스이 

론을 사이 비 과학이 라고 한다.

과학적으로 본석하여 얻은 결론으로 

내세운 자본주의 멸망과 공산주의의 도 

래는 마르크스 표後 터부이 지난 오늘에 

와서도 자본주의는 소멸하기는 커녕 더 

욱 원숙한 복지사회로 돌입 했다는 사실 

그리고 자본주의가 성숙한 미국 내의 노 

동자들은 공산주의에 대해 냉담하다는 

사실은 과학적 예언이라는 그의 신념이 

허 망 # 이론에/ 지나지 않았음을 입증한 

다고 하겠다.

이 허망판 계급투쟁설과 프롤레타리 

아의. 승리이론을 러시아에 .언제라도 적 

용해 온 자가 자창 마르크스의 수제자로 

나선 니코라이 레닌이다.

레닌은 마르크스가 주장한대로 자본 

주의 몰락의 징조가 도무지 나타나지 않 

자 혁명이 가능한、지역을 자본주의 의 발 

전이 초기단계이고 제국주의 사슬이 가 

장 연약한 것이라 하여 마르크스와는 상 

이한 주장을 내세 웠다.

레닌은 선잔'자ᄆ본주의사회의 내부 모 

순에 의한 사회혁명이 아니라 러시아와 

같은 않 -란 *에 서  ¥ 향울國이 조직되과 

탄 : 호 에 맞 는 빠 을  햇벼하여 

을폭력혁명에 가담시킴으로써 정권을 

탈취하는 정치혁명을 生張하였다.

이 정치혁명론은 공산혁명의 시기에



관하여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으로 

생산력이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을 때 혁 

명은 자동적으로 수행된다고 본 그으1 스 

승 마르크스의 학설을 대폭 수정한 것이 

당. 레닌은 전투적인 혁명집단인 공산- 

당이 조직되고 사회 적 혼란이 극도에 달 

하여 지배세력이 약화되었을 때는 언제 

라호 혁 명을 완수할 수 있다고• 보 았 다 .，

요리고 :¥ 향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도 마르크스와는 달라 선진자본주의 국

가가•아나라 오히려 그 당시의 러시아, 

중국 등과 같은 후진국가에서 가능한 것 

이라 생각하였다. 또한 마르크스가농민 

세력을 무시한데 비하여 혁명의.초월， 

기은 노동자와 농민의 노농동맹세력으로

■ 또 과  노동자의 파업 과 봉기를 병 

행시키는 것이 공산혁명의 당면과제라 

하였다.

그낟 혁땅의 수단은 폭력에 의존해야 

하며 도시에서의 무장폭동과 도시의 점 

령이 권력탈취의 선결요건아나 공산혁 

명의 전술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환 

경과 시기를 고려한 융통성과 신죽성을 

가져야 하며 적을 약화시키기 위해 서는 

JL 내부에 침 투하여 의 회 민주적 제도를

이용하면서 이를 분렬 파괴시켜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적과도 잠정 적으로 연 

합하지 않으변 안 된다고 하였다.

H . 왔품， 으I 평출

레 닌은 폭력 혁 명의 수행을 위 한 공산 

당 조직에 대하여 프롤레타리 아 계 급은 

혁명의 초월이간 하나 대부분 무지몽매 

하고 무계 획적 이며 기 회 주의 적이 기 때 

문에 공산주의 사상과 계급의식을 # ■  

할 지도집단인 공산당의 건설이 불가피 

하다고 보았다.. 陽紋E 월이 .박약한 프 

롤레타리아에게 공산주의혁명의 을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전체 프롤레타리아 

계급율 하여 ♦ 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이런 관 

점에서ᅳ 그는 공산단은 전체 프롤레타리 

아 계급의 전위대이며 최고의 조작•형태 

라고 보았던 것 이 다.

이렇게 당의 필요성과 성격을 파악한 

레닌은 당와 구체적인 조직 원칙으로 붓 

초해 ■다iflj (Democratic Centralism)

의 原llj을 주장하고 당의 권위가 장행기 

구 위에 군림하여 이를 통제할 수 있는 

프롤#레 타리 아 독재 체 제를 강조하였 다.

레닌에 의한 공산당 조직의 기 본원칙 

을 요약 설명하말

첫째，마르크스추의적 혁명정당은 노 

동자 계급의 전위부대이며 계급의식을 

지닌 단체지만, 이 것은 노동자계급의 전 

체가 아니요 노동자 계급의 일부라는 것 

이다. 노동자계급의 일부인 당을 (5§향 

숲 ■와  혼동한다는 것은 전위부대로서의



# ：t  월 을  備해 노동자의 투병해 M 

■초월에까지 끌어내린다는 것을 의미 

하는 까닭에 당은 벌써 전위부대로서의 

역할올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 

서 당의 계급의식 수준을 노동대중의 수 

죽으로 끌어내리는 것보다 노동대중의 

수 준 을 1당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시 

당의 중요한 임무라는 것이다.

• 둘째, ^은 노 동 자 계 급 의  일

뿐만 아니 라 그것은 또 노동자계 급의 ■  

. 된  부대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各 % 

， 은 그 원_ 에 엄 격히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달의 조직된 체계가 아니 

、고 자기 마음대로 당원이라고 자칭하면 

서도 당의 결정에 복종할 의무가 없는 

사람들의 단 순 한 라 고  한다면 당 

은 결코 통일된 의지를 가질 수 없을 뿐 

더러[노동자계급의 선봉대로서 계급투 

쟁을 지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숲 

이 단일공동체로서 조직되고 통 알 ■효 ， 

향 ᅳ 전 ® ，셨 ᅳ 원 #에  짧슝동1으로써만 

당은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실제적으로 

지도하고 단일목적을 향해서 선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째, 당은 다른 일체의 노동자계급 

조직 중의 최교 조직형태이며 노동자계 

•급의 다른 모든 조직 전부를 프롤레타 

:리아의 권력획득 혹은 유지라는 공동목 

__표를 향해 지도할 것을 그 사명으로 한 

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m 가 ■출

이 자발적으로 당의 정치적 • 지도를_ 수 

락하도록 모든 설득방법을 취해야 한다 

는 것 이다.

네째, 당은 노동자계급의 위부대와 

노동대중과의 연결의 본편이라는 것이 

다. 제 아무리 훌륭한 전위부대라 할지 

라도 또는 잘 조직된 것이라 할지라도 

비당원인 대중과의 유대 없이는 당은 

존재할 수도 발전할 수도 없다는 것 이 

다. 대중으로부터 분리되고 자기계급과 

연결을 상실하면 당은 자연히 약화되고 

대중의 신뢰i ： 잃어. 결국 파멸된다는 

것이다.

다섯대，, 당은 수솟용德 ± ■의  원칙 위 

에 조직되어야 한다. 즉 단일의 규약과 

상부지도기관을 가지고 다수에 대한 소 

수의 복종，중앙기관에 대한 개개세포 

의 복종, 상부조직에 대한 하부조직의 

절대 ：4•종이 긴요한 것 이라는 것 이다.

여섯째, 당의 _ 깨의 통일을유지하기 

위하여 당은 자도자나 평당원에게 동등 

한 의무를 갖게 하는 통일적 프롤레타리 

아 규율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규 

율을 지킬 의무가 없는 엘리트와 규율 

에 복종해야 할 평당원 등 당내에 차별 

대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상기의 원칙 속에서 특히 그는 당내 

지도자의 역할의 중요성올 강조했다.

그 이유는

(1) 어 떤 운동도 지속성을 확보할 안



정된 지도자의 조직 없이는 오래 지탱 

할 수가 없다.

(2) 4 중운동이 확대되면 될 수록 그 

러한 지 도자의 조직 은 그만큼 더 필요 

하다.

<3) 그 조직은 주로 직업적으로 혁명 

운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특히 전제정부 하에서는 비밀경찰 

로부터 그 조직체를 보호하여 야 한다.

(4) 모동계급이나 기타사회단체의 남 

녀조직은 그 범위가 넓 어 지면 넓 어질 수 

록 그■맛큼 더 잘 이 운동에 참여하여 

그 속에서 능동적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조직원칙은 오늘날 북과사회 

내에 당간부, 열성당원，반동분자 등： 철 

저한 계급의 선을 만들게 한 원인이 되 

고 또 무식 한 두산계 급자들 ! :  효과적 으 

로 지도한다는 명분이 철저한 독재체제 

와 김일성 유일체제로 전락한 기틀이 되 

고 말았다.

패. 북괴 노동당의 조직 

원칙

북한의 노동당은 초기에 있어 서는 마 

르크스， 레닌주의의 혁명전략 및 해， 

E m 으로서의 공산당 조직이론에 일반 

적으로 충 실하였다. 즉 ‘ 1946년 8월에 

제정된 노동당 규약에 의하면 (1) 조선 

노동당은 마르크스, 레 닌주의를 자기활

동의 지침으로 삼는다. (2)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일반적 원리를 조선혁명와 

실천활동에 창조적으로 적용한다 하■여'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당건설의 사상적- 

거초임을 벳동하였던 것 이다. 따라서 노 

동당 조직원칙에 레닌주의적 조직원라 

가 우대로 적용되었던 것은 구들의 소 

위 당규약 곳곳에 서 볼  수 있_는 현상으• 

로 자연적 귀결이라 까니 할 수 없다._

즉. 레닌의 민주적 집중제의 원러를' 

적용하여 당규약 제17조에서 ① 중앙잡 

권제의 원칙에 의한 당조직 ② 당원의: 

당에 대한 복종, 하급당 조직의 상급당' 

조직에 대한 복종 및 전체 당조직의 당' 

중앙위원회에 대한 절대복종 등을 규장 

하였다. 또한 당.규약 제 5조에는 ① 당 

원은 당에 무한히 충실하며 , 당와 노선 

、과 정책을 두조건 접수하고 월저히 옹호 

하며, 그것을 정확히 관철해야 하고 ② 

당원은 직위와 공로에 관계없이 전당원 

들에게 다 같이 적용되는 유일한 당와 

규율을 자각적으로 준수해야 한다고 규 

정하고.있는데, 김일성은 이에 대하여 ■ 

당의 사상의지의 통일은 우리의 생명이 

며 모든 승리 의 결정적 인 담보아므로 당 

중앙위원회와 같이 사교하고 같이 행동 

하자고 하여 당규율의 중요성을 강조 

했다.

이 밖에도 레닌이 말한 당강화방법 또 

는 개선과 발전의 기초라고 하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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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자기비판제도를 규약상 포함시키고 

있다. 즉 , 「당원은 당 회의에서 정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 한 어떤 당원을 막 

론하고 비판할 수 있다」(당규약 제5조) 

는 조 항 과 「당원은 사업과 생활에서 나 

타나는 결함에 대해서 앞장서서 비판하 

고 당의 이익을 제 1생명으로 그것을 해 

치려는 온갖 부정적 현상들을 반대하여 

견고히 투쟁하며 자기 의 결함을 솔선 시 

정하여야 한다」(당 규약 제5조)로 규정 

하고 있다. .

이상은 레닌이 말한 철의 규율과 비 

밀엄수에 관한 지침을 성실히 따르고 있 

는 실례로서 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 

위에 대해 숙청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들이,내세우는 “ 민주적” 조직원칙 

은 당의 실권자의 지배체제를 장식하기 

위한 형용사에 지나지 않는다. 즉 노동 

당조직의 제1원칙인 w조직 우위의 원칙” 

마 저도 당의 실권자 앞에서는 아무런 의 

미를 갖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은 오늘 

날 김일성의 의사가 당의 의사로 되고 

김일성 이 당 위에 군림하고 있는 사실올 

볼 때 뚜렷이 나타난다. 곧 모든 권력은 

노동당 중앙위원회로 집중하고 중앙위 

원회의 권력은 김일성 개인의 수중으로 

들어가고 만 것 이 오늘의 북괴정치 형대 

이다.

E . 결  론

무릇 마르크스 학설 중에서도 가장 비

과학적이고 허구에 찬 이론이 계급투쟁 

설이:또, 그들의 국가관이다. 그들은 판 

단력이 없는•사람들의1정의감을 자극하 

여 그들의 반국가 행동 내지는 폭동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선동성올 지니고 

있다. 국가라는 것이 지배계급의 도구 

이상의 아무 것도 아니라면 그들은 국가 

를 혐오하고 중오하지 않 고서는 못견 딜 

것이다.

공산당은 이 증오감을 바탕으로 무산 

계급올 폭동에 참여케 하고 이 폭동을 

전문적으로 조직화하는 것 이 공산당원 

이다. 오늘날 공산국가는 이러한 폭동과 

무력혁명을 거쳐 정권을 탈취하고 부와 

행복으로 유혹되 어진 노동대중을 짓 밟고 

일 어 서 서 모든 권력을 당으로, 당에 서 

다시 소수의 지배자에게로 집중깨 하며 

당내 또는 대중 내의 모든 불만은 폭력 

으로, 위 기 의 식 으로 다스려 나가고 있 다.

이 절쏜 레 닌의 당조직 이론을 그대로 

모방한 북괴노동당도 마.찬가지다. ■북괴 

는 독재체제에 따른 주민의 불만을 갖 

가지 ’방법으로 억 압하고 대 외로 유도하 

기 위해 8 .1 8 사태, 남한의 북침위협설 

등으로 꾸려가고 있다. 그러나 언제까 

지나 속고 억압될 대중은 아니다. 북괴 

는 폭력에 기초한 당조직으로 권력을 탈 

취하고 종말엔 그 폭력 에 의해 멸망을 

자초할 것시다. 마치 w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는 격언과 같이.



한국의 경제가 개발계획을 세운지 만 

I5년이 흘렀다. I5년간에 우리의 경제잡 

행 결과로서의 성과와 여기에 수반되는 

문제점을 검토해 보고 나아가서는 금년 

(1977년)부터 실시되는 4차 경제개발 5 

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한국 경제 전망 

을 살펴'보고자,한다.

우리가.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한 것은 

1962넉부터이다. 정부가 이 런 개발계 획 

을 서r울 때는 개발에 대한 전략이 있.다.

그런데 이 전략은 대강 3단계로，3차 

계 획 동안을 통해 분석해 보려고 한다•

첫 째 는 1차계 획 기 간에 있 어 서 의 사회 

간접자본을 충실화 해보자는 것이 1차 

계획의 기본전략이었다.

그리:고 2차계 획 기간에는 수입을 대 

치할 +  있는 경공업 부문에 중점을 두 

었다고 볼 수 있으며 3차계획 기간에는 

경공업에 덧붙여서 중화타공업 쪽으로 

이행해 왔다.

또한 금년 (1977년)부터 실시 된 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에는 중화학공 

업 을 계 속 밀고 나가면 서 사회 복작적 인 - 

면에 도 가미 를 하 자 는  것 이 다; •

대체적으로 경제개발 계획하면 그 나 

라의 발전도에 ᅪ라 차이가 있으나 우 

리는 일단 경제개발 계획이라는 편을 

썼다.

그런데 선진국에 서는 경 제 사회 개 발이 

란 사회후가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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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것 은 무슨 뜻이 냐 하면 경제 개 발 계 

획도 중요하지만 소위 복지적인 이런 면 

을 가미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개발 계획을 우라가 극대 

화 한다는데 대해서는 •성장을 극대화 

한다는 뜻도 되겠고 우리가 사회 개발을 

추구한다면 성장을 극대화 또는 성 장을 

위해서 투자를 극대화 한다기보다는 소 

비적인 요소를 감안하여 복지적인 요소 

가 많이 가미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작년까지 15개년 동안을 어디 

까지 나 교도성 장을 추구하는데 역 점 을 

두었다.

그래서 금년 (1977 년)부터는 다소 복 

지적인 면에도 가미를 하자는 이러한 일 

단이 작년도에 실시한 재형저축이라든 

가 또 금년부터 실시될 각종 산재 보험 

에 대한 보급 문제 •등을 제기할 수가 

있잿다. ，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1차 계획에서는 

우리가 사회간정자본에 역 점올 두었으 

며 2차계획에 서는 경공업4  역 점올 두 

었고 그리고 3차에 있어 서는 중화학공 

업에 역점을 두었던 것이며 4차에도 중 

화학공업에다 이제는 복지적인 면도 가 

미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1차 계획에서는사 

회간접자본이라면.주로 도로, 항만, 전 

력，관개시설, 댐 등 이와같이 우리가 

생산을 할 수 있는 주변 사업을 정비하 

는데 중점을 두었다..

2차에 있어 서는 우리 나라에는 노동 

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러한 노동력을 

조속히 많이 공수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 

공업에다 역점을 두었고 이것은 아는 

바와 같이 북한경제와 차이점이 있는 것 

이다 w

북쪽은 처음부터 중공업 또는 화학공 

업에다 역점을 두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노동력을 조속하 

흡수하기 위해서 노동집약작인 경공업 

에다 중점을 두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다 •

그래서 그 계획에 맞추어 과거 15년 

동안에 약 400만명 이상의 고용을 무난 

히 흡수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역시 4차계획은 고용문제에 신 

경을 쓰고 있는데 이와 같은 개발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우리는 생산올 많이 해 

야 되겠는데 생산을 하면 반면 소비가 

따르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생산을 함으로써 소득이 나 

오는 것 인데 이 소득에 서 일부는 소비가 

되고 일부는 저축이 된다. 이 저축은 바 

로 투자가 되는 것이며 이 투자가 다시 

생산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개발 계획을 통해허 가 

장 중요한 첫 째 목표는 고도성 장을 추구 

하며 즉 성장을 극대화 하자는 이야기 

이다.

즉 외국으로부터 많은 원자재를 들여 

다 생산했다고 가정하면 그 소득의 크기



는 비교할 수가 없다.

왜냐 하면 원자재가 들어온 것은 그 

값이 해외로 -나가게 되니까 별 소특이 

없다.

그러니까 우 리 는 '소 득 (GNP) 을 극대 

화  하자는 것이다. 이것을 매년 늘어나 

는 율을 극대화 하자는 것이 우리의 개 

발계획의 기본전략인 것이다.

그러면 이.소득올' 극디[화 하려 면 이 

소득의 크기 는 어 디 서 좌우되 는가. 그 

것은 곧 저축에서 좌우된다.

즉 저축을 많이 빠서 그•것이 투자 재 

원화 돼서 _다시 생산쪽으로 연결되면서 

또다시 새로운 소득을 창출한다고 볼 때 

이 것을 우리는 투자가 크고 이 투자 규 

모가 크면 클 수록 생산의 규모가 커 지 

고 생산의 규모가 커지면 소득의 규모 

가 커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 소득을 극대화 하자 

는 것이 우리의 개발전략의 거본 목표 

였던 것이다.

즉 소득을 극대화함에 있어서 우리의 

저소득으로서는 수요를 충족시 킬 수 없 

다.

공장에서 물건을 만틀'려 면 우선 소비 

가 되어야 물건을 많이 만드는 것인데 

소비가 안 될 때는 물:건을 많이 민;들 수 

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소득을 늘려 

야 되 겠는데 우리는 수요를 소비 에 찾지 

말고 저축개 념에 해당하는 수출에다 찾

자 는 . 것 이 다.

그T러니까 이 저축에 해당하는 수출은 

해외로 나가는 것이 되므로 쓰지 않고 

해외로 나가는 것이니까 저축이나 마 fj： 

가지인 것이다.

그래 서 이 저 축에 해 당되는’ 수출을 극 

대화 함으로써 우리가. 소득을 극대화 하 

자는 것 은 1 ,2 ,3 ,4차 계 획 모두 매 한가

지이 다.

그래서 수출을 많이 하려고 계획을 세 

워보니까 유리한 점은 첫째 양질의 노동 

력이 많았다.

이것은 큰 예로 들 수가 있다.

그라나 이 것만으로는 수출을 많이 할 

수 없는 것 이 고 국제 장쟁 에 서 이 겨 나갈 

수가 없었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냐. 이것은 정 

육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할 것아다.

첫 째,-금융적 인 지원이 며 우선 수출업 

체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을 해 주어야 

할 것이며 또  그렇게 해 왔다.

한편 정부에서는 일반업체보다 수출 、 

업체에 대해서는 이자를 싸게 해 주며 

원가를 절감케 하여 경쟁 력을 강화시켜 

야 하기 때문에 금융지원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01다._

물째 로는 세 제 면에 서 도 우대 를 해;주'

었고 이 외에도 전기요금이나, -수쓸, 공 

업용수 등을 싸게 해주며 외국에서 많은 

자원올 빌려 올 때는 한 •기업의 신용만 

을 믿지 않으니 까 공공기관이 라든가 정

— 5 2 —



부에서 보증을 서주는 등등의 엄청난 지 

원 을 했 던 것 이 다 . ,

참고로 기년부터 76년도까지 정부에 

서 지원해 준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

19기년 1,040억원 

1972년 1,570억원 

1973년 2,760억원 

• 1974년 3,430억원 

1975 년 4,200억원 .

19761년 1/4분기 5,'000억원등이 다. 

정부는 이렇게 많죤 지원을 해 온 것 

이며 •각 수출업 체는 양질의 노동력과 기 

업체 자신의 왕성한 기업가 정신이라든 

가 시장을 개척해 보겠다는 모범정신, 

창의력 등등이 복합되어 가자고 우리는 

교도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수출에다 충 

력을 기울여 왔다.

다음 이 깨발적[략 에 서 또 하나 빼 놓 

을 수 없는 것은 새이•올 운동인 것 이다. 

필자 역시 새마을 교육을 받기 전에는 

불평을 했었다.

' 바쁜 사람들을 끌아 내 어 쓸데 없는 짓 

을 하며 왜 제복들을 입 혀가지고 이 짓 

을 하느나고 말이다*

그러나 필자는 1주일 동안 새마을 교 

육을 받고 토1소소감을 쓸 때 느낀 것은 

국민이 면 누구나가 남녀 노소를불문하고 

또한 직업 을 불문•하고 새마을 교육을 받 

아두어야• 하겠으며 꼭 받아야 되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또한 우리가 이 경제개발을 추진해 나 

가는데 있어 서는 신:드시 이 새마올 교육 

이 란 것 이 하나의 정 신적안 지 주로서 중 

요한 역 할을 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이 새마을 교육은 계속되는 우리 

의 개발계획의 하나라고 *판단을 한 다 .1

이상과 같은 개발전략과 정책을 통해 

서 어떠한 성과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알아 보기로 한다.

첫째, 우리는 고도성장을 할 수 있었 

다 하는 것이다. 바로 우리가 계획한대 

로 아것이 매년 늘어나는 속도ᅪ 빨랐 

으며 물론 물가상승을 감안하고 말이다.

그래서 작년말까지 15년동안 평균 10.9 

%의 실제의 성장률이 나온 것이다.

이것은 과거 60년대의 일본의 고도성 

장과 맞먹는 수준인 것 이 다 .‘

일본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청일전쟁과 노일천쟁을 일으킬만 

한 힘을 가졌던 것이며 2차대전까지도 

유발시킬만한 그런 잠재력을 가진 국민 

이기 때.문에 그네들이 경제적인 면에 있 

어서는 우리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었 

던 것이며 또 2차대전에 패망한 일본이 

한국동란에서 장사를 잘' 하고 또/한 국제 

정세 하에 서 그네 들은 올전해 왔기 때문 

에 그네들의 경제성장은 급속브로 발전 

해 온 것이라 본다.

그러나 우리는 막대한 군사비를 지출 

해자면서까지 이 정도로 성 장했다는 것 은 

우리의 무한한 잠재력 즉 우；리의 자질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 었다고 본다. 현재 

우리가 국방비에 충당하는 막대한 군사 

비는 소비 에 들어간다.

이와 같은 소비적인 요소를 안고 있으 

면서도 I 5년 동안 평균 10. 9% 의 성장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의 자랑거리 

라 아니할 수 없다.

일인당 국민 소득은 62놘에는(개발초 

년) 불과 87불에 불과하던 것 이 작년 76 

년말 현재 680불 이상의 소득을 높일 수 

있었다.

이것은 첫째 고도성장을 할 수 있었 

다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의 소위 가족 

계획 즉 인구 증가율이 낮아졌다는 것이 

다. 즉 62년 개 발 전에 3. 3%의 인구 증 

가을이 최근에 와서는 1.7% 까지로 떨 

어져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이런 성장률 

에 힘입어 1인당 평균소득이 680불까지 

달하고 있는 것 이다.

가까운 일본과 비교를 해보면 작년에 
일본 은• 식5〇〇불， 미국이 7,현〇〇불이나 

된다.

아와 같이 이들을 비교해 불 때 우리 

는 아직도 할 일이 많고 호삐를 늦추어 

서는 안 되겠다고 느껴지며 우리의 같길 

은 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써 I5년간의 실적을 평가해 볼 때 

고도성 장을 통해 서 인 런 성 과를 거 두었 

으며 둘째는 산업구조가 고도화 되어 있 

기 때문이라 자부하고 싶다.

62년에 우리의 제조업의 구성이 14.5

% 에 불과하던 것이 작년에는 28%까지’ 

배가가 됐다.

반면에 농림.어 업 은 62년에 36. 6% 자 

75년에 25.7% 까지 떨어지고 있는 것 

이 다.

그만큼 소득구성이 낮아자고 있으나 

까 산업 구조가 고도화 되고 있다는 뭇 

이 되겠다.

그탓데 일본의 농림 어업의 구성이 우라 

의 25.7% 에 비 해 5.9% , 미국은 4.4%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아직도 가까운 일 

본에 비교하면 아직도 요원한 것이다.

또 우리가 국민저축률이 62년도에는 

1.(5% 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 76년도에’ 

는 18.1% 까지 올라갔다.

그러니까 우리도 소득이 늘어나니까 

상대적으로 저•축할 수 있는 율이 높아 

지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저축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 

만큼 우리의 재정에 자립도가 높아진다 

는 뜻이 된다. 재절의 자.립도가 높아진 

다는 것 은 그만큼 우리 가 외국에 서 돈을 

적게 빌려와도 f •리의 힘으로 고-도 성장 

할 수 있른 여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래 서 이  저축이라는 것은 상당히 

경제개발 또는 경제발전에 있어서 중요 

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다음 우리가 성 

과를 들 수 있는 것은 높은 성장인 것 

이 다.

참고로 62년에는 우리의 수출이 5, 5〇〇 

만불에 불과했었다. 그런데 77년도에는



한국은행의 추리 이지만 100억불로 본다.

그러므로 81년도에 202억 불은 무난히 

초과할 수 있다는 것 이다-

다음은 고용의 증대이다.

62년부터 게년 사이에 취업자는 약 

455만명이 늘었는데 이 중 약 55만명은 

농림어업에서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늘 

은 것이며 약 400만명은 제조업, 광업, 

우리고 각종 건설업과 서비스업에서 늘 

어 난 수자인 것 아다.

우리는 1년에 1% 성장하는데 약 400 

만명의 고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 

다. 따‘라서 최저 연간 성장해야만 

그래도 실업자를 없애고 다 취업할 수 

있는 한국의 경제체질이 되어 왔다.

그리고 모든 물가가 오르막 수출이 

잘 안 된다.

물가가 오르게 되면 정 액소득자 즉 봉 

급자가 파해를 보게 되며 물가는 선행 

적으로•많이 오르고 정액소득자의 봉급 

은 후행적으로 적게 오르게 마련인 것f

이 다.

결론적으로 물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사람이 물질적으로 잘 산다는 것은 이렇 

게 규정을 하고 싶다.

필자 자신이 가난한 농촌에서 나서 그 

곳에 서 자라요■지만 그 가났하기’만 했던 

농촌은 옛날과는 달리 풍요해 지고 있 

으며 잘들 산다-

우리가 잘 산다는 기준은 과거와.의 

비교가 아니라 현시점에서의 횡적인 비 

교이고 공간적인 비교라교 본다.

그래 서 잘 산다는 §것 은 과거보다 잘 

사는 데서 오는 만족감보다도 현시 점에 

.서 이웃보다 못사는 데서 오는 불만이 

더 크다고 개념을 정의하고 싶다.

그래서 경제정책을 다루어 나가는 한 

사람으로서 항상 그러한 것올 머리에 

두고 우리 가 수행 해 야 할 4차 경 제 개 발 

계획을 이룩하는데 미력이나마 힘써 볼 

까 한다.

— 5 5 —



머 리 말

「지미 카터」씨의 대、통령 당선은 보수 

s정당인 공화당 정권으로부터 8년만에 민 

주당 정부로 바.권 것을 뜻하고 미국의 

역사로 본다면 독립 2백주년을 넘기는 

역 사적 단계 에 서 새롭게 3백년을 향해 

전진하는 첫 해를 장식하는 새로운 임 

무와 기대를 지니게 된 것이다.

그 동안 미국은 월남전쟁을 최 악의 상 

태로 마무리 짓고 인지반도에서 물러나 

동맹독들로부터의 신뢰감을 잃게 했으 

며 소련과의 「테탕트」회 담에 서는 배 신 

을 당 하 고 「앙4 라」사태 등 세 계 곳곳 

에서 •일 어난 분쟁을 해 결하지 못함으로 

써 지금까자의 세계 지도자적인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고 국 내 적 으 로 는 「워터케 

이트」사건을 비롯한 정 치 계 착 많은 스 

. 4 달로 인한 미국' 국민의 불신은 점차 

확대되어 갔다.

인와같은 상황하에서 등 장 한 「지미 키­

러」대통령은 취임연설에서 도덕주의와 

이상주의를 강조함 으로써 지금까지의

모든 주량을 해소하려 하고 있다.

또한 그는 대외정책의 영속성을 주장 

하고 있지만 한반도의 정책은 변화가 

예 견된다. 특히 선거 공약을 통해 주한 

미군의 단계적 칠수를 내세움으로써 우 

리나라를 비롯 밀본 및 동북아시아 

안보상의 중요한 문제점을 던져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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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한미군에 4 한 주

•올 통해 앞으로의 주한미눈의 철수에 

대하여 예견해 보고자 한다.

1. 미국의 세계지도자 역할

미국은 짧은 역사 속에서 세계를 이 

'끌어 나가고 있는 지도자작 역할올 담 

당해 왔다. 그동안 미국은 인간의 자유 

와 존 엄 성 을  짓밟고 침략주의 세력을 

전 세계에 뻗히고 있는 공산주의 위협 

과 공포의 현실에서 자유세계의 생쪽과 

모든 가치를 지켜왔으며 교도의 선진자 

본주의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공산주의 

주장이 평화 대신 전쟁올, 희망 대신 절 

망 을 줄 _뿐이라 는 사 실 을  일깨워 주었 

으며 핵 전쟁에서의 세계파멸을 힘으로 

써 계속 막아 왔다.

이러한 세계 지도자적 위치를 지닌 미 

국에 대해 세계 속의 역할에 전 인류의 

기대는 엄청난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 월남사태를 비롯하여 우 

리에게 또다른 커다란 파문을 안겨 준 것 

은 주한미군와 단계적 찰수인 것이다.

자유세 계 의 수호자로 군림 해 온 미 국.. 

이 이제는 정책 변화로 먼 옛날 이야기 

화 해 버릴 것인가 ?

2. 주한 미군의 역할

미국은 우리와는 전통적으로 긴밀한

우호관계를 맺어 왔고 정부 수립 후 많 

은 미국 원조로 국가 기반올 다졌으며 

6 • 25 동란과 월남전 때는 혈맹 관계로 

서 공 산 군 I： 무찌르는데 피 를 나눈 전 

우이기도 4 다.

또한 현재는 공산군의 침략을 막기 

위해 많은 미군 장병이 우리 땅에 주둔 

하 고 있 는 시 점 에 서 그 의  역할을 거'！: 

해 보기로 한다.

첫째, 주한 미군의 중요한 역할은 우 

리가 군사력 균형올 유지하고 더 나아 

가 한국와 유리 한 수준윤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1954년에 성 립한 한국 방위공약 

올 수행하기 위해 주한 미군은 주둔하 

고 있으며 더 나아가 국제적 신의와 믿 

음의 표본이 되고 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주한 미군의 단계 

적 철수는 지난 26년 동안 3만 3천명의 

생명과 1〇〇억달러의 재산과 미국 외교 

의 명예가 수포로 돌아갈 것이며 미국 

은 고립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신 

호를 제3국가들세게 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만일 고립주의자가 될 경우 

친미적인 '제3국가들이 친소쪽으로 기울 

어질 ᄉ것이다.

둘째，일본에 대한 미국 보장에 대한 

실질적 증거로서 역할이다.

카터 대통령 당선으로 미군 철수 문 

제가 부각됨 에 따라 일 본은 정;부와 언



론, 학계 등을 구별할 것 없이 주한 미 

군의 계속 주둔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 4 . .

일 본의 안복장치 인 미 일 안보체 제 는 

사실상 주한 미군의 존재를 전제로 해 

서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 카터는 주한미군 칠수에 있어서 일본 

과 사전에 양해를 얻겠다고 말함으로 

써 일본은 사전 협의의 반대급부로 유럽 

에 있어서 독일이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 

는 것과 같이 원조에 대한 h * 측 

의 분담 문제가 부각될 것을 크게 우려 

하고 있다. ,

이와 같은 사태는 후꾸다 수상이 주 

한 미 군의 칠수는 한미 직 접 당사자간의 

문제다과고 주장하기에 이르렀지만 여 

하간 일본의 안전이라는 점에서나 동북 

아시아의 안전이라는 입장에서나 주한 

미 군 의 감 축 특 히  지상군의 칠수는 중 

요한 과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세째，세계전략의 중요한 거점이다/

이는 주한 미군 병력과 시설 및 오끼 

나와에 있는 전진배치는 유럽 전쟁 발 

발시 아시 아 가상적국의 군대가 우랄산 

맥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견제함으로 

써 유럽의 정면을 안정화시킨다는 점에 

서 유럽 전선과 중공과 . 소련 등의 가상 

적 세력을 포괄적으로 의식한 동서의 

총체적인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주한 미군의 역할은 1975년 술 

레신저 미 국방장관이 의회 에 제출한 국 

방백서에서 잘 표현되고 있다.

즉 동남아에서의 우리의 주요 거점들 

은 인근 오끼나와의 지원 병력과 더불 

어 여전히 한국에 남아 있다. ，

한국에 있는 미 제2사단은 전선의 한 

국군과 더불어 우리가 북한으로부터의 

어떠한 불의의 공격도 물리칠 수  있다 

는 합당한 보장을 주는 견고한 전선과 

충분히 유리한 비율의 인력과 노력을 

확보하고 있다.

우리와 배치는 또한 비상시 더 큰 병 

력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기%:올 제공 

한다. 아마도 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유럽에 위기가 터질 경우 우리는 아시아 

에서 몇 가지 주요 목표를 지니게 될 것 

이 다. •

첫째,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모험을 

저지하고

둘째, 현재 아시아에 배치된 병력〇r  

우락산맥 이서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 

며 그리고 세째는 육지에서고 바다에서 

고 동북아에서 또 하나의 전선이 형성 

되는 것을 막는다.

한국과 오끼나와에서의 우리의 배치 

는 하와이, 캘리포니아 및 워싱턴의 기동 

병력과 아울러 이러한 목적을 달상시키 

기 위한 기본적인 방편을 우리에게 제 

공한다고 말함으로써 주한 미군의 역



3： 주한 미군의 장래

이와 같이 북괴의 무력남침올 저지하 

는 역할 이외 세 계전략적 가치 그리고 

동남아시아 안보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하교 있는 주한 미군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의 주장에 의해 살펴본다.

카터대통령이 민주당 전당대회 이전 

주한 미군에 관한 최초의 언급에서는 

주한 미군의 전술적 핵무기의 철거와 미 

군의 단계적 철수를 주장하다가 다음에 

는 한미 양국과의 협의에 의하여 주한 

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하겠다고 후퇴 

했고 미 지상군이 철수하는 경우에 공 

군에 대한 방위를 다짐했다.

그 후 영국 선데이 타임즈지와의 회견 

에서는 한국안보 수 미군삭감에 대해, 소 

련의 보장을 얻 겠다고 말했으며 민주당 

정강정책을 통해 한국안보에 대한 공약 

을 재 확인한다고 천명하기도 했던 것 

이 다.

특히 그는 북괴의 8 .1 8 만행에 대한 

포드의 강경조치를 지지했으며 대아시 

아 정책에 관 한 ’카터의 선거 유세와 민 

주당 정 강정 책 을 분겨 해온 카터 의 . 외교 

정 책 고문 제롬코웬 교수를 비롯한 전문 

가들은 아시아 정책의 주축을 일본과의 

우호 및 협력에 두고 한국의 안보는 일 

본의 안보에 관건으로서 또 미국의 대

할을 표명하고 있다. 한공약 그 자체로서 충실히 보장될 것

그러나 카터 정부는 한반도에서 평화 

가 유지될 수 있다는 확신이 서^!나 

평화유지 장치가 마런됐을 때는 주한 

미 지상군의 이동배치와 점진적인 철수 

를 고려하게 될 것이며 또 강력한 전술 

공군과 해군은 잔유시키 되 한국으.로부 

터 핵무기 찰수를 고려하게 될 것이라 

고 전문가들은 지난해 11월 3일 말했고

또한 카터 대통령은 당선 후 첫 공삭기 

자회견에서 미국의 동맹국 및 우방국과 

의 우호관계를 강화하는데 외교정책의 

최 우선을 둘 것 이락*고 밝•힘 으로써 미 국 

외교정책 근본은 불변할 것이라고 천명 

했다.

이어 로버트 편세트 국무성 대변인은 

76년 11월 10갈 우리의 대한 기본 관계 

는 계속되고 있으며 안보상의 관실도 

불변이라고 말했으며 미국이 한국정 

부 및 한국 국민과 가깝고 건설적이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입 

장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다짐 

했다.

사이라스 덴스 미국무장관은 77년 1월 

11일 주한 미군 감축문제를 신중히 처 

리하겠다고 하면서 ᄍ우리는 한국과 방 

위조약을 맺고 있다” 고 말하고 그것은 

엄숙한 의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어 최근 카터 미대통령 특사인 몬

• 이다라고 말했다.



데설 부통령과 후꾸다 수상과의 회담에 

서 미국의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방 

위- 공약을 재확인했으며 미국의 한반 

도의 정세 변화와 한국의 군사능력의 

-성 장이 라는 관점 에 서 주한미 군의 걸수 

아닌 감축을 고려하고 있으며 미국으로 

서는 한반도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려 

는.의도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몬데일 부통령은 가자회 견을 통 

해 미국은 아시아로부터 등을 돌리는일 

.이 없으며 한반도는 미국에 있어서 극 

히 중요하며 힘의 균형을 계속 유지하 

겠다고 말했으며 후꾸다 수상에 게 한국 

의 안정을 바라며 주한 미 지상군의 단 

계척 철■수는 한국정부와 긴밀히 협조하
" • I

여 아루어질 것이며 일본과도 협의하여 

이루어질 것 이라고 후꾸다 수상에게 얘 

기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카터 대통령이 공언한 주 

한 ^^군  철수계직은 비록 한 •일 양국 

과의 충분한 사전 협 의 와 ’조심스러운 추 

진을 조건부로 다짐하고 .있지만 한국 

자체의 안보는 물론 동북아 전역의 항 

구적 안전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 

로 각별한 관심과 + 의를 집중시키고 있 

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 

_은 것은 한반도. 문제에 관해 철두철미 

하게 정부와 면밀하고 충분한 사전 협 

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것이과. 직접

당사자인 우리를 제쳐 놓은채. 이루어 지 

는 그 아떤 제3국과의 결정은 뢰할

수 없을 뿐더러 이론바 도덕성에도 어 

긋난다. 이 문제는 멀리 한반도 분단이 

란 비극적인 역사에까지 거슬러 올라가 

새삼 당시 열강의 도의적 책 임 조차 묻 

고 싶은 우리의 심 정이다-

아물든 주한미군을 포‘함한 한반도 문 

제는 현존 군사적.균형을 조심성 있게 

유지하는 전제 아래 •한국정부의 직접 참 

‘여와 양해를 조건으로 신중히 ’ 협의되 

어야 한다.

미국도 태평양 지역에 중요한 이해관 

게와 목적을 갖는 태평양국가로서 잔류 

한다. •

「미국은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공약 

을 그 자체로서 또 일본 안보에 대한 

관건으로서 재확인한다」는 미국 민주당 

의 아4 아 정책을 다시 한 번 음미하면서. 

카터 미국 행정부의 대한정책의 향상을 

주시하고 아울러 한 • 미 • 일 3 # 관계 의. 

보다 긴밀한 발전을 기대하고과、한다.

맺 는  말

한반도는 또다시 국제 정치의 중요한 

관심4 로 부각되고, 있다. 카터 미국 대 

홍령이 주함미군의.단계적.걸수를 주장 

한데 이어 북괴의 정무원 총리 박 성 찰 . 

은 1월 24일 모스크바에서 코시킨 수상 

과 회담올 가졌다는 공식 보도에 뒤아



어 북괴 소련간의 경제문제, 중공의 정 

•변, 한반도의 지금의 정세, 앞으로있을 

주한 미군의 철수에 대 정 책 을  … 자 

리에서 협의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떠 

'들고 있다.

그리고 같은날 북 경 에 서 는 .북 한 의 ， 

중공대사 현준극이 이임에 앞서 이례적 

으로 당주석 화국봉, 국방부장 엽검영， 

부총리 이 선념, 외교부장 황화와 회담을 

가졌다.

이와 같은 동•태의 핵실은 주한미군 철 

수에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측이 남북간의 .불가 

침 협정을 수락하는 전제조건에서는 주 

한 미국의 철수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북 

꾀측으로부터는 터무니 없는 남북 정치 

협상을 제의해 옴으로써 정면적으로 거 

부해 왔다. 、

. 이와 같은 면을 볼 때 그들은 적；화 통 

일 노선의 불변성을 입증하고 대남무 

력 도발을 계속 자행하려는 저의를 노

출시켰으며 대남 악선전과 위장평화공 

세를 격화하고 휴전협정 위반은* 물론 

결정적 시기를 포착하려는 저의를 나 

타내고 있다. •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과 미 

국은 오랫 동안 우호적인 우의를 다져왔 

고 공산군을 격멸하는데 혈맹을 맺었다 

는데서 대한정책은 근본적으로 변화가 

있을 수 없는 것이지만 국방력 강화의 

제1차적인 책임 이 우리에게 있음을 명심 

하여 정부의 어떤 정책변화에도 우리는 

추호의 동요도 없이 우리의 맡은바 사명 

완수에 더욱 박차를 가함으로써 북과의 

결정적 시기 포착의 기회를 주지 말아 

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전통적인 우호관계에 입각하 

여 한 • 미 두 나라가 보다 긴밀하고 진 

실되고 충실한 우의와 협력이 있기를 바 

라면서 다시금 우리의 총력안보태세를 

굳혀 경제건설과 국방력 배양에 총력올 

경주해야 겠다.

— 6 1 —



향  훠 때oCiootiootio
— $
0A 0 0A0 ol

병I ! 활
〇Q〇 OtiO OtJO 0CS0 otto otio  0A 0 OWOOQO Ol^O ofto OtJO 〇£i〇 0 ^ 0  OtoO 0A0 OtJO OfciO 

oCio oC\o 0A0 otio  0A0 oA c 0A 0 oA o oA o o iio  〇쏘_〇 o스o 〇a 〇 0A0 o 스o 0A0 oCio 0Q0

이 실 전 기 는  2차 대 전 ,당 시  미국의 첫번째 에 이 스 ( A C E : 적 기 를  5 대 

이상 격 추 시 킨  전 투  조종 사 에 게  주 어 지 는  호 창 )가  된 「월리엄 알 던 」 

의 체 험 수기이 다. 팔:자는 그 후 에 도  유 럽 과  버마 전선에서 P -삼 과  P-  

51 조종 사 로 서  많 은  전 공 을  세 웠 고 ， 전 후 에 는  중 국 ， 이 란 ， 브 라 질  공 

군의 군 사 고 문 관 으 로  근 무 하 였 으 며  1973년에 미 공 군  중령 으 로  퇴 역 하  

여 지 금 은  미국 콜 로 라 도  스 프 링 에 서  화 가 와  작가로서 활 약 하 고  있다 .

1941년 8월 27일의 캄캄한 새벽, 여 

군•ᅳ 당번 병 이 내 숙소 문을 두드리고 방 

에 들어와 눈부.신 불을 켰다.

w4시 입니다. 한 시 간 안 에 주기 장으k  

나가야 합니다. 어서 일어나 신간에 대 

십시오.”  그녀는 ':S•거운듯 뇌깔이면서 

내 코 앞에 끓인 차 컵을 들이댄다.. 제

기랄，새벽 4시에 그처럼 종알댈건 광 

람?

. w그래 그래•， 일어난다. 오늘 날씨는 

어때 ? ”  나는 졸면서 물어봤디-.

그녀 의 대 답은 하늘이 아주 맑고 별: 

이 빤짝이며•곧 날이，밝을 것이란다. 

에끼♦ ，• 비가.와''서 오늘 하루를 쉬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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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안개가 잔뜩 끼어 대기하면 몇 시간 

만이라도 잠을 더 잘덴데……나는 속으 

로 중얼거렸다. 그러나 오늘은 안 그렇 

다. 전쟁은 지옥이다 ! 아침 밥을 굶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침대에서 뛰쳐 나 

와야 한다.

나는 침대에서 억지로 빠져나와 미지 

근한 찬물로 사워를 하고 낡은 비행복 

올 입은 후 식당으로 갔다. 제기독수 

리 대대의 몇 몇 전우들_ 묵거티 , 엉클 

샘, 크로우리，거씨，프로빈자노_ 은벌 

써 아침밥을 먹고 있었고 딴 친구들은 

다을 수분 안에 되 엄 띄 엄 들어 왔다•

다른 보통 네 아 침같은 대끼 상해 에 

서는 겨우 4명 내지 6명이 나타나는데 

오늘은 대대 조종사의 대부분이 나온 것 

을 보고 나는 놀라면서 무슨 일이 일어 

날 것 인가 궁굽히 생각했다.

샘은 오늘 아침 우리 대대 '3전부가 서 

어커스를 할 것인데 그게 그가 아.는 전 

부라고 했다(영국 공군에서 서어커스 

는 전투기 엄호를 받는 폭격임무를 말 

한다 K

우리 아침밥은 여러 여군들이 잘 대접 

해 주었는데 메 뉴는 두 711 의 소세 이지 (당 • 

시는 90프로의 빵과 10프로으1 고기를 섞 

은 것 ) ，한개의 토마토 플라이 (계란 풀 

라이 대용인데，나는 물렸다), 토스트， 

쟁과 영국 사람들이 커피 라고 잘못 부 

르는 짭짤한 물이었다.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귀관은 모 르 는 가 ?’’라는 물

자부족 표어 때문에 불평올 할 수도 없 

다. 우리가 받는 계란배급은 한달에 한 

개 뿐이다. 그날 아침은 행정을 보는 군 

인들도 전부 일찍 일어나 있었다.

십분 내에 아침을 마친 우리 여섯명은 

식당을 몰려 나와 조지 브라운 중위의 소 

형 트럭에 타고 노오스 위일드 비행장 

의 끝에 있는 주기장 대 기 실로 갔다. 나 

머 지들은구스탭 카가 배 차된. 대 대 장: 패 디 

우드하우스와 함께 타고 갔다.

주기장에서 우리는 각각 편대와 비행 

기를 배당받았다. 나는 블루우 편대의 

3번기에;;배정되었다. 내 비행기는 스피 

트파이어 I A , 부호번호 XR - D , 일련 

번호 P7308이다. 나는 늘 XR-D 또는 

XR-T 항공기를 탔었다.

ᄊ두 가지가 다 좋은 기계이지만 내가 

생각하기엔 XR - D가 약간 더 좋은 놈 

이었다. 비행기 출동준비를 하고 낙하 

산과 헬멧을 챙기기 위해 우리가 주 71 

장으로 나갔을 때, 작전계의 한 방장이 

우리 기대대의 준비사항을 보고호j•려고 

11전대를 호출하고 있었다.

기장은 내 스피트의 엔진시 험을 막 끝 

마치었었다. 엔진에 이상이 없음을그가 

알려주었다. 나는 왼쪽 날개 발판을 밟 

고 올라가 내게 맞도록 낙하산의 t 빵을 

고쳐 기수에 있는 내 자리에 놓 고 、비행 

기 안으로 들어갔다.

연료계기를 점 걸한 나는 마스터 스위 

치를 제외한 대부분의 스위치를 ’*ON”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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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에 놓아 보았다. 그 후에 연료점프를 

열었다가 닫았다. 다음에는 빨리 시동을 

걸 수 있도록 스로틀，혼합기와 프로델 

러 피치를 맞춰 놓았다. 나는 두전기 코 

오드와 산소 ■튜우브를 꼽： 델멧을 조준 

기 위에 놓았다. 그러고 나서 지도함의 

지 도 를 점 검 하 고 창 스 크 린  위로 손 !: 

뻗쳐 백밀러를'맞춰 놓았다. 엔진 냉각 

온도는 약 85도로서‘ 정상이었으며，수압 

과 산소 압력보 좋았다.

나는 좁은 기수에서 빠져나와 항공기 

의 주변을 거닐면서 점검했다. 모든.것 

이 오케이이다. 출발준비가다 됐다.

나는 갈색과 녹색으로 위장된 내 XR 

- D의 동체를 사랑스럽 게、두드려 주었 

다. 이때서야 날이 새면서 하늘이 꽤 밝 

아왔다. 나는 정 비사에 게 양식 400을 서 

명 해 주고 주기 장 대 기 실로 돌아왔다.

이제는 기다리는 것 밖에는까무 것도 

할 일이 없4 .  젠장, 기다리는 것은 질 

색 이다. 나는 내 구명 대를걸치고 딴 친 

구들처럼 의자에 깊이 앉아 수분간의 눈 

감고 잠들기 작전에 들어갔다. 그런데 

작전전화가 요란히 울려와 우리는 모두 

약먹은 것처럼 선잠에 서 깨 어 새 정신이 

바짝 들었다. 대대장이 전화에 가서 11 

전대의 참모로부터 서어커스에 관한 브 

리이핑을 듣고 있었다.

낮은 목소리로 수분간의 대화를 한 끝 

에 패 디 대 대장은ᅲ 전화를 끊자 긁적인 

노우트를 집어 들고 브리,이핑 흑판으로

다가왔다.

w자 됐다. 서어커스 86작전 시작이 

다:! 우리 비행단은 9대의 브렌하임 폭격 

기를 엄호하여 릴레에 있는 제철소 폭격 

을 감행할 것이다. 우리 대대는 상공엄 

호비행을 할 것이고 단의 다른 2개대대 

는 근접엄호비행을 할 것이다. 정보에 

서는 우리가 적 어도 2개 대 대와 적전투기 

들，십중팔구는 아베빌에 서 날아;§■ 놈들 

과 조우할 것 이라고 하니 정 신들 바짝차- 

려라. 그리고 놈들솔 보면 네 호출부호 

를 대고 놈들의 시계방향과 고도 위치를 

알려라. 네 가 「밴디트」(적기)라고 불러 

대면 우리 서어커스단의 모두는 원형비 

행을 하게 된다. 엔진 시동시간은 〇6 ： 

00시，10분 남았다.

신참들은 수평 비 행 을 하게 되 면 편대 장 

‘ 에게 바당 붙어라. 잘문 있나? 없으면 

가자 ! ’’ 짧교 재 미 있 게 목적 지까자 가 

면 좋겠다.

붉은 대공포화

이제 시간은 〇8 : 15. 이륙이 늦어졌었 

다지만 하늘에 떠 있는 것은 한 시간 조 

금 넘 었 다. 우리 의. 고도는 18, 000피 이 트. 

적 전투기가 상공과 후면에서 기습 공격 

해 오는 것으로부터 9대의 브렌하임 폭 

격 기 들을 보호하기 위 하여 상공엄 호나행 

을 하고 있다. 우리는 15,000피이트로 

케이프 그리스네스 근처에 있는 프랑스 

해안을 통과하여 릴레에 있는 제철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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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하여 세인트 우머 어로 비행 중이다- 

우리의 전편대는9대의 폭격기와 36대 

의 전투기 로서 서 어 커스 86을 형 성 하고

있다.

나는 훨씬 아래쪽에 산재된 구름을 통 

하여 독일군의 88밀리 교사포가 평화롭 

게 보이는 녹지대로부터 우리를 향하여 

쏘아올리는 섬광을 보았다. 흑갈색의 포 

탄이 우리들 편대의 약간 뒤와 아래에서 

작렬하고 있었고 한 때는 아주 가까이에 

서도 터졌다. 나는 천천히 사라져 가는 

검 은 연기 의 길다란 •통로를잠시 뒤돌아 

보고 우리가 날아온 경로를 쉽사리 알 수 

있었다. 우리가 해안을 통과할 순간부 

터 독일놈들은 우리를 향하여 계속쏘아 

댔다.

대대장은 넓은 꾸자 전투대형으로 벌 

리고 고도를 수시로 변경하면서 브렌하 

임 폭격 기 대의 상공을전후론 누비 며 비 

행할 것을 명령하였다. 그가 각 편대장 

에게 명 령하는 목소리는 내 무전기 에어 

픈을 타고 똑똑히 들렸다.

w파아손 화이트 편대. 파아손 대대장 

이다. 화이트 편대는 대형을유지하라- 

화이트 2번기는 뒤떨어지지 말라’’ 

나는대형의 오른쪽을 올려다 보았 

다. 화이트 편대 2번기는 제자리에 돌아 

와 있었다. 그 소리는 2번기에게 떨어지 

면 안 된다고 한 소리 같다. 낙오자에게 

무슨 일 이 i  어 나는지 아는 자들은 적 

다. 낙오되면 끝장이 나는 것 뿐이다.

낙오된 놈은 적전투기가 쓴살같이 날 

아와 격추시켜 버린다.

또다시 대대장의 카랑 카랑한 목소리 

가 무전으로 들려 온다. '라 아 손  대대. 

대대장이다 대공포화가 올라온다. 109형 

적기가 날아오나 잘 감시하라. ”

우리 뒤에서 터지는 붉은 대공포화의 

연기가 여러 개 보였다. 아주 위험하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 붉은 연기는 적의 

전투기가 이미 올라와 있어 이 연기 표 

시를 기준으로 하여 적기들이 무전의 도， 

움을 받으며 우리가 있는 방향으로 유도 

되 어 다가오교 있 음을뜻하는 것 아다.

이 붉은 연기를 볼 때마다 나는 척추 

를 바늘로 곡목 찌르는 것과 같은 흥분 

을 느꼈다. 앞으로 다가울 수분 동안에 

、내 목숨이 다할지도 모른다..

이 맑교 아름답고 눈부신 여름 하늘 

에서 나를 죽일 놈이 있고 내가 놈들을 

죽일 일이 생기리라고는 도무지 믿어지 

지가 않는다. 독일군 조종사들도 나와 

같은 생각올 가지고 있올까 하고 나는 

속으로 물어 보았다. 아마 그:들도 같은 

생각일 거야.

나는 게기판의 조준반사기 스위치를 

켰다. 조준기의 점과 원이 내 눈앞 유리 

판 위에 흐린 오렌지 색으로 비 쳐 왔다.

나는 폭 을 32피이트로, 거리를 250야 

아드로 맞췄다. 그러고는 연료 표시 기 

단추를 눌러 봤다. 연료는 충분하다. 연 

료소모를 많이 하더 라도 앞으로 한 시간



쯤은 견딜 수 았다.

다음에는 나침반윷 내가 가고 앙t  현. 

재 방향의 반대로 맞추어 영국으로 돌아 

갈 수 있게 .했다. 이러한 최종적인 예비 

작업은 공중전 혼란 후에 생기는 초도 

방향탐지 문제를 제거해 준다.

마지막으로 나는 기총 단추를 w사격” 

위치로 놓았다. 나는 이제 싸울 준비가 

다 되었다.

5대째의 격추

«파아손 대대장. 여 기는 볼루우 1번 

기. 109 3대가 7시 방향 상공에 있읍 

니 다. ”

나는 머리를 항쪽 뒤로 핵 돌려, 나보 

다 약 4,000피 이트 상공에 서 적 기 3대 를 

찾아낼 때까'치 하늘을 훑어 보았다. 놈 

들의 비 행방향은 우리 와 같은데 분명 히 

다른 요기들을 .기다리교 있는것 같았다.

그런데 갑자기 회초리채와 같이 백색 

의 탄흔이 나의 오른쪽 날개쪽으로 스쳐 

지나갔다. 나는 조종간을 힘껏 왼쪽으 

로 당겼다 놓고 스로틀을 완전히 열면서 

-급상승 회전을 하였다. 나는 내 무전기 

를 송 신  위치에 놓으면서 침착하고"'안정 

된 목소리로 말했다.

w파아손 대대. 여긴는 블루우 3번기. 

놈들은 6시 방향 위 에 있 다.

아래 쪽은 조심 하라. ”

. 맨 위에서 나는 내가 할 일을 다했다.

나는 나의 대 대와 폭격 기 엄 호대 에 게

경고를 주었다. 처음 공격해 온 적기에 

는 조금 늦었지만 다음에 공격 해 올 m e  

-109 에 대하여는 조심을 하도록 해 주 

었다.

내 아래는 이 제 상공엄호 전투기 11대 

의 대형이 남아 있진 않았다. 우리 대대 

의 각 편대는 넓은 꾸자 대형을 깨고 분 

리되었다. 우리는 모두 2대 또는 3대씩 

무리를 지어 흘어져 있 었다. 공중전이 

시작되면서 각 소면대는 특수비행을 하 

고 있었다. 독일 공격 기는 우리 위에서 

직선으로 파고 들어와 엄호를 깨뜨라고 

폭격 기 를 공격 하려 한다. ME-109의 첫 

편 대 장은 급강하하면 서 나에 게 속사를 

가해 왔다.

우리 비행대형의 오른쪽 위에 흰연기 

꼬리가 보였다. 우리외 스피트 파이어 

1대 가 그 뒤 에 그리콜 연기를뽑아 내면 

서 빠른 속도로 급강하하고 있었다. 그 

는 아마 라디에터나 엔진 냉각계통이 피 

격 되어 프랑스 해안으로 날아가、파손된 

비행기를 몰고 귀환하려는가 보다. 무사 

히 귀환할 수 있기-1： 바랐다.

4대의 다른 독일군 편대가 공중전에 

합세하려고 강하하고 있었다. 그들의 엷 

은 남빛.의 부푼 동체부분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었다. 나는 그들의 짧고 네모진 

날개에 페인트된 혹색의 + 자와 그 주변 

의 흰 페 인트를 똑똑히 볼 수 있 었.다.

모든 ME 전투기들의 기수는 밝은 노 

랑색이었다. 우리는 이 독일군 부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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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다. 그들은 전에도 내가 조우한 

바 있는 아베빌에서 온 놈들이다. 독일 

기의 대부분은 ME-109E형 이 며 그 중의 

약간은 신형인 ME-109F형이었다.

내 추측으류 조지 브라운 중위가 편대 

장인 B편대의 한 스피트 파이어가 4대 

의 새 침공기를 요격 하기 위해 상승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기 관총 8문에서 .303 

탄환올 세번째의 ME-109의 동체로 쏘 

아재는 것을 보았다. 적기의 동체는 꼬 

리부분에서 두동강이 나버 렸다. 그러고 

는 그 안에 있는 20밀리 기관포 저탄소 

가 피격되자 왼쪽 날개가 폭발하면서 분 

해해 버렸다. 금방 ME기의 후드가 벗 

겨져 나가더 니 적 의 조종사가 그의 기 수 

로부터.튀어 나왔다.

순간 나는 그의 낙하산이 필씬 밑에서 

그를 나꾸어 철 때까지 그가 공중으로 떨 

어 지는ᄊ것을 보았다. 그가 어떻게 그처 

럼 살아서 탈출할 수 있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 이다. 그 놈 은 ，아주 재수가 좋은 

놈이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또 커다란 불빛 이 

퍼 지고는 없어졌다. 다른 누가 정통으로 

•얻어 맞은 모양이다. 나는 그것 이 스피 

트 파이억인지 아니면 109인지 알 수 없 

었다. 그 항공기 의 파편과 조종사가 ᄀ하 

늘에서 비처럼 밑으로 떨어지고 있 

었다. '

공중전은 이 제 겨 우 20초나 3〇초가 지 

났올까다. 하늘의 싸움에 서는상황이 너

' 무 빨리 지나간다. 땅에서 우리를 보고 

구경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전투가 수분 

밖에 안 걸린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우리 

전투조종사에 게는 영 원처 럼 느껴 진다.

61 공중전을 하는 동안 나는 다만 적 

의 첫 편대로부터 공격을 받았었다.

나는 나에 게 좋은 목표가 될 ME-109 

롤 찾기 위해 사방을 훌어 보았다.

나는 지난달까지 적기 4대를 격추시켰 

다. 이제 하늘의 육사 ” 에이스，，의 타이 

틀을 따는데는 한번만 더 이기면 된다.

그 때 바로 내 위쪽으로 2대의 ME-1

를 보았다. 놈들은 분명히 피격된 스. 

피 트나 브렌하임 이 낙오하여 모기 지로. 

귀환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한 파손 항공기는 그냥 내 려와서 

.쏘아버리면 쭉장이 나기 때문에 그들에 게 

는 좋은 밥이다.

나는 뒤쪽으로 급상승하여 두 대 의 적 

기 상공에 다다랐다. 나는 그들의 약 1, 

5〇0 피이트 위에서 해를 등지고 있었 

다. 엔진 스로틀을 다 툴고 뒤에 있는 

져기를 향하여 내려 꽂았다. 그중의 앞 

선 리이더는 내가 내려가는 것을보고 빨 

리 그의 뒤쪽으로 역회전을 하면서 나로 

부터 피해 내려갔다. 나의 목표인 두번 

째 항공기는 왼쪽으로 상승하면서' 선회 ' 

를 한다. 나는 약 15〇야아드의 거리로 

접근하여 1〇9를 내 조 ,기 에  맞추는 순 

간 발사 단추를 눌렀다. 내 애기는 8문 

의 기관총 소리를 날카롭게 울리면서 약



간 떨고 있었다.

화약이 타는 냄새가 기수에 가득 차면 

서 내 k 를 찔렀다. 나는 이 냄새를 좋 

아한다. 이것은 내 척추를 곤두세워주고 

내 근육올 떳뻣하게 해 주는 느낌 이 든 

다. 이러면 내 머리는 쾅광 울리고 나는 

웃어보고 싶어진다.

나는 내 기총으로부터 회백색의 탄혼 

이 ME기의 꼬리쪽으로 내뿜는 것올 보 

았다. 포탄이 작렬하자 승강기와 라더 

부분이 떨어져 나가며 적기의 동체에서 

조각이 튀었다. 거리는 이제 5〇야아드 

이내 이다. 엔진 오일의 •검은 액체가 내 

창 스크린에 튕겨 오고 짙은 갈색 연기 

가 나를 향해 몰려왔다. 나의 적기는 골 

로 간 것 이다. 한대를 또 격추시킨 것 이 

다. 기쁘다. 나는 이제 5번째의 승리를 

거둘 것이다.

6대롤 채워라

나는 장갑낀 엄 지손가락을 기총단추 

로부터 떼고서 적기가 아래에 잘린 프랑 

스 들판으로 떨 었지는 것 을 보면서 처 음 

에는 왼쪽으로, 다음에는 오른쪽으로 급 

상승 선회를 하였다. 그 비행기는 이제 

심 한 화염 에 싸였다. 그 놈은 뒤로 길다 

란 연기 꼬리를 남기지도 않는다. 그리 

교 놈은 푸른 불꽃처럼 보이고 있다.

그 독일군 조종사가 나로부터 피하려 

고 하지 않았던 것이 이상스러웠다. 아 

마도 그는 *신참,이 었을 것 아다. 그러 니

어쩌란 말인가. 이제는다 끝나버린 일 

인데.

우리 대대의 각 편대들은 이제 11,000 

또는 12,000피이트 상공에서 공중전을 

하고 있다. 나는 그들보다 2,000피,이트 

위에 있다. 나는 멀리 떨어진 아래쪽 랄 

레 교외에 있는 폭격 기의 목표인 제철소 

건물과•우뚝 솟은 굴뚝들을 보았다. 풍 

격기들로부터 일렬로 연속되는 폭탄이 

떨어진다. 목표지점에 서 웅장하게 터 지 

는 폭음 충격파를 볼 수 있었다. 9대의 

브랜하임 은 모두 우리 가 근접엄 호하는 

방어전투기 에 감싸여 있다. 이제 그들을 

또다시 모가지로 모셔가야 한다.

내 아래쪽은 여 러 무더 기 의 공중전아 

행해지고 있었다. 우리 스피트파이어들 

은 이런 싸움에서 꽤 많은 연료를 소모 

한다. 탱크에 남은 연료로 영국까지 돌 

아갈 수 있지만 적지에 남아서 오랜 사 

간 머물기 에는 불충분하다. 아마 앞으로_ 

십분 정도다•

내 애기의 왼쪽 날개가 갑자기 충격' 

을 받으면서 오른쪽으로 미끄러져 갔다­

날개와 금속표면이 몇 군데 갈라지:iL 

끝에는 구멍 이 하나 나 있었다. 뒤를 뻘: 

리 쳐다보니 적의 공격기가 왼쪽 뒤 약 

간 높은 곳에 서 급강하해 오고 있었 

다. 그 놈은 아까 내가 해 치운 친구와 

같은 조의 리이더인가 보다.

나의 생사를 관가름할 시간은 아마도 

3초밖에 없다. 독일군와 예광탄은 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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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덩아타럼 내 기수를 번쩍하고 지나 갔 

다. 나는 스로를을 잔뜩 밀 어 넣고 플랩 

을 완전히 내리면서 나의 애기를 그의 

표"f •기로부터 맹렬히 벗어나게 했다. 이 

제 그는 너무 빨리 접근해 온다. 나는 

속도를 몹시 줄인 탓으로 운좋게도 얻 어 

터 자는 것을 가까스론 면했다. 그는 내 

머리 위의 10피 이트도 안 되는 거리를 스 

쳐 지나갔다._

109F와 엷은 남빛 동체 부분이 내 창 

유리를 채웠다. 나는 그 동체 밑에 있는 

기름 줄기4  리벳 나사까지도 볼 수 있었 

교 그 위에 있는 흑색의 + 자 국적 표지, 

부대 표지, 기수 옆에 메인트된 붉은 수 

밝도 보-았다. 독일군 조종사는 나4  똑 

바로 내려다 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그가 방금 저지른 실수를 잘 알고 있음 

올 보여 주었다.

나는 기총을 발사하였다. 놓쳐 버릴 

수가 없디  ̂ 나의 기총은 3〜4초 이상 불 

을 토해 내 지 않았다. 나는 탄환이 독일 

기 의 배 에 박히 는 것을보았다.

109에서 조각이 튕겨 나왔다. 그 비행 

기의 엔진으로부터 회색의 검은 연기 줄 

기가 쏟아져 나오면서 비행기 전체는 감 

자기 붉은 백색의 불꽃 속에 휘말렸다.

그 비행기는 뒤로 서서히 굴러 빠른 

속도로 떨어지71 시작했다. 꼬리 부분이 

작살났다. 그 놈이 내 밑으로| 멀리 굴러 

떨어지는 것을 나는 보기가 싫었다. 2대 

격추 ! 내 얼굴은 식은 땀으로 젖어 있

었다. 나는 산소 마스크 안에 서 헐떡 이 

고 있는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나는 다른 109가 나보다 약 boo피 이트 

아래에서 나의 비행로를 왼쪽에서 오른 

쪽으로 가로 지르고 있는 것을 보았는 

데 그 놈은 아마 귀환 중인 것 같았다.

그는 이제 나를 발견한 것이다. 내가 

그의 꼬리쪽으로 강하 회전을 하자 그는 

맹렬한 회피 행동을 하고 있 었 다 / 나늣 

75야아드까지 접급하였다/ 그는 급히’ .. 

급상승을 하였다.• 나는 그의 배 면으로 

짧게 기총을 퍼 부었다. 그는 우선회를 

하며 치닿더니 내 조준기를 가로 칠러 

곧바로 날아 들었다. 우리 두 항공기 사 

이는 30야아드도 떨어지지 않았다. 나 

는 다시 발사했다. 그는 연기를 품기 시 

작했다.

' 이 순간 나는 나의 백밀러를 통하여 

4대의 ME-109가 나를 요격하러 올라호 

고 있음을 보았다. 이것은 나에게 너무 

재수 없는 일이다. 나는 스로틀을 끝까 

지 밀어넣고 조종간을 나의 배쪽으로 힘 

껏 당겨 그들의 윗쪽으로 올라 가기 시 

작했다. 제일 가까이 있던 놈이 나에게 

기총을 뿜어 댔다. 그의 빗나간 겨냥은 

재수가 좋았었다. 20밀 리 기 관포와 기 관 

총탄은 나에게 뻗쳐 왔고 내 꼬라의 방 

향을 돌려 놓았다.

죽음의 비행

나는 조종간올 앞당겨 내 스피트를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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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키니 지평선이 거꾸로 내게 다가 

왔다. 나는 폭발음을 들었고 내 비행기의 

동체 에 서 우박 이 떨어 지는 소리를 들었 

다. 내 왼쪽 날개가 또 맞은 것 이다. 나 

는 조각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았 

다. 기수를 통하여 불덩어리가 번쩍이면 

서' 내 계 기 판을 두드며 부셨 다.

내 오^:쪽 발을 몹시 때리면서 라다 

페달을 핑기며 발을 까비시켰다. 두번의 

날카로운 가격 이 내 . 오른쪽 다리를 때 

렸다. 내 머리를 앞으로 갈기면서 내 눈 

은 눈부신 백색 섬광으로 시각을 잃었 

다. 그러더니 아둠침침해졌다/ 나는가 

냘프게 유리 조각과 금속이 기수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두려움에 사로 잡혔다. 이 전쟁 

에 서 아무도 죽기를 싫어하는 두려움이 

나에게 닥쳐 왔다. 전쟁이 끝나면 여러 

가지 할 일을, 꿈꾸는 나에게 죽음이 . 닥 

쳐 오다나.......

나의 목과 머리 •뒷쪽이 몹시 아랐 

다. 내 괄과 다리는 공중에 가볍 게 떠 

있는 것 같았으나 나는 아직도 뇨들이 

내 몸에 붙어 있는 무게를느꼈다. 조종 

'간을 잡고 있는 내 손은 끌려 다니고 있 

었다. 나는 손을 떼려교 해도 손가락이 

때어 지지가 않았다. 수초 후면 모든 것 

이 끝날 것이다. 내 비행기는 추락하여 

폭발하고 산산조각이 나서 아무 것도 남 

지 않을 것이다.

내 생애.를 통해 내가. 사랑하던 나의

가족과 친구들의 얼굴이 떠 올랐다. 그 

들은 모두 나를 보고 반갑게 웃어주는 

것 이다. 나는 친밀한 목소리들이 상냥하 

교 부드럽 게 속삭아는 것을 들었다. 

마지막쓰로 떠 있는 이 순간을 •그들이 

잘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

두1 흔들.리던 내 머리가 기수의 후두를 

，두드렀다. 그 순간 나는 시각을 잃었으 

나 그 투에 .내 - 눈을 덮 고 있 는 심 한 어 

둠이 조금씩 반짝였다. 그런데 산산조각 

이 난 계기판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 

했다.

귀환과 기도

나는 머리를 들어 창 스크린을 통해 

쳐다보니 아래에서 소용돌이치는 들판 

이 나를 감싸 안으려고 위쪽으로 미친듯 

이 밀어닥치고 있었다. 순간 나는 내 두 

손에 감각이 오면서 조종간을 힘껏 글어 

당겼다. 내 스피 트파이 어 의 기 수가 천천 

히’ 튤린다. 밑에 있는 땅덩어괴는 소용 

돌이를 멈추고 땅과 하늘이 제자리 에 자 

리잡는다. 지평선이 다시 나타났다!

내 두뇌는 내가 살았음을 알려준다.

나는 소리없 이 웃었 다. 나는 아직 도 

목숨이 붙어 있다.

힘이 내 몸에서 되살아 났다. 내 맥박 

은 몹시 뛰고 있다. 내 피부는 차고 죽 

축한데도 땅을 계속 많이 흘리고 있었 

다. 나는 떨었다. 나는 죽음이 멈추었음 

을 믿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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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다시 1，2〇0피이투의 고도로 비행 쉬었다.‘ 나는 이제 의식을 잃으면 안

하게 되었다. 된다.

나는 적기가 나를 공격해 오고 있는가 내 앞 멀리메 영국 해협의 바다표면

보기 위하여 뒤 와 위를 살폈다. 아무_ 것 이 반짝임을 보았다. 내 스피트파아어

도 눈에 피 지 않았다. 나는 불란서 해안 엔진은 거칠고 과격 하게 울리고 있다.

으로부터 약 5마일 떨어진 암불티우스 모기지까지 갈 충 분 한  기름이 있다.

의 작은 도시가 있는 이 적국의 하늘에
\ 혹 있을지도 모를 적기 공격에 대비하여

서 외톨박이가 되었다. 나는 내 비행가 나는 내 비행가를 얌전하 좌우로 조작해

와 나의 상처를 확인하면서 영국 쪽으로 보 았 다 .，해협 횡단비행은 나를 반겨주는

기수를 향했다. 도우버의 백색 절벽•이 보일 때까지 끝이

왼쪽 날개는 큰 구멍 이 생기고짜개져 없는 것 같았다. 내 엔진은 힘 이 줄어

있 지만 보조날개의 조작은 팬찮은 것 같 들고 있었다. 나는 이 제 800피 이트로 낮

았다. 햇 빛 에 구멍 이 내 기 수의 왼쪽으 취져 있다. 나는 무 전 기 스 위 치 를  켜고

로 스며 들어왔다. 그것은 내 계기판을 ᄍ메 이데 이” 를 큰 소리로 ’ 외쳤다.

때린'포탄 파편으로 생긴'구멍임에 틀림 2분이 되었을까 말까 하는 사이에 2대

없다. 계기로부터 떨어진 유리 조각 

과 쇠붙이들이 기수의 바닥에 홀어져

의 스피트파이어가 나와 합세했다. 그 

중의 리 이더가 날개를 흔들면서 그를 따

있다. " 르라고 손짓을 했다. 스'피트는 나의 후

나는 오른쪽의 내 비행화를 보았다. 미를 지키기 위하여 뒷쪽으로 날아갔

구두의 앞쪽은 떨어져 나갔고 온통 피 다.

로 물들어 있었다. 나의 라다 페달은 피 나의 엄호기는 해안의 절벽을 념여 폴

가 정 겨  있으ᅪ 약간 휘어 있었다. 크스톤읍 가까이에 있는 호킨지의 작욱

오른쪽 바지는 무릎 바로 밑에 피로 풀밭 비행장으로 나를 데려다 주었다.

축축하였으며 그 곳으로부터• 바닥으로 나는 연료 혼합을 「Rich」로 바꾸고

떨어지고있었다. 머리와목의 통증은 프 로 델 러 를 「Fine」 피 치로 놓고 랜딩

나를 몹시 괴롭혔으나 그 이심: 나의 다 기 어 를 「Down」 위치에 놓으며 최종 접

친 몸을 조사하기 두려웠다. 나는 가죽 근로를 돌면서 플랩을 내 렸다. 엄호 스

비행 헬멧 밑으로부터 내 머리털로스며 피트파이어 한 대가 랜딩기어가 내려졌

드는 끈끈한 액체를 느꼈고 내 목과 볼 다고 신호를 해 주었 다.

로 피가 흘러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 . 나의 비행기에는 기수에 아무런 표시

다. 나는 산소통을 확 열고 깊게 숨을 등이 없다. 모두 부서진 것이다. 나는 비



행장의 잔디표면이 나의 날개 밑으로 스 

쳐 지나갈 때까지 선도기와 같은 속도 

로 고도를 낮추었다. 나는 천천히 스로 

틀을 닫으면서 약간 가라 앉는 느낌을 

받올 때 내 •바퀴는 붙밭 위로 살짝 굴르 

기 시과했다.

' 나는 이제 돌아왔다 ! 나는 무사하 

다 ! 극도로 긴장한 지난 몇 시간 동안에 

서 완전히 풀려 난 느낌이 나를 휩싸았 

다. 하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대의 병원차가 활주로 끝에 정차하/
고 있음을 보고 그리 비행기를 몰고 가 

엔진을 껐다. 의무병 이 항공기가 몇 대 

서 있는 주기 창 근처 의 연료차를 손가락 

질하면서 나를 그 곳에 가서 연료 보급 

과 재무장을 발으란다. 나는 그에게 나 

의 부 심 ^: 알리고 항공가에서 나을 수 

있도록 도움을 청했다. 그는 피묻은 내 

얼굴과 헬멧«을 보고, 또 피 에 얼툭진 기 

수와 보미트가 엉망이고 날개가 약간 떨 

어져 나간 것을 훑어 보았다.

군의관아 곧 다가와 내 꼴을 보더 니 

나’를 기수에서 꺼내어 내 스피트파이어 

날개의 그늘 밑에 나를 눕혀 주었다: 이 

제 나는 힘이 하나도 없었다. 나의 손 

가락은 찬 풀잎과 닿았다. 또다시 땅으

로 돌아오니 참 좋다. 누군가가 불붙인. *

담배를 내 입술에 물려 주었다.

나는 내 바지 헌겊을 짜개는 소리를

들었다. 두개의 기관총탄 구멍이 내 오 

른쪽 장딴지에 뚫려 있었다. 내 비행구' 

두를 벗 겨보니 내 오른쪽 발의 앞면은 

20밀 리 기 관포 파편으로 짤려져 있 

었다

의무병이 조심스럽게 내 가죽 헬멧을 

벗 겨보니 기관총탄은 내 머러 뒤를 스 

쳐 지나갔었다. 피는 보았지만 천만 다 

행이다.

의무병 둘이서 나를 들것에 누이교 

기다리는 병원차로 들고 갔다. 군위관은 

주사를 놓으면서 나를 폴크스톤에 있는 

빅 토리아 왕실 병 원으로 후송하라고 말 

했다. 나의 애기 XR - D여 잘 있거라. 너 

는 훌륭한 연노릇을 해 주었 다. 너 와 내 

가 둘 다 잘 치료되어 낫기를 바란다.

병원차가 출발하자마자 정보장교가- 

나 에 게다가와 반대편에 앉았다. 그는 

나의 호기 지와 소속을 물었당. 그는 내 

가 어디 있는가를 본대에 알려 줄 것이 

다. 그 후 얼마 동안 나는 나의 전투 보고 

서를 구술하였고 노는 그것을 그•의 작은 

공책 에 기 입하였다. 나는 오늘 내»가 할 

일을 다했고 이 제 그는 그의 일을 하면 

된다.

내 팔에 놓았던 마취 주사의 효험아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에이스가 된 나는 

정신을 잃어 갔다.

2 —



1. 머 리 말

일반적으로 말하여 한 가 ^ 방  

하는 _ ^ 는  숏숲과 紫향이며 그 뚜왕은 

富國년못이다. 그러나 이 ■ 는  ■  

후에 따라 자기의 利益과 flfit，， 그리 

고 ，포떠, 입장에 따라 위의

，향■평의 뽑S t t  속에서 자기의 럼 

없인 흔 ■않 을  가지게 된다. 예컨대 우 

리 나라의 찰왔 § ^ 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매， 과 그의 융요예인 용유 

이며,

둘태, 않을 위한 때 럼호과

짧술하, 효 ^며 ； 近代Y[：를 기하며

세째，대외적으로 國成直湯을 위한 國 

맨a 를 향상시 킨다.

우리의 물 은  이 ，용 ■평 를  달성 

하기 위한 하나의 추많임은 주지의 사실 

이다. 오늘날 우리의 達成을

정로하고 량 ■하 는  것 이 北備*의 s tg , 

가 이 며  특히 혔 치 향 ^를  노리는 

그들의 훈_ 成 寶 이므로, 우리의 

거은 우 리 의 ■ 렇 를  達成하기 위하

평” ®은 I ，거이 아니라 防 * 거으로 ■히!:된

편협]■쫓이 꽃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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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을 배양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 우리는 특히 60부代 * 부터 g 生國防 

을 목 표 로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는 

g 街병神의 ;!콤 ^에  힘써 왔으며, 70半代 

중반기부터는 의 따 바탕 위에 

「내 나라는 내 힘으로 지킨다」는 _ ± 겨  

■  의 을  통한 g 方防街로 한 걸음 

더 나아가 i  되었다.

해총는 해부 7B 「닉슨 . 독트린」이 발 

표되고 ©헬총렇 m ， 國이 철수하게 

되자 그 걸& 을 메꾸기 위하여 71뚜에 시 

작 된 하 원 ] 」에서,  그리고 *  

총는 76추에 시작된 「_±國 防 能 方  하 

fill에서 그 효찾의 노력을 엿 볼 수  있다.

특히 찰 총 는 「자기 나라의 ■ .숫 유 룰  

남에게 의존하던 탄& 는 확실히 지다갔 

다. 자기 나라는 자기의 힘으로 지켜야 

하겠다는 굳건한 » ：옳와 않치을 갖고 있 

어야 보유이 가능하다」는 하 렇 間下 

의 하웨1태$ (75. 4. 29) 에 서 그 정 신을 파 

악할 수 있다.

이 한 ■ 」의 가장 중요 

할 의 하나가 바로 참총관 ■폐 겄 을  

굴1：는 했몸 및 용備를 에서 

하기 위한 우리 나라 防街童，의 

이다.

그간 우리 나라의 防街童葉은 m평해

인 遠몇로 발전하여 왔다. 그 한 실례로

서 74추 l 〇H 의 날」퍼레이드에사 

가 처음으로 요 調되었으며，여 

기에는 트레일러에 실린 81mm ig !^5S, 

쑈톤 트럭에 실린 4. 2인치 편 ^?§, 2.5 

튼 트럭이 후§1한 l 〇5mm 및 l 55mn니합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제 우리는 ：t 新 _備 의 도입과 

외 桶분으로 우리의 월홍方은 더욱 

꽃렸하게 되었으며 오늘에 와서는 가 

에 4 한다면 향 ^  

에 반대 않겠다는 #大⑫원間T  

의 부■합홍술묘에서의 지적에서 엿 볼 

수 있다시피 우리와 명±國防能方은 문자 

그대로 꽃원한 힘으로 맛통하고 있다.

다만 이처럼 급진적으로 발전하는 

街達，에 있어서 ^ 앞 ^ 그 ：홍이 상대적으 

로 에 있지 않으냐^1•는 느낌 이 없자 

않다.

과연 우리의 놓은 이스라엘, 다

草良國, 0초 등우리의 과

.비교하여 어느 * •에  머물라 있으며, 그 

것을 어떻게 향겻사:에 이바지하도록 #  

成해야 할 것이며，그 는 누가

되어야 하며, 그리고 라이센스 또총을 

할 경우 지•금의 PL-2 fl|總板가 아니라 

，행편 로서 어떤 올 택할 것

인가 라는 E 총소의 ±롯 間 ■들이 

된다. .

초폐는 이와같은 뭐행옳했ᅮ에서 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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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內하에서 S IS 된 8«표꿰향행에 대한 

모방調 «를  통하여 M S ® * 의 표편t t , 

의 間 ®a|i, W5s s 發, 및건 

의 톳 @ », 그리고 이스 

라엘, 0초  둥 IM，il、對황國의

M점M# 의 과거와 현재를 요향하고 이 

를 ¥ j« K 으로 하여 우리 나라 t t 침 총 * 

의 을  별벼코자 한다.

다만 왔런의 으로 .광범 한 관련 자 

료를 폭넓 게 제시할 수 없 다는 것을 부 

언 한다.

2. M 병 ■ ， 의 쑈 떻 변

오늘의 ©분에 있어서 ，，을

하는 것은 (Force- in-being)

이다. 즉 찾 은  ® M가 시작된 후 滑 

«,«) 을 防街方으로 하는

tWtS5Je을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 환언 

컨대 첩 «6、그:®넜이 아니라 防街方으 

로 된t 防街총 *이  린다.

따 라 서 「우리 나라의 이야 말호

최대의 » # 변  S S J 이 라 는 「노스탈직」 

한 © #가 명 은  우리나라의 을

망치게 한다」(|£  1)고 볼 수 있다. 심 지 

어 톳»3®이었던_ 2 次 치 에서도 ^®(l合國 

의 港 4 «  1 ，겻은 프랑스를 하지 

못하였으며, 최초의.2〜3半間은 이렇다 

할 도움이 되자 못했다」(i£ 2) 고 하며， 

® 國 f i a 에서 을 紋出하고 하게

된 것은 ifSKi 그:*겻이 아니라 몇결* 

이었다는 것본 명백한 사실이다.

더육 오늘날 의 R종(Making
its wars short and decisive) 으 

로 의 치열한 행深 «을 강요하는 이 

마당에 滑전예 보，*을  « 후ii)發 후에 

防街座*으로 WM할 시간적 여유가 없

으므로 쭈많에 防街方으로 적국 n s  ft;
I ■，:

한 防街■ 홍 을 해 야  한다'.

그러나 해*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防街i■렇은 급속히 맛톳하고 있으나, 문 

.제는 그 중 ^ 호 ■ 은  상대적으로 뒤 

떨어진 감이 없지 않다는데 있다.

오늘의 M옆m 方은 ■량의 초평변 않 

■을 한다는 것 은 ;t近의 ® 또가 입증하 

고 있다. 그&은 ♦에 따른

紋병根의 피행할 유현과 그의 한 ■ 

벼에서 由來된 것이다.

이같이 향후의 ±평안 왕없을 하는 M 
호많기런에 있어서 우리 결 평 M들 

의 ■헤 향枝, ±홍，國結고、,

널을 포함한 寶曲 합의 탄은 각국에 

넘리 알려지고 있다.

물 론 의  ^ 1 :따 면만을 툐툐할 수 

없다. 했의 ■하 ■황를 우리의 寶曲 ■ 

황로 펴황할 수 있다. 예컨대 빨보의 12 

봤이란 대부분 쐈환하나 寶이 좋은 

가 « ：해으로 우세한 m ，를 k h：시 킨 is 
했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 나 ■예 빼흉는 외 많 #을  유도 언제까지나 뿐⑯료 블A 에만 의존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그 뿐 되면 @ 에 필 요 한 , 점 ■

아니라 Operational Research의 균■ 의 용불를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라고 불리우는 못，의 Fredrick W . 따라서 앞으로 차國과의 및

Lanchester의 찾봤평혈에서 보면 寶® 편' 을 적극 추진하고. S 生 枝 *에

國方 =  ■따향_겻><활때1||기, 즉 황 로의 용면과 進당에 B 15을 두지 않을

껐을 ■ 과  寶로 구별하,교 는 그것 이 

륙로서 결정된다는、것이다.

평째텔해으로 말 하 여 「명生防街의 ^

수 없다고 본다.

특히 흡몇의 枝■이  요하는 m호mm 

은 센 총 -태 ” 에 많은 護發，불 (Trig-
SlJ{b에 있어서는 ■하 으 로 는  하통했의 ger effect) 와 셨고혔，봉(Spillover ef-
중備 및 과거의 保원교의 國內調達 fect)를 준다. 은 전형적인 던

에로의 $ |않에 의한 g않쌍없의 년 ^가 i i * 엾«> 이며 장래의 절소

기대되며, M 없으로는 된Rfb에 대 중요한 역할을 하는 * 葉 이다. 즉 하해

응하도록 國內枝■에  의한 國 屋 _備 의 ■fg(Added value)가 높고 寶ig®務Ji!
원 ^의  쑈、꽂탄이 높아진다」(로 3)고 말 흉 해 ± ® ® ■ 이 다 . 또한 « 병 평 *은

할 수 있다. . ®5fe평i t l l 이므로 전술한 바와 같이 S

그러나 우리의 理寶에서 볼 때 M점봉 *표꼬쳤)봉가 큰 이다. 따라서 K S

■ 는  항상 높은 쌍림의 것 이 필요하며, S I I 을 한다는 것은 다른

또 럼 에서 붓成까지 상당한 관間 의 을 더욱 터소시 키는 알 이 된

과 » 황이 되기 때문에 중成 다. 이것을 ® 면하면 다음 표와 같_다.

p°p 輪入의 模크'！: 취하고 있다. 그러나 (S  4).

PO ^ ii벤 않 m 편 ( $ )

SS&—
칼러 TV
트랜지스터 라디오 

학흉a  
카메라 
m호  엔진

19황 3,〇〇〇〜22흉 8,000 
2, 450〜 2, 800 

1활 4,000〜 2황 1,000 
2 ^  4,600〜 5 별 2,600 
m  〜14흙 ; 

15철 7,900〜19활 3,.〇〇〇 
28흉 〜35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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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병 ■ 울 은  

g 生國防能方을 병 - 하는데 쑈、통하며, 

아울러 M점 ■■에 서  패엿된 의 흙

는 다른 _ 울균당에 枝，上의 .■했 : 

을 주며 불몇의 료 ■놓 ，의 發M 에 귀중 

한 왕，을 한다. 더욱 를 흡호

{t 함으로써 輪 ffi의 려 유 1_^를  않• 하 

여，’ •§의 류，에 이바지하게 되고, 國 
또보영의 神長에도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 . . 、

3. &품딨분소의 間|■■fi
우리 나라는 1 9 7 2 우 전 의  Pazm- 

a n > lt의 PL-2 後座輕飛行a (SII«枝 ) 1 

» 를  1974주까지 총 4대를 없 ^하

였다(B  5) 는 보도가 있다. 76후에 시작 

된 명 ff•■에 서도 M 평총，

有成 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앞 으 로 m 호a 로서 아 

떤 ^ ■ 을  청호하고 어느 의 하효빪 

發寶를 않A 하여 라이센스 토홀 또는 _  

± 調 發 을 하느냐 라는 15：총하덮와 

문제가 주목된다.

편의상 Scott의 E 향향호 모델을 이용 

하여 이것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에서는 또는 못때

쇼■이 왔 점 W成에 대•하여 가지는 

체 *， 송이다. 레 * 는  일반적으호 이른k 

바 「가브 • 앤드 • 테 이크」의 ■ 못 하 #에  

서 나오며 매우 해이고 我寶해인 롯 

_ 이다. 예컨대 M섶 i■울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_몫호영에 악영향을 주는 것 

이 아닌가, 또는 그와는 대조적、으로 고

S c o t t의 탄 모 텔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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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싸 : 원 « 하 혜젊 등을 주 

는 것이 아닌가 라는 理寶曲인 꽃병이며 

특히 E 혀 하 로 #는  _ 國 회 보유과 利益 

이라는 ■ 충 체 ^(National interests) 올 

중심으로 판단하게 된다.

한편 는 「무엇 이 옳으냐」의

체빨의 흥 ，을 주며 여 기에는 _ ， 호 

it , 하, 이데올로기, L ， 내셔널리 

즘 (Nationalism) 등이 포함되어 그것이 

체，1했유와 벼 호 을  한다.

철:혔에으로 오늘의 우리 國못：t 혈에서 

큰 구실올 하는 것이 이 ©{(1쌍유이다. 

예를 들면, 의 한향을 억제하'기 위 

하여 약 간 의 접 의  이 있더라 

도 이것을 스스로 감수하고 防街方을 령 

YC하는 것이 國또의 ■짧 라 는  ® ♦했이 

다. 우리는 ⑯출렸쇼 모집에서 보여준 

너 나 없는 에서 이것을 뚜렷이 볼 

수 ^었 다 .

이 「녀 나 없는」렸풀、는 현재 우리 템 

봉들이 가지는 유령■유하따인 단결심으 

로 나타나고 된다. 8 • 18 면 도끼 후 

W 때 (하혈수의 효±들이 즉각 스스로 

톨 ^하 였 고  또 마을 사람들이 연도에 나 

와 성의껏 음식을 제공하며 뜨접게 환송 

한 일은 모름지기 오늘날 우리의 

-쌍 의  굳건한 防혈：t 뚫이 큰 에네르기 

를 발.휘하는 하나의 실례하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M걸■ ■ 에 대한 

에 서 「이미 지' 하 *」도 간과할 수 없는 

롯및라고 할 수 있다. 이 이미지# ：휴는 

초—따이고 ±혔 나  g ，,L、과 깊은 관계 

롤 가진다. 예컨대 國싸 에 서  우리 

보다 조건이 나쁜 나라에서 이미 최신식 

항공기를 제작했다는 것을 느낄 경우 그 

것 이 (Feedback) 되 어 의 소용 

에 영향을 줄 수 았다. 특히 가 만’ 

약 MIG-21 울 보■한다는 사실이 보도되 

면, 그것이 께앓：이 되어 그 SI■이 이미 

지 、함 *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랐혜숏로#의 입장에 있어서도 상술한 

利 « , mm 및 이미지 뽑휴가 작용하며, 

특히 흉향을 고려하여 쏠걸

成에 대한 E 총 ^로 을  내리게 된다. 防 

i t 면을 위한 파 했 에 서  ^[옆m 

평에 어떤 後光，당를 주며， 여기에 어 

느정도 의  ᄉ하, ^ 때 , 枝■ 때  寶滿을 

합규할 수 있느냐에 따라 점홈葉에 대 

한 로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防街의 따 ■는  오 

늘의 페원임과 동시에 관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별，防街행해는 그것대로 

쓰꽃하고 iMfg가 있으나 혔後에 i s 를 

지키는 것 이 럼코이다. 물찾를 지키는 

것은 S B 라는 g 方國防의 험_ 으로 휫 

포에만 S 많을 둘，것 이 아니 라 5부찾, 

1〇부않, 3〇추，의 을  생각하여 m침



mm 에 대한 하덮을 옳은

t 에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 경 « 겨 은  한 草을 초월한다­

이 겨레의 뽀현과 숏숲을 위한 방패이며 

그 S {t 는 및 이  g * 한다. f t ® 떠 

휘 « 를  거부한다- «점 «겻 의

는 바國의 향 ®；̂  평a 과 아울러 

m 병혔졺의 을 . 한 다 .

차，의 )표침평 輪出은 크게 세 가지 패 

던으로 구분된다. 즉 _ 國 의 «£침 히 ！을 

하기 위하여 3았#피별한 나라에 무 

조건 M寶하는 « # » _  . Hi， 한 에 

서 _ 國 의 -효 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침 

« 를  하는 _ 끊 «  輪出, 그리고 

연했뽑를 輪 떠함으로써 0 랭이 « 후에 

말려들거나 周 池 «후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보고 . ffi을 거부하는 fijRK) S  

생 이 다 .

문제는 國 陽 «境 , 의 변동으

.로 武«S輪出을 IMPS할 경우, •단 에  충 

成 s  mx 방 접 _의  는 어떻게 될 것 

1 인가 라는 점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4. 寶i原봉盛과 GNP

우리 나라는 B* ,  이스라엘, 中草S 國 

과 마찬가지로 輪入原:l타에 향유하는 S  

쫓 _ iS룰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를 제외한 위의 나라들fr  현재 

를  라이생스(License) 보®을 하면서 ‘

± 諸 發 에 의한 ■ ■ ^ 걸 했 를  제작하고 

있다. 그것은 위의 나라들의 防街B:東 #  

들은 t t병 의  땅호에만 ■했 을  두지 

않고 s i a » 으로 表來의 「_ 향 « ， 의 ■  

■ft」마저 예상하고, 으로나 WRW

으로 t l ® 이 있더 라도 결국 의 태  

이 위협될 경우, 에서 만든 f t 점했 

램도 내 나라를 지킬 힘을 키우겠다는_ 

®:^Rft走 에서 착수된 것은로 보인다.

이 제 그들은 그들의 g ̂ 를  향하여 상 

당한 진전을 보여주고 있으며 서서히 — 

P3S 홍로 전환하고 있으나，우리는 아직 

f ：호 «1를 「충멋 ® 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및:£  뿐 아니라 來來의 침® 

겄원{1:를 위하여 거의 일변도작으로 가 

■  의 떻덮에 B S ：을 두고, 그

분 멋 교 ._ '으 로  및 «와  의 _ 초 ，

단않겻의 _±종#으로 보는 것 이 아닌가 라 

는 느낌 이 없 지 않다.

우선 우리의 M S ■■，을 하는데

필요한 利用可能한 S '® 이 문제가 된다. 

s ® 은 우리들의 g>：a 과 비교하여 '언제 

나 되며 따라서 우리들의 전®이 이 

에 따라 하東된다. 따라서 ' fUI5

은 가끔 寶 滿 » f̂il來 이라고 불리운다. 

붉 병 **의  a 模와 려향올 하기 위

하여 寶滿面의 을 어떻게 총땅하는 

가 라는 문제가 섰다.

寶M面의 a 반은 예컨대 熱 諫 枝 «, 유



광 - … 등 형웨떠인 편 ■ 에  

의하여 되 는 과  이와 

는 달리 즉 한 備 別 寶 ®의 i 이

아니라 앞으로 료벼짜향한 K m 의 ■이  

라 는 「一®W t l 하J으로 구분될 수 있다.

과거의 國防e » ，은 주로 ：c» ® m 의 

예 행 를 _다루었'기 때문에 <0께때 s s 의 

을 3M調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미 먼급한 바와 같이 w a 와

평®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및 

(Force- in-being) 을 ffflj하는 것이 긴 

요하며 , 의 «겄|51품를 메꾸기 '위하 

여 어느 정도의 寶 « 을 걸 으

로 시 켜 야 하는가 라는 데®가 _중요 

하며 , 이 때원를 하려 면 주로 일반 

적인 에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어떤 에서 tJ

*9이 _없는 것온 아니지만, 寶

g n p  i t _s ( 75주 1)

( l 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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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의 保結은 ©효해인 것 이 아니며 流®/ 

해이다. 예컨대 枝■，의 總保짧■은. 했 

，에 의하여 앞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 

으며 의 유했，에 의해서도 ，

•ft된다. _我 I理藏■도 밸⑫때 평■에 의 

하여 으로 얻을 수 있다. 이와같이 

의 행않이 마않함으로 M결별■ W 

成方총에 있어서는 됩웨해⑫을 기준하지 

않고 一봤，하인 않로 다루는 e

했을 해야 한다고 본다. 예컨대 GNP 

의 몇 %를 템⑪-로, 國防寶의 몇 % 1  

^병별불에 1£로한 것인가를 결정하여 

추진해야 한다.

해 *한  바와 같이 0초 ，이스라엘, 수 

，몹■들도 후토하지만 - X

에 의하여 M점■ ，을 크게 音成하고 있 

다는 것이 그 못울이 된다. GNP를 비 

교하면 앞 표와 같다.

다만 에서 때■가 되는 것은

왔경발 |!나쑤에，필요한 枝혜 (Know-how)

의 쨀■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호 총 ，•에 필요한 枝 ^ 은 다음과 같다

m  8).

1. M 호枝街 7.

2. S ys ten_g 8. t̂ _ 枝 * .

3. 9.

4. 電 子 枝 ^ 10. 숫숲않 枝 ■

5. 11.

6. { llP 林해枝 ■

물론 이밖에 많은 짧 *이  팔요할 것 

이다.

UNESCO 부 ^이  지적한 우리나 

라의 훼 • 물 표 ( 표  9 )은 ■ 따  교 

에 있어서는 ■ 향i t 紋.에서 뒤떨어지지 

않고 있으나, 오직 賀에 회이 문제가 되 

며, 아울러 앞에서 제시한 M 室童葉에 

필요탄 여러 枝 ■ 分 野 i ： 커버하지 못하 

고 있지 않으냐 라는 의문이 생긴다-

와_枝 街 ᄉ거

와，# ,  mm, 枝■홍

• 유 융 ■

■  W. 부 總학 와，총 및 枝g市 표 » #

If " c)F it te )F

Asia

Brunei14 1971 2, 237 589 18 1,648 352
Cyprus3- 1971 *6, 6.50 *4,650 *1，163 *2, 000 *290
India33 1973 *1，174, 500



Iran 1972 160, 372 127,793 24, 668 32, 579 11,064
Iraq34 、1971 22, 540 7,862 14, 678
Israel85 1973 *76,000 재 6, 000, *7, 700 *40, 000
Japan애 1973
Jordan37 1971
Korea, Republic of381973 1, 056,908 364, 940 691,968
Kuwait̂ 9 1970 9, 504 4, 063 • 191 5,441 98
Laos 1970
Lebanon40 1969 5,134
Mongolia41 1972 2, 040 1,908 603 132
Singapore42 1971 *5,660
Sri Lanka대 1972 18, 454 7, 457 10, 997
Thailand40 1969 5,583
Europe

Austria 1969/70
Belgium44 1969
Bulgaria45 1972 598, 293 183, 3〇7 68, 397 414, 986 225,463
Czechoslovakia46 1973 327, 772 112, 680
Denmark47 1970
Finland 1971 773, 369 170,379 80, 269 602, 990 289,458
France48 1971 1,702/260 992, 000 710, 260
•Germany, Federal . 

Republic of49 , 1972 ... ...

'Gibraltar 1971 164 41 — 123 2

는 77부 후 에  

서 「산업구조 고도화와 기술개발에 치중 

토록 하겠다…■ ^ _ 그 ：용 중에서도 

mm, ■ 용에 겻향을 두고 枝 * ，發 

에 힘쓰겠으며 이를 위한 枝 ■春  養成에 

주력하겠다. 전부는 枝■人方養成을 위 

해 이에 따른 뽑테하할까를 많이 설립할 

계획이나 이미 시행 중에 있는 도

많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우리 의 ⑫ 앞 ■ ，도 枝■용 ⑮ 때  MmM 

， 으로서 그 훌몇{는를 위하여 ，

成 이 필요하며， • 못의 향 즉

또 間 金 紫 , * • ， 하 향 a p ， 國 防 허1

짧 ai■ 의  많 겻 이 필 요 하 다 . 다 만  그  潮 

봉 를  높이기 위 해 서 는  따 향 間 發 의 ■■ 

않 , 적 절 한  숲 뽑 if■ 의  않 해 ， 험 차 한  당 

왔 합 ■ 의  후 :£, ■■ (Overlap),

등을 피한 ᅳ균해 해가 필요하다

고 본다-
낳

5. 교 원 ■ 료

은 a w , 촬떠, 인 떠 *소

의 ^ * 를  면포하고 떠 *힉  혀#^을 높이 

기 위하여 다음 네 가지 으로 m  점



^ 를  없，한다.

(1) 아國에서 충멋유을 輪;^한다.

(2) 과이센스토]■(하■ 에서 라이센스 

를 얻 어 에 서  보^ )

(3) 모든 것을

엿 nn

활 A , 模 Hk

(4) 이상 세 $ 표의 뚫슘행 

많은 m 병 총 의  실례를 보면 

를 월활하 주진하는 ■갓는 다음과 

같다.

라 이 센 스

보 m

즉 일 거 에 、■■{!：를 하지 않고 량，하 

으로 실시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 

세 가지 겨용은 서로 일장일단이 있다. 

그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붓엿유. A 의 、롯■않(우리의경우) 

향많으로저'는

① 의 § ± 탄 을  기할 수 없

다. ..

② 우리의 텔않，우리의 #

n , 벼료소의 條향에 적합한 장비 

를 얻기 어렵다.

③ ■펴 소  발견된 많 방 를  만족 

시키기 어렵다.

④ 호- ⑫해， 태려 ᄉ후 곤란으로 

여 러 가*지 케,이스가 생긴다.

⑤ 없유을 팔 |한  때 신속히 보급하 

기 어려우므로 _ ，의 »備 를  필 

•요로 한다.

®  많備 枝 ^의 ■ ■이 곤란하며, 훌 

별와 枝 ^ 이 필요할 경우 라 

이센.스혔^j 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0  따라서 ^ 청 a 의 ■향 ， 이 낮아 

질 염려가 있다.

. ⑧ 독특한 뿐향을 가 진 ，備를 

할 수 없다..

(D 혈♦ ② ^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

⑩ 에 대한 향묘쳤!꽃가

없다.

⑪ 높다.

、⑬ 아 *를  찮못한다.

⑬ 원향맛통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

⑭ 의 코스트를 할 ，

편이 없다.

톳많으로서는

① 를 ᄉ부할 수 있다.

② 였 에  짜 롯 -을  얻을 수 있다.

③ 철 -를  신속히 하기 위한 

-§§헤는 통상 땅，유이 있어 아 

것을 輪A 하면 된다(새로 많하할 

필요가 없고, 복잡한 시뮤레이션: 

했§1가 불필요하다. ). I

④ 이 ■출의 경우보다 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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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톳 ® 향 으 로  보 아  ， 별의 롯 않 을  M옆^  였 을  보면

추 측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다 음 과  같 다 .

F-5E, 기 타  

쇼 ■많 , 기타

GE엔 진 ，기 타 - 

Kfir 전투기 , 기 타

F-4EJ, 기타* 

YS-11, 기타

이 와 같 은  센 國 은 않 않 행 해 으 로  m침 a  

- -를  없 ， 하 는  못 교  우 리 는  m m 없 으 로  

표 # 하 고  있 다 .

우 리 보 다  GNP가 낮 고  협 m  

•이 있 는  럼 이 스 라 엘 이  이처럼 

■ 을  音 成 하 며 , 특히 이스 라 엘 의  

경 우  그 것 이  牧 益 後  있 는  -바 총 평 으 로  

:맛 륭 하 교  있 다 는  떻 ， 을 예의 주 목 하 고

後 進 해인 우 리 의 ^ 걸 童葉 ， 멋 표 ^ 을  

유 ， 해하 지 않 을  수  없 다 고 본 다 .

요 컨 대 우리 의 쏠 점 봉 출  올 춧

하 여 야  하 며 ， 이를 위 해 서 는  본 격 작  

인 라 이 센 스 또 호 을  거쳐 ■별 ^ 로  왕 향  

해 야  할  것 이 다 .

오 늘 날  우리의 눈 부 신  輕 廣 發 屋 의 원 

동력 의 하 나 는  와 國 으 로 부 터  枝 m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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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하여 그것을 우리의 땀과. 평겻으로 향 

^하 고  교 #시 키 고  더욱 發 ® 시킨데 있 

다고 할 수 있다.

병;■ * 에 있어서도 카■ 으로부터의 

이 큰 M t l : 한다. 4 라서 우 

선 t t s a , 미사일, 탑재무기, 기타 혔 

子 »備 를 위해서는 枝 « 평A 에 의한 라 

이센스보총경크을 대폭 도입하여 우리의 

에' 이바지하게 해야 할 것 .

이다.

6. W찾 의

우리의 方街座紫i . 위 한 '® 赤間發 lf•■  

에는 ®  봉M않;가 있는 것으로 4 고 있 다. . 

«t경 * S 에 관련된 W삶 間發도 그 

J l lf i i ; 어 디엔가 있다고 본다.

寶滿의 했투« 인 햇펀젊에서 _이 

I®요 보 # (Priorities Approach) 는 물론 

메후 이 있다. 즉 된 땅 ， 1범
I ■ . '

위 내에서 요망되는•유 @ 을 、쓰妻座에 따 

라，매우 충요한 문 _ 은 위에, 비교적 중 

요하지 않은 것은 아래에 ^  ■하 게  된다 • 

그러나 이 초 •의  영뭐에는

매우 의문시되본 점이 있다. 예컨대 m 

농호의 ■요 를  A，B，C…로 나열할 때 우 

선 숲m m 을 인 A 에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또한 인

A 에 대 하 여 『이 있소 필요없다』의 정도

까지 돈을 투입하고，다음에 에

『이제 만 족 하 다 』라 고  할  때까지 像 i ：•호- 

투 입 하 는  식 으 로  하 는  것 이 아니 다 .

그 렇 다 고  해서 않 속 ■ 요 뚫 가  의 미 하 는  

것은 많 또 11않 가  낮 은  유 턴 보 다  높 은  하 

@ 에 보 다  많 은  m활 을  찾 X 해야 한 다 는  

것 을 의 미 한 다 고  할 수  없 다 . 왜 냐 하 작  

예 를  들어 ■못 ， 않 가  높 은  편 ， ^ 의  

r&d보 다  향 않 가  낮 은  와

R&D는  보 다  많 은  - 당 이  소 요 되 기  때 문  

이다 .

요 는  여러 R&D 찾 며 황 왔 에  재 한  작 

절한 를  해야 할  것 이 며 ， 특히

낙 후 된 우 리 나 라  ■ 을  위 한  R&D-

에는 그것 이 m m 에 이 바 지 하 는 데  차 

질아 없 도 록  활 찾 주 텬 ®(Minimum es- 

sential)한 가 있 어 야  할  것

이 다 . 、

일받적으로 fi:호枝 ^ 의 향않은 ⑶호it  

의 않않과, 직결되는 ，，혔^ ( Opeira- 

▲ ional requirements) 로 다른 

보다 훨씬 잎:서는「光行않」, ^

- 의 ^[■류 않 에 서  오 는 옮 않 」, mn\\ 
해하 쏠경枝 ^ 과 a 함 향땅의 유웃을 위 

한 청 않 」，이를 충족하기 • 위 한 '「하호  

§때종?$의 트 등 이  포함된다.

m  청 대 im 들 은  보 다  우 월:

한 총호의 용 - 를  요 구 하 는  경향이 있. 

다 . 앞 으 로  _ 立 國 防 能 方 을 ；병 ^ 하 기  위! 

하여 싸 國 에서 도 입 하 면 서 ，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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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하여 라이센스보총, 나아가서 _  

■을 함에 있어 서는 위의 & 향꽃향에 대 

응할 쳤헤적I I비4 (Technical feasibili- 

t5：) 을 높여야 하따 이를 위해서는 험땅 

융팀소의 쇼、봉 (Requirements ap- 

proach) 의 입장이라기보다 적어도 

시：에 이바지한 않의 에 차

질이 없도록 •호 별 ^ 의  R&D —쳐올 

책정해야 할 것이다.

물론 M경;■，의 와효，發에는 총，의 

원봤와 흙토의 봤륨치을 필요로 하는 한 

편 여 기 에는 조，효 물 ^가  매우 람으므 

로 G iU i의 방와 편꽃관■를 만

족시키고 ■ 찾 의 으 로  達成하게끔 

SA , OR 또는 등의 枝표

을 보다 광범히, 보다 정획1하게 이용해 

야 할 것이다.

하향間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첫째 

(Basic research) 이다. ^ 호 ■  

■  의 W향 을  위한■ 용 혈 ，: 進 못 

함_에 있어서 P . W잘융당(예컨대 홍뽑 

方，, 治金，, 原 子 © 理 _ 월)의 * ■의  

^ {® f f향의 호模 l  ̂ 받을 수 있는 M현가 ‘ 

확립 되어 있는가 라는 첨 이다.

둘째, 寶향해 間發 또늄 ■편짜잘 

(Exploratory development or applied 

research) 면의 이 후모하지 않으냐. 

라는 점이다. 이것은 ，벼#§짜를 직접 

얻는 것 아라기보다 枝■ 해 ，발을 늘리

자 는 데 있 다 . 누 구 인 가  『새 로 운  i 寶 와 

水 結 防 Ik또 ， 새 로 운  M호※와 』의 ■ 천 을  

가 진 다 고  가 정 하 자 . 이 와 같 은  9 ■ 이  장 

려되 고 적 절 한  보 수 를  받 도 록  별{b 되. 

어야 할 것 이다. 또 한  그  좃 #14을 인정 

하 고  枝 ^ 해 ^ 총 으 로  만들기 위하여 아 

떤 (또 는  많 ■)을 해야 하 며 ， 그것 

은 으 로  될 경 우 도  있고 또 a

能 模 S(W■orking model)을  제 작 하 는  일 

이 될 수 도  있 다 . 이 와 같 은  협 :^ 에 도  지 

장이 없 는 I I피이 배 정 되 어 야  할 것 이 다 .

세 째 ，품 하 pg發 (Component develo­

pment), 즉 ^ 초 향 거 펴  옮 짜 의  면;

間 發 에 있어 서 또 間 金 뚫 ^ 의  가 적 

교 ， 주 로  경 불 의 ， 평 0 이 맡 고  있지 않 

느 냐  라 는  점 이 다 . 예컨대 M호 엔 진 , 호 

황 병 또 는  호 와 ’밴 미 사 일 을  위 한 ■편 ，  

m， ， 평 용 © 를  위 한  자 이 로  • 스 코 우 프  

등 와  l■ 發 을 주 로 ， 의 이  맡 고  

있 는  것이 아 난 가  라 는  점 이 다 . 은 

우리 - 못 모 두 가  맡 는 다 는  텔 에  또 

용 은  스 을  가 지 고  적♦ 여、기에 

참 가 해 야  할  것 이 다 .

네째, 앞으로 했 § § ■ 제 發 (Develop­

ment of weapon system) 에 적 달한 했 

펴을 책정'해야 할 것이다. 물론 FF했， 

發寶 중에서 이 했옮월해의 間發이 그 

삶 ■의  大部分을 차지하게 되므로 초■  

■ 와 l i 향봉■  (예컨대 M 또，■ , 電 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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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間發을 위한 꽃방를 충

족시켜야 할 것 이다.

오늘날 우리의 M점봉홍의 원잘調發이 

뒤떨어진 原因은 일반론적으로 보아 다 

음과 같융 점에 있지 않느냐 라고 평가 

된다.

첫 째 , 의  W효꾸g 에서 오는 하 

» 의 m

총 #

향  1. Thomas K. Finletter, Powejr 

and Policy, Harcourt, Br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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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ic Strengtĥ  Oxford U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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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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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째, 의 였•  또는 봤찾 조치

를 신속히 할 수 없다는 점,

다섯째, 가장 결정적인 ■ 흉 本足에 있 

. 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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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5. Jane’s All the World’s Air­

craft 1975〜76, p.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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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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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총 m

電子， 이 초훈변으로 햇벼되가

호이부한 것 은• 불！: 次치 ^  수 레이 다가 려 

정한 - 부터 이다. 물론 테이다의 면편 

있해에 이미 通 ■ 手 왕으로서와 電m 波의 

제병은 큰 i t S 을 차지하였으나• 이것은 

되고 ■량 할  수 있는 의 쳤!꽃

를 낼 수 있는 정도였다. 그러 나 레이다 

. 의 변혔은 그 당시로서는 합⑬때인 IS램 

의 ■험 를  벗어난 커다란 進방였고 방 ® 

이었다.

레이 다의 빈 몇으로 의 않，은

큰 끊ij옹II，을 받게. 되었고 특히 ;fe표에 와 

j ‘ • 서는테이다와 미사일이 된 ■ ■ 미  

사일 이 황 청 에 서  매우 큰 장，을 

j 하고 있는 이다. 

i 편호 향에 서 가장 큰 JtM 을 차지

j 하고 있는 것은 레이다이다. 특히 우라 

3 ^  ! ' 나라와 같이 했과 행에 있는 境通

j 는 레이다는 혔해겨의 많，혔용에 속한 

다. 이에 보하면 혹해 電藏波를 혜펴하 

는 m 홍해 뚜왕(주로 通 ■ * 터)들은 -*  

J£  j ■의  향⑯럿광라고 할 수 있다.

I 다만 - 봤해인 용광들과 ■륨가 있다

I 면 이러한 했#1(레이다, ■ ■ ■ ，……) 들 

j 은 벼밝겨에，해서 그 이 n삿，또 

총  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ip 레 이다

의 境通 한생에서 한 波훑電波를 發

j 했하여 효 의  평험을 봤，시킬 수

i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란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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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波 를  利用한 호 -의  봉備를 시켜 

서 즉 좋은 혔용를 만들어서 하황을 했 

하는 혀판에 표전하여 m 의 

을 향，하는 두많 (ECM) 도 發M 시켜야 

하는 것이다. 오히려 枝■며]인 합에서 

나 ® » 떠 인  교에서 電子波훑 (ECM) 가 

될싼 향■용하고 했통또!이다. 그 러 므 로 ， 

〒■의 경우 혈 +  의 장 ■은  계속 커

질 것 이다. 총 #로  1 1 ^ 이 1974*|•{•후효 

에 향，를 위 하여 S  A 한‘ 돈을 보면 

^  13억2천만달러나 되며 1978년도에는 

과거의 추세로 보아 약 21억7천만달러로 

하고 있다(1£ 1 )：

2. 혈 구 ®의  및 태

電 子 H(Electronic Warfare) 은  총 호

草철몸에 다 음 과 ’ 같이 되어 있다.

■  〒1용 (E W : Electronic Warfare) 이 

란 ^의  電雄波의 햇벼을 없 pi, m \ ©  

참 노는 편혜져하기 위하여 m홍해 _ 따 

으르 電M波를 햇편하는 행 워와. 효，의 

電摩波의 을 유1_시켜 주는 행위를 

말한다(로 2).

또한 電子波善(EC]V1)는 다음과 같이 

또 ■하 고  있다. 생 CM 이란 해이 사용하 

는 의 쳤/종를 폐밧', 또는 _ 사용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 m  2) ip 

e c m 아란 ，의 발부분이면겨 또한 

• 려쏩하으로는 가장 큰 바중올 차지한다. 

대개의 경우 또는 ■

〒향，란 말은 표이년으로 通用되고 있고

그렇게 사용해도 의미상의 잘못은 없다. 

앞으로 여 기서는 ECM이라는 말과 EW 

(혈〒향)이라는 말은 젊펴하기로 한다.

ECM은 그 빼” 하는 ■없에 따라서

• ® (Confusion)

• • ■■(Deception)

으로 되며， M화을 으로 하는 

ECM은 ECM올 뚫하는 순간부터 즉각 

적인 ECCM행위가 시작된다. 그러나 대 

개 의 경우 i i 항을 S 해으로 하는 ECM 

은 붓:i ;히 가동시키기가 어렵다. 한편 

을 @ 하으로 하는 ECM흔 ECM을 

당하고 있다는 寒寶올 모르기 때문에 즉 

각적이 ECCM행위가 텔향되지 않지만 

일단 ECM 을 하면 바교적 쉽게

ECCM을 하여 .농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한 셨험에인 젊은 앞으로 다루 

어 나가기로 한다.

ECM은 또한 ^曲達成을 위해 사용하 

는 장비의 표에 따라

• 않©해 電子城훑 (Active ECM)

• ^Wj Ĵ 훕 (Passive ECM)

로 된 다 .  않했해 電子波音란 ECM 

을 행하는 총가 를 직접 發生 또

는 렸의 를 받아서 더 큰 으

로 향■시켜서 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장비로는 재머(Jammer)를 들 

수 있다. 반면에 쫓헬예 電子波寄란 0 

:렇，에서 發射되는 를 혜년하는

m■하인 경않을 말한다. 중 ■에 。욕 ECM 

은 초기 에 가장 널리 된 $ 표으르써



예인 々또으로 채프(Chaff), 디코 

이 (Decoy), 電雄波빴 我I賀의 햇쪄,

그리고 레이다‘ 단면적의 | ^ J、등을 들 

수 있다.

웬호에는 우 병 ^： 枝■이 發達되지 못 

했으므로 電雄波를 스스로 發生하여 함 

« 할 수 있으려면 매우 큰 ■ 備 와 • 많은 

•■겻이’ ⑫봉했기 때문에 해 

S 는 널리 寶m되지 못했었다. 그러나 

혔近에는 하고 첩■앉 있는 良寶의

홍〒들로서 작은 M模의 ■ ，이 

높은 않■하 電子城W _備 를  만들고 있 

다. 이것은 값도 효융히 싸고 에

서도 에는 천교도 못할 정도로 봤-  

되었다. 못덟에 중1 /따 ，의 근간

을 이루고 있는 채프는 더 이상의 커다 

란 ■ ■을  못 보다가 다시 1, 2찾 中東， 

을 _通해서 여전히 농펴하게 햇펴될 수 

_있다는 것이 되었다. 이것은 지금까

지 ■에해인 레이다 또는 미사일을 

포함한 레 이다가 펄스형 레

이다였기 때문에 ® 호가 빠른 에

왕해서는 채프가 거의 ■펴 츠 ，로 되었 

다. 즉 필스 레이다의 현 ■ ^며 ； 총루몸 

(MTI) 는 채프를 거 의 중숭히 않농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中東■에  서는 도플러 레이다가 

에 하게 되었다. 도물러 레이다 

는  탄 ® 과  레이다간의 벼밝®호에 

향해 周波m 가 하 게  되므로 지금까 

지의 않®；해 電子波寄에 슭한 룹 #을  거

의 ^농 할  수가 있었다. 여기에서 다시 

채프가 도플러 레 이다에 대한 電子波， 

의 부왕으로서. 병 -혔 하 게  된 것이다. 

(스틱 스 : Styx 미사일 , SA-6 등은 도플 

러 레 이 다를 하교 있 다 (|£ 3).

3. 能®)M 
(A c t iv e  E C M )

■ 1 ；하 를 하기 m 한 홈초 ^

備는 재머 (Jammer)다. 재머는 그 

]1행 에 의한 몇 가지로 해 줄 수 있 

다. 트 랜 스 폰 더  (transponder)도  電子 

의 a 해으로 재머로 햇펴될 수 있다.

1) 재머( S p o t

Ja m m e r )

I1I走周波 4 머란 에너지를 행

효의 좁은 周波했 ” 장(레이다나 기타 

@ 橋 ■備 의 정도)에 周11시켜서

，쳤에 황해 電 "̂益波를 發射하는 것올 말 

한다. liI走周波재 머 에는 ‘ 순수한 또표장 

만을 큰 벼거으로 내 보내 서 @ 평 가  

헬가 되 어 $ ■ 을  못 하도록 하는 

재머와 노이즈를 시켜서 노 

이즈: 며치을 發射하여 0 ^ 를  뚫웨할 수 

없도록 하는 노이즈 재머가 있다. _ 왔 

해인 半寒林發，옮의 경우 노이즈가 매 

우 많기 때 문 에 ，향로 노이즈를 

시키지 않아도 좋은 노이즈 재머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재머의 과 그 結東 

를 그림 1,2 ,3에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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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 . 재머의 란 ^  재머)

-—---  -

■ 품 ^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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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혔)
, /

서  \

그림 2. [럽꿀퉈^ 재 머 의 ( 노 이 즈  재머)

그림 3. 고정주파 재밍을 받은 레이다 스코우프사진

2) XH머 (S w e e p t l i r o u g l i

Jam m e r )

橋히 재머 란 ■러췌표했^(Sweep Si­

gnal Source)을 여 여러 周波했

에 화해 교대로 ECM을 하는 것을 말한

다• •원동에는 마그네 트론이 나 다른 종루 

와 걸 ，향，공를 햇펴했기 때문에 빠른 

탄_ 으로 周波향를 ■허하는 것 이 주파 

- 했다. 그러나 및:초는 發■옮들

이 *벼 {(：되고 그 중에 서도 전압동조형- 

발진 기 (VCO : Voltage Controlled Os-



그림 4. m ?j\ 재머의 橫成

cillator 또 는  Voltage Tuned Oscilla- 

tor) 가 손쉽게 됨으로써 매우 짧은 我間 

안에, ■이 할  수 있게 되었다. T ，

해인 ■이에 서 해인 으로 바뀌 

었다. 이것은 그림 4와 같이 #;멋된다.

■ 이  재머는 에 i t 해 넓은

했를 재밍하셔야 하므로 더욱 큰 W 

겻을 요、，로 하게 된다. 그러나 넓은 췌 

늙했를 교대로 빠■뜩 한해에 재;3j 하기 때

문에 인접한 회향했가 다른 몇 개의 레 

이다를 혀한에 재밍할 수 있다. 또한 재 

밍 을 받는 레 이 다가 周波했를 바꾸어 도 

” ■해인.재밍을 할 수 있다.

■51 제머는 여러 周波—를 교대로 재 

밍함으로 레 이다 스코우프에는 주達 ■街  

이고 해인• I않으로 나타난다(그림 5 _

■참조). 이 것 은 ，미 •과  레 이다의 안테 나 

0 1 1 ^ 향에 의해서 짧 에인 많의 배열'

< ■리휴i(Sweep Rate) 이 낮 을  때 〉



<J f 5 l,(Sweep  Rate) 이 높을 때>

그림 5. 재밍을 받은 레이다스코우프사

이 여러가지 모양으로 나타나게 된다.

3) (Barrage  Jam m e r )

이것은 1 I走周波 재머를 인접한 周波 

했를 모두 힌츙할 수 있도록 여러 개를 

겹쳐 놓은 것 이다. 그러므로 매우 관 떠 

t 이 쑈、봉하고 소인 재머에 i t 해서 월씬

⑮겻한 재밍을 할 수가 있고 재밍겠봉도 

國走周波 재밍 때와 같이 나타난다. 럽령 

뭐⑮ 재밍의 경우는 테이다가 재빨리 햇 

않향를 바꿈으로싸 재밍을 ⑯농시킬 수 

있으나 탄막재망의 경우는 스코우프상에 

나타난 것으로는 Ill走周波제밍 때와같이 

나타나도 周波했를 바꾸어 주어 도 재밍

그림 이 3 1 1 재 머 의 (1) 廣卷병 평를 이용한 [떻1 재머
(2) 이웃한 별*®，:의 옳를 여러 개 이용한 ii■高 재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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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않농시킬 수 없다는 것올 알 수 있다. 

이 의 은 그림 6과 같다.

4) 리피터 재 머 (Repeater 

Jam m er )

리피터 재머는 0웰 테이다에서 나오 

는 신호를 받아서 적당히 지연시키교 많 

혈시켜서 다시 송신하는 총備다. 이것은 

향왔■ 연;에 따라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

특히 M경■나 의 거리를 하기

；■ 한 거 리 (歌滿) 리 피 터 (Range-Gate- 

Stealer), 방위기만리 피 터.(Azimuth-

Gate-Stealer), 조준기 피 리 피터 (Break 

-Lock Repeater) 등이 있다. 이러 한 모 

든 종류의 리피터는 평혈않인 교에서는ᅮ 

모두 같다. 즉 모두가 지연회로(Delay 

Line)를 적절히 체펴하고 또한 적절한 

를 하여 않1 하는 것 이다. 그림 7에

리워 지고 있다. 며;인 리피터 재머와 일반적인 리피터의 을 보인다.

그림 7. 리피터의 橫成

5) M 랜 스 폰 더 ( T ransponder )

트랜스폰더는 _ 봤여rtf 리피터 년않와 

原理는 같다. 그러나 트랜스픈더는 자체 

내에 불많별원 펴편가 있어서 찾f t된 m 

^(대 개 의  경우 펄스이다)를 류별평하여 

다시 용붐한다. 즉 주어진 연쇄필스

(Pulse Trainj를 적걸히 조합 재배 열하 

여 줌으로써 현로된 총동를 나타내게 해 

준다. 이것은 적의 연쇄펄스를 받아서 

에 수집된 정보나 또는 했 m 병a  

.또는 됐 에 서 發射되는 것을 하 

여 적자(또는 우군기)인 것처럼 용시

.켜 줄 수가 있다.

l £1:£ 【sm v 뺜 'm m
(M em ory  &  P ro c e s s ) (廣 常 •혔 )

그림 8. 트랜스폰더의



4. § » 해 향善

(P a s s iv e  E C M )

부흑의 가장 좋은 경 

표은 채프의 봇편이다. 또한 -채프와 기 

타 부많을 ■슝며;으로 하는 것이다. 

을쓘에는 디코이 (Decoy) 에 지상관제 — 

기을부여하여 원격조종 비행체 (RPV: 

Remotely Piloted Vehicle)로서 개발 

되 었 다. 원격 조종 비 행체 에 대 해 서는 다 

음에 다루기로 한다. 디코이에 채프를 

장착하거나，또는 채프를 로케트로 레 이 

다 주변에 향함하는 등은 매우 농체

한 혔용이다.

”  채 프 (C h a f f )

채프는 반파장(또는 4분의 1 파장) 다 

이폴 반사기로서 알끼늄박이나 또는 알 

미늄을 입‘힌 얇은 유리질이다. 홍

칟m에 서 햇펴하고 있는 채 프 AN/ 

ALE-38의 경우를 보면 이 향■ 는 100 

MHz〜 10GHz까지를 ECM할 수 있는 채 

프로서 두께 〇: 〇〇2인치 의 마일 러 테 이프 

에 알미늄박이나 또는 알미늄을 입힌 얇 

은 유리질을, 얹어서 말아 놓은 ⑪ ■로  

있다가 할 때 빠른 遠座로 풀어 주 

어서 흘어져 나가게 한 다 .，여기에서 봇 

며하는 채프는 폭이 〇. 1인치 이고 •길이가 

12. &인치 이 다 (향 4).

채 프 는  그  용도에 따라서 

• ^ •채  프 (Spot Chaff)

• 연막채 프 (Corridor Chaff)

로 표 융 되 며  M불 채 프 는  용 으 로 서  

한뭉치여 각 각 으 로  띄엄 띄 엄 떨 어 뜨 려 서  

M호 a 로 착 차 사 킨 다 . 또 한  연 막 채 프 는  

용 으 로 서  연 속 적 으 로  뿌려 서 - 호 ^  

를  차폐시 킨 다 .

앞에 서 도 ，표되있지만 _ 왔따으로 채 

프는 저속으로 움직 이기 때문에 % :호  

보 # * ， 때와 같이 ■ 호 ^ 가  저속일 때 

는 매우 유리했었으나 휫호는 의

遠호가 빠르기 때문에 채프와으) 벼 좌 ® 

및가 커서 레이다의 용 평  

(MTI) 로 쉽 게 채프를 않못시킬 수 있 

다. 그러나 채프는 미사일이나 

제어 레 이다의 조준을 기피 (Break Lo­

ck) 할 수 있다. 이것은 도플러레이다의 

경우는 매우 참웨하다. 그러므로 원해해 

인 교.에 서 볼 때 채프는1 

#에ᄉ못지 •않게 fife하다.

2) 디 코 이 ( i ) ecoy )

디코이는 모형 m 앞a  또는 미사일로 

서 작은 모양으로 레 이다 :

Radar Cross Section)을 크게 한다. -*  

왔하으로 디코이의 해런을 테 이다에 노 

볼시키고 공격기가 또젊으로 레이다를 

떠하면 작온 디코이로서도 공격기보다 

큰 레 이다 단면적'을 쉽게 얻을 수 있다. 

또한 레 이다 단면적을. 크게 해 주기 위 

해 디코이에 반사기 (Corner "Reflector, 

Luneberg Reflector) 나 또는 리피



터를 달기도 한다. 표近에는 않향하 ■  

子波善와 룻■/때 電子防寄를 해으로 

하고 성능도 단순한 i 형항공기의 범위 

를  벗어나 원격조정비행체 (RPV ) 가 급 

속도로 개발되고 있다. 된호 m 병 ^에  

. 서는 조종사. 한 사람아 밴소관제소나 공 

중관제소에서 한 번에 5〜6대 이상의 •

ᄉ전투기를 조종할 수 있는 원격조종비 

행체 (RPV ) 를 1977년말까지 개 발완료예 

정으로 있다(보 5,6). 원격조종너행체에 

때해서는 뒤에 과시 알아보기로 한다.

3)

Corner  R e fle c to r )

•묻§ (Corner Reflector) 는 그

링 우와 같은 모양으로 3개의 평면을 수 

직으로 교차하도록 만들어 서 소해에 4개, 

구태에 4개，도합 8개 의 구석 (Corner : 

•Reflection Corner) 을 형성시킨다. zl 

하면 이러한 못함§§는 보는 각도에 관계 

썼이 매우 반사파가 커 서 작은 모양을 

가지고서도 큰 인 것처럼 나타나

게 된다. 이것은 엔젠(Angel) 이라고도 

불리운다. 실제로는 3피 이트 정도 크기가 

보통이며 이 정도로 B- 52폭격 기 정도의 

단면적을 나타낸다. 이것을 구석진 곳이 

레 이다를 향하도록 할 때와 그렇지 않올 

경우가 생기도록 회전을 시키면 단면적 

:의 가 생 기 게 되 어 화력 제 어 레 이다 

*에 때한 경우는 록온올 방지할 수 있다. 

'이것은 디코이의 코 부분에 장치하예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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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을 시키면 매우 큰 효과를 얻을 수 있 

고 또 한  지상에서는 반사방향과 거리를 

적절히 이용해서 배치하면 항공기의 레 

이다가 목표물의 합m를 ^했 하 도 록  할 

수도 있 다 ®  7). -

그림 9. ■ 행 石射iS(Co ner 
Reflector)

4 ) 레 이 다 단 면 적 축 소 (Radar 

Cross Section  R eduction )

■팬못닭뽑를 만들면 레 이다 단면적 이 

커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면 일정한 형 

태의 비행체를 만드는 데에도 그 모양에 

따라서 크 게 、레 이다 단면적을 바꾸아 줄 

수 있다. 대부분의/항공기는 정면에서, 

의 레 이다 단면적이 작도록 설계되어 있 

다. 즉 대부분의 항공기는 정면에서 보 

면 커다란 원의 형태에 가깝다. 물론 항 

공역학적인 면이 우선하겠지만 전투기의 

경우는 더욱 레이다 단면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 또한 레이다 에 서 표면에 전자파 흡수물질올 입:혀/ i  

단면적을 축소하는 방법은 일정한 형태 전자파의 못하를 줄여 줄 수도.없다-

용 농 균 歌

f  1. "What’s the Future for Electronic Warfare ? M Microwaves June,

1975, PP. 34〜40.

울 2. Electronic Counter Measures Handbook, 1976, P. 74.

뾰  3. ^Electronic Counter Measures Technology” Microwave Systems' 

News, Nov., 1976, PP. 딨3〜 65.

4 ”How Chaff Protects Aircraft” Microwave Systems New, Nov.

1976, PP. 69〜72.

향  5. MThe Search for Smarter and Scrappier Drones”, Microwaves,. 

Oct., 1973, PP.42〜52.

|£ 6. ”Military Needs Propel Mini-RPVs into Tactical Flight Tests”,. 

Microwaves, Sept., 1975, PP. 34〜41.

7: wAngel" Student Text KE-E-0024 Keesler Technical Training 

Center, 1965.

< 북한 실화〉

눈을 감고 방아쇠를

일본 NHK의 TV방송이 얼마 전 북괴 노농적 위 대 여 성 군사훈련 ' 창 

! 면을 방영한 일이 있다•

| 화면을 보던 일본인들이 고소를 금치 못하였다고 일본 신문들이 기 

i 사화 한 일이 있다. 이 기사는，

! 『눈을 감고 방아쇠를 당겨서야 표적에 적중하겠느냐 ? 』는 시청자들 

I 의 야유를 인용하였었다•

사실상, 지금 북괴군이 한국군을 두려워하는 이유의 하나갓 실전경 

I 험이 있다는 점이다-

전쟁에서는 남자들도 전투경험이 없으면 겁을 집.어 먹고 머리를 쳐들 

I 지 못한다. 하물며，여성들이야 말하면 무엇하겠는가 ?



次■ F-18의 숟혔

못 1솟 ^  m

General Dynamic 회사와 Northrop 

화사간으j 1975년에 있었던 F-16 및F-17 

의 치 열한 전투기 개 발경 쟁 에 서 General 

Dynamic회사의 F-16전투기가 미 공군 

에 의해서 선정됨으로써 Northrop 회 

사의 설계사와 기술자들에게는 확실히 

치명적인 타격이 아닐 수 없었다. •

이 양 회사의 전투기들은 시험비행을 

완전무결하게 수행하였으며, 선정된 제 

반 목표를 충분히 충족시 켰고 또 능가하 

였다. 다시 말해서 기대에 조금도 어긋 

님:이 없었다.

그러나 F-16은 하나의 주요한 장점 이 

있었는데' 이는 미 공군의 최신예 전투기 

인 F-15가 사용하고 있는 똑같은 엔진 

인 Pratt & Whitney F-100을 ，사용하 

였다는 점이다. 그 외 몇 가지 미 공군이 

F-16을 선정 한 이유로서른 기존 정 비시 

설과 후방지원이 간단하며 스피아(Spa-

re) 를 보관하는 재고품이 있다는 점들 

이다. 그러 나 이 경쟁욱항공역학적으로 

、 크게 발전된 F-171 의 Career를 끝낸 것 

은 마니 었다.

1974년 봄 미 국방성 은 미 해군에 서 요 

청한 VFAX 다목적 경전투기 의 개발요 

청올 받아들였으며 항공회사와' 교섭한 

결과 6개회사에서 이 제의를 수락하였 

다. -동 VFAX계획.은 1974년 가을에 미 

국회 에서 통과되었으며, F-16 이나 F-17 

과 같은 항공기를 개발하도록 하였다. 

F-16, F-17과,똑같은 2대 의 항공기 를 

놓고 McDonnell Dougla숀에서 연구한 

결과 F-17이 미 해군의 요구를 거의 충 

족시굿i  수 았으며, 해군의 특성 에 맞도 

록 개조함에 있어서도 별 큰 문제점 이 없 

을 것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마침 

내 McDonnell Douglas회사는 차기 미 

해군의 공중전투기로‘ 약간 개조 설제한



YF -17기를 제의하도록 Northrop회사 

와 협력하였다. 그리하여 동 항공기를 

F-18로 칭하게 되었다.

최초의 계1약 (1975 년 중렵에 발표되 

었음)은 McDonnell Douglas 희고]•외* 

Northrop 회사로 돌아갔으며 엔진생산 

회사로서는 General Electric회사가 선 

정 되 었 다. 기 타는 해 당 관 계 회 사에 서 하 

도록 되어 있고 최초 비행시험은 1978 

•년 7월에 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F-18전투기 는 함대작전에 서 미 해군과 

해병대에서 주로 사용하도록.설계된 단 

좌，Twin- Engine항공기이다. 현재 F-4  

를 대'치할 수 있는 전투호위기로서，A-7 

을 대치할 수 있는 경전투기로서 약간 

다튼 2가지 형의 신형 경전투기를 개발 

하고 있다.

A-7보다는 더 크고 또 더 무거우나 

F-4보다는 작고 더 가벼운 F-18전투기 

는 앞으로 기대되는 임;무수행에 있어서 

는 이들 두 항공기보다 우세하다. 동 

항공기는 주 계약회사인 McDonnell 

Douglas 회사와 Northrop 회사에서 개 

발 중에 있다.

F-1 요의 항공역학은 YF -17기의 항공 

역학과 아주 흡사하나 후퇴익 

면과 Dogteeth 장치가 추가된 전연올
i /

12% 증가시켰다. 이와같이 증가시키 

므로 해 서 함대접 근속도를 감속시킬 수 

있게 되었다. F-18의 2개의 :수직 Tail

( ■ M ) 은 그 크기 가 앙각에 서 확고한 인: 

전.성을 제공할 수 있올만큼 크다. 수평 

Tail은 아음속(西音遠) 및 초음속(원꿉 

뽑) 에 서 함대 작전 및 비 행 에 필요한 기 

동에 알맞도록 설계되었다.

동체의 뒤에 있는 General Electric 

회사에서 만든 2개의 Low by-pass 

Engine은 Inlet이 고정되어 있으며 

Engine에 맑은 공기를 f  급하여 준다. 

Engine은 그 중량이 가벼우며 추력대 

중량 비는 약 8 : 1 정도이다.

엔 진 (E ng ine )

General Electric회사의 F-404-GE-  
400엔진은 Low by-pass Engine울 확

대한 추력 16,〇〇〇파운드급의 고성능 엔 

진으로서 YF -17 에 사용한 General 

Electric회사의 Y J -1 아엔진을 직 접 개• 

조한 것이다. 동 엔진은 35ᄋ 일각(평혀) 

을 점한 63° 및 43°의 앙각을 포함한 

극모의 역경과 고도에서 YF -17의 비행 

시험.•중 칠‘저하게 시험하였다.

Y J -1C)1 엔진과 F-404엔진의 차이는 

by-pass Ratio를 2어】 서 34까지，Turbi­

ne Inlet 온도를 50°, 아프터버 너 (A/  

피의 직경을 약 1인치 각각 증가시킨 

점 이다. 동. 엔진이 J -79에 비하여 부분 

품올 크게 감소시킨 이유는 현재의 고 

도의、기술(State-of-the Art) 을 ᄉ크게 

인용하지 않고 주로 가격 에 중점 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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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한 것으로서, 따라서 위험이 그만큼 

적고 또 가격도 보다 싸다. 뿐만 아니라 

엔진의 구성이 간단하기 때문에 현재에, 

완전히 개발되었거나 비행기에 사용중인 

엔진에 비하여 안전성이 보다높다. F-4 

04 엔진은 J -79.엔진에 비하여 고장률이 

3배나 적으리라 예상한다.

F-404 엔진은 각각 통합된 AMAD 

(Airframe Mounted Auxiliary Drive) 

체제가 되어 있으며 이 AMAD는  연료 

펌 프  (Fuel Pump) 와 수압펌 프 (Hydr­

aulic Pump) 및 발전기 (Generator) 를 

작동시킨다. 또 동 AMAD는  에어터어 

반스타터 (Air Turbine Starter) 가 장 

치되어 있다. 엔진에 보다도 오히려 

AM AD에 이 장치를 함으로써 엔진과 

의 연접회수가 감소되’며, 따라서 엔진이 

보다 빨리 작동할 수 있다. 동체의 APU 

에서 에어터 어빈스타터에 압축된 공기를 

넣어 주면 엔진이 작동된다.

공기는 지면쪽에서나 또는 엔진의 반 

대쪽에 있는 8자형 도관올 통해서 공 급  

할 수도 있다. 엔진이 작동되면 파우어 

샤아프 트 가  AMAD를 움직이고 따라서 

펌 프 자  발전기가 작동된다. APU는 엔 

진을 작동시키지 않고 또는 어떠한 다른 

힘을 아용하지 않고 전력과 수압력, 연 

료압축 및 냉각 등이 되는지 여부를 확 

인하기 위한 모든 체제를 지상에서 체크 

하는데도 사용한다.

GE F-404엔진은 1단계 고•저압축 터 

어빈에 의하여 회전하는 고성능 트윈 스 

풀콤프리 셔 (Twin Spool Compressor) 

를 사용하며, 그 압축률은 2S : 1 이다. 

설계 및 비용에 신중을 기하여 엔진의 압 

축률과 터 어빈 인네트(Turbine Inlet> 

온도를 증가시켰다. 그렇지만, 콤프 

리 셔 의 수와 터 어 빈 스테 이 지 (Turbine 

Stage) 를 충분히 감소시킬 수가 있다. 

이것은 보다 단순하고 비용이 적게 들며, 

중량을 줄이 고 엔진의 상능을 보다 높이 

는데 크게 도움이 되 었 다 .、 404엔진온 

길 이 가 158. 8인치 (403cm) 이 며 /  직 경 은 

34. 8인치 (88cm) 이 지만 추력 대 중량의 

비 율은 약 8 : 1이 다.

터어빈 배기가스온도가 높아질 때에 

는，아프터버 너 (A/미 를  냉 각시 켜야 하 

는 문제도 있지만 F-404엔진은 저압축 

콤프리셔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공기를 

이용하여 충분히 냉각이 된다. 엔진 내. 

부에 계속 냉 과된 공기가 유지됨으로써， 

기관실은 보다 낮은 온도와 압력에 서 장  

동한다. 따라서 항공기는 보다 가벼움 

고, 비용이 적게 들며 낮은 온도를 지탱: 

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조립 이 가 

능하다. 이것은 항공기 체제를간결하게 

.하고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진보된 

기술을 사용한 특장이다.

J -85엔진의 설계와 비슷하게 아프터 

버 너 (A/ B) 는 에 눌러 파 이 로트프레 임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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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Annular Pilot Flame Holder) 와

1단계식 주연료분배체 제가 있으며 이는 

추력변조를 순조롭게 그리고 계속적으 

로 하기 위한 것이다. 증강기 (Augme-  

ntor) 는 엔진바이 패 스에 어 (Engine by 

pass Air) 의 일부분으로 냉각된다. 배 

기 노즐은 변형플랩으로 이젝터플로우 

물링 (Ejector Flow Cooling) 을 필요로 

하지 않는 개패、.(， fl) 형이다.

각각' 추력 이 16,000LBS급인 2개 의 

F-404터어보맨엔진은 추력대 중량비는 

약 1 : 1이고, 최대속도는：음속 1.8배 이 

상이며 자체 내부연료만을 사용하면 400 

N/M  이상 비 행할 수 있다. F-18은 외부 

연료까지 사용하면 2,000N/M  이상까지 

항적거 리 (Ferry Range) 를 확대할 수 

있으며 특히 A/ B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 

되는 힘에 의하여 _음속으로 비행할 수 

■있 다.

유 용 성

함대 이착륙의 어 려 움을 극복하도록 제 

작되었기 때문에 F-18함재기는 높은 안 

전성과 우수한 정비성을 겸 비할 것이며 

동시에 이외：같은 특징은 F-18이 필요에 

따라 원활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 

다. 항공기의 안전성은 2가자 방법 즉 

평균고장간격 (Mean Time Between 

Failures) 과 평균고장비행간격 (Mean 

Flight Time Between Failures) 으로

측정한다. McDonnell Douglas회사는 

확실히 약속하지는 않았지마는 F-18함재 

기는 F-4  및 A -7을 포함하여 현재 미해 

군이 보유하고 있는 어떠한 항공기보다 

우수할 것이라고 보증하였다. F-18계획 

의 조창기부터 안전성 문제는 전반적인 

설 계 및 개 발과정 께 4  기 본 적 인 요소가 

되어 왔.다. F-18에 4 치된 모든 장비 하 

나하나는 정식적인 비행시험과 또는 생 

산에 들어가기 전의 개발시험기간중에 

엄격히 시험, 분석 및 결정아되었다. 

General E lectric  F 404-G E -400 

엔진 ᄉ

형태 : Lo>v bypass Turbofan 

추•력 : 7,25〇kp(16,〇〇〇LBS)

길이 ： 4. 〇3m (I 58. 8in)

최대직경 : 88cm(34. 8in)

Compressor Stages ：

Low Pressure Compressor 3 

High Pressure Compressor 7 

Compressor Pressure 

비율 ： 25 ： 1

Combustor : Annular 

Turbine Stages ：

High Pressure Turbine 1 

Low Pressure Turbine 1

조종 :

전기 一액 체 역 학 (Electrical-Hydromec­

hanical)

노즐 (Nozz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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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압식 작동개 패 형 (Hydraulic

Actuation Converging - Diverging 

Type)

F-18의 안전상은 엄격한 정비기술을 

토대로 하였다. F-18함재 기 는 평상정비 

및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정 

비 및 보수지점은여 러 사람들이 동시 에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항공7'1 여러 곳에 

분산시 켜져 있으며，엔진은 21분 이내에 

제거하여 다른 것과 대치할 수 있다. 추 

적시 레 아다는 조작에 용이하도록 튀져 

나오며，전자장비는 몸통에 장치된 문을 

신속히 열면 나오게 되어 있고，보조전 

원장치는 외부의 어떤 전원장치를 사용 

하지 않고 점검 하기 위하여 모 든  장비를 

작동시킬 수 있다、또 Windshield는 계 

기 판 뒤부분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작동 

하며 캐노피는 완전히 조종실을 열 수 있 

도록 Over-Rotate되’고 탄약통은 앞으 

로 밀어 아래로 내리면 쉽게 제거된다.

무장 및 생환성

공대공 전투무장을 할 경우에는 F-18 

은 양쪽 Wing tip 에 각각 Sidewinder 

미사일 1발씩 과 동체 아래 부분에 Spar- 

row미사일 2발, 그리고 가수 부분에 20 

mm M-61 Gun( 6연신) 1문으로 무장 

을 한다. 3개의 외부연료탱크는 동체 중 

심부분과 Inboard Station에 적재학다. 

공격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중앙과 Inbo­

ard 및 Outboard Station에 공대 지 무

기로 쿠장을 한다.

완전무장을 하고도 F-18 함재 기 는 

F-4J의 Escort Range보다 더 긴 전투 

기 의 Escort Range를 가진다. 또한  

F-184* Mach 0.8에 서 Mach 1. 6자)•지 

상당히 빠른 속도를 낼 수 있고， 아주 

급선회를 할 수 있으며, 아주 쉽게 적기 

를 발견할 수 .있 다. 「 내의 미 익 탐지 

거 리 (Taial-on Detection Range)는 

F-사 보다 상당'히 개선되었다.

경 공격기로써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F-18은 기존 다른 경 공격 기 의 정확도 

만큼이나 또는 더 좋은 정확도를 낸다、 

이것은 재 래식 무기나 유도무기를 효과적 

으로 투하하는데 절대로 필요한 것이다. 

다른 경 공격 기 체 제파 비 교 하 면 「 내은 

우수할 것이고，F-18의 민첩성과 그 추 

력 은 목표물 상공에 서 、보다 빠른 속도를 

낼 수 있고, 무장선회능력도 크게 개선 

되었으며, 무장추력대 중량비도 또 한 크  

게 개선시켰다.

F-18의 공격형은 기수에 Gun과 Side 

-Winder 2발로 무장을 하고 공대 지 두 

기를 、신속히 제거할 수가 있으므로 그 

자체는 전투능력이 있다. 표-내의 전루 

상승한도는 45/5〇, 000ft 이 다.

특히 F-18의 고귀한 특징 은 생환성이 

있다는 것이다. 동남아시아와 중동전에 

서 배운 교훈을 토대로 F-18의 취 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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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8의 성능 및 제원

기. 폭 40. T 기 총
M61 Vulcan 

20 mm

기 장 . 56， 외부최대 
' 적 재 량

13,700LBS

기 고 15.3，
Y Store 수 9

1̂
익 면 적 392ft2

공 대 공
AIM-9 x  2 

(Wingtip) 
AIM-7 x  2 

(Inboard)후 .퇴 익 -

총 중 량 33, 500LBS
장 공 대 지 U/K (Outboard)

원 승 무 원 1 명 GP 폭탄 중량 U/K

내부연료 ll.OOOLBS
전

함재작전용 ACLS

엔 종 류 F404-GE-400

자

자동착함체제 (

진 추 력 16, 000LBS

최대속도 M= l . 8 ； ， 、

순항속도

성
항적 거 리 2, 000N/M

전투행 동반경 40N/M

능
추력/중량 1.0

최대 G 7.5

실용상승한도 50, 00(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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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크게 감소시켜 사용할 수 있게 되었 

다. F-18의 급유선은 자동으로 봉함되 

며，따라서 엔진의 위에나 사이에는 연 

료가 조금도 남아 있 지 않게 된다. F-18 

의 생책:성 은 기존 항공기 에 사용하는 수 

압액 체 (Hydraulic Fluid) 보다 가연성 

이 낮 은수압액체와 엔진의 화재예방, 

진화체제 및 정교한 ECM체제를 이용하 

여 크게 보강되었다.

설계 및 체제특징

F-18의 조-종실은 조종사가 조종하는 

데 간편하도록 세심하게 잘 되어 있다. 

Head-up Display는 전투중 필요한 비 

행 Data를 쉽사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며, 조 종 간 북 ) 과  Stick에는 필 

요한 모든 조종장치가 되어 있다. 조종 

사는 머리와 손을 최소한도로 움직여 가 

며 이를•사용하여 최대의 효과적인 비행 

및 전투를 할 수 있다.

F-18의 동체와 날개에는 약11,000LBS 

의 연료를 적재할 수 있다. 또  3〇〇Gallon 

의 외부연료탱크 3을 사용하면 총 1요 〇 

OOLBS 이상 연료를 적재할 수 있다. 

F-18에 사용된 무기체제는 체공무기조 

종체제 (Airborne Weapons Control 

System)로써 여기에는 공대공 및 공대 

지 무기로부터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28in 레이다 안테 나가 포 

함되 어 있다.

최 근에 사용중인 관성 항법체 제 보다 더 

정확한 관성항법체제눅 장거리항법에 큰 

도움올 준다. 동 항법능력은 역시 Air 

Data Computer Set와 레 이 다 항법 장 

비, 전자고도계, 자동방향탐지 기, TACAN 

및 완전자동 함대착륙체제 등을 토대로 

한 것으로써 전천후작전능력이 있다 .1

F-18에는 공대공 및 공대 지임 무에 필 

요한 모 든  모 우 드 (Mode) 가 되 어 있는 전 

자장비체제가 갖추어져 있다. 전자장비 

의 대부분은 완전 복합 디 지털 (Digital) 

중복체제와 연결되어 있다. 비록 모 든 전 

자장비 가 작동이 안 된다 하더 라도 안전 

장치가 었는 Control-by-wire시스템을 

이용, 기 지로 귀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F-18 공중전투기 를 개 발하고 제 작하 

기 위하여 Northrop와 McDonnell 

Douglas 회사간에는 티임이 형성되어 있 

다. 미해군 및 해병대의 F-18 개발계획 

에 대해서는 McDonnell Douglas회사 

가 주계약 회사이다. McDonnell Dou- 

gias 회사는 기체(a ■ ) 개발에 대해서 

는 70%, 항공기 생산에 대해서는 어)% 

의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한편 Nort­

hrop 회사는 여분을 맡게 되며, McDon­

nell Douglas에 서 받은 2억 3, 000만불 

의 계약금의 한도 내에서, 수압, 연료， 

기상조종장비, 제 2전원 및 시동장비를 

포함하여 동체의 중심과 뒷부분 및 항 

공기의 2중수직 Fin을 개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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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Donnell Douglas 회사는 최종적인 

조립, 동체전면, 날개, 안전장치, 착륙 

및 착륙 Gear, 전자장비, 조종석 및 비

행조종체제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체제 

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다.

최초의 F-18의 조 립 은 .1977년 후반과 

1978년 초에 완성되도록 되어 있고, 최 

초 비행시험은 1978년 7월로 계획되어 

있다. 시험비행용으로 F-18 11대가 제 

작될 것이며 1980년에 최초로 생산하 

도록 되어 있다. 앞으로 생산하게 될 

F-18의 약 10%는 복좌훈련용이 될- 것 

이다. 이 훈.련용의 후방조종석에는

Head-up Display 장치만 제외하:i  모 

든  조종 및 Display 장치 가 장치 될 것 이 

다. F-18은 198B년 10월에 가서 매월 9 

대씩 생산하리라고 기 대하고 있다.

F-18의 장래

원래에, Northrop회사와 미 공군이 

YF-17에 서 도 출 (평 번 )한 「 내은 함재 

및 지상기 지용으로 채택하& 다. 물론 미 

해군 및 해병대의 F-18은 주로 항공모 

함에서 작 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묘-내의 함재 및 지상기지용의 부속품 

들은 공통되거 나 또는 유사하기 때문에 

각국의 주문에 따른 지상기지용 F-18은 
미 해군을 위해서도 실질적으로 생산가 

격을 적게 들여 생 산 할 수 있 으 리 라 기  대 
된다. 따라서 함재 및 지상기지용은 사 

용국들에 대해서는 유익할 것이다. Mc­
Donnell Douglas회사와 Northrop회사 

의 티임 계약에 따라, Northrop회사는

F-18경량급에 대해서 주계약회사가 될 

것이고, 반면 McDonftell Douglas회 

사는 설계 헉 생산을 맡게 될 것이다.

경량급 F-18 (잠정 적,으로 F-1SL로 설 

계된)을 개발함에 있어 Northrop회사 

는 아래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 
력하고 있다.

〇 함대작전에 필요한 F-18NSF의 

특성을 제거하여 중량을 감소, 으 결과 

에 따라 성능이 증가된다.

O  높은 안전성과 정비의 용이성 달성

〇• F-18과 지상기지용과의 큰 공통 

성 유지, 특히 후방지원을 보강하기 위 
하여 용도의 높은 유사성 및 고가의 예 

비품에 있어서.

O  특히 구입국의 필요에 따라 발맞 

도록 전자장비 및 무장체제 5;1 일 원화 및 

선택의 다양성 제공.

높은 안전성과 정비의 용이성에 세심 
한 주의를 기울였기 때문에 L 형은 F-4 
표보다 50% 인력지원이 감소되리라 기 

대한다. F-18의 주요구성품들은 동체의 

중심 및 후미부분과 수령 및 수직 Tail 

그리고 동체 전면의 어면 구성품들이다­

무 항공기는(함재 및 지상기71용) .중량에 
있어 서는 약 60%가 거의 같교, 부분품 
은 85〜90 %가 대치가능하다. 동체의 부 ’ 
분품을 교정 선택하고, F-1S의 현측(표 
■ )  에 있는 Hardware를 제 거하여，F- 
18L의 총중량은 약 20%가 감소되 었다. 

그러 나 동 항 공 기 는 「 내용으로 개 발중 
인 추력 16, 000LBS(7, 200kg) 의 F404

엔진올 사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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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의 최신예 전투기인 MIG-25의 지 

난해 9월 6일 일본 북 해 도 「하꼬다데J공 

항 착륙과, .동 기 의 조 종 사 인 「베렌코」 

중위의 미국에의 망명사건은 일본은 물 

론 전 세 계에 크나큰 충격을 준 바 있다.

이 사건은 한 마타로 말해서 소련측에 

게 는 「경악과 분노」이었으며, 서방제국 

에 게 는 「경악과 환희」이었던 것아다.

이것은 오로지 MIG- 25라고 하는 소 

련의•전투기 중에 서도극히 불가사의한 

기체에 대한 솔직한 반응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 미 「베렌코」중위는 미국으로 

망명에 성공하였고, 동 기는 일본、 내 

외의 많은 물의와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 

기 속에 서도 미•일양국의 기술진에 의해 

서 2개월간에 걸친 기술분석을 마친 후 

소련에 반환되었던 것 이다.

이 기체가 남간 기술상의 비밀은 아마 

도 국제 신의상 앞으로 절대로 공표되지

않을 것이며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아다.

그러나 동 기 에 대해 서 여러 가지 /■부 

리」를 하여보는 것은 자유이며 그것이 

맞거.나 혹은 맞지 않거나 간에 적어도 

항공기에 흥미를 갖는 사람들에게는 앞 

으로의 소련의 항공기를 고찰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소련의 군사기술 

그 자체의 발전을 고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MIG-25기에 대한 정밀한 기술분석은 

미 • 일협동기술조사단에 의해서 이미 행 

하여졌고, 더욱 구체화 되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최근에 이르기 

까지에 공개된 각종 자료들올 철저히 종 

합 분석하여 보가로 한다.

FCS 레이다의 형식

MIG-25기의 화기관제용 안테 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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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히 미국의 방식과는 다르며， 오히려 

구주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형식과 같 

은 것으로 생각된다. 즉 불란서 등에서 

연구되어 (물론 미국에서도 충분히 연구 

되고 있으나)실용화 되고 있 는 「가세크 

레인」형의 안테나와 같이 보인다.

•즉 미국방식과 같이 기수선단에 돌출 

한 「폰」으로 전파를 발산하는 방식 이 아 

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완 전 한 「후 

에스트 • 어레 이 - 레 이다」라는 확증도 없 

다.

「후에스트 • 어레 이」운운하는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외부사람으 

로서는 없을 것이므로 이 보도는 상상이 

아닌가 한다. MIG-25 기가 제작된 것은 

I 960년대 후반인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 

에 만일 그 당시대로의 것이라고 하면 

소련의 전자기술은 「후에스트•어레이 

• 안테나」를 달기까지에 이르지 못하였 

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전자기술에 있어, 세계의 첨단 

을 걷고 있는 미국 공군이라 할지라도 

r 후에스트• 어테이 • 안테나」에 의 한 f c  

S 의 채용은 현재 일선배치에 들어가고 

있는 F-15기가 최초이며, 이것도 안테 

나를 전적으로 움직 이 지 않고 주사(놓꼴) 

를  할 수 있는 완 전 한 「•후에스트 • 어레 

이 • 안테 나」방식은 아니며 상하좌우의 

r 목 혼들기」에는 기계적 조작을 필요로 

하며 ，「빔」 구 성 만 을 「후에스트• 어레 

이」방식 에 의존하는 모양이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F-4E의 FCS레 

이다는 APQ-120인데 이 기 체까지는 여 

전 히 「폰」형식의 레미다-안테나를 사용 

하며 더 우 기 「펄스 • 톱프러 J 방식도 아 

닌 것이다.

만일 MIG-25기가 새로운 형의 테이 

다를 장?}■하였다 할지라도 그 것 은 「후에 

스 트 . 어레이」방식은 아닐 것이다.

마 치 「대야」의 밑바닥을 보이는 것과 

같은 안테 나 는 「가세 크레 인」방식 을 사용 

하고 있는 것 같다. 이 방식에 의할 때 

는 전 과 는 「대야」형태의 안테나 속에서 

반사되는 때 문 에 「픈」형식에 비 해 서 「폰」 

의 길이만큼 안테나의 전장(숲틋)을 짧 

게 할 수가 있-다.

즉 「폰」의 전방을 길게 내놓지 않아 

도 전파를 반사시킴 으 로 써 「바스 」의 거 

리 를 「폰」형식과 같게 할 수 가 、있고 

안테나의 전장을 짧게 할 수가 있다.

또 한 「빔」의 주사각도를 바꿀 때, 예 

를 들 면 「빔」을 5도 증가시 키 면 1〇도 증 

가시키는 것과 같이 된다. 그리고 이것 

은 안테나의 목 혼드는 각도를 실제의 

「빔'」의 목 혼드는 각도보다 작게 할 수 

있어, 안테나의 구동기구상 

) 의 이점이 되고 있다.

물론 완 전 한 「후에스트 • 어레이」방식 

시에는 안테나는 고정되고, 전기적 (m 

홍해)으로 주사를 할 수가 있다.

그러 나 만일 MIG-25의 레이 다 가 「후 

에스트 • 어 레 이」방식 을 사용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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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지라도 그 것 은 「빔」구성만이고, 주사 

는  기계적으로 안테나를 돌리는 씻이 될 

것 이'다. •

안테나를 고정시켜 서 주사하는 방식은 

도 파 관 ( 평 등 의  구성올 생각하면 대 

형이 되어, 아직까지 항공기 특히 전투 

기의 기수에 장비할 수 있을 정도의 소' 

형으로 되어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 

된다.

안테나의 직 경 은 크 며 , 사진으로 판단 

•하면 대략 F-4E의 APQ-120 FCS의 안•  

테 나 직 경보다 I5〜 16cm 정 도  크게 보 

‘•인다. 그리고 의문점은 어 떠 한 「빔」을 

•어떻게 하여 내고 있는지인 것이다.

만 일 「된빔」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반테나의 반사면올 안테나 축 (W ) 올 중 

•심으로 하여 회전시킴으로써 「빔」형성 

을  이루고 있는지, 또 는 「파라포라」를 

고 정 시 키 고 「쟈이레이다」를 작동시켜서 

r 코니 칼 • 빔」을 내 어 주사하는지 등 알 

고  싶은 것은 태산같다 하겠다.

한편 레이다의 반사파를 수신할 때, 

된 광 (備光) 힐타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안테나의 축을 중심으로 하여 어느 각도 

•까지 회전시켜서 특정의 방향에서 오는 

전파 즉 특정의 편 파 «1랐 )만 을  수신하 

여 ECM에 의한 방해를 적게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더우기 오늘날의 ECM은 수직편파나 

수평편파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은 그다지 효과적 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실전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효과를 얻을 

수도 있올 것이다.

단 이때 에는양익 단에 달려 있는 ECM 

용으로 생각되는 안테나 속에 있는 수신 

장치가 어떠한 보조역할을 한다고 생각 

하면 별개의 의미가 나오게 된다.

즉 양익단의 ECM 안테나에 의해서 

「캐취」된 상대 방의 전파정 보를 레이 다에 

보내 서 「캐 취」한 방해파의 특성 을 피 하 

는 것과 같은 수신방식을 취함으로써 상 

대 방의 CEM으 로 부터 FCS레이 다의 기 

능을 지키고 있는지도 모르는 일이다.

양 익 단의 ECM장치 는 항상 FCS 테 이 

다와 같이 움직여서 대 ECM 대책을 취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만일 그렇게 되 

어 있다면 양 익단의 ECM 안테나도 특 

별한 것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 기체가 국지방위용의 단순 

한 기체라는 점에서 생각하면 그다지 복 

잡한 ECM 기구를 가지고 있다고는 생 

각할 수 없으며, 일반적인 ECM 수신기 

및 상대방의 레이다에 대한방해용 전파 

정도이고, 기타의 레이다 장비로는 후방 

에 서 접 근하는 레 이 다파를 포착하여 그 

것을 방해하는 장치 정도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이 후방경보방식으로서는 동시에 IR  

즉 적외선에 의한 목표물 감지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FCS레이다의 능력

MIG-25의 FCS 레이다의 능력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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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나의 크기 및 추정되어지4  출력으로 

보아 만일 미'국과 동등한 기술 수준에 

의 한 .레 이 다라고 생 각하는 경 우, 그의 

능력을 추정하여 보면 .다옴과 같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대공시의 추적능력은 460m〜약90 

km이교，용대지 능력은 46〇m〜 18km이 

며 , 「서어치」능력은 최대 36〇km일 것 

으로 추리 되나 3〇〇km정도가 아닌가 한 

다. 이 경 우 ,「록크 • 온 • 메모리 • 타임」 

은 5초〜7초로 생각된다.

.이상의 수치는 최대출력을 160〜200k 

w로 추정한 때의 이야기인 것 이 다 .「레 

인지 • 레 이드」는 「클로스 • 인 • 모오드」 

에 서 약 2, 500kt, 족 매 시 약 4,6’3〇km 

정도인가 하는 것이다.

* 「오프닝 • 레이드」는 800kt 즉 매시 

1,442km 정 도일 것 이 다. 이 테 이 다에 진 

공관을 사용하고 있다 하여 일부인사들 

이 여러가지 날 을하고 있으나 현재 사 

용중인 미국의 전투기인 F-4D의 APQ- 

190 레이다도 많은 진공관을 사용하고 

있고 더우기 그 후에 제작된 테 이다인 

APQ-120도 또한 많은 잔공관을 사용하 

.고 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 특히 고출 

력에서 석「좌」(트랜지스터)보다도. 구 

(쳤 )(진 공 관 )가  유리하다는 ' 것보다 

(향 )를  필요로 하는 분야가 •있 기 때문 

이다.

그러나 소련에 있어서도 새로운 레 이

다는 당 연 히 「트랜지스터」화 되어 있을 

것아다. 또한 이 FCS가 어떠한 표시방 

법을 사용하우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MIG-25기의 목적，즉 고고도， 고 속 도  

의 목표물 포착이라고 하는 점에서 말하 

면 각종 표시를 할 수 있기본다는 극히’ 

한정 된 「데 이 타」의 표시 에 그칠 것 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침입목표물의 위치, 고도 

침 로 (화 않 ),「베크톨」등을 표시하는 것 

”  일 것 이다. 요는 미사일 의 공중발사대 역 

할만 하면 되 기 때문이다,

또한 이 레 이 다에 대 해 서 전 하 는 「룩크 

• 당운」능력 이 낮다고 하는 정보는 어느 

정도 맞는다고 생ᅲ된다. 왜냐 하면 본 

기의 목표물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보 

다 상방 (소겨)에 있 다고 생 각하여 도 

좋은 때 문이 다 ...

또한 본기의 전자시스템에는 두 가지 

종류의 다른 전파를 준비하고 있아 전시 

에는 즉시 전파를 바꿀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정보는 믿을 수 있다고 생각 

된다.

더 우기 항상 상대방의 전파를 감시하 

고, 데 이 타를 수집 하여 서 그 준비 하여 야 

할 파장은, 항상 가장ᄊ 유효한 것 을 선택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 나 MIG -25 기 에 관한 한 그의 국 

지방위라고 하는 목적에서 비교격 간단 

한 방법이기는 하나 지상기지와의 상호 

통신능력의 확보에는 충분한 노력 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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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외신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MIG -  

25기는 항상 언제 어떠한 때에도 지상관

제관의 지령에 따라 행동하고 일순간이 

라도 연락이 끊어질 때에는 즉시 기지로 

귀환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은 월남전 당시 월맹군의 

MIG-21 기가 이같은 전법을 취했던 일 

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MIG -25기의 전자 

장비는 미국 전투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만능성은 적다 할지라도 그가 목적 

으로 하는 전투에 대해서는 필요한만큼 

의 충분(어느 정도를 충분한 것이라고 

하느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으나)한 것 

을 갖고 있다교 하여도 틀린 생각은 아 

닐 것이다.

또한 MIG-25기는 어면 의미에 있어 

서는 국지요격전을 목적으로 한 특수기 

지라고도 할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이

미 대량 제작되어져서, 구라파의 주요부 

대에 배 치되 어 있는 전투기 MIG-23 등 

과는 다르다는 것을 잊어서도 안 될 것 

이다.

그러 나 여 하한 레 이 다 및 전자기 술에 

대한 소련의 사고방식 은 우리 자유진영 

과는 어느 정도 다른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그것은 어병게 변하여 왔으며, 

왜 그렇게 되어지는가를 앞으로 예의 연 

구하여 볼 문제점이라 하겠다.

파괴장치와 엔진

다음은 외 형 적 인 문제 인.더1 지 금까 지 

세계의 어떠한 문헌에서도 보지 못하였 

던 일로서, 이것은 MIG-25기의 주익 

전연에 극히 작은 것 이 기는 하나 후퇴각 

이 있다는 점이다.

즉 날개 하 부 의 「파이론」과 일체가 되 

어 있는 날개 위에 정류판(붙流板) 외부 

로부머 익단에 걸쳐서 극히 작은 아마 1 

도 또는 1도반 정도의 후퇴각이 되어져 

있 다는 점 이 다.

왜냐하면 여 기어) 작은 후퇴각이 있다 

는 것은 어느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하 

다. 즉 어 느 고도 예를들면 중고도 등에 

있을 경우, 이 작은 후퇴각이 항공기의 

성능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지기 때문이다.

그리 고 일반적으로 대단한흥미 거 라가 

되고 있던 것에 하나는 본기의 기폭장치 

(청，총■ )  이다. 무기의 비밀올 수호하 

기 위한 것으로는 당연한 기‘구의 하나라 

고 할 수 있겠다.

기 밀도가 높은 기 체의 경우등은 조종 

사가 탈출할 때 , 「스위치」를 넣으면, 어 

떤 시간 예를들면 1〇초나 20초가 경과하 

면 자동적으로 기체가 폭발하는 것이 

있다.

기타의 것으로는 전자무기나 암호관 

계의 기계의 회로나 기구를분쇄하여 버 

리는 것과 같은 작은 파괴장치가 있다.

MIG-25 기에 복수의 기폭장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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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 첫은 이와같은 착은 파괴용의 것 

이다. 이것은자유진영의 항공기 기체에 

서도 볼 수 있는 것 이다.

이 파괴방식에도 기계적인 것과 전기 

적 (m m 떠)인•것이 있다.

다음은 엔진인데 이것이야 말로 m i g  

-25 기의 기 체 부품 올에서 가장 주목하 

여야 할 부분일 것이다. 선단의 공기흡 

입구의 직경은 약 1m, 폐기구의 직경은 

약 1.5m에 달할 갓으로 생각된다.

그 리 고 「콘프레셔」가 불과 5단이라고 

하는데 이 정보는 믿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추정치론 말하면 이 엔진의 

죽■력은「애프터 • 버너」를 4 용할 때에 

는 대체로 최대 12. 5톤에 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그러 나 그의 연료소비울은 그런대로 

클 것브로 생각된다. •또한 전하는 바에 

의 하 면 「물 • 메 타놀」분사를 하고 있 다고 

하는데 이 것은 미국의 여_객기 의 일부가 

사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방법에 의한 

추력증강수단인지, 다흔 것인지는 현재 

로서는 불명이다.

한편 신문에 보도된 사진을 보 면 「애 

프터 ’: 버너」를 뒤에서 볼 때, 분출 구 

경 조 절 용 (될 년 다 ®■때 펴 )의 1 가동변(피 

■ _ )  이 2중으로 되어 있는 것같이 보이 

나 이것은 「애프터 • 버너」부 후단에 

2차 공기를 유입 시 켜 서 마하 • 2 이상의. 

속도로 비 행할 때에 효율을 높이려：고 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이것온「가이 데 트 • 이크스땐션• 노 

즐」방식 이 다.

또한 다음은 연료의 용량인데, 일반적으 

로 유 포 된 「베렌코」중위의 말인 「14톤 

의 연료」라고 하는 슷자가 과.연 맞는 것 

인지가 문제 이다. ‘

이것은 총 중량이 종전에 생각되어 온 

것보다도 5톤이나 무겁고, 어떠한 중량 

을 가진 재질을 사용하고 있다고 할지라 

도 전비중량 35톤이란 숫자는 어느 정도 

의 무장과 연론를 탑재할 수 있다는 것 

을 나타내고 있으며 여하히 엔진의 연료、 

소비율이 크다고 하여도 웬만한 거리는 

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당- 

보통 F-15A 의 기내 연료는.5,〇58kg 

(11, 15〇파운드H 며 F-15A 기의 요격전 

투사의 표준이륙중량은 18, 824kg이고 

이 ，의 연료는 l 〇,36、5kg인데 비하여 

격단의 차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여하히 큰 연료소비율을 갖는 엔진을 

항상 큰 마력수로 운용한다속치더라도 

어느 정도의 거리는 비행할 수 있을: 것 

으로 본다. MIG-2 5기의 연료탑재량도 

정확히 알 팔요가 있는 것에 하나이다. ‘ 

또한 MIG -25기의 동체하부에는 연섬， 

.의 배눌이 없으며, 보조탱크도 달 수. 없 

을 것이라는 보도도 있숟데 .이것은 아느^ 

정도 맞을지 모르나，「동체하부에. 1개’. 

달 수 있★지」라고 하는 표현은 신묵의 

추측인지 혹은 •관계당국에서 흘러나온 

것-을 근거 로 하였다면 주목의.가치 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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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공중급유장치는 없는 것 같았으나 이 

것은 국지용 요격기라고 하는 단일목적 

에서 말하면 당연한 일이며, 상승일격방 

식 (소 #ᅳ 향 가 뀐 :)의 「미사일 • 라운챠」적 

인 운용이라는 것올 주로 생각할 때에는 

당연히 공중급유의 필요는 느껴지지 않 

을 것이다,

동 토 대 (정 ± 떻 )에 서 이 착 륙

이것은 아마도 현지에서 현물을 취급 

하였던 사람들로부터 나온 것으로 생각 

되는데, 홍미를 끄는 점 에 하 나 로 서 「노 

우즈 • 호일」즉 앞 바 퀴 에 도 「엔티 • 스킷 

트 • 시스템」이 달려 있는 점 이다.

이것은 MIG-25가 운용될 지역의 정 

황에서도 생각되는 일이며, 동결된 들판 

은 어느 정도의 보수에 의해서 중량이 있 

는 기 체의 운용도 가능케 할 수 있을 것 

아며 이 때 에 「브레 이크• 시스템」의 완 

비는 필요한 저U 조건이 된다.

또한 『추렉크• 슈트 」도 자동적으로 

되어 있는 것같으나 이것도 당연한 것이 

며， 이 것 은 아 마 도 「하3L다데」에 서 해 체 

할 당시 에 이미 그의 세부는 판명되었을 

것이며 충분히 믿올 수 있는 정보라고 

해도 좋을 것 .같다.

또한 한때 MIG-25기에는 사출좌석미 

없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분명한 잘못이 

어서 시정되고 있다.

그러 나 MIG-25기의 탈출시스템은 미 

국식과 같 이 0 ^ 0 시 스템 즉 0고도 0속

도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식 은 아니고 

양각(령■ )  사이에 있 는 「케 이블」을 당 

김으로써 사출된다는 것이다.

즉 최초 한 번 당 기 면 「캐노피」가 날 

으고 다음 당김으로써 좌석 이 사출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적어도 군올 제트기에 관한한 이 장치 

가 없어 서는 항공기 밖으로 탈출할 수는 

없을 것아다.
다음은 기체에 대한 것은 아 니 나 ,「베 

렌코J중위의 복장인데 그의 복장이 제트 

전투기용 즉 내 중 력 용 의  「G 

복장」을 착용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며 

이날의 훈련이 그것올 필요로 하지 않았 

는지는 몰라도 의외로 우둔한 복장으로 

비대한 것은주목된다. .
우주개발을 하 는 데 「리 이드 」를 하여온

소련이기 때문에 고속항공기용의 복장이 

나 기재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 납득할 수 없 

는 불가사의한 일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은 주익전연에 

그어져 있는 극히 작은 후퇴각이 뜻하는 

것, 그리고 엔진에 사용되고 있는 작종 

재료의 분석 등 의 「데.이타」는 MIG - 25기 

의 본질을 보다 명백히 하여 줄 것으로 
생각되는 것 이'다.

이것은 추정할 수 있는 대추력 즉 12.

5톤에 달하는 추력을'어떻게 내고 어떻 

게 운용하는 가를 연구하는 데와 앞으로 

소련의 항공기를 관찰하는 데에 참고가 

될 것으로 믿어 지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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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and 미사일의

단거 리 전천후방공무기 체 제인 Roland 

미사일은 미육군용으로 미국에서 생산할 

것이며 앞으로 미군은 저고도 공격기를 

격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동 미사일은 다른 어떠한 형태의 재래 

식 지상전에서보다 공격기와 대공포부대 

간의 Chess Game을 함에 있어서 성능 

이 아주 우수하고 보다 정교한 대공무기 

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최신공격 기들은 어 떠한 기 상조건하에 

서도 1일 24시간 작전을 한다. 이들 항 

공기 들은 마지막 몇분간의 레이다 포착 

시간을 제외하고 완전히 포착되지 않기 

위하여 나무 끝 정도의 높이를 비행하며 

이들 지역을 추적하는 레이다는 지상 1〇 

〇미터 상공에 서 초음속으로 이들 항공기 

를 목표물로 유도할 수가 있다 

이들 항공기 가 일단 i 들의 목표물에 도

달하며는, 새로운 세대의 전자광학 및 

무선주파수 유도무기 와 무기 유도체 제를 

이용하여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시켜, 치 

명 적 인 타 격 을 가 하 게  된다. 이와같흔 

새로운 세대의 최신무기로 무장을 한 몇 

대의 항공기만으로도 전차대형 ( 1 - 향 

形 )을 눌히 격파할 수 있고，교량과 비 

행장을 크게 파괴할 수 있다.

이와같이 최근에 와서 항공기와 정교 

한 무기에 있어서 크게 발전올 보게 됨 

에 따라, 이 에 알맞는 정무■한 방공체 제 

가 절대로 필요하게 되었다. 동 체제는 

공격 기가 수평 에 서 수평으로 신속히 비 

행하여 가는 불과 몇분간의 짧은 기간 동 

안 전후방 어디서나 공격기를 공격하는 

데 신속 정확해야 한다.

미국의 Roland미사일 (불•독 합작 R -  

oland I  전천후방공체제를 미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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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하게 될)은 레아다포착이 지구에 의 

해서 방해받지 않는 짧은 시간동안 저고 

도 공격기의 위치를 확인하여 식별 파괴 

할 수 있도록 특이하게 설계하였다.

동 미사일을 미국 내에서 생산함에 있 

어서 주 계약회사는 Hughes항공회사- 

이며 그외 주방계 (초향부) 회사로는 Bo- 

eing회사를 들 수 있다.

미국와 Roland미사일은 고도 5km 이 

상까지의 전후반구(前後半珠)에서 6km 

이상의 최대 요격거리로 어떠한 각도에 

서도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을 것인다-

동 미사일은 주 • 야간 똑같이 작동할 

것이며，실질적으로 어떠한 기상조건하 

에서도 손색 없이 작동할 것이다.

Roland미사일은 미국의 여 러 방공부 

대 에 서 충분한 토론을 하고 난 후 미국의 

전장부대 (황 -해 ^ )와  같이 개발하기 위 

하여 선택된 외국에서 설계한 무기체제 

이 다. 동 미 사일 체 제 에 대 해 서 상세 히 

기술하고 그 역할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 

함으로써 지금까지 야기되어 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해결될 것이다.

미국의 Roland미사일은 화력장비 (Fi­

fe  Unit), 미사일 및 지원체제로 구성 

될 것이다. 모든 중요한 임무장비는 바 

퀴나 또는 추적차량 위에 장치되어 고정 

된 상태로 작동할 수 있는 화력장비 모동 

울 (Fire Unit Module) 에 들어 있다. 사 

격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된 동 모듀울

은 렬리공터로 수송이 가능하다.

Roland미사일은 전천후작전에서 교전 

중 보통 1명와• 조작원이 동 체제를 조작 

하기는 하지만, 통상 3명 의 조작원ᅳ 즉 

운전병, 조수 및 수치 산정관이 조작을 

한다.

각 화력장비 모듀울은 2개의 중요한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 하나는 

Roland미사일의 크기와 비교되는 직사 

각형의 모듀울 동체와 사격장비 모듀울 

동체 꼭대 기 에 장치 된 포탑 등이 ᅪ•.

포탑은.완전히 회전되며， 사격단위모 

듀울동체 위에는감시레이다, IFF안테 

나, 적 외선 추적기가 붙어 있는 추적레 

이다, 지령유도송신기, 안테나, 광학조 

준기(양호한 기상에 서 사용) 및 2개 의 

미사일발사대가 장치되어 있다.

Roland미사일체제에서 포탑은 디지털 

콤퓨터와 Logic Unit, 포수의 좌석 및 

통합된 무기유도장바가 장치되 어 있다.

레이다 안테 나는 발사대와 발사대 사 

이에 설치되어 있다. 펄스도플러 감시레 

이다 안테나는 포탑의 맨꼭대기에 설 

계되어 있다. 또 그보다 약간 작은 타 

원형의 추적 안테나가 아래 전면에 설치 

되 어 있 다. 모듀울동체에 는 감시 레 이 다 

용의 송신기와 테이다디스플레이, IFF 

심문기, 전원(현뚫), 승무원좌석, 화력 

조종장비 및 공기조정 장치(앞氣調많■  

f i ) 등이 장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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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있다는 것 ^다 ，그러 나 방공체제에 

있어서 취약점도 없자는 않다는 것이다, 

Roland미사일은 이동하면서까지도 공 

중 목표물을 탐색할’ 수 있도록 설계되

각 Roland미사일체제는 미사일 10발 

로 무장을 하는데 2개 의 발사대에 각각 

1발씩 그리고 발사대 바로 아래쪽의 동 

체에 있는 2개의 탄통에 각각 4발씩 장 

치를 한다.

자동적으로 그리고 신속히 미 사일재 

장진이 . 되 며 /미  사일재 장진 명 령이 되면 

자동적으로 포탑이 탄총의 바로 위에 있 

는 발사대쪽으로 회전을 한다. 발사대가 

아래로 내려와 미사일이 자동으로 장진 

된다. 그러교 나면 포탑은 발사각으로 

다시 -회전을 한다. Roland미 사일은 6km 

이상의 거 라까지 치 명적으'로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다:

Hughes항공회사는 전반적인 체제에 

대하여 책임을 질 것이며, 레이다와 유 

'도미사일을 제작하교 지원할 것.이다: 그 

리고 Boeing회사는 사격장비 (Fire U- 

nit)를 제작하여 미국의 차량에 통합시 

킬 것이고 그 외세도 유‘도미사일의 일 

부분을 제작할 것이다. 그 외에도 중요 

한 방계 유) 계 약회사로는 Dynamics 

Corporation (Roland 미 사일 의 주요한 

동력장비를 생산한기 위하여 Boeing회 

사*에 서 선정) 과 Hazeltine Corporation 

회사 등이 있으며，동 Hazeltine Cor- 

pciration회사는 미사일체제의 IFF심문 

기를 제작 중에 있;다.

Roland미사일의 가장 큰 특싹은 동 

미사일이 주 • 야간의 전천후능력과 기동

어 있으며, 고정 및 이동목표물을 공격 

할 수가 있다. 또한 그 외 펄스도풀러 감 

시레이다는 고정된 Echo를 자동으로 제 

거하며 수평에서 아주 낮게까지 탐색할 

수 있다，

목표물이 포착되 며 는 그 목표물은 PPI 

(Planned Position Indicator)스코우프 

상에 나타난다/ IFF는 적 ♦ 아식 별을 확 

인해주는 신호를 비디오디스플레이 (V i­

deo Display)상에 나타내어 적기를 식 

별한다.

주간에 광학모우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존종관욱•목표물을 선정하여 포수에 게 

화혁조종권을 양보하며, 조수는 조준경 

의 조 종 간 (^⑶ 목 )으 로  조준하는 거울을 

이용하여 목표물,을 조준하다. 조준경 은 

포탑이 방향을 잡도록、하여주며， 발사 

대와 지령송신기가 고도를 측정하도록 

한다.

추진엔진에 점화가 되면 미사일은 발 

사관에서 발사되며，십자형의 날개는 미 

사일의 원통형에서 작동하게 된다. 이 

날개는 미사일에 양 력 (_치 )을  제공하여 

주고 미 사일이 회전주축으로 돌 수 있도 

록 공기역학적 역할을 해주는 장치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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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경과 나란히 장치되어 있는 적외선 

추적기는 미사일이 발사되고 나면 미사 

일 뒷부분의 열을 추적하며 지령콤퓨터 

로 p*| 사일의 비상로(飛，路) 에 대 한 D -  

ata를 제공하여 준다. 조준경은 자동으 

로 미 사일에 관한 정보를 방출한다.

이들 D atj에서 수집된 비상로(향， 

허 는  지 령.송신기를 통해 서 미 사일로 전 

파된다.

완전자놓레 이다모 우 트 (Mode)가 주간 

이나 또는 야간용으로 선정될 때에는 R _ 

oland는 1인체제가 된다. 해당 레이다 

Echo에 추적방식을 아용하여 목표물올 

선정하고 나서는 수치산정관은 2가지 채 

널 추적 레이 다를 활용한다-

하나의 채 널이 미사일과 Lock on하고 

있을 때 동시 에 한 채널은 목표물을 추 

적한다. 그리고 정확한 비상로와의 편々 H 

를 측정한다. 이동하는 목표물을 Rola­

nd 미사일이 정확러 f  적하도록 하는 제 

트 • 디프렉션 •. 탭 이 있는 엔진의 추력 

을 벡터함으로써 정확한 비상로가 결정 

된다..

미사일의 탄 두 (텔 ®)에  있는 4개의 안 

전 핀은 연료가 소모되었을 . 때 미 사일 

이 중심 을, 잃지 않도록 하여 준다.

미사일이 발사대에서 발사되고 나면 

바로 자동적으로 미 사일은 . 목표물의 조 • 

준선과 거의 일치하‘게 되며 지령콤퓨터 

에 서 계속적으로 방출한 비상로가 미사

일 자체유도로 바뀌 게 된 다 • 주간에는 광 

학조준에 서 자동레이다방수(충중) 모드로 

전환이 가능하며, 심 자서는 교전중의 미 

사일 자•체 유도단계에서도 이것 이 가능하 

다. 10발와 미사일을 다 발사할 때까지 

는 높은 발사율로 발사할 수 있다.

어 째 서 Roland미 사일 체 제 가 개 발되 

었으며 기존미사일체제와 차이점은 무엇 

인가 ?

동 Roland 미사일체제는 엔진기술과 

레이다의 하반감시능력 이 보강됨 에 따 

라 최근에 전투기가 겪었던 전술적인ᄌ 문 

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서독의 Mess-  

erschmitt-Boelkow-Blohm 회사와 불 

란서의 SNI Aerospatiale회사가 합작 

으로 개발하였다.

이와같은 전술적인 문제 점은 저14차 중  

동전의 결과를 분석 해 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다. 지상을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중고도 및 고고도 방공체제는 아 

주 효과가 있었다는것은 명확한 사실 

이다. 재 래식 레이다주사(높찰) 범 위 아 

래를 아주 저고도로 그리고 최대속도로 

써 침투하는 일이 공격기가 취할 수 있 

는 최대의 행동방안이었음이_ 입증되 

었다.

또한 제 4차 중동전 에 서는 새 로 이 개 발 

된 전자유도두기류가 비록 고속으로 저 

교도에서 투하되기는 하였지만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시키는데 든:게 효과가 있었

— 117 —



음이 입증되었다.

제4차■중동전의 몇 가지 교훈을다시 검 

안해 볼 때 비효과적인 대공무기체제를 

들 수 았으나 낙관적인 대공무기체제는

1. 저고도전술을 시도하는 공격기가 

몇분간(.순간적인)의 취약성이 노출되었 

을 때 이에 민감하여야 하며 파괴할 수 

있어야 하교.

2. 이와같은 형태의 공격목표물에 대 

하여 높은 기동성(기갑부대， 전략적 지 

상이동) 과 고정 된 시 설 (비 행장 등)에 대 

하여 융통정 있는 방공을 하여 야 하며,

3. 비록 이동중에 있더 라도 항상 전투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을 것.

4. 어떠한 정교한 ECM이라도 방해할 

수 있어야 하며,

5. 다량을 구입 할 수 있 도 록 ，•값이 싸 

야 한다.

그 외에도 유럽의 전장을 피해 서는 주 

간이나 또는 야간의 어떠한 기상조건에 

서도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Rolai^d미사일은 이와같은 요구사항 

하나 하나를 충족시 키고 있다.

Boeing항공회사와 공동으로 Hughes 

항공회사가 미국의 전천후미사일 체 제를 

생산하기 위하여 구라파시장회사와1972 

년 1〇월 협정을 협상하고 있었을 때 주 

간용인 Rolancf와 전천후형인 구라파의 

2개 회사에서 개발되어 왔다.

동시에 끼 육군에서는 어느 미사일이 

단거 리 , 전천후방공체 제 (SHORADS) 로 

써 적합한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Roland 

를 포함한 여 러 개의 외국에 서 ■"제작한 

미사일체제를 시험하였다.

미국의 미사일사령부가 서독의 Mar-  

dar 추적 차량에 적 재 된 진 사일 체 제 를 

시험하고 앙을 때 Roland미사일은 1973 

년 2〜4월 사이에 완고한 시험을 받았 

다. 이 시험은 아주 효과적으로 수행되 

었으며 제트무인기 목표물에 7발중 ⑦발 

이 명중되었다.

1974년 여름에 미육군은 단거 리 전천 

후방공체 제 (SHORADS) 에 대하여 21개 

회사에 RFP(Request for Proposal) 

를 내었다. 동 요표요상에는 SHORADS 

체제는 원제작국에 부담을 주지 않고 경 

쟁 속에 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되어 있었 

다. 원 계 획 목표상에 는 요청효과 수준을 

충족시 키되 그 가격 역시 알맞는 체제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었다.

미 육군에 는 4개 의 미사일 체 제 즉 불란 

서가 설계한 Crotale미사일체제와 전천 

후 레 이다능력을 보강, 미국의 Chapp-  

aral 미사일의 개조，미국과 라이센스한 

영국의 Rapier 미사일 체제 및 Roland 

미사일 체제가 제의되었다.

1975년 1월게 Roland미사일이 선정됨 

으로써 동 미사일 은 필요한 전술을 적용 

하여 작전하는데 '단연 우세한 저고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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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기체제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또한 Roland미사일이 저고도 

대공무기로 선정됨으로 해서 미국은 기 

술면에 있어서 자신이 있옴을 구라파의 

여러 동맹국들에게 일깨워 주었다.

미 상원군사분과위원회 의장인 Tho-  

mas J . McIntyre 상원의원은 외국에 

서 제작한 무기체제를 선택하게 된 것은 

이제껏 없었던 역사적인 특유한 사건이 

타고 말하였다. 또한 그는 미국과 유럽 

의 협동에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며 군 장비를 공동으로 생산하고 개 

발하는 데 문호개 방아 넓게 . 되었 다고 말 

하였다. 이와같이 공동으로노력함에 따 

라 불필요한 이중의 개발을 피하여 실질 

적으르 저축이 되며 또한 미국에서 장비 

를 생산함으로써 미국의 기업과 노동자 

들은 노동의 기회를 갖게 된다.

Roland 미사일을 생산하는데 미국의 

기술자와 유럽의 기술자들이 기계를 공 

동으로 사용함에 있어서 그의 공용성 (유 

편않)을 최대로 높이■호 미국과 유럽의 

.생산 국가들이 중복된 노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계획조■부터 엄격한 통제가 실시 

되었다•

미국은 유럽의 미사일체제에 오직 3가 

지의 변형을 하여 Roland미사일을 제작 

하도록 하였다. 그 중 하나는 안전성을 

증가시키는 것J이며’, 나머지 2개는 적의

ECM에 대하여 Roland미사일체제의 취­

약성을 감소시키는 것이었다,

Roland미 사일 합동 개 발통제 위 원회 가 

이와같은 공동개 발노력올 감독하기 위하 

여 설치되었다. 미 국 와 계 획관과구라파 

의 국방부 감독관들도 불란서 및 독일의 

Roland미사일 계획을 감독하기 위하여 

이에 참여하였다. 이들 요원들은 자기 

정부의 업무와 민간인 계약자의 활동을 

협조하였다.

구라파 및 미 국의 Roland미사일 .생 산 

계획은 찰 진행되고 있다. 구라파에서는 

Roland미사일 의 모든 중요한 하위 여 & )  

체제들이 현재 생산단계에 있다.

미국이 Roland미사일 개발을 하는데 

필요한 기술문서 수정은 실질적으로 완 

료되었으며, 장기간을 요하는 품목들은 

주문중에 있다. 탄두 및 미사일 주진장 

비 를 포함하여 광학조준기, 탐색 추적 레 

이다 및 미사일전자공학 등의 일부분은 

미터 기술을 사용하여 이미 생산중에 있 

다. 구라파에 서 설 계 한 장비 기 술을 모방 

하는데는 어떠한 큰 문제점은 없었다.

미 육군은 아주 우수한 장비 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미국의 R 

oland미사일은 그 특이성과 설계의 우 

수성，체제조작의 단술성 및 그 능력에 

있 어 서 전 장에 서 미 군전투요원 이 사용 

하는데 손색 이 없는 장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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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양 상공의 궤도를 비 행하는 한쌍의 

미국우주선_ 조기경보위성과 지구로 신 

호를 중계하는 위 성 _은  시베리아에서 

발사한 소련의 미사일에 포착되 었다. ᅮ그 

러자 미국의 우주선들은 갑자기 소련의 

상당한 출력을 내는 적외선 Beam에 겨 

냥이 되 었다. 따라서 미국의 조기경보위 

성은 그 기능이 마비되었다. 미국의 중 

계위성에 장치된 탐지장치 (Sensor) 는 

지상과의 연락이 두절되었고 동 위성의 

전자적 기능이 파괴되 었다. 위、성에는 혼 

란이 야기되 었으며, 위성에는 발사하는 

제반 신호는 전자평형을 잃게 되 었다.

그 후 몇주일 후에 소련은 새로운 무 

기실험을 재개하였다.

소련은 Kazakhstan에 있는 Tyurat-  

am Cosmodrome에 서 •우주선을 발사하 

여 우주 깊숙이에 있는 다른 우주선의

궤도에 돌입시켰다. 얼마동안의 추적 바 

행을 한 연후에, 소련의 우주선은 목표 

물 가까이에 접근한 후 목표물 추적비행1 

을 중지하였다. 그러고 나서 지령으로 

목표물을 파괴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고 

안전한 거리로 격리시켜 파괴시켰다.

이와같은 사건들은 21세 기를 맞이하여1 

공상과학소설 (Science- Fiction) 과 같은 

전쟁시나리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 

러나 이와같흔 Episode들은 작년 한 해 

동안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들아다.

작년 한해 동안에 소련은 우주에서의 

위성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파괴시킬 

수 있는 새로운 무기의 실험홀 실시하 

였다.

1967년, 미 • 소양대국아 우주에서의: 

핵무기금지협정을 체결한 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쟁의 종말에 가까와 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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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였다. 그러나 그 후 우주에 서 여 

러가지의 무기실험이 실시되어 왔고, 오 

늘날에 와서는 군사전문가들은 언젠가는 

우주에서 전쟁이 기필코 일어나고야 말 

리라는 중대한 생각을 갖게 되었다.

Detente시대에 들어와서는 미 •소간 

의 중대한우주전은 발생하지 않으리라 

고 믿어 왔지만, 그와는 반대로 군인들 

만은 아무도 싸우기를 원하거나 기대하 

지도 않는 전쟁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오늘날에 와서 각국의 육 • 해 • 공군은 

우주기 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다시 

말하여, 통신연락과 감시 및 폭격기와 

전함들의 항법조종을 위하여 위성을 이 

용하고 있다. 앞으로 어떤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미 • 소의 초 강대국들이 우주전 

올 결정하는 것 은 그리 대단한 조치 라고 

볼 수 없으무로 이들 초 강대국들은 각작 

의 우주선으로 전쟁을 하기를 바랄 것이 

다. 이 미 우주전을 할 수 있는 도구들이 

제작 중에 있거나 또는 설계 중에 있으 

며 또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1980년대에 가서는 완전한 우주전의 

단계에 까지 도약할 수 있올 것 이 다.

.우 주 조 종 전 (우 ®， 은 어느 한쪽 

을 치 명 적 으로 공격 을 하여 지 구상에 서 

전쟁의 결과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상대 

방은 크게 피해를 입어 결국에 가서는 

항복하게 할 수 있음이• 이론상으로 가능 

하다는 것이다. 대부육의 군사전문가들

은 지구상에 단 한 발의 사격 을 하지 않 

고도 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우주무< 전 

이 가능하다고 암시하고 있다.

이와같은 생각은 거의 확실한 이상적 

인' 견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미 • 소양 

국은 우주전에 서 패자가 항복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통신, 감시 및 항법용• 

지상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 나 궤도 

상에 서 우주전수행을 하려며는 먼저 멀 

리 서 비 행하며 그리 고 빠른 '우주기 술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 • •

살인광선(Death Ray)

전쟁의 양상이 오늘날에 와서 지상, 

해상 및 공중에 서 무시 묵시 한 우주 4차 

원전쟁으로확대되어 가리라는 연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만약에 이와같은 

사실이 위협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 까지나 과거 1〇년 동안에 있었던 군 

기술혁명의 논리적인 부산물에 불과한 

것이다.

오늘날에 와서 새로운 콤퓨터와 유도 

체 제, 탐지 장치 및 레 이 저 관선 등을 사용 

함으로써，재래전에 있어서의 ᄍ백발백 

중’’무기가 발명되 었다.

1973년 10월에 있 었던 제4차 중동전에 

서 전차와 기타 차량 등에 대한 Smart 

폭탄과 유도미사일의 적확한 명중률읔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힌트를 미리 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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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준 것이다. 그 이후부터 공학자들 

'은• 실제 적으로나 또 는  잠재 적으로 육군 

및 해군의 전투능력 l  크게 향상시 키고 

있다.

앞으로의 우추전은 정확하고 놀라운 

미래무기를•가진 군세 수울황)로써 싸우게 

될 것이다. 현재의 새로운 레이저광선은 
ᅳ살인광선” 을 창조하겠다는 Buck Rog-  

ers의 꿈을 실현하고 있다. 적의 우주선 

에 살금살금 다가가서 그를 '조사하고 파 

괴시킬 수 있는 ’’Hunter-Killer위성” 

의 제작이 가능하다. 위성에 레이저장비 

를 장차하여 우주에 있는 Platiorm에서 

적의 로케트를 격주시킬 수 있능 대탄두 

미사알체제 개발이 가능하다.

1990년대 후반에 가서는 핵무기까지 

•동원되어 전쟁의 위험은 확대될 것이 

다. 어느 한 강대국은 갑자기 로케트 탄 

막을 형성할 것이다. 이들 로케트들은 

괘도상에 돌입하여 상대국의 스파이 위 

성에 접근, 이들을 차례로 폭파시키든가. 

그 위성의 조기경보체제놓 마비시켜 버 

릴 것이다.

소련의 Hunter-Killer 위성들은 ；?•주 

에서 미국의 위성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가장 큰. 위협이 되 어 왔다. 1967년추에 

소련은 16번의、계속적인 실험을 하였는 

데 그 중에 서 이름을 알 수 없는 Hunt-  

, er-Killer 위성이 소련의 목표물 위성을 

추적, 이들을 조사할 수, 있는 충분한 거

리로 접근한 연후에 동 킬러 위성을 자동 

으로 폭파시 켰으며, 19기년에 와서는 아 

와같은 시험을 중지하였다.

그러나 1975년 2월에 와서 새.호이 5발 

의 위성을 계속발사하여 Hunter-Killer 

위성시험을 쟁개하였으며, 미국에 다시 

위협을 주교있다. 미국도 미국위성의 생 

환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소련 

의 이와같은 잠정적인 위협에 대하여 미

국의 위 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상대적 인•> '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고 최근에 발표한 

바 있다.

미국도 미국의 위성을 보호할 수 있는 

광범위한 기술을 이미 개발하고 있다*

아 마 그 것 은  대형의 **비밀위성” 비행 

선대 (Fleet of wDark” Satellites; 뽑 

향街M飛行船많)를 우주에 발사 진입시 

키는 작업일 것이다. 이들소형의 우주 

'선들은 레이다 흡수외형장ᅪ가 될 것야 

며 소형의 핵원자로를 이용 스스로 전력 

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ᄉ들 

위성들은 우주 깊숙이 숨어 있게 될 것 

이며, 위험시기를 제외하고t  평시에는 

조용히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비밀위성들은 소 

련의 레이다와 무선요격장치에 포착이 

거의 불가능하며, 그 수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격추시키기는 결코 

불가능할 것 이다.

미국이 미국의 위성을 보호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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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방법으로서는 Hunter- Killer위 

성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들 위성들은 

레이저광선을 이용하여 위성을 파괴시키 

둑가 또 는  목표물의 통로를 방해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적의 위성을 파괴시 

킬 수 있다.

지난 봄 청문회에 서 미 상원우주분과 

위원회 의 기록에 의하면 미국은 현재 소 

련의 위성에 실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면 체제를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다. 또 미 해군장관 William  Midden- 

dorf씨가 최근에 기자회견에 서 밝힌 바 

에 의하면 소련은 탄도미사일 중간유도 

를 하는데 인공위 성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미국도 신속히 이들 위성을 견 

제하기 위하여 전력올 기울여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미국이 킬러위성을 개 

발하고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그 

와같은 방향에 서 작업 을 하고 있다고 답 

변하였다.

1980년대에 가서는 레이저광선은 우주 

에 서 기본무기가 될 것 이다. 미국은. 소 

련의 우주선을 추적하기 위하여 레이저 

광선장비레이다를 이미 사용하고 있다.

공식 적으로 마국은 부인하고는 있으나 

미국의 조기 경보위성을 임 시로 방해하기 

위하여 작년에 소련이 레이저광선을 이 

용한 확증이 있다.

지난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미국의 

위성이 소련의 레이저광선에 방해를 믿1

은 일이 있었으며 그 중 한 위성은 4시간 

동안이나 지속이 되었었다고 미국 국방 

성회의론자들은 말하고 있다. 이들 방사 

광선(였했균불)의 강도는 자연불빛보다 

10배 내 지 10,000배 정 도로 강하였다. 그 

리고 다른 미국의 방공위성은 그 불빛을 

볼 수 없었다.

한 분석가의 말에 의하변 미국은 15년 

동안이나 소련의 위성들을ᅳ 비행하고 있 

다고 한다. 이것은 논리적인 문제이다.

탐지장치들이 고장이 났던가 또는 그 

렇게 기능을 휘하지 못하였던 것은 처 

음 있는 일이다­

대변혁을 초래하는 무기

소련이 레 이저광선으로 미국의 위성을 

공격하는데 이용했다면, 지상에서 하였 

을 것이다. 높은 Beam올 내 기 위하여 

많은 전원 (Electrical Power) 이 이용 

되었을 것이다. 이와같이 않은 전원이 

필요한 것은 다른데에서 레이저광선을 

투입하는 것을 막기위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5년 동안에 수소와 불소를 혼합하 

여 만든 강도가 높은 화학레 이저 를 개발 

하여 기술이 극적으로 비약하게 되었으 

며 많은 전원이 필요치 않게 되었다.

이 화학적 레이저광선은 1초동안에 10 

억분의 1초의 파장을 내기 위하여 2,000 

억 와트의 Pulse를 낸다고 하며 이와같 

은 짧은 파장은 금속을 기화시킬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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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파괴충격차를 낼 수 있다고 한다.

• 이와같은 화학적 레이저광선은 지금까 

지 볼 수 없었던 대표적인 광선으로써 

대단한 가치 성 이 있는 광선이 라고 한다.

이 화학테이거광선이 완전히 개발이 

되며는 이는 대변혁을 초래할 수 있는 

무기가 되리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 

이다. 이 광선의 Beam은 빛 의 속도로 

목표물에 직선으로 전파되 며 , 목표물 조 

준을 용이하게 해주고, 거 의 피할 수가 

없다.

미 육 • 해 • 공군에 서는 방공장비에 이 

용하여 적기 및 미사일유로용으로 실험 

을 이 미 하고 있다. 레이저장비가 된 위 

성함대는 적 의 우주선과 ICBM이 대 기 

권으로부터 나타나게 될 때에는 우주공 

간에서 이들을 피;괴시킬 수 있을 것 

이다.

미 •소양대국이 그들의 위성의 손실로 

우주탐색활동이 마비될 때에는 이들 강 

대 국들은 비 상시 에 어 느편 이 핵 전 쟁 에 서 

승리하느냐를 판가름할 수 없게 됨에 따 

라 주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위성을 

발사하기를 꺼려할 것이다. 종말에 가서 

는 어느 한측은 유인장찰위 성 을 발사할 

것미며，또 상대국도 왕복우주 비행선을 

궤도에 발사하여 신속히 새로운적의 우 

주선을 포착할 갓이다. Gap이 좁혀질 

때 에 는 비 행 선에 서 우주 비 행 사가 나와 서 

적 우주선의 태양날개를 자를 것이다.

2개의 긴 기 계팔은 왕복우주비행선의 

동체로 적의 새로운 우주선을 밀어 넣으 

며 동 왕복비행선은 노획장비 를■ 실고 지 

구로 귀환한다-

아마 마국은 회대의 우주무기로써 거 

대한(Mammoth) 왕복비행선을 보유하 

고 있을 것이며，이 최초의 거대한우주 

선은 그 .형태가 I975년 9 월에 공식 적으 

로 공개된 바 있다.

NASA와 미국방성의 공동개발계획으 

로 동 우주비 행선은 Calif의 Downey에 

서 현재 제작중에 있으며 1979년에 최초 

로 궤도로 발사할 계획을 하고있다. DC-  

3 보다도 더 큰 동 우주선은 7명 의 우주 

비 행 사와 6,5, 〇〇〇파운드의 화물을 적 재 할 

수 있을 것이며，이는 현재의 적재량에 

2배이며, 로케트무게의 3배에 해당한다.

동 우주선은 자체의 출력으로 지구로 

귀환하여 재래식 .항공기와 같이 착륙할 

것이고 또 10일간의 .다른 비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될 것이다.、

소련이 이 에 상응하는 우주선올 제작 

할 때.까지 는 동 우주선은 미국에 게 우주 

탐색활동.에 서’ 이 점을 줄 것 이다. 동 우 

주선의 우주비 행사들은 궤도비 행중 보수 

및 재 귐;유를 할 수 있고 노후되었거 나 

파손된 우주선들육 골타서 새로운 우주 

'선으로 대치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미국이 궤도로 무기를 발사할 것을 결정 

한다면 동 거 대한.우주선은 필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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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무기로 재 무장할 것 이 다.

미 • 소간에 어떠한 위기가 조성 될 경 

우에 는 동 우주선은 소련의 스파이 위성 

과 궤도를 비행 중인 레이저 Station을 

일시에 강타하여 지구로 보낼 수  있는 

능력올 갖게 될. 것이다.

위험한 길

오늘날에 와서 소련。、 우주에 서의 보 

다 적극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우주선 개 

발에 있 어 미국과의 격 차가 다소좁혀졌 

다. 1974년과 1975년에 소련은 199개의 

위성을 궤도에 발사하였노 그 반면 미국 

은 오직 48개만을 발사하였다. 그러나 

소련이 Hunter- Killer기술에 있어서는 

미국보다도 크게 앞서 있다고 하나 그 

반면 미국은 레이저무기에 있어서 소련 

보다 앞서 있는 것이다.

미 국방성과 계약학 2개의 방위회사가 

최근에 •연구를 계속하고 있음은 1980년 

초에 가서 미국은 궤도에 서 사용할 수 

있는 레 이 저무기를 최초로 갖게될 수 있 

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미국이 이같은 

무기를-그때에 가서 보유하게 될 것 인지 

는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과거부터 미 

국방성 내 • 와의 군사전문가들은 우주전 

에 대비한 지혜를 놓고 암암리에 토론을 

시작해 왔다.

이와같은 노력에 반대를 하는 군사전 

문가들도 운주나 또는 다른 지역에 서 수 

행하여야 하는 전쟁은 상대방으로 하여 

금 우주무기개발올 허용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암시하고 있1다. 또한 이러한 

비평은 어떠한 초.강대국도 적의 모든 

위성들을 즉시 공격하지 않고는 우주전 

을 실제로 시작할 수가 없을 것이며 따 

라서 이와같은 무서운 움직임은 실게로 

핵공격을 직접적으로 유발시킬 수 있는
" 하 , .

동기가 되리라고 주장하고 있전*.

우주에 서 의 군사적 인 노력 을 지 지 하 

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주에 서과 전쟁 

은 그 전쟁이 보다 서서히 확대되어 가 

도록 하고, 위험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실 

패의 결과를 쌍방이 생각할 수 있도록 

시 간을 줌으로써 지 구상에 서 의 유혈을 

감소시킬 수 있다5L 믿는다.

미국방성 연누감독관인 Malcolm Cu­

rrie 박사를 포함한 다른 감독관들은 어 

느 경우에 있어 서나 미국은 소련에 앞서 

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Currie박사 

가 최근에 한 연실에 서 소련은 미국이 

점유하자 않기를 바랐던 분야에 서 주도 

권을 잡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소련은 모 

든 암시를 가지고 새로운 전쟁의 차원에 

서 우주전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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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개심 고취〉

ᄋ 대대장님 표 적 에 다  김일성 초 상 을  붙였마니 병사들의 

사격 솜 씨 가  백발 백 중 입 니 다 .

< 어느 정비사의 자랑〉

〇 저렇게 멋지게 날 아 가 는  것도 내가 정 비 한  덕이지 
때문에 나 를  모 두 들  존 경 한 단  말 야  

〇 어머 자 랑 스 러 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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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가 난 K 중위〉

〇 서 정 쇄 신 으 로  총 력 안 보 를  다 짐 하 는  이때 나더러 군 수품인 

군 화  및 등산장비 를 구해 달 라 구  ? ................

< 봄과 인화단결〉

〇 역시 미 스  방 은  타 자 만  잘 치 는  줄  알았더니 환 경 정 리 도  

잘 하 ‘ 군

〇 볼과 더'불、어 훈 훈 한  인 화 단 결 을  실 천 으 로  옮 기 는  중 이 라 구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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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박과 비 와 눈 사 이 로 달 리 는 사 람 ! 

번개와 마주치며 회오리 '바람을 정복 

하는 슬기 ! * 후과 우람원: 산맥위로 

날쌔게 가는 지혜 ! 바로 당신읍| 면또 

이 사랑하는 하늘의 장교 민족의 날개 

입니다. 정중하고 믿음직스러운 신앙 

의 사나이 ! 불같이 뜨거운 사막에도 

무수한 산 침승들이 우굴거리는 저一깊 

은 산림 위로도 겁 없 이 ，친근감으로 

지나갈 수 있는 힘와 용사 1 당신을 

가졌기에 약하거나 쭈뼛거림이 없읍나 

다. 당신은 무르익 어 가는 능금빛 얼굴

과 우주의 숨결을 담은 크나큰 가'슴을 

지닌 i 늘의 화랑입니다.

그 언제 하늘의 장벽을 넘어 저 쓸 

쓸한 보쪽 언덕에 혼자 울고 있는 잦요 

를 껴 안아 오겠읍니까 ? 그 때 엔 그쪽 

하늘의 별들이 당신에게 가까이 다가 

오며 당신과 함께 우렁 찬 합창을 시작 

할 것입니다. 당신의 불타는 눈동자와 

힘찬 어깨의 선율이 어리둥절 해 있는 

마을과 마을 사람들을 토홍의 인간으 

로 회복시키고 말 것입니다. 저 하늘 

의 칸막이를 뚫고 과감하게. 날을 수 _ 

있는 힘의 용사 !

검은 구름을 불태우고 조;용하게 를 

러갈 수 있는 하늘의 또물이어야겠 

지 요 !

영원을 이루십시오. 다시 더 아픔과. 

고통이 하늘과 땅에 머 물지 않도록 진 

달래와 노가지 •나무들이 우거진 또 하 

나의 미향를, 당가1을 기다리는 그 하 

늘을 찾기 위 해 모험 의 정신을 기르농- 

노력자가 되십시오.

낯서른 산 기슭이나 벌판에서도 뜻 . 

을 굽히지 않는 불농의 사나이, 이런 

기운찬 장교를 가지고 싶읍니다. 언젠 

가는 우리의 하늘을 찾아 잊어버렸던 

자유의 나래를 활H  결 준비를 할 그 

런 사람 말입니다. 땅에는 레이 열리 

지 않았교, 하늘엔 날아갈 길이 막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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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니다•

얼마나 숨 답답하겠읍나까 ? 오랏줄 

에 매인듯한 조국의 땅은 뜻아닌.갈림 

.길에 당황한지 30부 ! 하늘을 바라보 

며 젊은 장교 당신을 믿고 바라 봅’ 

니다.

두렵겠 지요, 주저도 되 겠 지요,.. 기 도 

도 하시 겠지요, 지금 당신은 M또와 

짜을 읽 으며 당진와 정신세 계를 연마 

하시겠지요 ? 그 ᄉ유 그 용기에 두려 

움을| 두려워 하고 주저와 좌절을 가지 

는 약자만은 우리 가 바라는 장교도 아 

니고 동정도 할 수 없읍니다.

米來를 살리는 숨결만은，죽이 지 마 

시고 정신의 또， •속에 잘、살려 두시 

란 말입니다.. 그 하늘의 자물‘’쇠를 분 

쇄하기 위해서는 비통한 이 현 실을높 

은 지성과 기민한 연구에 열중하여 민 

족세게 삶의 용기‘  주고 조국의 미 

래에 테기둥이 되어 달라는 말입니다. 

해T*에 게 는 진실한 웃음올 나누어 주고 

윗사람에게는 간격 없는 동지로 그 뜻 

에 순응하는 미먹의 아들이 되어 주십 

시오. 의 아들인 당신은 또 수 많 

은. 면또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나의 젊은 장교여 1

오늘온 일요일 입 니다. 먼 하늘엔 간 

간히 들리는웅웅소리가 퍼져갑니다. 

땅과 하늘이 똑같이 움직이는 이 분만

한 한국의 땅과 하늘도 어느 단， 한 

가할 틈이 없군요. 이런 분위 기 속에 

서 나는 당신들을 생각하고 이 글을 

씀니다. 낮의 하늘,. 밤의 하늘, 어릴 

때 보던 청 보석 같 이 맑던 북쪽의 하늘, 

납는 자라가면서도 너무 하늘에 내마 

음을 띄우고 살아참•읍니다. 노을이 사ᅳ 

라지는 하늘，호수 위에 조용한 하늘 

그 중에도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 수 

학여 행을 갔던 금강산 비로봉 위 에 하 

늘은 정말 그리웁고 그리운 하늘입니 

다-

오래 전에 잃어바린 이 하늘을 나는 

꿈 속에 그려보며. •누까* 있 어 찾아주기 

만 바란답니 다. 당신들은 오늘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독서, 운동, 친+ 와 

의 만남,명상, 교회 이 여 러 순서 중에 

당신은 그: 어디에 속해 있겠지요? 마 

음 속에 통 일 참 으 로  중요한 과제 입 니 

다. 올 떠난 인간의 정신으로 조 

국을 일 깨 워 주십 시 오. 자기 를 먼저 _ 

찾는 인간정신 회복에 선구자가 되어 

야 할 것입니다. ,

하늘의 정신이 즉 당신의 정신이요, 

당신의 신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깨끗한 당신의 젊음엔 신의 

ᄋ소시가 미 래를 보여 줄 것입 니다. 우리 

의 둘레는 산만합니다. 자칫 약해지기 

도 쉬운 순간순간이 우리 민족의 테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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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거 센 바람을 몰아넣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의 단련된 정신과 몸, 

그리 고 그 지혜 활력 아 우리 에 게 힘 이 

되었읍니다.. 비극이 없는 성공이란 있 
을 수 없읍니다.

장 교 여 러 분 은 행 복 의 아 들 이  되기 

위해 이 비극의 관” 를 걸어가는 

들입니다. 숨쉬는 하늘과 숨 못 쉬는 

하늘을 아시 지요 ? 당신의 신앙과 숨 

결이 저 죽은 하늘을 접해 불을 뿜을 

때 그 하늘은 깨어 날 것입 니다. 구름 

은 흘어 지고 쓰러졌던 사람들은 조국 

으로 돌아을 것입니다.

이상적인 청년상

m  m  ■ ——
< 보라래 * 틋 〉

한 나라의 1망 성  쇠 (광 손 총 ^) 가 그 

시대 그 나과 청년들의 슬기와 기개 

( ■ ■ ) ,  패 기 진 취 의  기상 

( ■ ■ ) 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 

금동서(꿈숙—®)의  역사를통하여 익 

히 배 우고 아는 더 이 다.

우리 대한민국의 근대사(近代보》가 

민족수난의 점 철 (많 이 었 고 , 광복을

맞이함 후에도 인위 적 (ᄉ:■때) 인 조국 

분 단 과 「이데올로기」의 양분투쟁 급기 

야는 6 • 25동란으로 처 절 (，평 ) 한 민 

족상잔(옷불혀혔)을 겪었으며, 그 후 

4반세기에 걸친 북괴 공산도배의 끊임 

없는 적화야욕과 온갖 도전에 대하여 

온 국.민이 총화단결,갖은 시 련과 난관 

을 극복하며 , 흔연 0& 했)이 이맹 맞서 

천인공노(ᄎᄉ유용)할 흉계만행(예하 

^ 선 )  을 분 쇄 응 징 ( 않 단 하 여  오늘 

날 조국의 기틀을 반석위 에 놓아게 하 

고, 국가안보의 확고한 기반확립과 미 

증유의 경 기 부흥, •철석 같은 국민총화를 

이룩한데에 우리는 장구한 세 월에 걸 쳐

『조국 대 한민국의 운명흥패 (■ 합 K 

랐) 를 쌍견(짰:■ )  에 걸교, 오직 스 

.스로 역사적 사명감과 열 화 (향 ^) 

같은 조국애에 몸바쳐 불살른 수 많은 

•우리 청년들의 이상(원현)을 보는 것 

이며, 여기에 위대한 이 민족의 슬기 

와 용기와 불요불굴(주燒下居) 의 강인 

(렸합)한 민족정신을 읽는 것이다-

이상적인 청년상이라 하면 어떻게 

보면 문득 외면적으로 미목(M S ) 이 

수려단정 ( ^ M많또)하고， 고등교육을 

받고 사리 ( * ■ )  에 밝으며 공리 타산 

에도 민첩(했■ ) 한 약삭빠 

른 틀에 박힌 상을 연상할 수도 있 으나 

이상이라는 것이 원래 하나의 추 구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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캉:)일망정, 끝이 없는 것이기에 여기‘ 

에 이상적인 청년상이란 것 이 어떤 특 

유한.기준이나 형식상의 구비요건아 

있는 것 이 아니라, 한 시대의 배경, 사 

명，칠학,. 관념 (tt함, 햇 향 . ，m 

움)에 따라 소망스러.운 바람직한 청년 

들의 자세, 정신을 두고 말하는 것이 

다. 여기에서 그 이상상(평천.)이란 

자연히 정립(숲호)되는것이 아닌가 

한다.

나는 현시대의 우리 나라의 이상적 

인 청년상을 우리 공군의 청년장교들 

에 게 찾고자 한다. 내 자신 일 찌 키 한 

동안을 공군에 몸담았을 때, 수 많은 

청 년장교들과 침식을 같이 하였고, 생 

사고락을 나누었기에 그들의 인간성 

(人間않)에 너무 친숙했던 탓인지 지 

금도 청 년하면 먼저 공군의 청년장교 

들에게 생각이 i 려가니 이상적인 청 

년상 또한 이들에 게서 찾을 도리밖에 

없는 것이다.

공군의 상징 , 푸른 제복에 아직 동안 

( 4 ，) 의 모습이 서리는 흥조(&해)민 

얼굴, 혜성같이 빛나는 눈매, _ 매서운 

안광(，쪼), 결의에 찬 넓직한 미우(1  

무), 다부진 한일자의 굳은 입모습이 

그 찾달하고도 민첩한 언동에다 강인 

한 정신과 자태(홋행), 은 근 하  

면서 신의와 책임과 낭만(浪험)을 알

며, 상하의 신뢰를 간직한 그 늠름하 j 

교 믿음직스러운 자태는 과연 작금의 |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도 보뜸가는 | 

이상적.청년상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아상에 완벽 (움M) 이란 없기에, !

늘 목적의식에 투철하고 오직 과묵궁 |

행 야f ) 일의매진(ᅴ:t i i - ) 하는 「

발랄하고 건전한 청년상에서 이상상 i. 

( ■ ■ ■ ) 을찾는것이다. .

그련데 조국의 고도성장(흉호멋톳) |

과 번영 (紫봤)의 그늘에 언제부터인가 i 

일부 청년들 중에 기회주의와 배금 | 

사상(경호©청), 연 약 부 박 |  

나태 ( « ；쓿)와 모방(않^〇을 일삼는 타 |

기 (，東 )할만한 풍조가 팽배 ( ■ )  해 | 

가는 것을 느끼 게 하는데 심 이 메 스접 |

고 안스럼기 그지없는• 족속들이다. 이 i 

들에게는 아예: 환멸(있봤)상 밖에는 I 

서찌 이상상의 편린 (>h« ) 인들 찾을 |

수 있겠는가?

광대무변 (廣大條邊)한 창 공 (I 점)에 I .  

백색 비 행 운 (해 6_)을  길게 끌며' 대 | 

우주공간 속에 아연(5S# ) ， 신기 (#  | 

a ) 가 용 해 렇 ) 하 는  멋진 기개(용 |

■ ) 의 도연(1혁#)한  순간이 얼마나 값 |

진 삶을 구 가 하 는  낭만적이고 i 

이상적인청년상인가. 이 청년장교들 .1 

의 발가락 때라도 대려 서, 이 못난 환 i 

멸상들에 게 한모금식 먹 였으면 한다.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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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어려울 때일 수록 이상적인 

청년상을 숭 상 (，원 )하 며 ,갈 구 (혔 송 ) 

하며 가르치고 인도(51 펼)한다. 이상이 

없는 청 년은 차라리 없는이만 못하다.

청 년은 이상을 추구하며 이상에 가 

깝도 록  부단한 자기 연마와 절차탁마 

:(피 ^많 될 )룰  일삼아, 일조유사시 

훼결뽑탄)에는 언제나 신명(황하)을 

던질 만한 각오와 결의 가 •충 일 ($ ^ )  

해야만 하겠다.

나는 우리 나라의 아상적 청 년상을 

공군의 청년 장교들에게서 찾으면서 

모름지기 뭇 청년들이 이들울 본따주 

었으면. 하는 마음 간걸한.것 이다.

공군 청년장교들이여 더욱 전통과 

긍지를 살려, 스스로 이상적 청 년상을 

자처-( _  별) 하자.

저다와지는 길

i !̂ 숲 호 m —-

<東 西 ：f t S  I l ]居長>

겨

- 「촬스 • 슈워브」는 「현대인은 모두 

| 세 일 즈맨이 다」고 하였다. 그의 말이 

 ̂ 옳다고 하면 나도 지금 나 자신을 세

일즈하고 있는 셈 이다. 한테 이와 유 

사한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 다 .「그는 

「님의 침묵」의 시 인 「한 용운」선생이 

다. 그는 이 르 기 를 「자기를 성공사키 

는 것 도  자기요, 자기를 실패시키는 

것 도  자•기 다. 그런데 사람블은자기 가 

어 떤 일에 성공하면 자기를 남에게 한 

없이 자랑하고 쁨내지만 일단 어떤 계 

획이 실패로 돌아가면 반대로 이번멘 

모든 것을 남의 탓과 환경의 탓으로 

돌리려 한다고 하였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결국 모든 인간 

사 그 성 패는 자기 하기 에 달린 것 이 

라는 시•실에 힘을 준 말이라 풀이하면 

그다지 큰 잘국은 없을 것 같다. 모든 

일은 나 하기에 달린 것이다. 나의 인 

생관은 아떤 것이고, 나의 목표외식은 

어떤 것이며 나의 가치관은 어면 것이 
어야 하는가,그리고 정해진 길을 어떻 

게 가는 것 이 가장 타당하고 합리 적 인 

것인가, 인생의 도리를 다 하면서 나의 

길을 간다는 것-그것은 어 떤 것 인가.

따라서 그 직업 이 어느 것 이든우리 

는 누구에게나 그나름의 철학이 있어 

야 하고 또 아울러 미 래상이 뚜렷해야 

할 것 이라고 본다. 철학은 인생의 지 

혜를 키워나가는 것이요, 미래상은 꿈 

을 점차 현실화하기 위한 뚜렷한 목표 

일 것이다. 인생의 지혜를 키워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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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정해진 뚜렷한 목표를 향하여 끈기 

있게 꾸준히 전진해 나아가는 자세, 

이 자세를 가다듬는 것 이 누구에게나 

마땅히 요구되어 진다.

이 때 우리 에 게 도움을 주는 것 은 동 

서 고금을 가릴 것 없는 석학, 문호, 

사상가, 현알, 성자의 소리일 것이다- 

러시'아의 문호인 「톨스토이」는 그의 

인생론에서 우리에자 종교 갖기를 권 

유하였교，스위스의 사 상 가 「칼 • 힐 

티」는 모든 근심 걱정을 감내하고 극복 

하는 낙천적인 사상을 인생행복의 지 

름길로 안내하였으며, 프랑스의 문화 

평 론 가 인 「아랑」은 그의 행복론에서 

스스로 창조해야 행복을 찾이할 수 있 

다고 히;였으며，또 영국의 사회 평론 

가이며 휴 머 니 스 트 인 「럿셀」은 「행복 

의 정복」에서 지적하기를 경쟁, 죄악 

감, 피해망상，여론, 피로, 공포등을 

극복하는 것이 행복에 이르는- 적극적 

인 자세라 일컬았다.

모두가 다 옳은 말이다. 기실 따져 

보면 기발한 어떤 착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평범한 아4 기에 머물고 있다. 

누구나 다 함께 공감하고 공명할 수 있 

는 이야기 그것은 기발한 것일 수 없을 

것이다. 어떻든 모든 것은 나하기에 

달린 것 이라 할 때，나는 표현을 약간 

달리해 보고 싶다. 즉 .나를 남에게 주

는 인상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로 바꿔 

놓아보고 싶다. 사회생활을 통하여 우 

리가 생올 향유하는 이상 남의 마음의 

눈에 비추이는 나의 인상은 매우 중요 

한 의미를 며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그러면 나를 남에게 주는 인상에는 어 

떤 것이 있겠는가.

첫째는 용모이다. 나의 얼.굴이다. 

얼굴이 나를 남에게 주는 첫 인상일 

밖에 없다. 얼굴에서 모든 것을 읽을 

수 있다. 그의 마음 가짐, 그의 이력, 

그의 신념，그의 포부, 그의 성품 등을 

대충 알아낼 수 있다. 그래서 인간 40 

이면 제 얼굴에 책임올 질줄 알아야 

한다는 말도 곧 수긍되어 지는 것 이다. 

용모는 주어진 것 이라 체념을 가벼 이 

하는 사람이 없지 않으니; 좀더 깊이 

생각하면 그렇기만 하지 않은 국면을 

찾아낼 수 있다.

y 둘째는 복장이다. 동일 복장이라도 

복장이 단정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자 

람이 있다. 복장 또한 나를 남에게 주 

는 중요한 악상이 아닐 수가 없다. 우 

리는 평소 복장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 

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세째는 예올이다. 예 절이 바른 사람 

은 남의 존경을 받을 수 있고，예절이 

훌륭하면 지도자의 품위를 확고히 유 

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음가짐과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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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짐으로 하여 우리는 남에게 평가받 

는 경 우 가 많 은 것 이 다 . 예절의 정도 

를 파악 실천한는 것 이 ^사람됨을 입증 

하는 불가결의 요소가 아닐 수 없다.

디^음에 들 수 있는 것 이 언행，인품 

그리고 처신이다. 남메 게 호의를 줄망 

정 불유쾌를 주지 않든 처신 그것을 

마음과 몸에, 잘 간직, 때로 자연스러 

1 이 나타낼 수 있다면 우리는 모두 저 

다운 사람이 되어 갈 수 있을 게 아닌 

가. 저다와지기 사상, 저다와지기 운동 

을 주장한 안 병욱 교수의. 인생론에 

공감을 보낸다.

태극기의 사연

-------- ■  tP --------

<mw  •

군 무 (，혔)에 쫓겨 그렇다면 모르겠 

지만, 사회에서 직장이랍시고 아침 저 

넉으로 줄퇴근하는 월급쟁이 면서도 친 

척이나 가까운 친구를 찾아 다니기란 

여간 어렵、지 않다•

등한한 것도 원인이 되겠지만 당장 

의 직장 친구들이 우선하기 때문에 남 

을 찾아 다닌다는 것은, 솔직히 말해

서 벼르고 벼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고 직장의 우등생도 아니면 

서 더우기 집안 살림을 알뜰히 꾸미 

는 것도 아니면서 하루 하루를 살다 

보면 그렇게 된다.

며칠 전, 몇해 동안 통 소식 이 없던 

K 군을 우연히 만났다.

무소식 이 희초식 (喜 滑 惠 )이

란 말도 있지만 나와 K 군의 사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을 가질만 

한 일이 없어서，그렇기 때문에 무관심 

했을는지도 모른다. /

일년가야 편지 한장 못 쓰는 주제이 

JL 보니 그‘ 동안 안부전화‘ 한 마디 건 

네 지 못한 것이 부고•러웠다.

내가 그렇게 생각했으니 K군도 미 

안함4  금치 못하는 눈치였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을 살야가는 도 • 

시민(했권봇)의 몰인정한 병폐의 일면 

일는지도 모른다.

『참 오래간만일세. 그래 그 회사에 

는 그대로 나가고…. 』

버 스 장류장에 서 차를 기 다리 다 만 

났다. K 군의 손을 잡고 보니 구정 

( ■ f f ) 을 잊을 수는 없었다.

『죄송합니다. 선배 님. 전화 한 번 

못 올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반가웠다. 헤어졌던 혈육 (ifil쪄 )을  

만난 것 이 상이 었다. 한때 K 군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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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하던 옛 직장시절이 생각났기 때 

문이다.

나는 그의 권유에 못이 겨 인근 대포 

집에 끌려 갔다. 소주잔을 기울이며 지 

나간 얘기부터 나누기 시작했다.

『그래 지금 어 린 애 는 ?』

『남 매 입 니다. 정부 시 책 에 호응하는 

뜻 도  되고 제- 형편에 둘이면…. 』

『알 맞지. 낳는 것보다 잘 키워야 

하지. 됐어. 둘이면 알맞아……. 』

세상 흐름이 빠름을 새삼 느꼈다. 

6년전인가 해서 결혼한 K 군이 남매의 

아버 지 됐고 그에 이제는 자식 걱 정 안 

하고 생업을 위해서 분투할 수 있다 

ᅬ........

『그태 지금 집 은 ?』

『신길동입니다. 셋방 살이 6년만에 

얼마전 겨우 오막살이 하나 마련했옵 

죠. 입주한지 아직 한달도 못됐읍니 

다. 집안이 정돈되면 선배님 한 번 

초대하겠읍니 다 .』

『말만 들어도 고마우이. 참 장한 일 

했어. 집 마련이란 어려운건데 혼자 

힘으로.......』

부모님•이 남겨준 재산이 있었으면 

모르되 그렇지 못한 그로서는 정말 정 

성껏 살아 까련한 재산이었다.

직장생활이란 참 어려운 것임을 알 

아야 한다.

물론 직 장도 직 장 나홈이 지 만 직 장인 

이 저축하여 자기의 분수에 맞는 집을 

' 장만한다는 것은 정말 노력 끝에 결정 

(짧표)이 아닐 수 없다.

나는 그의 삶의 의욕에 탄복했다. 아 

니 그의 인간욕구에 경탄을 금할 수 

없었다.

노력하면 길이 호•인다는 말을 그에 

게 서 엿보는듯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선배님 사 실 1 늘 그래서 겨우 이 

태극기 하나 사 가지고 가는 길입 니 

다. 그 동안 셋방 살이를 하다 보니 

국기 한 장 장만 못했읍니다. 달 곳도 

없고 해서. 이제 저도 겨우 국기를 간 

직할 수 있고 토 게양할 수 있는 국민 

와 한 사람이 되 었읍니 다. 부끄럽습 

니 다 .』

내 손으로 내 집에 태극기를 달겠다 

는 마음차짐. 듣는 나 자신의 가슴이 

ᅳ 뭉클해졌다.

나라 사랑. 그것은 거 창하고 웅대 ' 

한 것이 아니라 가까운 내 주위에 있 

다는 것을 실감했다.

또 나는 자랑스러운 후배, 아니 동 

료를 가지고 있다는데 눈물이. 핑 돌 

것만 같았다.

자기 집을 장만하고, 그 집에 달 태 

극기를 사 들고 가는 그의 모습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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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시민, 나라가 뭐교 민족이 뭐라고 

떠드는 사람보다 몇 갑절 앞선 진정한 

한국인(많國人) 의 모습, 바로 그것이 

었다.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 태도, 또 그 

국민이 겨레를 아끼교, 나라를사랑한 

다는 방법은 제각기 다르겠지만 진정 

K 군이 야 말로 자기 의 분수를 알고 할 

일이 무엇 인가를ᅭ 똑바로 인식하고 있 

는 시민 중의 시민이 었다.

또 그가 바로 공군 출신으로 한 때 

x x 기지에‘서 근무하던 용사란 점에 

서도 나는 이 끼야기를 서슴치 않고 적

어 넘길 수 있다는게 더욱 마음 후련 

하다.

집이건 직장이건 병 영 (료 #)이 건  간 

에 우리 모두 태극기 아래 뭉쳐 오늘 

을 보람 있게 살아가 봅시다.

그리고 K 군의 순박한 애국심 ( ? )

티 한 점 없는 시민생활, 우리 모두 

본받아야 하지 않을까.

후배가 장만한 태극가, K 군이 마 

련한 래국기. 그가 그 태극기를 자기 

집 대문 앞에 .게양할 때 그의 마음은 

그만이 이해할 수 있는 쾌감이 아닐까,



(«)(■)(+)(많)
、 )  、、니  、 、 )  ✓

m m 쇼

-밤 열시였다. 보름달이 정원 가득히 

빛나고 있 었 다 .「슈민」의 집에서는 r 마 

르파 미하일로브나」할머 니의 청으로 시 

작되었던 저녁 신공(체관)이 방금 끝난 

뒤 였다. 노리고 지 금 「나자」는_ 그녀는 

잠시 정원에 나와 있었다_ 식 당에 만찬 

의 식탁이 준비되고，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할머니가 서성거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 었다.

교회당의 사제장(히용롯)인 「안드레 

이1 신 부 는 「나쟈」의 어 머 니 「니나 이바 

노브나」하고 무슨 말인가를 주고 받고 있 

었 다 .「나쟈」의 어머니는 창문으로 스며 

드는 달빛 탓인지 한결 젊어 보였다. 그 

옆 에 는 「안드레이」신부의 아 들 「안드레 

이 안드레이치」가 서서 조심스레 귀를 

기울이고 있 었다.

정원은 고요하고 선선했다. 땅 위에는

A  •체 홉

검은 그림자가 호것이 누워 있었다. 어 

디선가 멀리서 아마 멀리 떨어진 교외어r 

선지, 개구리 우는 소리가 들려 왔다.

5월이란 느낌이 정다운 5월의 느낌이 감 

돌 았 다 .「나쟈J는 가슴 깊이 5월의 향가 

를 들이마셨다.

근녀는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에게는 

맛볼 수 없었던 신비하고•아름다운 풍만 

하고 거룩한 봄의 생활이 여기가 아니라 

수목이 우거진 저 하늘 밑，도시에서 멀ᅳ 

리 떨어진 들과 숲 속에서 지금 막 홀아 

져 가고 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어매서인지 울고 싶'은 생각이 드 

는 것 이 었다.

그 녀 ,「나쟈」는 벌써 스물 셋이었다. 

그녀는 열 다섯 살 때부터 결혼 문제를 

열심히 생4 해 왔다. 그러다가 마침내 

「나쟈」는 지금 창가에 서 있는 청 년 「안 

드레이 안드레이치」와 약혼하게 되었던 

것 이 다 .「나쟈J는 「안드 레 이」가 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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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었다. 결혼식은 7월 7일로 날을 잡았 

다. 그러나 어찌된 셈인지 그녀에겐 기 

쁨이란 것  이, 없었다. 「나쟈」는 밤에 잠 

을 이루지 못하고 늘 시름에 잠겨 있었 

다 ……부엌이 있는 지하실로부터는 머슴 

들이 서성대는 소리, 나이프가 부딪치는 

소리，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소리 등 

이 열려진 들창을: 통해 들려 왔고.，칠면 

조를 굽는 냄새와 소금에 절인 버찌 냄 

새가 풍겨 나왔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이 

아무 변함이 없이, 종말,이라는 것도 없 

이 자기 한평생을 통해서 언제까지나 반 

복되겠지, 그녀에게는 어전지 그런 생각 

이 드는 것 이 었다.

• 이때 누가 집에서 나와 층계 위에 멎 

었다. 그는 열흘 전에 「모스크바」에서 

온 「알렉 산드르 티 모페 이치」라는 손이 •었 

다. 혹은 그를 가리 켜 간 단 히 「사샤」라 

고도 불렀다. 언젠가 오래 전에 할머 니의 

먼 친척이 되 는 「마리야 페트로브나라」 

는 몰락한 귀족 미망인이 병들어 릴쑥하 

게 여 윈 조그만 몸을 이끌고, 자주 부조 

를 청하여 이 집에 오는 알이 •있었는데 

r사샤」는 그 미망인의 외아들이었다. 이 

태 서 인 지 「사사」는 훌륭한 화가라는 소문 

이 떠돌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 

셨을 때 할머니는 r사사」를 불쌍히 여 겨 

그를 모스크바의 코미 사로프스키 학원에 

입학시켰다. 그로부터 약 2년 후 미술학 

교에 들어갔무, 거기서 근 15년간을 보

내다가 어떻게 간신히 건축과를 졸업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건축업 

을 시‘작한 것 이 아니라，모스크바의 어 

느 석 판 공 장 (좌 ^：1：_)에  서 일하고 있 었 

다. 그는 늘 몸이 쇠약했던 탓으로 거의 

매 년 여 름마다 할머니 한테 와서 는 요양 

하면서 몸을 회복하는 것 이었다.

그는 지금 단추가 채워진 프록코우트 

를 입고, 아래에는 구김살이 간 무명 바 

지를 입고 있 었다. 샤쓰에도 다림발이 서 

있지 않았다. 아뭏든 그의 모습 어디서 

나 산뜻한 곳을 찾아볼 수는 없었다. 그 

는 무척 여 원 몸에 커다란 눈과 길고 가 

느다란 손가락，. 까마죽죽한 털북숭이 얼 

굴을 하고 있었지만，그래도 어던지 아 

름다운 데가 있어 보였다. 슈민 댁에서 

는 집안 식구와 똑같은 대접을 받고 있 

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집이나 다름없이 

지 낼 수 있 었다. 그리 고 그가 이 집 에 서 

쓰고 있는 방은 이미 오래 전 부 터 「사샤」 

의 방이라고 불리고 있었다. 그는 층계 

위 에 서 「나쟈」를 보자 그녀 에 게 로 다가 

왔다.

「여 긴 참 좋군요」그는 말했다.

「네 , 좋구말구요. 당신도 가을까진 여 

기 서 머 무르시 도록 하세 요 .」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9월까지 머물려고 왔으니까요.」

그는 빙긋이 웃으며「나쟈」옆에 앉았다. 

「전 여기 앉아서 어머니를 바라보고

— 138 —~



있었어요.」「나쟈J는 말 했 다 .「여기 서 바 

라보니, 어머니가 한결 젊어 보여요 ! 저 

의 어머니에겐 물론 여러 가지 약점도 

있지만.……」그녀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다시 이 었 다 .「그러나 역시 훌륭한 분이 

셔요니

「그럼요 좋은 분이죠……」하 고 「사샤J 

는 맞장구를 쳤 다 .「당신 어 머니는 어떤 면 

에 서 보면 '매우 선량하고 인자하신 분입 

니다만……저，뭐라고 말해야 좋을지 ? 

전 오늘 아침 일찌기 당신네 부엌엘 가 

봤는데요，거기엔 네 사람의 머슴이 침 

대도 없이 그냥 마릇바닥에서 자고 있더 

군요. 침대 대신에 깔린 누더기며，악취

며 , 빈대 며， 진 잇 물이 며......20년 전과

조금도 달라진 점이 없었어요. 꼭 그대 

로였어요. 호런데 할머니한테야 무슨 기 

대를 걸겠읍니까마는 그래도 어머나께선 

프랑스어도 하실 줄 알고 소인극(홍ᄉ 

■  ) 에도 출연하고 계시는 형편이 니，잘 

아실 것 아니겠읍니까?」

「사샤」는 얘 기 하면 서 , 여 느 때 처 럼 

r 나쟈」앞에 가느다랗게 여윈 두 손가락 

을 내밀어 보였다.

「제겐 이 집에서 하는 모 든  일이 어전 

지 이상하게만 생각됩니다.」 그는 말을 

이 었 다 .「도무지 영 문을 모르겠어요. 아 

무도 일을 하고 있지 않으니. 어머니는 

어 느 공작부인 (요 ，못 ᄉ) 처 럼 하루종일 

건들건들-소풍만 다니시고, 할머니도 역

시 하시는 일이란 없고, 당신도 역시 마 

찬가지구요. 그리고 당신의 약혼자 안드 

레 이. 치 또한 일 이 라곤 모르는 사람이 거 

든 요 .」

나쟈는 작년에도 이런 말을 들었고 재 

작년에도 들은 듯 싶었다. 그리고 사시=- 

는 달리 비평할 말을 모르는 것 같았다. 

예전 같으면 그런 말이 우습게 여겨졌으 

나, 오늘은 어째서인지 나쟈의 마음을 

언짢게 만드는 것이었’다.

f 그건 이 미 곰판 말이 에요. 이미 오래 

전에 싫증이 났어요.」나쟈는 이렇게 말 

하고 자리 에 서 일 어 났다. 「당신은 원가 

좀더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내시도록 하 

세 요 .」

사사는 빙긋이 웃고는 나쟈를 따라 일 

어 났다. 그리고 두 사람은 집 쪽으로 걸 

음을 옮겼다. 나쟈는 날씬하고 아름다운 

몸매에 균형 이 잡혀 있 어 서. 사색에 바하 

면 무척 건강해 보이고 옷차림도 화려 했 

다. 나쟈는 그것 을 알:k 있 었 으므로 그가 

측은히 여거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권지 밋적은 생각도 드는 것이었다.

「당신은 쓸데 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 

세 요 .」나쟈는 말 했 다 .「당신은 방금 내 

안드레이에 대해서 말하셨지만, 그분에 

대 해 선 조금도 모르시 지 않으셔요 ? 」

「내 안드레 이타...... 당신의 안드레 이

같은 건 될 대로 되라지요 ! 당신의 청 

춘이 가엾을 따름입니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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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식당에 들어섰을 맨 이미 모두 

들 식사를 하려고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할머니는_ 혹은 집안에서 부르는 말로 

한다면 조모님一 지독히 뚱뚱하교, 절은 

눈썹과 작은 콧수염을 가진, 얼굴이 못 

생 긴 할머 나는 큰 소리로 무슨 말인가를 

하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이 집에서 제일 

웃사람이란 것은 그 어조로나 말하는 몸 

짓에서도 넉넉히 알 수 있었다.

할머니는 시장에 몇 개의 점포와 원주 

(® t t ) 와 정원이 달린 낡은 저택을 가지 

고 있었으나，그래도 매일 아침 주님의 

은총으로 몰락하지 않기를 빌며 눈물을

흘리곤 했다. 단정한 의상에 코안경을 

쓰고 손가락 모두 모조리 다이아 반지를 

낀, 삼단 같은 머 리카락을 가진 나쟈와 

어머 니 니나 • 이바노브나와 무슨 웃으운 

얘기라도 시작할 듯한 표정올 짓고 있는 

이가 빠지고 홀쭉 여원_ 노인 안드레아 

신부, 그리 고 흡사 미술가나 배 우처 람 

곱슬머 리 에 풍채가 좋고 잘 생긴 나쟈의 

약혼자 안드레 이 안드레 이치, 이 세 사 

람은 최면술에 관한 얘 기를 하고 있었다.

「너는 일주일만 있으면 몸이 회복될 

거야 .」할마니는 사사에게 말했다.「그제 

많이 먹어야 한다. 에이구, 네 꼴을 보



니 ! 」 할머니는 한숨을 내 쉬 었 다 .「그 

꼴끼 정말 말이 아니구나 ! 망나니 자식 

이란 바로 너 같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 

이야. J

「방탕한 생활로 부친의 재산을 탕진하 

고…」안드레이 신부가 눈웃음을 치면서 

느릿느릿 말했다. 「망나니 떼거지들과 

상대를 했으니까요…」

「전 아버지를 좋아해요.」안드레 이 안 

드레이치는 아버지의 어깨 에 손을 가져 

가며 말 했 다 .「훌륭한 분입니다. 선량한 

노인 이 에 요 .」

보두 잠시 말이 없었다. 갑자기 사사 

가 웃음보를 터뜨리 며 냄 킨을 입 으로 가 

져갔다.

「그럼 당신은 최면술을 믿고 계시나 

요 ? 」안드레 이 신부가 니 나 이 바노브나 

에게 물었다.

「물론, 믿는다고 단언할 순 없읍니다 

만.” 」니 나 이바노브나는 매 우 심각하고 

엄숙한 표정을 지으면서 대답했다. 「그 

러나 자연 속에는 여라 가지 신비로운 

이상한 일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 만은 믿 

지 않을 수 없어요.」

「그 말씀엔 저도 완전히 동감입니다. 

하지만 그 신비한 세계를 종교가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덧붙이지 않을 

수 없읍니 다 .」

.기름이 번지르 도는 커다란 칠면조가

나는 그대로 토론을 계속하고 있었다. 

니나 이바노브나의 손가락에서 다이아몬 # 

드가 번쩍 번쩍 빛나고, 그녀 의 두 눈에 

서도 반짝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흥분한 

것 이 었 다 /

「저는 당신과 토론할 수는 없읍니다. 

인생에는 해결하지 못할 수수께끼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신부님도 시인하 

셔야 될 거 예 요 ! 」

「그런 것이 있다는 건 저도 인정은 합 

니다.」

밤참이 끝난、후 안드레 이 안드레 이치 

는 바이올린을-켜고, 니나 이바노브나는 

피아노로 반주했다. 그는 1〇년 전에 대 

학 문과를 졸업했으나 직장에 취직도 안 

하고 일정한 직업이란 것도 없이 이따금 

자선 음악회에 출연할 따름이어 서 거 리 

에서는 그를 음악가라고 후르고 있었다.

안드레이 안드레이치가 바이올린을 켜 

는 동안 다록 사람들은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탁자 위에서는 사모바아르가 조 

용히 끊고 있었다. 차를 마시는 사람은 

사샤，혼자뿐이었다. 이옥고 시계가 열 

두 시를 치자, 갑자기 바이올린 줄이 끊 

어져서，모두 한 바탕 웃고는 서성대며 

작별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다.

나쟈는 약혼자를 전송하고, 어머 나 방 

과 자기 방이 있는 2층으로 올라갔다. 

(아래충은 할머 니가 차지하고 있었다)아

나왔다. 안드레이.신부와 니나 이바노브 래층 식당에서는 불을 끄기 시작했으나

—— 141 ——



사사는 그대로 앉아서 차틀 마시고 있었 

다. 그는 차를 마실 때 언제나 모 스 크 바  

식은로 오랜 시간을 소비했고，한 번에 

으례 일곱 잔씩 마시곤 했다. 나쟈가 옷 

을 벗고 침대에 누었을 때에도 아래층에 

서는 오랫동안 하인들이 뒷정리를 하는 

소리, 잔소리를 퍼붓는 할머니의 목소리 

가 들려왔다. 그러나 잠시 후에는 집안 

도 조용해지고, 이따글 사사의 잔 기침 

소리가 들려 올 뿐이었다*

2.

나쟈가 눈을 뜬 것은 아마 새벽 두 시 

경이었으리라. 동이 틀 무렵이었다. 어 

디선가 멀리서 딱다기 소리가 들려왔다. 

나쟈는 더 자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자 

리에 누워 있으려니 편안은 했으나 어전 

지 까음이 내키지 않았다• 5월이 되면 

언제나 그렇듯이 나자는 일어나 앉아서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녀 의 생각이란 어 

젯밤의 생각을 되풀이하는 것 이었다. 어 

째 서 안드레이 안드레 이치는 자기를 사 

랑하게 •되고 청혼을 해왔을까 ?

그리고 어째 서 자기는 그의 청혼을 승 

낙하고t 차차 그 친절하고 총명한 남자 

를 소중히 여기게 되었을까? 나쟈는 전 

과 다름없이 이처럼 부질없는 생각을 끈 

기있게 되풀이하는 것 이었다. 그러나 결 

혼식까지는 이제 달포밖에 남지 않은 오 

늘，어권지 .나쟈는 막연하고도 압박감을

주는 그 무엇이 눈 앞에 다가오고 있는 

듯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 지 않을 수 없 

었다. .

「똑, 딱r 똑, 딱……」.야경꾼의 딱다 

기 소리가 느릿느릿 들려 왔다. 「똑 딱 

똑 딱」

커다란 낡은 창문으로 정원이 내다보 

이고，그 저쪽에서는 추위 때문에 맥을 

봇추고 시든듯한 라일락 꽃송이들이 보 

였다. 뽀얗게 짙은 안개가 살그머니 꽃 

숲으로 숨어들어 그것을 덮어 버리려 하 

고 있었다. 저 먼 수목에서는 까치가 졸 

린 듯이 울고 있었다.

< 아아 ! 어째서 내 마음은 이렇게도 

* 괴 로 울 까 ! 〉

< 결혼 전 에 는 모 든  처녀가 이런 기분 

에 사로잡히는 것일까? 모를 일이지 ! 

혹시 사샤의 탓이 마닐는지 ? 그러 나 사 

샤는 몇 해 전부터 같은 말만 되풀이 해 

왔고 또 그가 그런 말을 할 때에는 단지 

우습고 단순하게만 느껴졌던 것 아 아닌 

가. 그런데 어째서 사사가 내 머리에서 

떠 나지 않을까 ? 무슨 까닭일까 ? 〉 ,

야경꾼의 딱다기 소리가 및은 지도 이 

미 오래다. 새들이 정원과 창밑에서 지 

저귀고 안개는 정원에서 걷하 갔다. .주 

위에 있는 모든 것 이 봄빛을 맞아 방긋 . 

웃는 듯이 빛나고 있었다. 온 정원은 해 

양의 따스한 애무의 손길에서 소생한 듯 

싶었고, 나무잎의 이슬 방울들죤 다이아

— 142 —



몬드처럼 반짝 반짝 빛나서, 오랫동안 내_ 

버려 두었던 낡은 정원도 오늘 아침에는 

유달리 생생하고 화려하게 느껴졌다.

할머니는 벌써 일어나 계셨다. 사색의 

거칠고 낮은 소리가 들려 왔다. 아래충 

에서 사모바아르를 준비하며 걸상올 움 

직이는 소리가 들려 왔다.

시간이 가는 것이 지루했다. ，나쟈는 

이미 오래 전에 일어나서 한참 동안 정 

원을 거닌 뒤였으나, 그래도 아 직 ' 아침 

이었다.

니나 이바노브나는 탄산수가 든 컵올 

손에 들고 눈물 자국이 난 얼굴을 나타 

냈다. 그녀 는 강신술 체월)과 동종요 

법 ( 히 표 ) 에  홍미를 가지고있어서 

여라 가지 책을 읽거나, 여뛰 가지 문제 

가‘ 되고 있는 의혹에 관해서 얘기하기를 

좋아했다. 그리고 나쟈에게도 역시 그 

속에는 무엇인지 신비하고 깊은 사상이- 

들어 있는 듯이 느껴졌던 것이다.

「어머니, 왜 우셨 어 요 ?」하고 나자는 

물았다.

「어제부터 난 어떤 할 아 버 지 와 딸 얘  

기를 쓴 중편소설올 읽기 시작했단다. 

할아버지는 어 떤 곳에 근무하고 있었는 

데 그의 상관이 할아버 지 딸을 사랑하게 

됐어. 난 마지막까진 읽진 않았지만, 한 

대목에 가선 도저히 울지 않고 견딜 수 

가 없 었 어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고 탄 

산수를 마셨다. 「글쎄, 오늘 아침에도

그걸 생작하고 또 울었단다.」

「전 요새 마음이 우울해서 못견디겠어 

요 .」잠사 말을 끊었다가 나쟈는 말했다. 

「어 째 서 전 잠을 못 잘까요 ? J 

「글쎄 나도 모르겠구나. 난 잠이 안 오 

면 눈을" 꼭 감교， 바로 이렇게 말야, 자 

꾸 걸어다니든가 혼자말로 중얼거리든가 

하면서 자기를 안나 카레 니나처럼 생각 

하기도 하고, '옛날 역사에 나오는 어 떤 

얘기를 눈 앞에 그려 보기도 한단다…」

< 어머니는 내 마음을 모호신다. 또 

아실 리도 없지>  하고 나쟈는 생전 처음 

이런 생각을 했다. 그리고 그것을 적 이 

두렵 게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 한 구석 에 

감추어 두고 싶어졌‘다. 나쟈는 자기 방 

으로 돌아왔다.

두 시 가 되자，모두들 점심 식탁에 앉 

았다. 수요일一정진일 ( ■ ■ 0 ) 이어서 채 

소 수우프와 물고기가 든 보리 죽만 이 

할머니 앞에 놓여졌다.

사샤는 할머 니를 놀려 주려 고 야채 수 

우프도 먹고 자기의 고기 수우프도 마셨 

다. 그는 점심식사를 하는 동안 노상 익 

살만 부렸다. 그러나 그 익살은 일부러 

그러는 것 같은 어떤 정신적 의미를 내 

포한 부자연스러운 것 이었다.

그리고 무슨 재치 있는 설명이라도 하 

려고 핏기 없는 매우 여원 손가락을 쳐 

들 적엔 도무지 웃으운 생각은 들지 않 

았다. 그럴_ 적마다 그의 병 이 점 점 심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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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 있다는 것과 얼마 더 살지 못할 것 

이라는 생각이 들어 서 눈물이 날 지경으 

로 그가 측은히 여 겨지는 것이었다.

점심을 마친 후 할머니는 쉬려고 자기 

•방으로 건너가고，니 나 이바노브나도 잠 

시 피아노를 치다가 자기 방으로 돌아 

갔다.

「오 오 , 사랑하는 나쟈 ! 」 사샤는 어 느  

날처럼 점심 후에 대화를 꺼 냈 다 .「당신 

이 내 말만 들어 준다면 ! 내 말만 들어 

준다면 1」

. 나쟈는 낡은 안락의자에 깊숙이 파묻 

친 채 지그시 눈을 감고 있었다. 한편 

사샤는 이쪽 구석에서 저쪽 구석으로 천 

천히 왔다갔다 하고 있었다.

「당신이 대학에 갈 생각만 가자다면 ! 

그는 말 했 다 .「인간이란 고상한 교양을 

지나야 함니다. 또 그런 사람이 필요합 

니다. 그런 사람이 많으면 많올 수록 빨 

리 신(해)의 왕국은 지상에 내 려 옵니 다. 

그때면, 당신의 거리0i  돌맹 이 하나 남 

지 않고, 만물은 밑바닥부터 파괴되고 

말 겁니다. 모 든  것이 마술에라도 걸린 

듯이 일변하고 말 거예요. 그리고 그때 

여기에는 근엄하고 화려한 저택들이 서 

게 되고 아름다운 정원이 마란되고, 훌 

륭한 분수가 세워지고， 덕망 높은 사람

들이 살게 되겠지요....... 그러나 가장 중

요한 것은 우리들아 생각하는 저속한 사 

람들，현재 존재하고 있는 저속한 사람

，들이 그때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 때엔 모 든  사람 

들이 신앙을 가지고，자기가 무엇 때문 

에 살고 있는가를 알고 있어서 아무도 

저속한 무라들과 상대를 하지 않을 것이 

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나쟈，떠나시 

오 ! 이렇게 숨막힐 듯한 죄에 물든 흐 

릿한 생 활을 당신이 얼마나 싫 어 하고 있 

는가를 여러 사람들한테 보여주시오. 비 

록 자기 자신에게과도 보 여 주 세 요 ! J

「사샤, 전 못하겠어요. 곧 결혼을 해 

야 되니까요.」

「옛，，무슨 소리 ! 결혼을 해 서 뭣한단 

말 이 요 ?」

그들은 정원으로 나가서 거닐기 시작 

했다.

「아물든 당신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당신들의 이 빈둥거리는 생활이 얼마나 

불결하고, 얼마나 비도덕적인가를 깨달 

아야 해요 .」라고 사사는 말 했 다 .「이를 

테면 당신이나 당신의 어머니나 할머니 

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누 

군가 다른 사람이 당신들을 위해 서 일하 

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당신들 

은 남이 벌어 온 것을 먹고 사는 턱 입니 

다. 과연 이런 생활이 깨끗하고 더럽지 

않다고 할 수 있 ♦ 까 요 ?」

< 네, 그건 사실이어요〉라고 나쟈는 

말하고 싶었다. 자기도 잘 알고 있 다 는 • 

것을 알리고 싶었다. 그러나 눈물이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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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려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온몸이 

바짝 졸아드는 듯한 기분을 안고 나쟈는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해질 무렵에 안드레이 안드레이치가 

왔다. 그리고 여느 때처럼, 오랫동안 바 

이올린을 켜고 있었다. 그는 좀처럼 말 

하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악기를 만지는 

동 안 은 입 을 다 물  수 있 었 으 므 로  바이 

올린을 좋아하는 것인지도 몰랐다. 열 

한 시가 돼서 돌아갈 채비를 하고 외투 

를 입더니, 그는 나쟈를 껴안고 그녀의 

얼굴이며, 어깨며, 손이며를 미친 둣이 

키스하기 시작했다.

「나의 사랑 ! 나의 애인 ! 나의 미인' 

! …」그는 속삭였다. 「오오 1 나는 얼 

마나 행복할까 ! 나는 기삐 서 미칠 것 

같 소 이 다 ! J

나쟈는 이미 오래 전에 이 말을 들은 

듯 싶었다. 혹은 어느 책 속에서 이미 

오래 전에’ 내동맹 이쳐진 낡은 소설 속에 

서 읽 은 듯한 대사처 럼 생각되 기 도 했다.

식 당에 서 사사가 탁자에 앉아서 그 길 

다란 다섯 손가락으로 잔을 들어 차를 

마시고 있었다. 할머니는 화토로 점을 

치고 있었고， 니나 이바노브나는 책을 

읽고 있었다. 성상(1린황) 앞에서는 등잔 

불이 가물거렸다. 모 든 ，것이 순조롭고 

평화스러운 듯이 복였다.

나쟈는 밤 인사를 드리고 2층 자기 

방으로 올라갔다. 자리에 눕자 곧 잠

이 들었다. 그러나 어젯밤처럼,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에 나쟈는 눈올 뜨고 

말았다. 그녀는 더 잘 수가 없었다. 무 

거운 것에 눌리는 듯한 불안한 생각이 

가슴을 설레이게 했다.

나쟈는 앉아서 무릎 ■위에 머리를 얹고 

는 자기 약혼자와의 결혼 문제를 생각해

보았다.......어찌된 셈인지 그녀는 어머니

가 자기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 

이며, 지금은 아무 재산도 없이 순전히 

할머니의 도움으로 살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어째서 지금까지 어머니를 

훌륭한 여 자라고 생각해 왔을까. • 어 째 서 

어머니가 단순하고 고독하고 불행 한 여 

자라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을까, 아 

무리 생각해도 모를 일이었다.

아래충에서 기침 소리가 들리는 것을 

보면 사샤도 잠에 서 멘 듯 싶었다. 저 

사람은 좀 이상하지만 순진한 청년이라 

고 나쟈는 생각했다. 그리고 아름다운 

정람 이라든가, 훌륭한 분수라든가 하는 

그의 여러 가지 공상은 믿기 어려운 어 

리석은 일처럼 생각되었다. 그렇지만 어 

전지 그 순진하고 어리석은 공상 속에는 

대학에 다니고 싶다는 자기 공상과 같이 

마음을 싸늘하게 전을시키는 그 어떤 아 

름다운 것이 숨어 있는 듯 싶었다. 그리 

고 이것은 나쟈를 기쁨과 환희 속으로 

몰아 넣는 것이었다.

「그러나 생각하지 말아야지, 생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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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아야 해” ;」하고 나쟈는 중얼거렸다.

「똑, 딱」

어디선가 멀리 서 야경꾼의 딱다기 소 

리가 들려 왔다.

「똑, 딱… 똑, .딱…」

3.

6월 중순경 사사는 문득 갑갑증을 느 

끼기 시작하여 모스크바로 돌아갈 생각 

을 하고 있었다.

「저는 이 거리에서 살 순 없읍니다.J 

그는 우울한 표정으로 말했다. 「수도도 

•없고, 배수시설도 없고, 식사할. 기분도 

나지 않고, 게다가 부엌 을 들여 다보면 

그  더러움이란…」

「좀더 참고 견더 봐, 덜 된 자식같으 

니 ! 」라고 할머 니는 왜 그런지 낮은 소 

리로 타이르는 것 이 었 다 .「7월엔 결혼식 

이 있잖아 1」

「그 때까지 있을 수는 없읍니다.J

「너는 9월까자 있겠다고 말;하지 않았 

느냐.」

「그렇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읍 

니다. 나는 일을 해야 되니까요.」

싸늘하고 습기가 감도는 여름이 었다. 

수목은 축축히 젖었고, 정원 안에 있는 

모든 적은 음산하고 우울해 보였다. 이 

러한 풍경은 실제로 일할 마음을 일으키 

게 만들아 주었다. 아래충과 2층여러 방 

에 서는 처음 듣는 여 인들의 목소리가 들

려 왔교, 할머니 방에서는 시끄러운 재 

봉틀 소리가 들려 왔다. 모두들 결혼식 

때문에 분주히 서두르고 있었다.

나쟈를 위해서 털 외투만도 여섯 벌이 

마련되었다. 할머니 말에 의하면 그 중 

제일 싼 것이 3백 루우불•이라는 것이었 

다.- 이 시끄러운 소리는 사샤를 더욱 들 

뜨게 했다. 그는 자기 방에 들어앉아 화 

만 바락바락 내고 있었으나, 더 묵고 가 

라고 모두들 말리는 바람에 7월 10일까 

지 출발을 연기하기로 약속했다. 시간 

은 빨리 흘러갔다.

성(찰) 페드로프 날에 안드레 이 안드 

레이 치는 점심 식 사를 마치고 나쟈와 함 

께 모스크바 가(축)로 떠나갔다. 얼마 

전에 자기들 신혼부부가 살림하려고 빌 

린 집을 다시 한 번 보기 위해서였다. 그 

집은 2충 건물이었는데 지금까지는 위충 

밖에 정돈되지 않고 있 았 다 .、

대청에는 페인트를 발라서 윤이 나게 

반짝이는 가느다란 오리나무로 된 마루 

가 깔려 있었고, 원제 의자며, 피아노며 

바이올린, 걸개 등이 놓여 있었다. 페인 

트 냄새가 풍겼다. 벽에는 금박테두리에 

전 유화(해®)가 걸려 있었는데，그 속 

에는 한 사람의 나체 여인과 그 옆에 손 

잡이가 떨어진 꽃병이 그려 있었다.

「정 말, 훌륭한 그림 이야」안드레이 안 

드레이 치는 이 렇.게 말하고 감탄하듯이 

한숨을 내쉬 었다. 「이 건 미술가 쉬 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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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키이의 작품입니다.」

거기에는 또 둥근 테이블이며, 긴 의자 

며, 파란 천으로 커버를 씌운 안락의자 

들이 구비된 객실이 있었다. 긴 의자 위 

의 벽 에는 법의 (표것)를 걸치고 빌로오 

도의 • 승모 (®(i ) 를 쓴 안드레 이 신부워 

커다란 사진이 걸려 있었다. 이옥고 두 

사람은 찬장이 걸린 식당을 돌아보고, 

다음에 침실로 들어갔다. 어둠침침한 침 

실에는두 개의 침대가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이 방을 꾸밀 적에는 언제 들어와도 

기분이 상쾌하게 만들겠다는 의도로 꾸 

민 듯 싶었고, 그 밖엔 아무런 목적도 

없어 보였다. 안드레이 안드레이치는 시 

종 나쟈의 허리를 껴안은 채 이 방 저방 

을 구경 했다. 그러 나 나쟈는 양심 의 가 

책을 받는 듯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 모든 방, 침실, 안락의자 어느 하 

나 그녀 의 마음에 드는 것은 없었다. 더 

우기 나체화는 그#녀 의 마음을 언짢게 만 

들었다. 지금 나쟈는 자기가 이미 안드 

레 이 안드레 이 치 를 사랑하고 있 지 않다 

는 것을, 아니 지금까지. 조금도 . 사랑하 

교 있지 않았다는 것을 1 똑똑히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이 것을 어떻게 말해야 될지，누 

구에게 하소연해야 좋을지 몰랐다: 어째 

서 이런 생각이 드는지도 몰랐다. 지금 

까지 밤낮으로 이 일을 생각하고 있으면

서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안드레 

이는 나쟈의 허리를 껴안고 다니며, 아 

주 정답고 공손하게 얘기 했다. 무척 행 

복스러워 보였다. 그러나 나쟈는 그의 

태도에서.단지 저열하고 단순하고 참을 

수 없이 야비하다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허리를 감싸고 있는 그의 손-은 

쇠뭉치처 럼 딱딱하고 싸늘하게 느껴 져 서 

쉴새 없이 도망가고 싶은, 울고 싶은, 

창문에서 뛰어 내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안드레이 안드레이치는 나쟈 

를 욕 실 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거기서 벽에 붙은 마개를 돌리니 금방 
물이 쏟아져 나왔다.

「어떻습니까? J 그는 웃으며 말했다. 

「2백 갈론쯤 드는 물 탱 크 를  올려 놓게 

했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정원을 거쳐서 한길로 나와 마 

차를 잡아 탔다. 하늘에는 검은 구름으 

로 덮여 있어서 금새 비가 쏟아질 것만 

같았다.

「당신 춥지 않아요 ? 」 안드레이 안드 

레이 치는 먼지 때문에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나샤는 잠자코 있었다.

「어 제 사사가 나더러 빈들빈들 놀고 

았다고 비난하는 것올 당신도 들었겠죠」 

그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말을 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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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그의 비난은 옳습니다 ! 정말 옳아 

요 ! 저는 아무:일도 하지 않습니다 !

또 할 수도 없읍니다. 왜 그럴까요 ? 언 

젠가는 나도 모자에 휘장을 달고 관청 에 

다녀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니, 어권지 

지긋지긋한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 오 오 ， 어머니 러시아여 ! 오 ， 어머니 

러시아여 ! 그대는 쓸모 없고 무익한 사 

람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 러 

시아에는 나같이 무익한 사람들이 얼마 

나 많이 있는가 1 고민하는 어머 니 여 ! 」

그는 자기가 놀고 있다는 이유로 여 러 

가지 개념을 인용하고 나서 이는 시대적 

인 사상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결혼하면......J 그는 말을 이

었 다 .「같이 시골로 갑시다. 시골에 가 

서 일합시다 ! 정원도 있고 냇물도 흐르 

는 땅'f: 사 가지고 노동을 하면서 인생

을 바라봅시다......아, 그_ 얼마나 즐거울

까요 ! 」

안 드레 이 안 드레 이 치 는 모자를 벗 고 

있었다. 그는 머리카락이 바람에 나부꼈 

다. 나쟈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이 

런 생각을 하는 것이었다. < 나오지 않 

았더라면 더 좋았을걸! 〉

바로 집 근처에 이르렀을 때, 저쪽에 

서 안드레 이 신부가 걸어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

「아, 저기 아버지가 오시는군요 ! 」안 _ 、
드테 이 안드레 이치는 모자를 흔들며 기.

삐 했 다 .「저는 아버 지를 대단히 좋아합 

니다.」그는 마부에게 돈을 치르며 말했 

다 . 「훌륭한 분입 니다. 선량한 분입 니 

다 .」

나쟈는 매일 밤 찾아오는 손님들을 접 

대해서 마음에 없는 미소를 지어야 하며 

바이올린 소리와 여러 가지 쓸모 없는 

잡담을 들어야 하며, 결혼식 애기 만올 

해야 되리라는 생각올 하고는 혐오에 가 

득 찬 언짢은 마음을 느끼 면서 집으로 

들어섰다. ,

할머니는 비단옷을 차려 입고 언제나 

손님 오기 전에 그렇듯이 묵직하고도 위 

엄 있는 태도로 사모바아르 앞에 앉아 

있었다. 안드레 이 신부는 능글맞은 미소 

를 띠며 들어 왔다.

「저는 할머니가 그렇게 건전한 몸으로 

계시는 것을 무엇보다도 기쁘게 생각합 

니다」하고 그는 할머니에게 말했다. 농 

담삼아 그런 말을 하는지, 혹은 진담으 

로 그러는지 분간하기 어려운 말투였다.

4.

바람은 들창과 지붕을 휘몰아쳤다. 휘 

익휘익 바람 소리가 들리고, 집안에 있 

는 난로도 그  속에서 슬 프 고  우울한 노 

래를 부르고 있었다. 밤 한 시였다. 집 

알사람들은 모두자리에 누워 있었다. 

그러 나 아무도 자고 있지는 않았다. 한 

편 나쟈에게는 아래층에서 시종 바이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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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을 켜고 있는 듯이 느껴졌다. 덧문이 

떨어졌는지 요란한 소리가 들려 왔다. 

잠시 후 니 나 이 바노브나가 잠옷을 입 은 

채 촛불을 손에 들고 들어 학다.

T나쟈, 지금 소라가 난 건 무슨 소리 

지 ? 」하고 어머니는 물었다/

머리는 한 가닥으로 틀고, 겁께 취한 

듯한 미소를 짓고있는 어 머 니는 이 같이 . 

소란한 밤에는 여느 때보다 될씬 늙고 

보잘 것 없는 조그마한 여자로 보였다. 

나쟈는 바로 조금 전만 해도 자기 어머 

니를 훌륭한 여자라고 생각하며 경의를 

품고 어머니의 말을 듣던 첫을 상기했 

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말이었는지는 

기억할 +  없었다. 단지 기억 속에 남아 

있는 희 미하고 막연한 생각뿐이었다.

난로 안에서는 여러 가지 저음(<£*) 

이 뒤섞여서「오오，신이여 ! 」라고 말하 

는 듯 들려 왔다- 나자는 침대 위에 앉 

았다. 그러고는 불현둣 머리를 누르면서 

흐느끼기 시작했다.

「어머니, 어머니 1」나4 는 울면서 말 

했 다 .「제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 

놓지를 어머님이 알아 주신다면’1 어머 

니, 부탁이에요, 제발 저를 여기에 떠나 

게 해주세요 네, 부탁이에요!」 

r 어디로?」니나 이바노브나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물어 보고는 침대 위에 

앉 았 다 .「어디로간단 말이냐?」

나쟈는 한참 동안 울고 있었다. 그리

고 단 한 마디도 말할 수 없었다.

「이 거 리를 떠 나게 해 주세 요. j

나쟈는 마침 내 입을 연다. 「결혼식을 

해서는 안 되겠어요. 또할  수도 없어요- 

네 , 이 해 해 주세 요 ！ 저는 그분울 사랑 

하지 않아요… 그분에 대해선 어떻게 말 

해야 될지 조차 모르겠어요.」

「안돼, 안돼 ! 」니나 이바노브나는 깜 

짝 놀라며 성급히 말 했 다 .「마음을 진정 

해라! 그건 마음이 안정되질 않아서 그 

러는 거야. 곧 좋아질 것이다. 혼히 있 
는 일이지. 너 안드레이와 말다틈이라도 

한게로구나? 그러나 사랑 싸움은 곧 낫 

는 법 이 란다.」

「오오, 저리 가 주세요」 나쟈는 혹혹 

흐느꼈다.

「「그러마.」니 나 이바노브나는 말올 

이 었 다 .「너는 조금 전만 해도 어린애였 

고，소녀 였는데, 지금은 벌써 약혼올 했 

으니 그러나 세상일이란 쉬 지 않고 변하 

는 거란다. 녀는 자기가 모르는 새에 어 

머니가 되고 할머니가 돼서 나처럼 다루 

기 힘든 딸을 거느리게 되는 거란다.」

「어머니, 사랑하는 어머니, 어머니는 

자기를 현명한 여자라고 생각하시는군 

요. 어머니는 불행한 사람이에요.」나자 

는 말 했 다 .「어머니는 정말 불행한 분이 

세요. 왜 그렇게 따분한 얘기만 하세요 

네 ! 왜 그래요?」

니 나 이 바노브나는 무슨 말을 하려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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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한 마디도 말할 수 없었다. 그녀 

는 한숨을 내쉬 고는 자기 방으로 돌아갔 

다. 난로에 서는 다시 금 낮은 소리를 으 

르렁 대기 시작했다. 나쟈는 갑자기 무서 

워졌다. 그녀는 침대에서 뛰어내려 어 

머 니 방으로 달려갔다. 니 나 이바노브나 

는 눈물에 젖은 얼굴을 하고,. 책을 손에 

든 채 아불을 덮고 참대에 누워 있었다.

「어.머 니, 제 말을 들어 주세요 ! 」 나 

쟈는 말했다. 「제발 들어 주세요 ! 」우 

리들이 얼마나 타락한 생활을 하고 있 

는지 어머니도 이셔야 해요. 저는 눈을 

떴여요. 이젠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요. 

게다가 안드레 아 안드레 이치는 어떤 사 

람이에요 ? 그는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 

이에요. 제발 이해해 주세요 네, 어머니 

그는 바보예요! J

니나 이바노브나는 벌떡 일어나 앉 

았다.

「너와 너의 할머니는 나를 괴롭히기만 

하는 구나 U  어머 니는흐느끼며 말했다.

「나도 살고 싶다. 보람 있게 살고 싶 

어 ! 」라고 어머 니는 되풀이하며 자기 의 

작은 주먹으로 가슴을 두어번 두^드렸다. 

「나를자유롭게 해다오 ! 나는 이렇게 

아직 젊은데, 살겠다고 애쓰는데，너하 

고 녀의 할머니는 나;를 노파로 만드는구 

나 ! ……」

어머니는 슬프게 흐느끼며 허리를 구 

부리고 이불 속으로 기 어들었다. 그 모

습은 아주 작고 가엽고 초라해 보였다- 

나쟈는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옷을 입 

고는 창 곁 에 앉'아서 날이 새기를 기다 

렸다. 이렇게 나쟈는 밤이 새도록 앉아 

서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줄곧 밖에4  

는，누군가가 덧문을 두드리며 휘파람을 

부는 듯한 소리가 들려 왔다.

아침이 되자 할머니는 정원의 능금아: 

ᄆ지난 밤의 바람 때문에_ 한 알도 남지 않 

고 떨어졌다는 것이며，복숭아도 교목 

하나가 자빠졌다는 등 여러 가지 불평을 

늘어 놓았다. 날씨는 흐리고 음침해사 

등불을 켜야 할 지경으로 어두컴컴 했다-. 

모두들 줍다고 •덜거 렸다. 들창에는 빗! 

발이 내리쳤다.

차를 마신 후 나쟈는 나샤의 방으토 

갔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구석: 

에 있는 안락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 

아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왜 그래요?」사샤가 물었다.

. 「저는......j  나쟈가 말했다.-、「지금까자

어떻게 이런데서 살아 왔는지 모르겠어 

요. 저는 약혼자를 멸시해요. 이 모든 

방탕하고 무의미한 생활을 멸시해요…j

「그럴 겁 니다...... 」사샤는 무슨 뜻인

지도 모르면서 말했다. 「그건 사실입니 

다. 옳은 생각입 니다. 옳은 생각이 지욘j 

「저는 이런 생활이,싫어졌어요.」나쟈 

는 말을 계 속 했 다 .「저는 이런 데서 하 

루도 더 참을 수는 없어요. 내일 저는 예

— 150 —



길 떠나겠어요. 제발 부탁이 니 저를 데 

려 가 주세 요 ! 」

「사사는 잠시 놀란 듯이 ,나쟈를 바라 

보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나쟈의 마음 

을 이해하고는 어린애처럼 기삐했다. 그 

는 기쁨에 못이 겨 춤이 라도 출 듯이 양 

손을 흔들며 슬리 퍼를 달자：거 리 기 시작 

했다.

「훌륭합니다 ! j  그는 손을 비비며 말 

했 다 .「정말 훌륭한 일입니다.」

나쟈는 그가 곧 무엇인가 중대한 것을 

무한히 의미심장한 것을 4 려 주리라 기 

대하면사 마치 마술에타도 걸린 듯이 그 

커다란 눈을 깜박이 지도 많으면서 사랑 

에 취한 눈초리로 바라 보고 있었다. 그 

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쟈 

에게는 여태까지 알지 못했던 그 어면 

새롭고 넓은 세 계가 이 미 눈앞에 열려치 

고 있는 듯이 느껴 지는 것이었다. 그리 

고 여러 가지 기대로 충만된 나쟈는 그 

를 바라보면서 어떤 것에 대해서도| 비록 

죽음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이었다.

「저는 내일 떠 나겠읍니다.」그는 잠시 

무였을 생각하고 나서 말했다. 「그리고

당신은 배웅하러 정 거 장에 나오세요......

제 트렁크에 당신의 잠도 넣어 가겠읍니 

다. 그리고 당신 차표도 시• 놓을 테니 

세번째 종이 울리면 차에 오르세요. 함 

께 떠납니다. 모스크바까지 함께 가고,

그 다음부러는 혼자서 제테르부르그로 

가면 됩니다. 여행권은 가지셨죠? J

「네, 있었어요.」

「저는 약속합니다. 당신도 후회하거 

나 불평하진 않겠 지요.」 사샤는 믿는다 

는 어조로 말 했 다 .「가서는 공부해야 합 

니다. 그리고는 보든 걸 운명 에 맡겨 버 

리세요.. 당신의 생활을 뒤집어. 엎으면 

만사는 일변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올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그 나머 

지 것은 아무래도 좋 습 니 다 / 그럼 내일 

출발해도 좋지요?」 ，다
「네, 제 발 !」

나쟈는 적이 흥분해 있음을 자기 자신 

이 느낄 +  있었다. 여느 때보다도 한충 

마음이 괴로운 듯 1  싶 었다. 집을 나갈 

때까지는 늘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시간 

을 보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2충에 가서 자리에 놓자, 얼굴 

에 눈물 자국과 미소를 남긴 채 곧 잘들 

고 말았다. 그리고 해질 때까지 세상 모 

르게 곤히‘ 잠올 잤다.

5.

마차가 왔다. 나쟈는 모자를 쓰고 외 

투를 입고，다시 한 번 어머니와 자기 물 

건을 보기 위해서 : 층으로 올라갔다. 

그녀 는 자기 방으로 들어 가서 아직 온기 

가 남아 있는 침대 옆에 서서 둘러 보았 

다. 다음에 살그머니 어머니의 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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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갔다. 방안은 조용하고 니 나 이 바노 

브나는 잠들고 있었다. 나쟈.는 어머니에 

게 키스하고,. 어머니의 머리카락을 어루 

만지면서 잠시 서 있었다.…그리고 아래 

충으로 천천히 내려왔다.

밖에는 비가 줄가차게 내리고 있었다. 

할머니는 머릿수건이 흠맥 젖은 채른 현 

관에 서 있었다.

「네가 탈 자리는 없구나, 나쟈」머솜 

들이 짐을 심 기 시작했을 때 말했다.
「왜 하필 이런 날에 전송하러 간다는 

거냐 1 집에 있거라, 무슨 비가 이렇게 

온 담 !」

나쟈는 무엇인가 말하려 했으나 입 이 

떨어지지를 않았다. 사샤는 나쟈를 부축

해 태우고 담요로 발을 가려 주고는 나 

쟈와 가지런히 앉았다.

「조심해라 ! 잘 가거라 ! J하고 할머니 

는 현관에서 외 쳤 다 .「그리고 사샤야 모 

스크바에 가면 편지해라.」

「하겠읍니다. 안녕히 계셔요. 할머 

니 니

「주여, 보살펴 주 시 기 를 !」

「두슨 날씨 가 이 럴까요 ! 」사샤는 말 

했다. ■

이때 비로소 나쟈는 눈물을 흘렸다. 

이제야 장말 이곳을 떠난다는 생각이 똑 

똑히 들었던 것 이다. 할머 니가 작별인사 

를 하고.,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을 때 

까지도 정탈 이곳을 떠나리라고는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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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았던 것이었다. < 거리여, 잘 있 

거라 ! 〉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나쟈에 

게는 지난날의 모든 일들이 낱낱이 되살 

아 올랐다. 안드레이, 그의 아버지, 새 
주택, 꽃병과 나체 여인올 그린 유화, 

그러 나 이 모든 추억 들은 이 미 나쟈를 

위협하거나 괴롭히지는 않았다. 단지 야 

비하고 천박하게 느껴 질 뿐, 이 모든 것 

은 뒤로 사라져가는 •것이었다. 그들이 

차에 오르고 기 차가 움직 이 기 시 작하자 

장엄하고 거 대하다고 생각되었던 과거의 

모든 것은 보잘 것 없이 작은 것으로 압 

축돼 버리고 지금까지는 막연하게만 생 

각되었던 넓고 웅장한 미래가 눈앞에 덜 

쳐져 오는 것이.었다. 빗줄기가 차창을 

두들겼다. 푸릇푸릇한 둘과 전기줄 위에 

새들이 앉아 있는 전주들이 어른거릴 뿐 

아무 것도 보이 지 않았다. 문득 나쟈의 

가슴에는 기쁨이 넘쳐 흘렀다. 그녀는 

자유의 몸이 되어 대학에 가는 것을 생 

각했다. 그리고 어느 옛말에 < 카자흐처 

럼 떠나간다〉는 속답이 자기를 두고 하 

는 말같이 느껴지기도 했다.

나쟈는 울기도 하고，웃기도 하며，기 

도를 드리 기도 했다.

「좋군요 ! 」사샤는 빙 그레 웃으며 말 

했 다 .「정 말 좋아요 ! 」

6.
가을도 가고 겨울도 지났다. 나쟈는

고향이 그리워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매 

일같이 어머‘니와 할머니가 그리워졌다. 

사사도그리워졌다. 집에서는 부드럽고 

다정한 사연이 들어 있는 몇통의 편지가 

와 있었다. 그리고 이제 와서는 모든 것 

이 용서되고 잊혀진 듯이 생각되었‘다. 

또월의 시험을 마친 나쟈는 건강하고 즐 

거운 마음을 안고 고향으로 가는 길께 

사샤를 만나러 모스크바에 들렀다.

그는 작년 여름과 조금도 변함이 없었 

다. 털북숭이 수염이며 엉클어진 머리며 

프록코우트에 무명바지며，커다랑_고 아 

름다운 두 눈이 며, 모든 것이 예전 그대 

로였다. 그러나 그의 .안색은 좋지 않았 

고 몹시 피로해 보였다. 몹시 여위고 늙 

어 보였다. 그리고 노상 기침을 하고 있 

었다. 어째서인지 나쟈는 그에게서 우울 

한 시골뜨기 같은 인상을 받았다.

「오오 나쟈가 왔군 ! J하고 말하며 그 

는 반갑게 맞아주었다.「사랑하는 나쟈 

! 」두 사람은 잉크와 페인트 냄새에 숨 

이 막힐 듯 하고, 담배 연기가 자욱한 

인쇄소 안에 잠시 앉아 있다가 이옥고 

사쟈의 방으로 갔다. 거기도 역시 담배 

연기가 코를 찔렀고，여기저기 침뱉은 

혼적이 남아 있었다. 책상 위의 식은 사 

모바아르 옆 에는 검은 종이로 덮인 깨진 

접시가 놓여 있었고, 책상과 마루 위에 

는 파리 죽은 것이 지저분히 깔려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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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것은 사샤가 자신의 개인 생 

활을 되는 대로 보내고 있으며, 사치를 

얼마나 경멸하고 있는지를 말해 주고 있 

었다. 그리고, 만일 누군가가 그의 개인 

적인 행복에 대해서ᄀ 그의 개인 생활에 

대해서, 그의 취미에 대해서 그를 설복 

한다 해 도 , 그는 조 금 도  이해하지 못하 

고 웃어 버릴 것임에 틀림없었다.

「모든 일 아 잘 진행 되고 있 어요.」 나 

쟈는 서두르며 말했다. 「가을에는 어 머 

니가.저를 만나려고 페테르부르그로 오 

셨댔어요. 할머니도 이젠 노며워하시지 

않고 줄곧 내 방에 가서는 벽 위 에 성호 

를 굿고 계신다고, 어머니가 말씀하더군

요 .」

사샤는 즐거운 듯한 내색을 짓고 있었 

으나 연달아 기 침올 하며 쉰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나쟈는 그의 병 이 정 말 

나빠졌는지，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그렇 

게 생각할 따름인지를 분명히 몰라서 물 

끄러미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 「사사，당신은 몸이 편칠 ‘않군요 ! 」하 

고 '나작는 말했다.

「아니 괜찮아요. 병은 병이지만 그렇 

게 대단하진 않아요…」

「저런，어쩌나 ! 」나쟈는 홍분해서 외 

.쳤 다 .「어째서 의사한테 보이질 않는 거 

예 요 ? 어 째 서 자기 몸을 소중히 여 기 지 

않으세요? 네，다정한 시•샤. 」 이렇게 

말하는 나쟈와 눈에는 눈물이 글썽 했다.

그리고 이 렇다 할 이유도 없이 안드레 이 

안드레이치며, 화병과 나체 여인을 그린 

유화며, 지금은 아득한 옛날처 럼 생각되 

는 자기 모든 과거가 눈앞에 어른거렸 

다. 그리고 이미 사샤는 작년처럼 신비 

하고 흥미있고 교양 있는 사람으로는 보 

이 지 않았다. 이 것이 또한 나쟈를 울게 

만든 원인이 었다.

「사랑하는 사 샤 당 신 의  몸은 말이 아 

니군요. 저는 당신의 건강이 회복되는 

일아라면 뭣이든지 하겠어요. 당신은 저 

의 은인이에요 ! 당신은.저를 위해서 얼 

마나 많은 알을 하&어요. 나의 다정한 

사샤 ! 정말 당신은 지금 나에게 가장. 

가깝고 가장 다정 한 분이 셔요.」

그들은 앉아서 얘기를 주고받았다. 그 

리고 페-테부르그에 서 한 겨울을 보내고 

온 지금, 나쟈에 있어 서는 사사도，그의 

말도, 미소도, 그의 모 든  모습조차도 오  

래 전에 시들고 낡아 빠져 서 지금은 이 

미 무덤 속으로 가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무엇을 암시해 주는데 불■과했다.

「저는 모레 볼가로 가겠읍니다. 그리 

고 다음엔 쿠무이스(젖말)를 마시러 가 

렵 니다.」하고 사샤는 말 했 다 .「저는 쿠 

무이스가 마시고 싶어요. 저와 함께 어 

떤 친구 내와가 떠납니다. 그 부인은 훌 

륭한 부인입니다. 저는 그 부인에게 대 

학에 들어가라고 줄곧 설복하고 있 지요. 

저는 그 부인의 생활을 일변시키려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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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합니다.」

잠시 이야기를 건넨 다음, 두 사람은 

정 거장으로 떠났다. 사사는 차와 능금올 

나쟈에게 사주었다. 기차가 떠나자 그는 

미소를 띄며 손수건울 혼들었다. 그의 

병이 얼마만큼 무거워졌는지는 그의 걸 

음 걸이를 보아서도 알 수 있었다. 그리 

고 그의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을 말해 주는 듯도 싶었다.

나쟈는 정오경, 자기 고향에 도착했다, 

정거장에서 집으로 마차를 달리는 동안 

거리는 무척 넓게 보였으나 집들은 땅에 

달라붙은 듯이 작아 보였다. 거리에는 

인적기가 없었다. •다만 불그죽죽한 외투 

를 입은 독일인 악기 수선사(평꼼 

± )를  보았을 뿐이다. 그리고 집마다 뽀 

얗게 먼지를 뒤집어 쓴 것 같았다. 이미 

늙율 대로 늙고 피둥피둥 보기 싫게 살 

찐 할머니는 나쟈를 두 손으로 껴 안고 

그녀，의 어깨에다 얼굴을 파묻은 채, 한 

참이 나 흐느끼며 떨어질 줄을 몰랐다.

나지:의 어머니 니나 이바노브나도 보 

기 흉하게 늙어 버 렸교, 그의 온 몸은 

바싹 여위어 보였다. 그러나 역시 옷차 
림만은 단정했고, 손가락에 서는 다이아 

몬드가 번쩍이고 있었다.

「귀여운 내 딸 ! J 어머 니는 온몸을 들 

먹이며 말 했 다 .「귀여운 내 딸 U  그들 

은 앉아서도 아무 말 없이 울고만 있었 

다. 어머 니도 할머 니도 이미 지나간 과

거가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 둘림없었다. 그들은 이 미 사교 

계의 지위도, 지난날의 영광도, 손님을 

초대할 자격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 

이다.

그것은 평화스럽고 단란한 가정 에 경 

관이 불현듯이 야밤 중에 뛰어들어 가택

수색을 한 끝에 주인이 공금을 횡령했다 

든가 위조했다는 죄목이 드러남으로써 

지금까지 단란하고 평화롭던 생활이 영 

원히 깨 어 지고 만 그런 경우와도 홉사했 

었다.

나쟈는 2충으로 올라가 전과 다름없는 

침대를 보았다. • 창문 밖으로 즐겁 게 조 

잘되며 햇빛이 넘쳐' 흐르는 예전의 정원 

을 보온다. 나쟈는 자기 책상을 만져 보 

기도 하고, 앉아 보기 도 하며 생각에 잠 

겼다. 그리고 점심을 맛있게 먹고，구수 

하고 기 름기 가 도는 크리임 과 함께 차를 

마셨다.

그러나 어찐지 허전했다. 방안이 공허 

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천정이 내려지는 

듯이 느껴졌다. 해가 저물자 나쟈는 자 

리에 누웠다. 푹신하교，따스한 침대 속 

에 누워^I으려니 어전지 어색한 느낌이 

들었다.

니 나 이바노브나가 잠시 이야기하려고 

들어왔다. 그녀는 무슨 죄 나 지은 사람 

처럼 두리번 거리면서 자리에 앉았다.

「그래 어떠 니, 나쟈 ? J 어 머 니는 더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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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듬 말 했 다 .「너는 만족하냐 ?' 정말 만 

족하니 ? 」

「네, 만족해요.」

니 나 이 바노브나는 일 어 서 서 나쟈의 

머리 위에 성호를 그었다•

、「나는 이렇게 믿음이 깊어졌단다」하고 

어머니는 말을 이 었 다 .「나는 지금 철학 

을 공부하고 있어서 늘 생각에 잠기곤 

한단다…내게는 모든 것이 햇빛처럼 선 

명히 보이기 시작했어. 인생은 프리즘올 

들여다보는 듯이 지나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일인 듯 생각 

된다.」

「그런데，어머니, 할머니 4 강은 어면 

가요 ? 」

「팬찮은 것 같다. 그때 네 가 사사와 

함께 떠나간 후 집에 전보를 보냈을 때, 

할머니는 그걸 읽 으시 면서 그만 기 절;하 

고 마셨단다. 사흘 동안 일 어 나시 지 못 

하셨어, 그 다음부턴 매일같이 신공을 

드리 지 않으면 우는 것이 할머니 의 생활 

이었었지. 그러나 지금은 편찮아지셨어」 

어머니는 일어서서 방안을 거닐었다. 

「똑, 딱」야경꾼의 딱따기 소리가 들 

려 왔 다 .「똑, 딱, 똑, 딱J 

「무엇보다도I중요한 것은 인생이란 프 

리즘을 보듯이 지나간다고 생작되는 것 

이란다」어머니는 말 했 다 .「즉, 다시 말 

하면 자각적 ( _ 홍해) 생활이란 것은 여 

러 가지 색깔을 일곱 가지 원색으로 귀

납 ( 촬 하 도 록 ,  그 원소를 해부해서 매 

원소를 따로따로 연구해야 된다_ 거 야. J

어머니가 그 다음 두슨 말을 했는지 

언제 방에서 나가셨는지 나쟈는 몰랐다. 

벌써 광들고 있었던 것이다..

5월이 지나고 6월이 다가왔다. 나쟈도 

집에 익숙해지고 말았다. 할머니는 숨을 

헐떡거리며 사모바아르 준비에 바빴다. 

니 나 이 바노브나는 밤마다 자기 의 철학 

을 논했다. 그녀는 여전히 혼자서 외롭 

게 살고 있었고，한 푼이라도 일일끼 할 

머니에게 의존하자 않으면 안 되었다. 집 

안에는 파리 떼가 윙윙 날아다니고 있었 

다. 천정이 점점 낮아지는 듯이 느껴졌 
다. ’ 할머 니 나 니 나 이 바노브나는 안드레 

이 신부와 안드레 이 안드레 이치를 만날 

까 두려워 거리도 나가지 못했다. 그러 

나 나쟈는 정원과 거리를 거날면서 회색 

담벽과 집들을 구경했다. 그리고 그녀 에 

.게는 이 거리의 모든 것이 이미 오래전 

에 낡아빠져서 자기의 멸망을 기다리고 

있는지, 혹은 젊고 새로운 것을 기다리 

고 있는지 분간키 어려왔다.

오오! 새롭고 빛나는 생활이 빨리 돌 

아와 주었으면 ! 인간이 정직해야 하교, 

즐겁고 자유스러워야 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자기 운명에 대담하게 직면할 수 

있는 생활이 하루 속히 돌아와 주었으 

면 !

어쨌든 그런 생활이 온 것임 에는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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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 이런 시대가 오면 할머니의 집 

은 만사가 정돈되어 지하실의 불결한 방 

에는 하인 넷만이 살게 되리라. 그 시대 

가 오면 집은 혼적도 없이 사라지고，아 

무도 회상하는 사람이 없이 잊어버리고 

말리라. 그러나 지금 나쟈를 즐겁게 해 

주는 사람은 이'웃집 아이들 뿐이었다. 

나^:가 정원을 거닐고 있으려면 아이들 

은 담벽을 두드리고 시시덕거리며 빈정 

대는 것이 다.

「약혼녀 ! 약혼녀 ! 」

사라토프에서 사샤의 편지가 왔다.

그 속에는 춤추는 듯하고 우스운 자기 

의 독특힌 필적으로 볼가의 여행은 완전 

히 .성공이 었다는 것, 그러 나 사라토프에 

서는 다소  몸이 약해져서 지금은 말 도  

못하고，2주일 간은 병 원에 입 원하고 있 

다는 사연이 적혀 있었다. 나쟈는 이 편 

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어떤 선고를 받은 듯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이 예감도，사샤를 

생각하는 마음도 그전처 럼 그녀 를 슬 프  

게 $  수는 없었다/ 이것이 또한. 그녀를 

괴롭게 만들었다. 지금 나쟈는 무척 살 

기를 원하고 있었고, 하루 속히 페테르 

부르그로 떠나고 싶었다. 그리고 사샤에 

대한 그녀 의 우정도 지금은 단지 그리울 

뿐은로 머나먼 과거의 일같이 느껴 지는 

것이 었다. 나쟈는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

아침이 되면 창가에 앉아 귀를 기울였

다.. 아래충에서는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 왔다. 할머니는 배우 당황한 어조 

로 무엇 인가를 재빨리 물어 보고 있었다. 

뒤이어 누구의 울음 소리가 들려 왔다••• 

나쟈가 아래층으로 내려가 보니 할머니 

는 방구석 에 서 신공을 드리 고 있 었 다. . 

책상 위에는 한 장의 전노가 .놓여 있 

었다.

나쟈는 할머 니 의 울음 소리를 들으며 

. 한참 동안 방안을 거닐었다. 그러다가 

전보를 보았다.’ 그것은 어젯밤 알렉산드 

르 티모페이치가 더 간단히 말하면 사사 

가 폐 병 으로사라토프에 서 사망했다는. 

소식이었다.

할머니와 니나 이 바 노 브 나 는  연(，) 미 

，사를 드리 러 교회로 떠 났다. 그러 나 나 

쟈는 이 방에서 저.방으로 돌아다니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자기 의 생활이 사샤가 원하던대 

로 전환되었음을 똑똑히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이 거리에서 자기가 이방인(평#[5 

ᄉ) 인 동시 에 고독하고 소용없능 인간이 

며 또 자기에’게'도 이 거리의 모 든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며，그리고 모든, 

과거는 그에게서 떨어져 나가서 불탄 뒤 

에 바람에. 날린 잿가루처럼 시라지고 말 

았다는 것을 똑똑히 느꼈다. 나쟈는 사 

샤의 방으로 가서 '잠시 서 있었다.

「잘 가요. 그리 운 사4  ! J 그녀 는 마 

음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자의 눈앞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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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고 넓은, 자유로운 생활이 떠을랐 

다. 아직 막연하긴 하지만 신비,로움에 

넘쳐 흐르는 그 생활은 그녀를 손짓하며 

부르고 있었다.

나쟈는 짐을 꾸리러 아래충으로 내려

갔다. 그리고 이틈날 아침 가족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一이제는 영원히 헤어 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_ 희망에 차고 상쾌 

한 마음으로• 거리를 떠났다.

독자에게 알립니다.

이 책자에는 보안규정에 저촉되는 내용은 게재되어 있지 않으나 적 

의 전략정보로 오용될 수도 있읍니다. 독자 제위는 부 지 중 。1 책자가 

오용이 되지 않도록 ’취급과 보관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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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훈 의 엿 M

하나 : 나는 목숨바쳐 M 호을 습■한다, 

둘 : 나는 ᅳ «에  北備草을 찾왔한다.

셋 : 나는 했산코 寶f i  을 운邊한다.

1것 : 나는 싸워서 반드시 이긴다.

다섯 : 나는 邊行에 선봉이 된다.


